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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3

라틴아메리카에서 부패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늘 해결을 요구받아온 만

성적인 사회 부조리이다.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로서 부패는 라틴아메리카 정치

와 경제 발전의 심각한 저해 요인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를 이해

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구조를 이해하

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간 경제관

계의 강화를 모색하는 공적·사적 영역의 모든 주체들에게 시급한 과제이다. 하

지만 기존의 부패 연구에서는 특정 국가의 부패 사례 분석에 집중했을 뿐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부패를 함께 조망하고 비교하는 시도가 미흡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가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반부패정책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라틴아메리

카의 부패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특

징을 살펴보고, 개별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멕시코, 브라질, 페루, 아르헨

티나, 코스타리카 및 칠레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각국의 부패 현황 및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아울러 각국의 부패방지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사

회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부패를 양산하는 정치 ･ 경제 ･ 사회문화적 요인 중 정치적 

요인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멕시코의 부패 문제는 단순히 공공

행정의 투명성과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치구조에서 기인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멕시코 사회에 만연한 국가 중심의 후원 ･ 수혜 관

계는 멕시코 기업이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정치인이나 정부 인사들과

의 관계를 통해 정치 후원금과 정부 프로젝트를 맞교환하는 형태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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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당연시하게끔 하면서 민간부문의 부패로까지 확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정치 구조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멕시코의 부패는 1980년대 경제위기와 

국가의 약화를 거치면서 부패의 주체가 다양해졌다. 특히 마약산업이 확대되면

서 마약카르텔과 관료 간, 마약카르텔과 기업 간,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싼 부패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브라질에서 부패의 중요한 원인은 노사정(勞使政) 삼자간 정치협상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정치원리와 비례제를 기반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들 수 있

다. 협상과 다양한 대표성을 염두에 두는 정치 시스템이 정치자금의 확보를 중

심에 둔 뇌물과 정실인사를 대규모로 양산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적 부패의 문

제는 결국 정경유착의 여지를 넓힘으로써 부패 발생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되었고, 정치인에게 관대한 법적 처벌 관행 또한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

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사례는 부패의 발생 요인을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조

금 다르게 지적해야 함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는 제도적 취약성을 주요 원인

으로 들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예산 결정과 집행을 결정하는 제도의 불

투명성과 비효율성을, 정치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주의로 인한 견제 장치

의 부족, 사법부의 취약한 독립성 등 제도의 전반적인 취약성에 따른 정치적 후

원주의 풍토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강력한 권력의 집중에 따른 후견주의적 정

치문화는 아르헨티나에서 유독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정치 지도자들이 공적자

원을 자신의 추종자들을 위해 정치적 지지의 대가로 이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

게 되어 부패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국문요약 • 5

페루의 사례는 비효율적면서도 과도한 정부의 개입과 폐쇄적 관료제도로 인

한 높은 수준의 재량권,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시스템, 페루 경제

구조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비공식성 등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제도화를 가

져오고, 이로 인해 부패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상대적으로 부패 지수가 낮은 코스타리카와 칠레의 경우 각각 상대적

으로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 특히 정당정치 시스템과 강력한 부패방지정책의 

영향이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에 비하여 부패가 덜 심각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

한 부패방지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각 국가가 가입한 국제기구의 

반부패방지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도 하였고, 또한 각국의 부패 스캔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도입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비교적 세밀한 부패방지법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법적 근거가 곧 부패의 해소를 가져오지는 않

는다는 교훈을 라틴아메리카 부패방지정책의 사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 및 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라틴아메리카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주요 국가의 부패 구

조, 그 특징 및 부패방지 방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부패가 

라틴아메리카 비즈니스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라틴아

메리카의 부패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하여 우리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협력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공공행정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공

조방안, 국제기구를 통한 부패방지 관련 정책 확산 및 시민사회와의 협조방안



6 •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등은 우리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협력정책을 다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틴아메리카 부패 및 부패방지정책의 사례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진 한국사회에 촘촘한 부패방지 법안과 제도들이 곧바로 부패의 근

절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부패방지정책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적 성숙과 동

반되었을 때에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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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브라질의 전임 대통령 룰라의 가택연금까지 야기한 브라질의 부패 스

캔들부터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등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터져 나오는 부

패 스캔들은 지난 수십 년간 라틴아메리카가 쌓아놓은 경제성장의 성과를 약화

시키거나 지속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

서 부패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늘 해결을 요구받아온 만성적인 사회 부조

리이다.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로서 부패는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저해 요인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

의 하나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간 경제관계의 강화를 모색하는 

공적·사적영역의 모든 주체들에게도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최근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부패를 심도 깊

게 고찰함으로서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심화뿐 아니라 한･라틴아메리카 관계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 또한 도출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라

틴아메리카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나 사회문제로서의 부패를 이해하지 않고 라

틴아메리카에 진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라틴아메리카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주요국가의 부패 구조, 그 특징 및 부패방지 방안들에 대한 상세한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기업들이 현지에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

반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는 

한국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관계를 효율적으로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라틴아메리카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과 한국의 대라

틴아메리카 관계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이 

도출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부족한 라틴아메리카 부패 연구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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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라틴아메리카 부패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국내 연구는 그 주제가 지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

로 극히 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부패와 관련된 국내의 기존 

연구는 수적으로도 손을 꼽을만한 수준이다. 임상래(1996)의 멕시코 노조 관

련 부패 연구, 강문구, 조성권(2000)의 마약 관련 부패 연구, 이성형(2007)의 

멕시코 정치 부패 그리고 조희문(2015)의 브라질 부패방지법 관련 연구 등 라

틴아메리카 부패관련 기존 연구는 분류가 무의미할 정도로 양적으로도 부족하

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들을 아우르는,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전반적인 특

성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심층연구는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별 단편적 연구에 그쳤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비교·고찰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에 대

한 총체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부패가 갖는 특징

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동안 전혀 연구가 되지 않았던 라틴아메리카 각

국의 부패방지정책들을 고찰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부패 연구의 분야를 확장

했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 및 정부의 라틴아메리카 진출 시 필요한 핵심적인 정

보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라틴아메리카 각 분야(정치, 경제, 사회)의 전문가이

자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인 참여연구진은 종합적인 융합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

인 협력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단편적 사례 소개에 그쳤던 라틴아메리카 부패

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비교연구로 발전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신흥지역 부패구조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진행하여 라틴아메리카 지

역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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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부패 현황과 이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적 함의 파

악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현황 파악과 함의 도출을 기

반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부패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우리 기업의 대

라틴아메리카 진출 방안 획득을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라틴아

메리카 부패의 전반적 현황과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우리와 경제관계가 밀접하고 중요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

루의 부패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국가들은 우리나라와의 경제·정치적 관계에

서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 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로 꼽힌다는 특징이 있다. 즉 본 연구를 위한 사례 국가는 크기와 중요성 

그리고 비교연구를 위한 부패 상황을 고려하여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총 여섯 

국가가 선정되었다. 우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크기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를 선정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중미 지역과 라

틴아메리카 전체에서 가장 청렴도가 높아서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코스타리카와 칠레를 사례 연구 국가로 추가하였다. 이후 각 국가의 부패방지

를 위한 노력을 고찰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 또한 분

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국가들에서의 경제활동에 각국의 부패구조가 갖는 함

의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라틴아메리카 진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제안을 

마련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 부패 연구의 결과물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 

또한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우선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종류와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

이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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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현황 및 구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실시하여, 부패가 각국의 정치, 경제 및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파악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 국가들에서 채택

한 부패방지 방안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부패방지 방안들이 제 기능을 하

지 못하는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각국의 부패 현황과 함의

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연구 대상 국가들의 부패 구조, 사회에 끼치는 영향 

및 부패방지 방안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라틴아메리카 부패 구조의 특징

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의 부패가 우리 정부와 기

업에 지니는 시사점의 도출하였다. 특히 한국기업의 라틴아메리카 진출 시 유

의해야할 점 및 부패 대응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정책적 시사점의 획

득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정성적 분석을 기본적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정성

적 분석은 국내외 문헌조사와 현지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내외 

문헌조사는 주요 학술지와 언론자료,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부패 사례 및 부패 

관련 법률 자료를 조사, 분석하였다. 덧붙여 연구 대상 국가들의 정부는 물론 

민간 분야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사례국인 멕시코, 아르

헨티나 그리고 브라질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연구의 질을 향상하였다. 현

지조사는 자료조사와 인터뷰로 구성되었으며, 인터뷰의 대상은 해당 국가의 학

자, 관료, 사업가, 학생은 물론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한인 외교 및 무역 관계자

와 기업인 등이었고, 세 국가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하여 라틴아메리카 부패

에 대한 학술적 시사점은 물론 정책적 시사점 또한 도출하였다.

나.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는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

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구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본 연구의 개요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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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2장에서는 부패의 개념과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개요를 기존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는 부패의 개념과 유형

을 우선 살펴보았으며,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개념과 유형을 기존 연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패의 개념, 종류 및 측정 방식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였으며, 부패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라틴아메리카

의 특수성과 만나서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의 부패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첫째 중점연구인 연구 대상이 된 국가들의 부패 현황을 면밀히 고찰하는 작업

을 통하여 기존 라틴아메리카 부패 연구가 제공하지 못하는 심도 깊은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이론 틀을 활용하여 각 국가들의 부패 구조

와 부패의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각 국가의 부패 상황이 갖는 특수성을 도출하

였다. 이는 차후 이루어질 각국의 부패 구조 비교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우

리 기업의 라틴아메리카 진출 시 필요한 중요한 정보 또한 제공하였다. 제3장

의 둘째 부분은 각 사례국가에서의 부패의 함의를 고찰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부패가 각국에 끼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부패의 정치

적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부패가 각 연구 대상 국가의 정치발전에 끼친 영향을 

고찰할 것이다. 특히 부패가 정당정치를 포괄하는 제도적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경제 성장이 정치적 성장으로 귀결되지 못하는 라틴아메

리카의 사회 구조를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패의 사회적 함의 연구는 특히 

부패와 범죄구조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라틴아메리카가 경험

하는 범죄율을 증가, 특히 마약범죄의 증가는 부패의 문제와 뗄 수 없는 바, 사

례국들의 범죄와 부패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서 부패가 각국에서 갖는 사회적 함

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부패방지 방안의 현황과 효과를 살펴

보았다. 1996년 3월 미주기구의 반부패협약 체결 이후 부패에 대한 라틴아메

리카 국가들의 관심은 뜨거웠으며, 이를 증명하듯이 다양한 반부패 방안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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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들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부패인지지수

(CPI)는 칠레와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은 수준을 기

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 국가들에서 마련한 부패방지 방안들을 조사

하고, 이 방안들이 실질적인 부패의 감소를 가져오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패의 정도가 낮은 칠레, 코스타리카의 사례와 다른 사례 국

가들을 비교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 효과적인 부패방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무

엇보다도 각 국가들의 부패방지 방안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 기업

과 정부가 라틴아메리카에 진출하였을 때 필요한 정보를 축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제5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정책적 시

사점을 다뤘다.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라틴아메리카 부패에 대한 연구를 통

하여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① 한국정부

의 대라틴아메리카 관계 증진과 ② 한국기업의 라틴아메리카 진출을 위한 유의

미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기업의 라틴아메

리카 진출 시 필요한 부패와 관련된 정책적 제언 또한 마련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라틴아메리카와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고려할 사회적 요인으로서의 부

패에 대한 정책적 제언 또한 제공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 사례의 연구를 통하

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한국 사회에서 

큰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부패와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교훈을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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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의 일반적 개념과 유형

 

가. 부패의 개념과 유형1)

부패를 정의하는 것은 부패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

인 동시에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누군가에

게 부패라고 고려되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부패가 아닐 수 있으며 한 사회

에서 부패로 규정되는 행위가 다른 사회에서는 관례 또는 인간적인 호의나 배

려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패에 관해 일반화된 설명을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어려움을 전제로 한다. 하나는 ‘부패’라는 용어가 분명한 개념

화와 엄격한 개념정의를 어렵게 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부패 행위를 측정

하거나 조작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패 현상과 부패방지정책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개념정의, 조작화, 측정의 문제는 이론과 실재의 괴리와 함께 모든 사회

에서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부패방지정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2) 

이 때문에 무엇이 부패한 행동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의 부

패 행위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일반적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경험적으

로 유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엄격해야 한다.3) 

따라서 부패 문제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무엇을 부패로 정의할 것인가’를 둘

러싼 이론적 쟁점과 ‘부패는 어떤 행위들로 표출되는가’에 대한 유형 구분의 범

위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랭카스터(Lancaster)와 몬티놀라(Montinola)는 지

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부패에 관한 정의를 다음의 여섯 가지로 구분했다.4) 

1) 이 절의 목적이 부패의 개념과 부패행위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정리, 구분하여 설명한 학자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이상환, 김유경(2002), 

pp. 211~219; 김유경(2007), pp. 41~45의 내용을 상당 부분 참고하였다.  

2) 이상환, 김유경(2002), p. 216.

3) Gillespie and Okruhlik(1991), p. 77.

4) Lancaster and Montinola(1997), p. 18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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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부패한 행위인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입장은 대부분 이들이 정리한 

범주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부패를 공적 이익 내에서의 일탈적 행위로 정의하는 입장이다. 가장 대

표적인 학자로는 로고우(Logow)와 라스웰(Laswell)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공적 또는 시민적 질서의 체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부패라고 정의한다. 이와 유

사하게 모리스(Morris)는 부패를 공동선의 추구와 양립하지 않는 행위라고 제

시한다. 그러나 이처럼 공적 이익 중심의 개념정의(public-interest-centered 

definition)는 누가 무엇을 공적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부패에 관한 또 다른 입장은 공적 직위 중심으로 부패한 행동을 정의하

는 것(public-office-centered definition)이다. 즉 부패를 법적 규범으로부

터 일탈한 행위로 협소하게 정의하며 주로 공적 역할에 대한 규범적 의무로부

터 일탈한 행위에 주목한다. 대표적인 학자는 나이(Nye)로, 그는 부패를 ‘사적

인 관계, 재정이나 지위의 이익 때문에 공적 역할에 대한 규범적 의무로부터 일

탈한 행위 또는 사적 관계의 영향에 대해 어떤 유형의 실력 행사를 막는 규칙들

을 파괴하는 행위’로 정의한다.5) 보다 간략하게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위

를 남용하는 행위’,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규범을 일탈하는 행위’로 정의되는 

부패 개념이 비교적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규범에 기반을 두고 부패를 정의(norm-based definition)하는 입장

이다. 이러한 입장은 특히, 공적 직위 중심으로 부패를 정의하는 것이 너무 협

소하다고 비판한다. 모든 불법적 행동이 부패는 아니며, 부패하게 보이는 행동 

또한 모두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 의해 부패를 협소하게 정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부패 현상을 올바로 규정하고 대응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부패

는 이미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들뿐만 아니라 대중에 의해서 제재되는 

도덕적 기준이나 규범들로부터 이탈된 행위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야 한

5) Nye(1967), p. 419, 재인용: Lancaster and Montionla(1997),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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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넷째, 부패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은 법적 규범과 도덕적 기준에 대한 서구 중

심적 관점을 비판하며 이와는 다른 기준을 갖는 개도국의 정치 문화적 측면을 강

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습주의’ 또는 ‘후원-수혜 관계’와 같은 고유한 정

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부패한 행위가 서구와는 다르게 정의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주로 정치경제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것으로 재화

를 배분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 행위로 정의된 부패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장 중심적 개념 정의(market-centered definition)는 공적 

업무를 지배하는 특정 규범이나 법률의 유사성 여부와 상관없이 서로 다른 사

례들에서 특정한 행위의 발생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개도국이나 역사

적 사례들을 검토할 때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부패를 당사자-대리인 관계(principal-agent relation)

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이다. 로즈 액커먼(Rose-Ackerman)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이에 따르면 부패는 대리인이 그들의 개인적 이해를 충족하기 위해서 

당사자와 맺은 약속을 어기는 행위이다. 

무엇이 부패한 행위인가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부

패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위를 오용하는 행위라는 합의가 존재한다. 이는 

일반적이고 엄격한 개념정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법적 규범에 의존하거나 최

소주의적인 경향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 국가에서는 불법적인 것이 다른 

국가에서는 아닐 수도 있고, 유사한 행동이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부패로 정의

되거나 정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부패를 정의하는 데 있어 법적 규범에만 

의존하는 것은 부패 현상의 모호한 측면들을 포착할 가능성을 놓칠 수 있으며, 

규범적 개념에 불가피하게 의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부패 개념은 너무 광범위

하여 실제 발생하는 행위를 부패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유형을 구분하고자 할 

때 어려움을 가져 온다.

따라서 부패와 사회경제적 지표 사이의 상관관계, 부패의 영향 등을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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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경험적 연구들은 공적 부문의 부패로 제한하여 부패를 재개념화하거나 

단독행위에 의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를 배제하고 쌍방간에 이루어지

는 불법적 거래로 부패 행위를 한정하는 등 연구대상과 주제에 따라 부패의 개

념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부패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량적인 수치로 나타내기가 불가능하

다. 또한 ‘부패의 수준’, 특히 다양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수준에 대해 적

합한 지표를 선택하고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의 어려움도 따른다. 

따라서 부패의 정도나 실제 발생한 부패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

표는 개념에 의해 범주화될 수 있는 여러 질문들을 지표로 하여 그것의 결과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방식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행해진 부패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다양한 부패지수를 사용하여 

경제성장, 투자, 법과 제도의 효율성, 정치적 책임성, 민주주의의 발전 등에 대

한 부패의 영향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6) 이러한 연구들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패의 원인과 결과, 이에 따르는 여러 사회적 현상들간에는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으나 정확한 인과경로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부패가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거의 모든 정권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했

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단지 부패의 형태, 정도, 부패행

위를 둘러싼 논쟁 즉, 부패에 대한 인식과 해석 및 관심의 정도가 상이할 뿐이

다.7)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패를 체계적으로 설명

하는 것은 부패 현상을 유형화하는 것을 통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부패는 그 정도에 따라, 성격에 따라, 무엇보다도 부패행위를 저지르는 이유

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다. 도이그(Doig)와 테오발드(Theobald)는 부패의 규

모 및 정도에 따라 거대한(grand) 부패와 작은(petty) 부패로 유형화하고 있는

6) Gerring and Thacker(2002), p. 1.

7) Alemann(2004),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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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8) 이때 사적 이익과 권력의 남용 및 오용의 기준은 상당히 모호하다. 

로빈슨(Robinson)은 부패를 정치가나 공무원, 기업가의 개별적 행동과 관

련된 우연적인(incidental) 부패와 부패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부분적

으로는 제도화되어 있는 제도적(institutional) 부패, 부패가 전체 사회 내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체계적(systemic) 부패로 유형화하고 있다.9) 

알레만(Alemann)은 부패와 관련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설

명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관점과 범주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부패를 개념 정

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회적 쇠퇴로서의 

부패(Corruption as social decline), 일탈적 행위로서의 부패(Corruption 

as deviant behavior), 교환 논리로서의 부패(Corruption as logic of 

exchange), 측정 가능한 인지 체계로서의 부패(Corruption as a system of 

measurable perceptions), 그림자 정치로서의 부패(Corruption as shadow 

politics)로 그 유형들을 구분했다.10) 

위에서 보듯이 학자들은 부패 행위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음을 인정하고 부패 정도 또는 부패 원인, 표출되는 부패행위의 특성 등에 따라 

유형화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부패를 정의하고 부패의 사회적, 정치경제적 

영향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들의 유형화는 대부분의 구체적인 부패행위를 포괄

하며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화가 일반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부패 개념, 즉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권위의 남용이나 오용’은 

기껏해야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부패만을 포함하거나 공적 영역에서의 부패행

위로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패는 다양한 국가적,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 독립적인 현상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그 성격과 효과 또한 단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부패에 대한 정의는 공

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의 부패행위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될 필

8) Doig and Theobald(2000), p. 13.

9) Robinson(1998), p. 3.

10) Alemann(2004),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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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으며 부패행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권력관계에 주목해야 한

다. 주지하다시피 부패는 국가･사회 관계, 정치체제, 경제의 발전궤적 및 대외

관계 유형의 특정한 집합적 표현이며 따라서 부패는 병리적 현상으로서가 아니

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결국 정치적 부패를 포

함한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부패는 국가, 공적 판단과 여론의 영역, 사회 그리

고 시장과 같은 구조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역에 따라 다르게 보

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부패행위를 통제하는 문제도 영역별 차이가 갖

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표 2-1]은 민주주의 내에서 다양한 영역

에 따라 부패가 훼손하는 규범들이 무엇이며 이에 따라 부패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표 2-1. 민주주의 내에서 영역별 작동 규범과 부패 

구분

영역

국가 공적 영역

(미디어 및 

여론형성지)

시민사회 시장
행정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

민주적 기능
집단적 

대리기관
법의 원리

대표성을 갖는 

법률 입안

대중적 여론의 

형성

규범 및 자발적 

동의에 의해 조

절되는 집단적 

대리기관과 대

표성;

시민의식의 사

회화

높은 수준의 복

잡성과 효율성

포섭

원리

프로그램의 목

적, 임무 및 실

행에 내재된 일

순위의 규범들; 

효율성

이차적 순위의 

규범: 공정성, 

평등 및 진실 추

구를 극대화하

는 과정

이차적 순위의 

규범: 개방성, 

독립성, 책임성

이차적 순위의 

규범: 진실과 정

직을 말하는 담

론 세력에 기반

을 둔 설득

신뢰와 상호의

존에 내재된 일

순위의 규범

이차적 순위의 

규범: 기제적 상

호의존, 공정한 

교환조건, 투자

자와 소비자를 

위한 정보의 공개

합의

수준

프로그램으로 

공식화된 수렴

된 이익 또는 합

의

법적 규범에 관

한 합의 아래 작

동하는 갈등적 

이익

정치적 절차에 

관한 합의하에 

상호작용하는 

갈등적 이익

언론의 자유화

에 작동하는 갈

등적 의견

집단 내에서의 

수렴된 이익, 집

단간의 갈등적 

이익

자원에 관한 상

이한 통제에 기

반을 둔 갈등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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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계속
 

구분

영역

국가 공적 영역

(미디어 및 

여론형성지)

시민사회 시장
행정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

배제

방식에 따른 

부패의 규정

사적 이익을 위

해 정당하게 결

정된 규범에 대

한 공직자의 이

탈, 대중적 신뢰

에 대한 배반

이익에 의해 동

기 부여된 결정

비밀과 기만: 공

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방식

으로 돈이나 권

력에 반응하는 

결정들

돈이나 권력의 

영향으로 인한 

기만, 속임수, 

위선

특수화한 신뢰

와 상호의존

정당하지 않은 

독점, 불공정한 

부역관행, 시장

규범에 대한  다

른 영역의 원리 

개입 

민주주의에 

대한 부패의 

부정적 효과

비효율성, 불평

등, 임의적 결

정, 정부에 대한 

신뢰상실에서 

결과한 집단적 

대리기관의 권

력 감소

권리와 보호, 안

보의 침해, 위법

적인 사법적 결

정으로 인한 법

의 원리의 손상

실패한 대표성, 

신중함의 창조

적 범주 상실, 

위법적 결정 

집단적 결정과 

대중의 판단 사

이의 냉혹한 관

계

비국가적 집단

행동을 위한 능

력 상실, 국가 

통제의 능력 상

실, 민주주의의 

생성 능력 상실

사적 목적을 위

해 사용되는 국

가, 시장 법칙의 

공정성에 대한 

확신 상실, 시장 

효율성 감소

자료: Warren(2004), p. 336.

나. 부패의 경제적 ･ 정치적 영향

부패행위의 역사성과 다양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이외에도 부패행위 자체

가 대부분 은폐되어 있어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패와 관련된 논

의를 전개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된다. 즉 무엇을 부패로 규정하는가에 대해 명확

히 설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부패행위의 다양한 원인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구체화하고, 부패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처방을 사회적 차원에서 제도

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1990년대 부패 문제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는 기능주의

적 입장에서 부패의 원인과 영향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이

를 기초로 부패방지정책의 내용을 구성했다. 

사실상 부패의 개념화, 원인 및 결과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논의는 단순히 부

패 자체에 대한 이론적 측면에서 다루어지기보다 근대화 또는 발전과의 연관선

상에서 진행되어왔다. 1960년대, 1970년대 부패의 문제는 저발전국의 근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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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인식되거나 근대화 과정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여

겨졌다. 부패는 저개발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

적,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부패행위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이기

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전 또는 근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해서 부

패 수준이 명시적으로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워너(Werner)는 “부패가 필

수적으로 정치체제가 성숙할수록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패는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요소들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바꾼다. 이러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침에 따라 부패도 또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단순하게 표현하자

면, 부패는 그것의 성격에 대한 변화를 통해 통제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중요

한 것은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11) 이러한 인식은 정

치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부패를 고려하고 부패문제를 다루려는 노력으

로 확대되었다. 

근대화의 맥락에서 전반적인 사회구조와 연관된 부패문제는 점차 사회경제

적 부문으로 국가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의 부패문제로 집중되

었다. 즉 공적 영역의 확장은 한편으로는 공적 영역에서의 부패행위에 대한 관

심을 증가시켰으며 이론적, 정책적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부패문제가 중심적인 

논의 대상이 되었다.

1) 부패의 경제적 영향

지금까지 부패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부패가 경제성장과 발전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반면 부패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조정과 

관료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정부 실패와 비효율성을 수정할 

수 있는 민간 부문을 허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경제성장에 대한 부패의 결정적 영향이 개별 국가의 법

적, 제도적 틀, 거버넌스의 질, 정치체제와 같은 요인들과 특정한 역사적･사회

11) Werner(1983), p.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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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 짓기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

한다. 

그러나 부패가 장기적으로 기업 활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국가 제도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침해하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치를 훼손함으

로써 개별 국가의 전체적인 거버넌스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

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부패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입증한 대표적 

학자는 머로(Mauro 1995, 1997)였다. 그 이외에도 탄지와 다부디(Tanzi and 

Davoodi 1997), 굽타 외(Gupta et al. 2002), 로스테인과 홀름버그(Rothstein 

and Holmberg 2011) 등의 학자들이 부패가 GDP, 인적 개발과 정부지출, 공

공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

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12) 

부패는 ① 자원의 잘못된 배분을 통해 시장왜곡을 불러오며 ② 인적 자원을 

포함한 재능과 자원을 생산성 있는 활동보다는 수익성이 좋은 지대 추구 행위

로 유인하고 ③ 기업에 대해 비효율적인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

산비용을 증가시키고 투자에 대한 이윤을 감소시킨다. 또한 ④ 교육 및 보건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하락시킴으로써 자원의 질을 낮추고 결국은 투자

의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인적 자본의 질을 낮춘다. ⑤ 지대 추구 행위 또한 공

적 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왜곡시키고 자원의 낭비를 가져옴으로써 시장의 

전반적인 비효율성을 증가시킨다. 무엇보다도 부패는 기업의 투자 양상을 심각

하게 왜곡하여 궁극적으로 사적 영역에서의 경제활동의 비효율성이 순환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병폐를 양산한다. 

12) 부패 증가가 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1995년 이후 2000년 초까지 많이 이루

어졌으나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주장이 광범위하게 수용되면서 부패의 부정적 효과를 전제하고 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들을 정리한 내용은 반부

패국민연대(2001)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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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패의 정치적 영향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부패의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부

패는 치안 불안과 정경유착, 뇌물, 정책에 대한 불신 등의 즉각적 효과 이외에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성숙, 투명하고 건전한 거버넌스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부패는 공공지출에 대한 세금의 형태로, 그리고 부패행위로 인해 이

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문으로 공적 활동을 이동시킴으로써 공공

서비스 조달에서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또한 부패는 단순히 공적 영역에서의 

권한 남용에 의한 이익구조의 왜곡, 정치적 신뢰에 대한 배신뿐만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정치적 부패는 집단적 결정 및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일부를 배제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부패는 불공정한 권한박탈의 특정한 종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부패의 특성은 참여의 원리를 한 축으로 하는 민주

주의와의 규범적 연관성 속에서 이론적, 정책적으로 부패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부패로 인한 배제는 집단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집회나 투표 등을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들의 힘을 약화시킨다. 민주주의

의 특성 중 하나는 집단적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다양한 참여의 방식으로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패는 집단적 결정과 이러한 영향력 사

이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다. 또한 부패는 집단적 행

동의 공적 대리인들 즉, 공직자 또는 관료들을 사적 이익의 도구로 인식하게끔 

함으로써 효과적인 공적 행위의 영역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범위를 

제한한다.13) 이외에도 정치적 부패는 공적 결정과 이의 실행과정에 대한 정당

성과 국민의 신뢰를 해침으로써 민주적 문화를 침해한다.

13) Warren(2004), p.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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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틴아메리카 부패와 기존 연구

가.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특징

얼마 전 치러졌던 페루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쿠친스키(Pedro Pablo 

Kuczynski, 일명 PPK)는 대선 공약에서 강경한 부패방지정책을 추진할 것임

을 강조했다. 세 번째 대선에 도전한 후지모리(Keiko Fujimori)는 전직 대통

령이자 부친인 후지모리(Alberto Fujimori)의 반인권, 반부패 스캔들에 따른 

반후지모리주의자들의 반대를 결국 넘어서지 못하고 결선 투표에서 패배했다. 

그러나 최근에 부패와 연루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브라질의 좌파 대통령 호세

프(Dilma Rousseff)의 탄핵일 것이다.14) 이외에도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크리

스티나(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의 뇌물 수수, 멕시코의 니에토

(Enrique Peña Nieto)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 등 대표적인 국가 수장들의 부

패 연루와 매 선거 때마다 강조되는 부패방지정책 공약은 이제 라틴아메리카의 

일상적 모습이 되었다.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도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부패인식지수 점

수는 칠레와 우루과이, 코스타리카를 빼고 50점에 못 미친다. 국가별 순위 또

한 칠레와 우루과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168개 국가 중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5) 

14) 탄핵의 직접적인 원인은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 스캔들, 정부회계 부정조

작 등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적 정치자금을 중심으로 하는 뇌물수수를 포함, 공적 영역에서의 구조적

이고 일상화된 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5) 2015년의 CPI에 따르면, 1위 국가는 덴마크로 91점을 받았다. 2위는 90점의 핀란드, 3위는 89점의 

스웨덴이다. 이 국가들은 CPI가 발표된 이후로 매년 5위 안에 드는 국가들이다. 미국은 76점으로 16

위를, 18위는 홍콩, 아일랜드, 일본이 75점을 받아 공동순위에 올랐으며 바로 다음 순위가 우루과이이

다. 한국의 경우 56점으로 37위이다. 168개 국가 중 북한과 소말리아가 공동으로 8점을 받아 167위

를 기록했는데 17점으로 158위에 머문 베네수엘라와의 사이에는 이라크, 남수단 등의 국가가 있다. 

Traf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5,” https://www.transparency.

org/cpi2015/#results-table(검색일: 201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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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부패인식지수(2015년)

국가 전체 순위/168 CPI지수

1 우루과이 21 74

2 칠레 23 70

3 코스타리카 40 55

4 쿠바 56 47

5 엘살바도르 72 39

6 파나마 72 39

7 트리니다드토바고 72 39

8 브라질 76 38

9 콜롬비아 83 37

10 페루 88 36

11 수리남 88 36

12 멕시코 95 35

13 볼리비아 99 34

14 도미니카 공화국 103 33

15 아르헨티나 107 32

16 에콰도르 107 32

17 온두라스 112 31

18 가이아나 119 29

19 과테말라 123 28

20 니카라과 130 27

21 파라과이 130 27

22 아이티 158 17

23 베네수알라 158 17

주: 0부터 100점으로 국가의 순위를 매겼으며, 100점에 가까울수록 좀 더 청렴한, 즉 부패수준이 낮은 국가를 의미.
자료: Traf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5,” https://www.transparency.org/cpi2015

/#results-table(검색일: 2016. 8. 23)에서 재구성. 

부패인식지수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부패 정도를 살펴보면 100점을 

가장 부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때, 칠레와 우루과이만이 70점 이상으로 전

체 국가 순위 20위권에 가깝다. 200여 개 국가의 부패인식지수를 순위로 매길 

때 50위권 안에 드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는 코스타리카를 포함하여 3개 

국가 외에는 없다. TI의 부패인식지수가 현지 국가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인과 부패전문가, 현지 주재원, 외국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의 부패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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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는 설문을 통해 산출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우루과이나 코스타리카는 

외국기업의 활동규모가 크지 않아서,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칠레 정도가 부패 수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하위

권에 속한 과테말라, 아이티, 그리고 파라과이와 같은 국가들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외국 기업의 현지 진출이 크지 않고 정치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실

제 부패 수준보다는 인식적 차원에서의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

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부패 문제가 심각한 국가로는 외국 기업의 진

출이 활발하며 경제규모도 확대되고 있고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

가 크지 않은 하위권(표 2-2에서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국가들)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국가들은 개별적, 분산적 부패가 구조화되어 있기도 하지

만 부패를 척결해야 하는 주체인 공적 부문의 부패 정도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국민뿐만 아니라 현지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 실제 

부패 수준과 인식상의 부패 수준이 상호 영향을 미치며 부패 구조를 심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패 문제를 거버넌스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이

에 대한 방지책을 국제적으로 논의한 이래,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부패 수준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1980년대 민주화가 시작된 이래 

전·현직 대통령, 고위급 인사가 연루된 정치스캔들−불법 선거자금, 의회의 뇌

물수수, 정부와 군부 최고위층의 불법 무기거래, 횡령, 정부 차원의 계약 및 공

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뇌물−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 이뿐만 아니

라 작고 소소한 뒷돈, 수수료 요구 등의 관행도 이 지역 국가에서는 일상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부패 문제가 심각하

다는 인식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고 다소 괴리는 있지만 현실적으

로 나타나는 부패 문제도 규모나 유형만 달리할 뿐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

다고 여겨지고 있다. [표 2-3]은 부패인식지수가 처음 발표된 199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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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부패인식지수와 순위(1995~2015년)

연도 구분
라틴아메리카

(평균)
칠레 코스타리카 브라질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2015
순위 - 23 40 76 88 95 107

점수 37.2 70 55 38 36 35 32

2014
순위 - 21 47 69 85 103 107

점수 42.58 73 54 43 38 35 34

2013
순위 - 22 49 72 83 106 106

점수 42.73 71 53 42 38 34 34

2012
순위 - 20 48 69 83 105 102

점수 43.4 72 54 43 38 34 35

2011
순위 - 22 50 73 80 100 100

점수 4 7.2 4.8 3.8 3.4 3 3

2010
순위 - 21 41 69 78 98 105

점수 3.8 7.2 5.3 3.7 3.5 3.1 2.9

2009
순위 - 25 47 75 75 89 106

점수 3.71 6.7 5.3 3.7 3.7 3.3 2.9

2008
순위 - 23 43 80 72 72 109

점수 3.74 6.9 5.1 3.5 3.6 3.6 2.9

2007
순위 - 22 46 72 72 72 105

점수 3.612 7 5 3.5 3.5 3.5 2.9

2006
순위 - 20 55 70 70 70 93

점수 3.5 7.3 4.1 3.3 3.3 3.3 2.9

2005
순위 - 21 51 62 65 65 97

점수 3.5 7.3 4.2 3.7 3.5 3.5 2.8

2004
순위 - 20 41 59 64 67 108

점수 3.5 7.4 4.9 3.9 3.6 3.5 2.5

2003
순위 - 20 50 54 59 64 92

점수 3.4 7.4 4.3 3.9 3.7 3.6 2.5

2002
순위 - 17 40 45 45 57 70

점수 3.5 7.5 4.5 4 4 3.6 2.8

2001
순위 - 18 40 46 44 51 57

점수 3.7 7.5 4.5 4 4.1 3.7 3.5

2000
순위 - 18 30 49 41 59 52

점수 3.9 7.4 5.4 3.9 4.4 3.3 3.5

1999
순위 - 19 32 45 40 58 71

점수 3.5 6.9 5.1 4.1 4.5 3.4 3

1998
순위 - 20 27 46 41 55 61

점수 3.4 6.8 5.6 4 4.5 3.3 3

1997
순위 - 23 22 36 n.a. 47 42

점수 3.7 6 6.45 3.56 n.a. 2.66 2.81

1996
순위 - 23 n.a. n.a. n.a. n.a. n.a.

점수 3.5 6.8 n.a. 2.96 n.a. 3.3 3.41

1995
순위 - n.a. n.a. n.a. n.a. n.a. n.a.

점수 3.4 7.94 n.a. 2.7 n.a. 3.18 n.a.

주: 1997년까지는 조사에서 빠진 국가가 많았으며(n.a.로 표시), 2011년까지는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등급화했으나 2012년부
터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다.

자료: Traf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cpi(검색일: 2016. 8. 23)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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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부패 평균과 이 연구에서 다룰 6개 국가의 부패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은 2009년부터 라틴아메리카 평균과 6개 국

가의 부패 수준의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 라틴아메리카 6개국 부패인식지수 변화 추이 비교

자료: Traf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cpi(검색일: 2016. 8. 23)에서 재구성.

나.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원인과 유형에 관한 기존 연구

1) 부패의 원인

부패한 행위를 방지하고 나아가 부패 문제를 척결할 수 있는 정책 이전에 라

틴아메리카 국가의 부패는 주로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가, 정말 부패 수준이 심

각한가, 민주화 이후 보다 자유로운 언론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부패 문제가 심

각하게 비춰지는 것은 아닌가 등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부패를 연구해온 웨이랜드(Weyland)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정치적 민주화가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라틴아메

리카의 민주화 과정은 권력의 분산을 만들어내며, 이러한 권력의 분산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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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위자들의 동의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의를 위한 과정에서 정책결

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연적

으로 부패가 발생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권위주의하에서는 소수의 권력자에 

의한 강압적 통제 장치가 소수 권력자들만의 부패를 양산하였으나, 민주주의하

에서는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뇌물의 수수 혹은 수여 대상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은 민주화와 부패현상의 상관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준다. 권위주의의 붕괴로 시작되는 절차적 차원의 민

주주의는 라틴아메리카 지도자들이 민중주의적 방법을 사용하여 정권을 유지

하려는 특성을 보인다. 즉 지도자는 다수 대중의 인기에 의존하며, 정책의 효율

성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게 된다. 그리고 대중동원 과

정에서 지도자는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지도부는 부패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민주주의는 절차적 차원의 민주주의에 머물게 되며, 민주주의 공고화가 점차 

미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16)

한편 이상환은 부패인식지수와 민주주의, 문자해독률, 종교 등의 사회경제

적 지표를 이용하여 부패와 사회경제적 수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에서,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부패가 주로 유발되며 이는 결국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17) 불균형한 성장은 소득격차를 증폭하고 특혜나 사회적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사소한 뒷돈부터 대규모 정치 부패로 이

어지고 실제 부패 문제를 악화하며 구조적으로 부패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허스테드(Husted)는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문제를 문화적 측면에서 검토하

면서 권력과의 거리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혼재, 회피행위를 중요한 요인

으로 강조한다. 권력과의 거리감은 정치, 경제적 권력과의 거리감 즉, 사회 내 

제도나 조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16) Weyland(1998), pp. 108-121.

17) 이상환(2007), pp. 121~1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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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사회적으로 당연시하는 문화가 특권층의 부패를 때로는 필요악이라 여기

며 용인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개인주의-집단

주의의 혼재는 사회적 관계를 관련 있는 개인들의 단순한 합 또는 개인의 집단

으로 여기는 신념이나 가치(개인주의적 문화)와 함께, 의사결정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내가 속한 집단의 공정함과 외부 집단의 

공정함에 대한 잣대가 달라지는 태도(집단주의)가 혼재되어 정착한 문화적 요

인이 부패를 구조화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불확실한 회피성향 

또는 회피행위는 준법을 공적으로는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면서도 현실의 생

활은 법의 범주에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회피성향이 

강한 사회일수록 법은 공적이고 형식적이며 일상생활에서는 법의 위반 여부보

다는 직접적인 이익이나 손해의 계산이 더욱 중요해지고 따라서 사소한 부패 

행위는 부패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18)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부패 

문제는 부패를 척결해야 할 주체인 공직자 또는 공적 영역에서의 행위자가 부

패한 행동을 하는 당사자가 된다는 점이다. 

이 책의 3장에서 살펴본 4개의 국가들은 부패가 발생하고 확대되는 주요 원

인과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부패를 양산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 중에 정

치적 요인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멕시코의 부패 문제는 단순히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치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멕시코는 오랜 기간에 ‘제도화된 부패’ 양상을 보

여왔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사회 관계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기인한 문제

이다. 비대칭적 국가-사회 관계에서 형성된 국가 주도의 코포라티즘 정치구조

와 문화가 제왕적 대통령제, 제도혁명당의 일당독재, 국가의 사회통제 및 후원

-수혜 관계를 멕시코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하며 부패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

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멕시코 사회에 만연하게 된 국가 중심의 후원-수혜 

18) Husted(2002), pp. 41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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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멕시코 기업이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정치인 혹은 정부 인사와

의 관계를 통해 정치 후원금과 정부 프로젝트를 맞교환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을 

당연시하게끔 하면서 민간부문의 부패로까지 확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정치구조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멕시코의 부패는 80년대 경제위기와 국

가의 약화를 거치면서 부패의 주체가 다양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특히 멕

시코의 마약산업이 확대되면서 마약 카르텔과 관료, 마약 카르텔과 기업 간, 마

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싼 부패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브라질 부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노-사-정 삼자간 정치협상을 통해 사

회갈등을 해소하는 정치원리와 비례제를 기반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들 수 있

다. 협상과 다양한 대표성을 염두에 두는 정치 시스템이 정치자금의 확보를 중

심에 둔 뇌물과 정실인사를 대규모로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적 부패의 문제는 결국 정경유착의 여지를 넓힘으로써 부패 발생의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요인이 되고 정치인에게 관대한 법적 처벌 관행 또한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사례는 부패의 발생 요인을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조

금 다르게 지적해야 함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는 제도적 취약성을 주요 원인

으로 들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예산 결정과 집행을 결정하는 제도의 불

투명성과 비효율성이, 정치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주의로 인한 견제 장치

의 부족, 사법부의 취약한 독립성 등 제도의 전반적인 취약성에 따른 정치적 후

원주의의 풍토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강력한 권력의 집중에 의해 뒷받침되는 

후견주의적 정치문화는 아르헨티나에서 유독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정치 지도

자들이 공적자원을 자신들의 추종자를 위해 정치적 지지의 대가로 이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 부패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페루의 사례는 비효율적면서도 과도한 정부의 개입과 폐쇄적 관료제도로 인

한 높은 수준의 재량권,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시스템, 페루 경제

구조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비공식성 등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제도화를 가

져오고 이로 인해 부패 발생의 가능성을 높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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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라틴아메리카에서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인들을 강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부패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부패의 유형과 특징 

부패는 여러 원인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라틴아메리카에서 나타

나는 부패 유형은 앞 절에서 살펴본 여러 유형들 중 구조적 부패, 교환논리로서

의 부패, 그림자 정치로서의 부패, 거대한 부패 그리고 체계적 부패를 들 수 있다. 

구조적 부패는 공직자들의 권력 남용과 오용, 응집적인 부패 네트워크의 형

성이 불법적 범죄 행위로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만연해 있다고 인식되고, 부

패 행위에 따른 피해자들이 이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를 수용

하여 점차 사회적 문화로 자리 잡는 유형이라 볼 수 있다. 구조적 부패 유형에

서는 개인과 조직,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큰 부패와 작은 부패의 경계가 모호

해지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명확하게 형사 처벌되는 범죄를 제외하고 무엇이 

부패한 행위인지에 대한 기준과 처방이 형성되기 어렵다. 

교환논리로서의 부패는 부패 행위가 공공서비스의 빠른 이용이나 용이한 접

근성에 대한 기회비용, 잠재적 부패 고리에서 이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불이

익에 대한 보상심리 등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처리된다. 뇌물과 그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이권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부패 네

트워크도 존재할 수 있지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패 행위는 불법과 불법

이 아닌 행위의 경계에서 개별적, 분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19)

그림자 정치로서의 부패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특히, 대규모 정치적 스

캔들로 폭로되는 경우가 많은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로즈 액커만의 주인-대리

인 모델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유형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보

다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후원자와 부패를 저지르는 행위자 

간 연결고리가 사회적으로 중첩되어 나타날 때 그림자 정치로서의 부패가 발생

19) Alemann(2004), pp.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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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후원-수혜 관계의 일상화를 주요 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부패의 은폐적 속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유형이기도 하다.20) 

한편 민주화 이후 정치적 제도들이 정비되고 제도화됨에도 불구하고 부패 

행위가 지속되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많은데 클리츠가드(Klitgaard)는 이

를 제도적 독점과 재량권의 정도, 그리고 공직자의 책임성의 관계에서 설명하

고 있다.21) 최근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대통령 또는 고위공직자가 중심이 되

어 발생하는 거대한 부패 또는 체계적 부패 유형은 제도적 독점과 재량권의 남

용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며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미

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부패 네트워크가 견고해지고 점차 복잡

해지기 때문에 부패 행위가 범죄와 연계되는 빙산의 일각으로만 드러나고 처벌

되지만 제도적 차원에서의 척결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부패 메커

니즘이 제도화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표 2-4. 라틴아메리카 4개국의 부패 유형과 특징

구분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주요 원인

코포라티즘적 정치구

조, 후원-수혜 관계의 

사회적 확산

정치협상과 비례제 중

심의 정치제도

제도의 전반적 취약성

과 정치적 후견주의

과도한 정부개입, 폐

쇄적 관료제도, 경제

의 높은 비공식성

유형

구조적 부패 제도적 부패 제도적 부패 구조적 부패

거대한 부패 거대한 부패 체계적 부패 개별적, 일상적 부패

체계적 부패 체계적 부패

주요 특징

교환논리로서의 부패
그림자 정치로서의 

부패
교환논리로서의 부패

그림자 정치, 일탈적 

행위로서의 부패

제도화된 부패 시스템적 부패 엘리트 카르텔 부패
일상적 부패와 구조적 

부패의 중첩성

영향

일상적 부패의 확대로 인한 치안의 불안과 사회질서의 붕괴, 정경유착에 따른 민영화 과정의 

비효율성, 정부 발주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 과정의 뇌물, 뇌물과 정치자금으로 유착한 정경유

착, 제도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불신, 정치경제적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투자환경의 악화 등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주의 작동논리에 대한 훼손

자료: 저자 작성.

20) Ibid., p. 32.

21) 클리츠가드에 따르면 부패는 독점과 재량권의 합에서 책임성을 뺀 값으로 정의되고 측정될 수 있다. 즉 

부패=(독점+재량권)-책임성이다. Klitgaard(1998) 참고.



42 •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이 책의 사례국들에서 나타나는 부패의 주요 요인과 이에 따른 부패의 유형 

및 특징을 정리해 보면, 위에서 지적한 라틴아메리카의 일반적인 부패 유형과 

특징을 설명하기가 더 용이해진다. 

물론 라틴아메리카의 개별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패의 원인과 두드러

진 유형, 부패 작동의 메커니즘은 상이할 수도, 유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

한 개인에 의한 특정한 행위로 부패를 언급하고 지나치게 행태 중심적으로 부

패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러한 행위를 야기하는 정치적, 사회적 과정 및 특정 행

위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부패를 정의하고 부패행위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22) 

22) Johnston(1996), pp. 3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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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멕시코

가. 부패 현황

1) 부패 현황

부패와 관련된 공신력 있는 지표 중 하나로 평가받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

-parency International, 이하 TI)의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이하 CPI)의 2015년 결과에 따르면, 168개 조사 대상 국가 중 멕시코는 

95위를 차지했다.23) 주로 정치 분석 전문가와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멕시

코의 공공 부문에 대한 CPI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35점24)을 차지한 

것은 전체 조사 대상 국가 중 공공 부문 부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반증하

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CPI 점수가 낮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전체 평균 3

7.2 점(2015년)보다 낮은 점수로 본 보고서의 6개 조사 대상국 중 아르헨티나

(32점)와 함께 부패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국가 중 한 곳이 멕시코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패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CPI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패/투명성에 대한 여론과 관련하여 2015년 Latinobarómetro의 몇몇 설문

을 살펴볼 수 있다.25) 첫째로 ‘국가가 얼마나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74.2%가 ‘거의(poco) 혹은 결코(nada)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로 답변했다(표 3-1 참고). 둘째로 ‘정부가 얼마나 투명하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응답자의 71.6%가 ‘거의(poco) 혹은 결

코(nada)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로 답했다(표 3-1 참고). 마지막으로 ‘민

23) http://www.transparency.org/cpi2015(검색일: 2016. 8. 28).

24) 0점은 매우 부패함을 100점은 매우 투명함을 의미한다.

25) Latinobarómetro는 매년 라틴아메리카 18개국의 6억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2만 여건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 대한 여론은 반영하고 있다. http://www.latinobaro

-metro.org/latOnline.jsp(검색일: 201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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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기업이 얼마나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66.4%의 응답자

가 ‘거의(poco) 혹은 결코(nada)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표 

3-1 참고). 이러한 여론 조사 결과로 볼 때 멕시코 대중의 상당수가 국가는 물

론이고, 정부와 민간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1. 멕시코 국가, 정부, 민간기업 투명성에 대한 여론조사

(단위: %) 

구분 국가 정부 민간 기업 

매우 투명(Mucha) 3.9 4.2 6.1

일부 투명(Algo) 18.6 21.5 20.3

대부분 부패(Poco) 40.5 37.4 38.5

매우 부패(Nada) 33.7 34.2 27.9

무응답(No responde) 0.6 0.1 0.7

잘 모름(No Sabe) 2.8 2.5 6.5

자료: LATINOBARÓMETRO, http://www.latinobarometro.org/latOnline.jsp(검색일: 2016. 8. 2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저자가 실시한 현지 조사에서도 부패

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경험이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26) 예를 들어, 

‘멕시코의 부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인터뷰에 응한 멕시

코 현지인과 멕시코 거주 한인들은 ‘멕시코에서 부패는 사회 각 부분에 일상화

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역사적 뿌리가 상당히 장기적이고, 그로 인해 

해결 또한 쉽지 않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했다. 같은 맥락에서 Luis Fuentes

(2016)는 ‘멕시코에서 부패는 국가 제도적 체계가 당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정부의 모든 측면에서 오랜 기간에 관례로 일상화되어왔다’고 주장했다.27)

26) 본 연구는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2차 자료 분석과 함께 2016년 8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멕시코 현지 조사에 기반한 1차 자료 분석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인터뷰 대상은 

멕시코 거주 한인들(외교·무역 관계자, 현지 기업인), 멕시코 학자, 학생, 현지인 등 약 30명을 대상으

로 반-구조적 인터뷰와 오픈 인터뷰 형태로 진행되었다(인터뷰 리스트 참고).

27) Fuentes(2016), p. 3. 저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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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괴리

멕시코에서 부패는 인식의 측면과 경험의 측면으로 구분지어 이해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해서는 Latinobarómetro의 설문을 참고 할 수 있는데, 첫째로 

‘최근 2년간 국가 제도상의 부패가 얼마나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거의 줄지 않았거나(poco) 부패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nada)

는 응답자가 전체의 75.7%를 차지했다(표 3-2 참고). 이는 부패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여전히 팽배한 현상임을 대중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패에 대한 인식과는 차별적으로 ‘당신은 최근 두 달간 부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70%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했다 

(표 3-3 참고). 이는 물론 최근 두 달이라는 기간에 직간접적인 부패 경험이 없음

을 반증하는 답변이기도 하겠지만 일반 대중이 ‘인식’하는 일상화된 현상으로

서의 부패와 실제로 ‘경험’하는 부패 사례 간의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 부패에 대한 대중 인식

(단위: %) 

구분 최근 2년간 국가 제도상의 부패가 얼마나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줄었다(mucho) 4.6

일부 줄었다(algo) 17.4

거의 줄지 않았다(poco) 37.9

줄지 않았다(nada) 37.8

무응답(No responde) 0.2

잘 모른다(No sabe) 2.1

자료: LATINOBARÓMETRO, http://www.latinobarometro.org/latOnline.jsp(검색일: 2016. 8. 2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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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부패에 대한 대중 경험

(단위: %) 

구분 당신은 최근 두 달간 부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네(SÍ) 27.7

아니오(No) 70

무응답(No responde) 1.2

잘 모른다(No sabe) 1.2

자료: LATINOBARÓMETRO, http://www.latinobarometro.org/latOnline.jsp(검색일: 2016. 8. 2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러한 부패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경험의 차이는 현지조사에서 저자가 실

시한 인터뷰에서도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주변에서 혹은 본인이 부패를 직간

접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답변을 보

였다. 첫째는 일상과 연관된 부패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에 기반하여 

답변한 것이다. 주로 이러한 ‘경험’에 근거하고 있는 ‘소규모’ 부패 사례의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고, (비록 합법적인 방식이 아닐지라도) 어렵

지 않게 해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인

터뷰에 응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행정 절차의 경우 이전의 부패 일변도 상

황에서 아주 느린 속도이지만 변화도 확인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인터

뷰 2 참고). 가령 흔히 교통경찰과 관련된 소규모 뒷거래(인터뷰 1 참고)나 행

정절차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규모 뇌물 수수 혹은 부패 사례(인터뷰 2 

참고)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뷰 1>

한인들이 부패를 경험하는 사례는 주로 교통경찰들이 과속, 불법 유턴, 음주 

운전 등을 했을 때 간접적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시 검문을 통해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직접적으

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주 일상화된 부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멕시

코시티, 현지 거주 한인 1 인터뷰, 2016년 8월 9일).



48 •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인터뷰 2>

한인들이 멕시코에 와서 제일 처음 접하게 되는 행정처리 업무는 비자 수속

과 관련된 이민청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최근의 이민법 개정과 이민청에 

단행된 인사 개편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 상당히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원활한 

비자 수속을 위해 여전히 상당수의 브로커를 통한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멕시코시티, 현지 거주 한인 2 인터뷰, 2016년 8월 8일). 

둘째는 주로 대형 부패관련 스캔들과 관련된 답변이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지거나 간접적으로 알게 된 정치인, 사업가, 마약 카르텔 

등과 관련된 부패 스캔들과 관련된 답변이었다. 이러한 부패 관련 스캔들은 위

의 인터뷰에서 밝혔던 것과 같은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뇌물 공

여 혹은 친인척 인맥 동원 등과 같은 ‘소규모’ 부패 ‘경험’들과는 달리 소위 ‘고

위층’에 의한 ‘대규모’ 부패 사례들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

히 설명하게 될 멕시코의 ‘제도화된 부패 구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해결책 제시에 회의적이고 오히려 체념하거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었다. 이러한 ‘대형’ 부패 스캔들과 관련된 답변은 ‘멕시코의 부패 정도가 어떠

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부패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한 질문과 맥락을 함

께 한다. 부패의 ‘인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인터뷰 응답자 대부분은 부패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며, 고질적이고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명확히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류의 부패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답변을 주었다. 다시 말해 대형 부패 유형의 경우, 직접적인 경험보다

는 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는 부정부패 스캔들로 부패에 대한 사회 전반

적인 ‘인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부패

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이 없다면 왜 부패에 대한 인식이 팽배하다고 생각하

십니까?’라는 부패에 대한 ‘경험’과 ‘인식’ 정도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인터뷰 

응답자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인터뷰 3과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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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3>

일상화된 부패의 경우 현지인들은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불

평하거나 문제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상적으로 멕시코 사

람들이 부패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일부 멕시코 사람들은 돈을 조금만 

주면 OO 문제는 해결된다는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거나, 때로는 변호

사들로 브로커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러한 일상화된 부패는 관행과 부패 사이를 넘나들며 익숙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멕시코시티, 현지 거주 한인 3 인터뷰, 2016년 8월 8일).

<인터뷰 4>

현지인들도 멕시코가 부패했다고 느끼는 것은 [부패의 정도에 대한 인식조

사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확실한 사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

에서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인맥이나 현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

를 해결하는 데 더욱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에 진출하는 의

료 장비 업체가 멕시코 식약청(COFEPRIS)을 통해 등록하는 데 정해진 법규와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경우도 관계 부처에 

인맥이 있거나 에이전트를 통할 경우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멕

시코시티, 현지 거주 한인 4 인터뷰, 2016년 8월 10일).

물론 위와 같이 인터뷰 응답자들은 부패의 정도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실질

적인 부패에 대한 ‘경험’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몰론 위의 인터뷰 내용

이 멕시코 부패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보여준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선행연구 

역시 저자의 인터뷰 내용과 동일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부패 

대한 인식과 경험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는데,28) Morris에 

따르면, 일반 대중이 부패 사례를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하위 

28) 부패의 ‘인식’과 ‘경험’의 측면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Ruhl(2011) 역시 중미의 부패와 관

련된 분석에서 주장하고 있다. 양자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 글의 목적상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

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Morris(2008) 및 Ruhl(2011)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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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에 의한 소규모 부패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규모 부패사

례의 경우 관료 행정 절차가 매우 복잡한 국가들에서 매우 흔하게 드러나는 현

상’이다.29) 반면 부패에 대한 ‘인식’은 ‘한 개인이 존재한다고 믿는 부패의 수

준’과 관련된 것으로 그 부패의 규모(소규모 혹은 대규모)에 특별히 관계없이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부패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을 포괄하는 것이다.30) 예를 

들면, 사람들은 경찰이나 하위 행정 관료들의 행태와 연관되어 부패를 직간접

적으로 경험하는 한편, 고위층 관료나 정치 엘리트 등의 스캔들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반적인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31) 하지만 

Morris가 지적하고 있듯이 부패의 정도에 대한 ‘인식’은 주로 사회 내 소수 엘

리트 계층 주도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부패 사례들과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는 

것이며, 예를 들면, ‘마약거래, 선거 캠페인’ 등과 연관된 부패 스캔들 혹은 ‘고

위직의 인사 청탁이나 정치인들의 부패 스캔들’ 등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부패

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32) 또한 이러한 고위층 관료나 정치 

엘리트들에 의한 대규모의 부패의 경우 부패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스스로 

부패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언론보도나 스캔들

의 차원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33) Ruhl에 따르면 이러한 대형 부

패 사례들은 사법 체제가 허약한 국가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데,34) 고위급 관

료들이 선거 부정, 금융 관련 부패, 공금 횡령, 직권 남용 등을 하는 원인은 이

들의 부패 행위를 투명하게 관리감시 할 수 없거나 적법하게 처벌할 수 없는 허

약한 사법체제가 그 요인이라는 것이다.35) 다음에서는 위와 같은 부패의 일상

화된 경험과 높은 인식이 나타나게 되는 요인을 멕시코의 특수한 맥락에서 살

펴보도록 하겠다.

29) Ruhl(2011), p. 51.

30) Morris(2008), p. 392.

31) Ibid., p. 392.

32) Ibid., p. 393.

33) Ibid., p. 392.

34) Ruhl(2011), p. 51.

35) Canache and Allison(2005),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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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패의 원인과 특징

멕시코의 정치적 부패에 대해 다룬 한 논문에서 이성형은 “멕시코 사회에서 

부패는 구조화되어 있는 정치적 사회적 시스템이면서 동시에 시민 사회에 뿌리

를 내린 생활양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36) 그리고 2000년 71

년간의 제도혁명당(PRI)의 일당 독재에서 벗어난 이후 정권마다 반복적으로 

시도된 부패 개혁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반부패 개혁정책들이 근

본적으로 그 ‘제도화된 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패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함을 강조

했다.37) 동일한 맥락에서 멕시코의 정치적 부패의 변화 추이에 대해 분석한 논

문에서 Nubia Nieto 역시 “멕시코에서 부패는 사회 모든 부문에서 일반화된 

현상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사적 구조 속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어, 일반 대

중들과 정치인들이 사회화되는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라고 지적했

다.38) 

이처럼 멕시코에서 부패 문제는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공공 행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개혁의 차원을 넘어서는 보다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도화된 구조’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정

치, 경제,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하게 얽히고 일상화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섹션에서는 부패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기반하여 멕시코 부패의 ‘제

도화 된 구조’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 구조가 두 시기−80년

대 경제 위기 이전과 이후−에 그 성격을 달리 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속력을 가

지는지 설명하겠다. 

36) 이성형(2007), p.27.

37) 위의 논문, p. 28.

38) Nieto(2013),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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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0년대 이전: 코포라티즘의 정착과 부패구조의 성립

Morris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부패 현상은 근본적으로 국가와 사회 간의 구

조적 불균형에 기인하는데, 즉, 국가가 독점적으로 정치적 권한과 경제적 부를 

통제하며, 이를 통해 광범위하게 부당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부패 현상이 나

타나며, 결과적으로 정치경제적 권력에서 배재된 사회 내 다수의 대중은 수직

적 사회 이동을 위해서 국가가 정해 둔 부패의 구조 혹은 메커니즘에 자의 혹은 

타의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부패가 사회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는 것이다.39) 이러한 국가와 사회 간의 구조적 불균형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

가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식민지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식민지 엘리트

가 법이나 제도가 아닌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정치경제적 권력을 유지함으로써 

형성되었다는 것이다.40) 멕시코의 경우 이러한 식민지적 기원을 가진 부패의 

구조가 20세기 초 혁명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약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체제를 통해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Nieto에 따르면, 혁명 이후 부패 현상은 새롭게 권력을 잡은 정치 엘리트(혹

은 ‘la familia revolucionaria’)가 정치권력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비대, 대통령과 제도혁명당(PRI)이라는 헤게모니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엘

리트의 정치적 권력의 독점, 이익 집단을 중심으로 한 사회 전 부분에 대한 PRI

의 코포라티즘적 통제,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서의 후원-수혜 관계의 공고

화, 주요 산업 부문에 대한 국가 통제의 강화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 등

을 통해 심화되었다.41) 

결과적으로 권력과 자원의 분배는 지속적으로 개인적 관계에 기반하여 이뤄

졌으나, 보다 ‘제도화 된 구조’하에서 심화되면서 국가와 사회 간의 권력과 자

39) Morris(1991), p. 42.

40) Nieto(2013), p. 131. 여기서 개인적 관계는 Nieto가 지적하고 있듯 종교, 가족, 사회, 정치적인 다양

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한 개인적 인맥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가톨릭교회에서의 세례를 통한 인맥 

관계(compadrazgo), 결혼을 통한 친인척 관계, 혈연관계에 기반한 인맥, 후원-수혜 관계 

(clientelism), 지역 유지에 기반한 후원-수혜 관계(caciquismo)’ 등이 있다(Ibid., p. 131).

41) Ibid., pp. 1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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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분배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부패가 지속적으로 양산되는 구조로 이

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적 관계에 의존하여 권력과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통해 부패가 양산되며, 이는 20세기 전반의 멕시코 정치제도 발전

이 형식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

도의 공고화, 법치의 일상화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혁명 이후 ‘제도화된 구조’하에서 부패는 제왕적 대통령제, 

제도혁명당(PRI)의 일당독재와 코포라티즘적 사회 통제 그리고 후원-수혜 관

계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멕시코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고 일상화되었

다. 포르피리오 디아스의 독재 정치에 반대하며, 멕시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세력이 봉기했던 멕시코 혁명 기간의 혼란을 봉합하기 위해 혁명의 기운이 어

느 정도 누그러지기 시작한 1920년대 멕시코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어떻게 혁

명 기간에 분열된 정치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근대화 경제 발전을 추구할 것

인가였다. 근대 국가를 재건하고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멕시코는 ‘혁명적 민족

주의’에 기반한 ‘혁명의 제도화’ 과정을 실행해나갔다. 정치적으로는 제도혁명

당(PRI)이라는 정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분열된 정치 

세력들을 규합했으며, 사회의 각 세력들(노조, 농민 조합, 대중 세력)을 코포라

티즘적 포섭기제로 PRI(제도혁명당) 내에 통합하고자 했다. 

20세기 중반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은 이러한 정치 사회적 통제

기제의 확고한 물적 기반이 되었다. 또한 국가는 경제 부문에 대한 개입과 통제

를 증대하였으며, 국영부문을 성장시키면서 늘어난 재정 소득을 바탕으로 국가 

전 부문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고자 했다. 한편 멕시코 국가의 이러한 

경제 부문에 대한 통제 강화는 국내 자본가들의 암묵적인 지지에 기반하고 있

었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혁명 이후 멕시코 정부들은 반외세, 반제국주의라

는 혁명적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국내 산업의 성장을 도모

하고 국내 기업에 보조금도 지불함으로써 국내자본가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

었던 것이었다. 다시 말해 국가와 국내 자본가 간의 일종의 후원-수혜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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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했던 것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혁명 이후 시기부터 경제 위기로 인해 제도혁명당과 

정치 엘리트의 정치적·경제적 정당성 기반이 약해지기 이전까지 멕시코에서 

대통령은 초헌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성형에 따르면, 멕시코 대통령

은 ‘제도혁명당의 수장으로 모든 선거직의 후보를 임면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선거직인 주지사를 해임할 수도 있는 초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42) 또한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 후보를 당대회에서 지명(dedazo)할 권한’을 가지며, 헌

법 제 108조에 근거해 ‘자기의 임기 동안 저지른 모든 행위를 완벽하게 방어’

할 수 있는 면책특권도 가지고 있다.43) 이러한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여당인 PRI의 영향력하에서 의사 결정의 권한이 의회나 사법부에 비해 행정부

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해 여당인 PRI가 장악하고 있던 의회는 주

로 행정부의 통법부 역할을 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사법부의 독립성도 

크게 훼손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초헌법적 권한을 가진 강력한 대통령제와 더불어 80년대 이전 시기 

PRI가 일당 독재에 가까운 통치가 가능했던 것은 까마리야(camarilla)라고 불

리는 멕시코의 독특한 정치 엘리트 충원 과정의 역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까마리야는 ‘가족관계, 출신지, 교육 배경 등에 기초한’ 관계에 기반하여 이뤄

지는 비공식적인 멕시코 정치엘리트 충원 방식으로, ‘리더를 중심으로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리더의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으며, 리

더와 리더를 추종하는 사람들 간의 일종의 후원-수혜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까마리야 관계는 멕시코 정치체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쳐왔으며, 피라미드 식 까마리야 관계의 최정점을 차지하는 리더는 

PRI의 리더인 대통령이 차지하였다.44) 이렇게 관계에 의존한 정치 엘리트 충

원 방식은 정치체제의 제도화보다는 위계적인 후원-수혜 관계발전에 보다 유

42) 이성형(2007), p. 39.

43) 위의 논문, p. 39.

44) 임상래(1999),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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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배경을 형성해왔다. 

같은 맥락에서, 관료 체제의 경우 역시, 대통령이 바뀌는 6년을 최대 임기로 

정부와 PRI를 중심으로 한 정치 엘리트와의 인맥이나 관계를 통해 임명이 이뤄

지거나, 후원-수혜 관계에 따라 관직이 유지됨에 따라, 공공 부문의 운용은 공

무원들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거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당이나 관료 체제의 

중앙 집권적이고 위계적인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것에 목표가 맞춰졌다.45) 또

한 사법부의 허약성으로 인해,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의혹이 불거질 

경우, 실질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측이 엄청난 증거 자료를 제시하거나 장기적

인 법적 절차를 겪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부정부패의 의혹이 처

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게 나타났다.46) 

한편 사회 전반적으로도 후원-수혜 관계에 기반한 피라미드 식 인맥 구조로 

연결된 관계 망으로 인해 부패에 대한 고발이나 조사가 어려워지고 부패가 사

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였다.47) 특히 민간 기업 단체, 노

조, 농민 조합 등과 같은 이익 단체에 대한 국가의 코포라티즘적 통제 구조는 

부패 확산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였다. Morris에 따르면, 이러한 개별 이익 

단체들은 자율적으로 인사 혹은 정책 결정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 단체들

간의 건설적인 경쟁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는 반면, 정부 관계자나 정치 엘리트

가 이 이익 집단의 인사권이나 결정 등에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48) 

전형적인 예로는 PRI와 국영석유기업(PEMEX)의 노조관료 간의 후원-수혜

관계를 들 수 있다.49) 국가와 석유노동자노조(STPRM) 간의 긴장 관계는 

1961년 호아킨 에르난데스 갈리시아(일명, la Quina)가 노조위원장으로 선출

45) Morris(1991), pp. 43-44; 이성형(2007), pp. 33~36도 참고할 수 있다.

46) 위의 논문, p. 35.

47) Morris(1991), p. 46.

48) Ibid., p. 51.

49) 멕시코 석유 노동자 노조(Sindicato de Trabajadores Petroleros de la República Mexicana, 이 

STPRM)는 1935년 카르데나스 정부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1938년 PEMEX의 국유화 이후 정부와의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다(임상래 1996,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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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그의 ‘출신지역인 북부지역의 정치, 경제적 세력을 기반으로 노조 내적

으로는 노동자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와는 ‘상호 협조’하면서 변화의 국

면을 맞이하게 된다.50) 갈리시아가 노조위원장이 된 1961년부터 1989년 살

리나스 정부에 의해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약 30여 년간 갈리시아를 비롯한 

노조 관료들이 STPRM을 통제하고 지배한 방식을 끼니스모(Quinismo)라고 

한다.51) 국가는 기간 사업인 석유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조지도부로부

터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조 관료들이 노조를 통제하고 이들이 ‘다양

한 형태의 사회사업 수입금을 유용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암묵적으

로 용인했다.52) 다시 말해 ‘노조 지도부에 대한 국가의 정치-경제적 특권의 인

정은 노조 내 반대세력을 제압하고 노조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반면, ‘노조는 국가정책에 대한 충실한 지지와 후원’을 통해 제도혁명당의 통치

기반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53) 결과적으로 이익 단체에 대한 국가의 

코포라티즘적 통제는 노조지도부의 정치경제적 특권을 암묵적으로 용인함으

로써 부패 확산에 유리한 구조를 제도화하는 한편,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장하거나 이들이 국가나 정치 엘리트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력을 발달시킬 

가능성을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국가는 최소한 경제 위기가 노골화된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멕시코 

전반적인 발전 과정을 통제, 지배하고, 부분적으로 사회적 정의를 보장하며 국

내 자본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 사회 각 부분의 평화와 조화를 강화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혁명적 민족주의라는 수사가 대중 사이

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 정당성이 유지되고, 이를 위해 국가

가 국영 기업과 수입대체 산업화 발전에 따른 물적 기반을 확보하는 동안은 지

속적으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멕시코의 부패 구조는 보다 공고화

50) 임상래(1996), p. 177.

51) 위의 논문, p. 177.

52) 위의 논문, p. 181.

53) 위의 논문,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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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동시에 정치경제적 제도화의 공고화는 요원해졌다. 

예를 들면, 국가 기간산업과 관련된 국영부문 역시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위

해 적법한 경쟁 절차를 따르기보다는 정부 내 정치 엘리트와의 인맥이나 관계

망을 통해 방대하게 운용되면서 부패가 확대 재생산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국영 석유회사인 PEMEX의 사례이다. Morris에 따르면, 특히 국제 유가가 고

공 행진을 하던 1978년에서 1981년 사이 PEMEX의 부패는 극에 치달았는데, 

PEMEX가 수주한 계약의 약 85%가 적법한 경쟁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54) 이와 유사하게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국내 자본 보호를 위해 국가가 

각종 규제와 보조금 등의 수단을 통해 경제에 개입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기업 

활동이나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 정부 내 관료와의 인맥을 통하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행태가 빈번하게 나타났다.55) 이와 함께 정부의 보호 아래 멕시코의 

국내 자본은 경영기술보다는 정치 혹은 정부 인사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치 후

원금과 정부 프로젝트를 맞교환하는 관례에 점차 익숙해져갔다.56) 

2) 80년대 이후: 국가의 붕괴와 부패구조의 다변화

앞서 밝혔듯이 혁명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제도혁명당의 정치사회적 통제

는 내수 산업과 국영기업의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모델이 지속적으로 그 

물적 기반을 제공하여 국가가 혁명적 이데올로기를 현실화하여 대중 사이에서 

그 통치 정당성을 유지하는 한 그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70년대를 

전후로 하여,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모델이 위기에 처하기 시작했다. 위기의 배

경에는 물론 외부적 요인도 있었지만,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모델과 더불어 국내 

자본가가 보호무역의 조건하에서 내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생산력 증대, 

기술발전, 재투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점차 PRI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54) Morris(1991), p. 48, p. 51.

55) Ibid., p. 52.

56) 이성형 (2007),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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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에 보다 집중하게 된 국내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

다. 다시 말해 국내 자본가의 상당수가 정치 엘리트 혹은 정부 관계자와의 정경

유착관계에 보다 가까워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비효율성이 증대했

고, 60년대 말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국제경제 상황과 함께 70년대 국가주도의 

내수형 경제 발전 모델이 위기에 봉착했던 것이다. 

이렇게 물적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PRI 지배에 대한 통치 정당성의 

기반도 흔들리기 시작하자, 70년대 정권들은 경제 발전 모델의 체질 개선을 위

한 정책보다는 정당성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확대 정책을 펼치게 된다. 

특히 국제 유가가 일시적으로 붐을 이뤘던 포르티요 정부(1976~82)하에서는 

일시적으로 확대된 재정에 힘입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펼친다. 결국 일

시적인 석유 붐의 환상이 끝이 나고, 국제 금융환경이 멕시코에 보다 불리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멕시코는 외채 위기라는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경제 구

조의 완만한 체질 개선을 위한 기회마저도 잃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결

과적으로 포르티요 정부 다음에 정권을 잡은 델 라 마드리드(1982~88) 정부에 

남겨진 선택지는 외환위기 극복과 외환 확보를 위한 경제 안정화 정책이 유일

했으며, 이는 곧 혁명 이후 멕시코가 유지해온 발전 모델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는 70년대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늘어난 도시 중산층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국민행동당(PAN)과 같

은 야당에 대한 지지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며, 제도혁명당 내부에서도 분열

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제 발전 모델의 전환과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부정 선거 의

혹까지 함께 안고 등장한 살리나스(1988~94) 정권은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경

제 발전 모델의 전환을 본격화하였다. ‘민영화, 개방, 국제화, 시장의 논리’가 

혁명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가주의, 민중주의, 코포라티즘, 타협의 논리를 대

처하였다.’57)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제도혁명당 내부에서 지배권의 중심이 점

57) 이성형(1996),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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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정치엘리트에서 기술 관료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또한 경제 위기하에서 국

가와의 암묵적 동맹관계가 해제되면서, 기업가의 영향력이 보다 노골화되기 시

작했다. 특히 1988년 대선 당시부터 정당성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기 시작한 

PRI는 2000년 대선에서 국민행동당(PAN)의 Fox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71년 

동안 PRI가 주도해온 일당 독재가 붕괴되고 그 위기가 정점에 달했다. 

이러한 위기와 전환의 국면에서 지배 엘리트층의 권력 중심이 이동하면서 

부패의 성격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Nieto에 따르면, PRI의 지배하에서는 대통

령을 주축으로 한 정치 엘리트와 그 인맥과 연계된 부패 사례들이 다수였고, 이

러한 부패 사례들은 국가의 이익과 발전, 사회 정의와 평화 유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도 하였다.58) 하지만 97년 이후부터 정부가 여소 야대 국면으로 전

환되면서 하원에서도 세 개의 정당이 경쟁하는 구도가 갖춰졌고, 그 결과 그동

안의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에서 ‘허약한 대통령제’로 바뀌게 되었고, 경제, 금

융 세력과 기술 관료가 권력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59) 이러한 권

력이동 현상은 7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발전 시스템이 비효율성을 공공연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특히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

다.60)  

이러한 배경하에서, 기술 관료가 혁명 이후 정치경제적 권력을 장악한 정치 

엘리트를 대신하여 새로운 지배 엘리트층을 형성하면서 이전과 같은 대통령과 

PRI를 주축으로 이뤄진 부패구조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시기 전반적인 부패 정도가 줄어들기보다는 그 성격이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다양한 세력이 부패의 modus 

operandi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부패의 정도는 심화되고 부패의 주

체도 다양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80년대 이후 멕시코 부패의 성격 변화

와 관련된 특징적인 부패의 형태가 마약 부패이다. 즉 마약 부패는 역사·구조

58) Nieto(2013), p. 140.

59) 이성형(2007), pp. 45~46.

60) 위의 논문,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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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국가와 사회 간의 불균형에 기반하여 지속되어온 부패 구조가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래

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그 부패의 성격과 주체들이 달라졌을지언정, 기본적으로 

부패를 양산하는 구조인 법과 제도의 미비와 개인적인 관계 망에 기반한 정치·

경제적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약부패의 배경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적으로는 80년대 이후 본격

화된 경제 위기와 PRI의 통치 정당성의 위기라는 상황에서 정치경제적 권력의 

중심이 국가와 전통적인 정치엘리트로부터 다양한 세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편 80년대부터 미국은 대라틴아메리카 마약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공급지 통

제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마약 생산국 혹은 공급국에 공급 통제를 

위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째 대상국은 카르텔 소탕을 목

적으로 한 콜롬비아를 비롯한 안데스 국가들이었다.61) 이러한 공급지 통제 정

책에 힘입어 콜롬비아의 메데인과 칼리 카르텔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콜롬비아와 미국 간 마약 밀매의 중간 거래에 참여하던 멕시코 카르텔이 본격

적으로 마약 밀매에 개입되기 시작했다. 즉 마약 부패는 기본적으로 멕시코 마

약 밀매를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기인한다. 국외적으로는 미국의 대콜롬

비아 마약과의 전쟁 결과 마약 밀매 주도를 통한 성장의 기회를 얻은 멕시코의 

카르텔이 마약 밀매라는 불법적 활동을 통해 멕시코 내에서 이윤과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멕시코 정부가 경제 위기하에서 

마약 밀매에 대해 ‘묵인 내지는 방조’함으로써 마약 카르텔과 정치 권력자 간의 

‘공생관계’가 형성되면서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62) 특히 멕시코 정

부 입장에서는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마약 밀매에서 획득되는 마약달러가 멕

시코 경제위기를 부분적이나마 극복해줄 수 있는 방편으로 간주하여 묵인하는 

정책을 추진’한 측면이 있다.63) 반면 마약 카르텔의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활동

61) 콜롬비아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소탕과 관련된 정책은 조성권(2009) 등을 참고할 수 있다.

62) 강문구, 조성권 (2000), p. 4.

63) 위의 논문,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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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치적·법적 보호가 분명히 필요한 사항에

서 ‘주요 정치권력자에게 마약달러라는 뇌물을 제공’하였던 것이다.64) 강문구

와 조성권이 지적하고 있듯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조직과 권력자 간

의 불법적 거래인 뇌물의 규모는 천문학적이었고, 그 결과 마약 카르텔은 권력

자들의 암묵적인 지원하에 보다 그 세력을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

다.65) 90년대 살리나스 일가, 특히 살리나스 대통령 형의 ‘마약조직과 연계 및 

뇌물수수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마약 카르텔의 영향력은 이미 권력의 최상층

부까지 장악하게 된 것이다.66) 

특히 이러한 마약 부패가 가능한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관계에 기반한 부패

의 구조하에서 정치 경제적 권력의 분배가 이뤄지기 때문인데, 이 경우 마약 카

르텔과 정치 권력자 간에 일종의 후원-수혜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또한 

마약 카르텔과 정치 권력자 간의 공생 관계가 지속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공권

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과 사법제도의 허약성에 따라 기소자체가 이뤄지지 않거

나 혹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67) 

Morris가 지적하듯, 이러한 마약 부패의 주된 요인은 불법적인 마약 밀매에 대

한 기소나 처벌을 담당하는 기관이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예산이 부족하

며,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다.68) 이러한 제도적 허약성하에서, 마약 부패는 부패 참여 구조에 이전보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부패 주체로서 참여하게 되고, 보다 큰 규모로 나타나는 성

격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69) 다시 말해 국가의 권력이 탈중앙집권화되는 과

정에서 마약 카르텔이 접근할 수 있는 권력의 지점이 증가하였으며, 각 마약 카

르텔들이 경쟁하는 구도에서 정치인이나 정치 권력자에 대한 부패 행태나 규모

64) 강문구, 조성권(2000), p. 4.

65) 위의 논문, p. 4.

66) 위의 논문, p. 16.

67) Morris and Blake(2013), p.197.

68) Ibid., p. 199.

69) Ibid.,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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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욱 심화된 것이다.70)

이상에서 우리는 멕시코에서 부패가 식민 시기부터 이어져온 역사적 기원−
국가와 사회 간의 구조적 불균형−에 기반하고 있으며, 20세기 초 멕시코 혁명

이후 정치 엘리트가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후원-수

혜 관계, 코포라티즘 등−로 사회 각 부문에서 제도화함으로써 부패가 일상화

된 형태를 보이게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혁명적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국가주도

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던 시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보다는 

대통령과 여당인 제도혁명당에 그 정치경제적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국가와 

사회 간의 권력과 자원 배분의 불균형 역시 피라미드 식 관계를 통한 후원-수

혜 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점, 그리고 경제활동에서도 국영기업, 민영기업 모두 

경영 효율성보다는 정경유착관계를 통해 방만하게 경영해온 점을 상기해볼 때, 

70년대 이후 경제위기에 따라 제도혁명당이 정당성의 위기 상황에 처하면서 

수차례 반복된 반부패정책들이 왜 제도화를 통한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책임성

의 재고, 국가와 정부 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80년대 경제 위기와 함께 그 부패의 성격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는

데, 이는 제도혁명당의 통치 정당성의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제도화된 부패 구

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기보다는 그 구조에 참여하는 주체가 보다 복잡해지

고 그로 인한 부패의 규모가 훨씬 커지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

의 통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세력(기업, 지방 정부, 마약 카르텔 등)이 제도화된 

구조에 개입하면서 부패 참여 주체가 다양해지고 부패의 성격이 더욱 복잡해졌

으며, 허약한 정치 경제적 제도하에서 부패의 정도 역시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

다. 하지만 이러한 부패 양상은 부패 척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기반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강화나 민주주의 제도의 공고화, 시민 사회의 견

제 능력 강화 등의 제도적 공고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그 성격의 변화에도 

70) Ibid.,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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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부패의 ‘제도화된 구조’는 지속적으로 멕시코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 영향을 미쳐왔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부패의 성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제도화된 구조’에 기반한 부패에 따른 멕시코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 부패의 영향

1) 일상적 부패의 확대: 치안의 불안

부패는 멕시코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쳐왔다. 

2015년 실시한 멕시코통계청(INEGI)이 실시한 ‘정부 행정서비스의 질과 영향에 

대한 여론조사(Encuesta Nacional de Calidad e Impacto Gubernamental, 

이하 ENCIG)’에 따르면, 멕시코 국민이 생각하는 최대현안은 ‘치안’과 ‘부패’ 

문제라고 한다.71) 먼저 치안문제는 앞서 부패의 유형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민

이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부패의 사례나  ‘인식’하는 부패의 정

도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NCIG(2015)에 따르면, 멕시

코 국민이 가장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정부 기관은 경찰이다.72) 이러한 인식

에는 앞서 밝혔던 인터뷰 응답자들의 ‘일상화된 부패’의 ‘경험’에서도 드러났

다. 사회 질서와 공권력을 담당하는 경찰의 부패는 치안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

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매우 대표적인 사례로 멕시코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도로 악화된 마약 카르텔의 부상과 폭력 양상의 증가에도 부패가 직접적이

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71) 통계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8세 이상의 성인 응답자 총 4, 600만 명 중 3,000만 명인 66%가 국가

나 국민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치안문제, 2, 300만 명인 51%가 부패로 답했으며, 이러한 문제

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응답자의 40%가 실업 문제를, 36%가 빈곤 문제를 꼽았다(Kaiser 2016, 

p. 19).

72) Kaiser(2016), p. 20. 



64 •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예를 들면, 경찰 자체가 공권력이 낮고, 부패한 상황에서 마약 카르텔이 자신

들과 인맥이 있는 공무원, 경찰을 돈으로 매수하여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면

서, 국가의 통제력을 넘어서는 권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특히 

마약과의 전쟁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던 칼데론(Calderón) 정부

(2006~12)에서 심화되어 나타났다는 것이다.73) 특히 경찰 자체의 오래된 부

패문제를 인식한 칼데론 정부가 마약 카르텔을 통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부패 

정도가 약하다고 인식되는 군대를 동원하면서 인권 침해 문제까지 나타나게 되

면서 치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도

에도 타격을 입히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했다. 

2000년대 이전 시기에는 마약 카르텔이 부패 구조하에서 국가와 PRI의 통

제권하에 존재했기 때문에 물론 정치권과 마피아 그룹 간의 연계가 없었던 것

은 아니지만, 노골적인 폭력 양상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정

치적 권력 구도가 바뀐 상황에서, 마약 카르텔이 국가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면서, 2000년대 중반 마약과의 전쟁은 폭력 양상을 가중하는 결과만 낳게 되었

다는 것이다.74) Morris가 지적하고 있듯이, 부패 현상이 직접적으로 치안 불

안을 가중하고 사회 내의 폭력을 양산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권력 구조의 변

화와 그에 따른 제도화된 부패 구조가 사회 내 마약 카르텔 활동의 증가와 치안 

불안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75) 

2) 정경유착과 투자환경 악화

이러한 치안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부패는 경제적

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복잡한 행정 절차를 극복하고 

행정 처리의 수월한 진행을 위해 경제 활동 과정에서 이뤄지는 뒷거래나 인맥

을 활용한 부패 사례들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73) Nieto(2013), pp. 138-140.

74) Morris and Blake(2013), pp. 205-210.

75) Ibid., pp. 2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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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된다. 예를 들면, 멕시코가 20세기 후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국영 기업이 민영화되었는데, 멕시코의 경우는 이 민영화 과정이 경제적 효율

성을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즉 명목상으로는 기존의 국가 주도의 경

제 성장 모델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시장에 기반한 경제 합리화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대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졌지만, 결과적

으로 기존의 정경유착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앞서 밝혔듯 멕시코에서 경제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살리나

스 정부(1989~94) 때였는데, 특히 민영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살리

나스와 인맥 관계가 있던 일부 사업가들이 특혜를 받았음은 이미 공공연히 알

려진 사실이다. Teichman에 따르면, 국영 통신기업(Telmex), 고속도로, 은

행 등과 같은 많은 국영 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을 대통령과 일부 고위 관료들

이 결정을 했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업가 ‘친구

들’이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76) 1997년까지 멕시코의 통신 사업에 대한 독점

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Telmex의 민영화 과정은 이미 수차례의 보도를 통

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최종적으로 살리나스 대통령과 친분관계에 있던 

Carlos Slim이 낙찰을 받았다.77)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많은 국영기업의 민영

화는 경영합리화와 경제적 효율성의 증가라는 목표를 통해 이뤄졌다고 하기보

다는 독점적인 경영 주체가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동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된 

것이다. Teichman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민영화 과정에서 고위 관료나 

정치인과의 인맥이나 민영화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입

찰과정에서 들러리를 서거나 배제되었고 그로 인해 살리나스 대통령의 경제 개

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78) 

결과적으로 경제 개혁의 사회적 비용증가와 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지속적인 

정경유착의 부패 고리와 함께 90년대 중반 멕시코가 페소화 위기를 겪게 되면

76) Teichman(2002), p. 501.

77) Ibid., p. 501.

78) Ibid., p.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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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PRI를 위시한 멕시코 정치 엘리트 전반에 대한 여론의 반대와 비판이 증가

하였다.79) 

경제에 대한 부패의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정경 유착에 따른 민영화 

과정의 비효율성 이외에도 정부 발주 인프라 프로젝트의 입찰과정에서도 나타

난다. 정부 발주 인프라 프로젝트 또한 뿌리 깊은 정경 유착의 기반하에 진행되

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성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왔다. 최근 

가장 화제가 되었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부패 사례는 2012년 말 정권을 

맡은 이후 최우선 정책 과제의 하나로 ‘반부패정책’80)을 강조해온 페냐 니에토

(Peña Nieto) 대통령의 부인이 연루된 여러 차례의 부정부패 의혹이 있다. 

2014년 5월 페냐 니에토 정부는 ‘국가발전계획 2013~2018(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13-2018)’의 일환으로 ‘국가 사회기반시설 프로그램 

2014~2018(PNI: Programa Nacional de Infraestructura 2014-2018)’ 

을 발표했다.81) 이 프로그램에는 멕시코시티 신공항 건설, 시티-께레따로

(Querétaro) 간 고속철도 건설 등 대형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

다. 영부인의 부정부패 연루 의혹은 2014년 11월 멕시코시티의 한 고급 저택

의 매입과 관련해서 멕시코시티-께레따로 간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사업자 입

찰 과정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서 불거져 나왔다. 가디언지에 따르

면, 멕시코시티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이 주택은 시가 700만 페소의 가치가 있

으며, 이 주택이 그루포 이가(Grupo Higa)라는 기업 소유의 부동산으로 등록

되어 있다고 한다. 이 기업은 고속철도 입찰 과정에 참여한 중국계 컨소시엄과 

관련이 있는 업체이다.82) 정부는 중국계 컨소시엄이 2014년 11월 3일 37억 

79) Ibid., p. 501.

80) Peña Nieto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가장 강조한 공약 중 하나인 ｢국가 부패방지 체재관련 법｣이 지난 

2016년 7월 18일 최종적으로 발효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살펴보겠다.

81) 외교부 중남미 자원 인프라 협력센터, http://energia.mofa.go.kr/?4bm73o3w2eHaviUk7d6Ny

k6JiNSKKrAh3e7C4rLdRvlcdehf7p3nWGRYXFUswVeRhXkE%2FXQJzmmk4ZuvDiYwxM

WSgFVJdf%2Ba9GgRGBtLK7YeGWU53UpdAVywyyphy3ru(검색일: 2016. 9. 2).

82) 가디언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대통령과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온 기업으로 Peña Nieto 대통령이 

멕시코 주 주지사이던 2005년에서 2011년 사이 6억 5, 200만 페소의 사업도 입찰받았던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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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소의 고속철도 계약을 입찰받았다고 발표했다가 영부인이 연루된 부정부패 

스캔들을 언론이 발표하면서 입찰을 무기한 중지했다. 

고속철도 스캔들 이후 최근 또다시 영부인의 부패 연루 스캔들이 터졌는데,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부인이 최근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 있는 205만 달러 

가치의 호화 아파트를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피

에르단트 그룹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피에르단트 그룹은 멕시코 항만 

운영권 입찰에 참여를 준비 중이며, 고속전철 수주에도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볼 때, 이번 스캔들 역시 사회기반시설 사업 입찰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떨치

기 힘들게 되었다.83) 

이러한 일련의 부패 스캔들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 BCG-Excelsior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취임 초

기 61%에 달하던 지지율이 2016년 현재 27%까지 떨어졌다.84) 또한 역사적으

로 각종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PRI 당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일례로 2016년 주지사 선거에서 지난 70여 년 동안 

텃밭이던 두랑고(Durango), 낀따로(Quintana Roo), 따마울리빠스(Tamaulipas), 

베라끄루스(Veracruz) 등에서 PRI가 패했다.

앞서 밝혔듯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반한 정치 엘리트와 연관된 부패 사례

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정부 차원에서 주지사를 

중심으로 한 인맥이나 뒷거래를 통한 부패 사례는 심각하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기아차가 멕시코에 진출하면서 발생한 불협화음을 들 수 있다. 최

근 기아차가 멕시코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서 누에보레온 주를 최종 부지

로 선정하게 된 데는 전(前) 주지사가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다는 것이 최종결

났다.“Mexican President Enrique Peña Nieto faces outcry over ￡4.4 m mansion”(2014. 11. 10).

83)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부인, 부동산 부패 의혹 다시 불거져｣(2016. 8. 10).

84) “Popularidad de Enrique Peña Nieto cae 9 puntos en México”(2016), http://www.telesurtv.

net/news/Popularidad-de-Enrique-Pena-Nieto-cae-9-puntos-en-Mexico-20160826-0032.

html(검색일: 201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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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주된 이유를 차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2016년 6월 주지사 선거에서 무소

속으로 당선된 새 주지사 하이메 로드리게스(Jaime Rodriguez)가 약속했던 

혜택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함에 따라 기아차가 공장 가동을 얼마 앞두고 재협

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고 최종적으로 이전 정부에서 약속 받았던 28%의 세제

혜택이 10.5%로 줄어들게 되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약속했던 전 주지사 로드리고 메디나(Rodrigo Medina)와 친인척 등이 권한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85) 이번 스캔들은 주지사가 공직

자, 예산, 주정부 발주 프로젝트 등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부

패 정도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보다 주정부 차원에서 보다 복잡하고 심각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진출을 고려하는 투자자

의 멕시코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부패는 혁명이후 PRI의 일당 독재하에 코포라티즘적 체제와 후

원-수혜 관계 등을 통해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시켜주는 긍정적인 역할

을 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당에 대한 불신 혹은 민주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Latinobarómetro에 따르면, 2002년 응답한 멕

시코 인의 63%가 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한 것에 반해 2015년 조사에서는 체제

를 선호한 비율이 48%로 줄어들었다.86) 부패가 구조적으로 제도화된 상황에

서 법제도의 허약성과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법이 제대로 잘 갖춰있을지라도 

위법 시에 적절한 처벌이나 제재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멕시코의 사례와 같이 부패가 사회 각 부문에서 일상화되

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일상화된 부패는 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치안의 불

안정, 정경 유착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의 증가, 관료 체제의 전문성과 효율성

의 감소, 그리고 정치인, 고위급 관료, 기업인 등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이 속해

85) ｢멕시코 전 주지사, 기아차 세제 혜택 관련 권한 남용 등 혐의로 재판 앞둬｣(2016. 8. 11), http://biz.

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8111130001&code=920100(검색일: 2016. 9. 2).

86) Kaiser(2016),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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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와 정당과 같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

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라. 멕시코 부패의 시사점

한국도 TI의 CPI 순위나 점수가 OECD 회원국의 평균을 훨씬 밑도는 순

위87)를 감안해본다면, 부패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패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우려와 관심에 힘입어 2011년 국민권

익위원회에서 그 원안이 만들어진 후, 2015년 3월 27일 속칭 김영란법으로 불

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공표되었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회 전반적으

로 많은 혼란과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법학자들은 법의 원안이 최대한 

반영되지 않은 성급한 법률제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즉 법률의 제정과 실

질적인 집행 사이의 거리감이 상당히 클 수 있으며, 이러한 거리감으로부터 법

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패 사례가 ‘관행’과 ‘법의 테두리’라는 양자 사이에서 교

묘히 법망을 뚫고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는 권리 침해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멕시코에서 야심차게 출발한 ‘국가 부패방지 체제

(SNA)’와 관련된 일련의 법률 제정 역시 앞으로 부패를 예방, 통제, 처벌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의 실질적인 이행과 집행에 그 성공 

여부가 달려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그동안 도입되고 시행되어왔던 

반부패정책과 법률 등이 실질적으로 의도했던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이 앞

서 지적했듯이 멕시코의 ‘제도화된 부패 구조’와 그 제도적 허약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개혁과 함께 그 부패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나 

87) 2014년 한국이 차지한 CPI점수는 5.5점으로 조사 대상국 175개국 중 43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27위보다 훨씬 낮아, 부패에 대한 인식 정도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송기춘  

2015,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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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실질적 이행 과정에서의 각계각층의 인식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멕시코는 만성적인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역사적, 구조적, 제도적 요인을 고려해볼 

때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우리 정부나 기업이 멕시코

와 교류하거나 진출함에 있어서도, 제도적 개선과 강화 방안과 현실화 노력에 

대한 정보와 경험의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필요성은 멕시코 

현지에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현지 거주 중인 한인들의 경험에서도 인

터뷰를 통해서 확인된바, 인터뷰 응답자들은 제도 개혁을 통한 투명성과 책임

성의 증대와 실질적인 법과 제도의 이행을 현실화하는 장기적 관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부패문제와 관련된 멕시코 현지인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과도 일치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다.88) 

2. 브라질

가. 부패 현황과 요인

국제투명성기구(Tranceparency International)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따르면, 브라질은 1995년 조사부터 

하위권에서 시작했다. 1995년 브라질은 10점 만점에서 2.7점을 받아 조사 

대상 41개국 중 40위를 기록했고, 그다음 해에도 54개국 중 40위를 기록하면

서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89) 이러한 양상은 조사 대상국 수가 늘어나면서 조금

88) 이러한 멕시코 현지인과 학자들의 인식은 2016년 8월 13일 저자가 참여한 멕시코 이달고(Hidalgo) 

주립 대학 정치학과 교수와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89) 1995년만 조사 대상국 수인 41개국으로 발표했고, 그 이후에는 순위국 수(조사 대상국 수가 아니므로 

같은 순위에 여러 국가들이 포함되기도 함)로 기록되었다. 즉 연도별 순위국 수는 54(1996), 52(1997), 

85(1998), 99(1999), 90(2000), 91(2001), 102(2002), 133(2003), 145(2004), 158(2005), 163

(2006), 179(2007), 180(2008), 180(2009), 178(2010), 183(2011), 176(2012), 177(2013),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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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1998년 조사 대상국이 85개국 이상으로 늘면서 중위

권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브라질의 순위는 중간 또는 중상위권을 유지

하였다. 2007~11년에는 점수대가 내려가 3.5~3.8점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

고, 170여 개국 중 70위대를 기록하여 중위권 이상을 지켜왔다(그림 3-1, 3-2 

참고).90)

그림 3-1. 브라질 부패인식지수(1995~2015년)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연도별 자료(검색일: 2016. 7. 1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더욱이 최근 4년 조사를 보면, 이전 9년(2003~11) 동안 평균 37점대의 부

진에서 벗어나 다시 40점대로 진입, 어느 정도 상향세도 보였지만 2014년 페

트로브라스(Petrobras) 부패비리사건인 라바자뚜 수사(Operação Lava 

(2014), 167(2015)개국이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re-

search/cpi/cpi_early/0(검색일: 2016. 7. 10). 

90) 1996~2011년까지 CPI 점수가 10점 만점으로 계산되다가 2012년부터는 100점 만점으로 계산되기 

시작하여 2011년까지 소수점대로 기록하다가 2012년부터 소수점을 빼고 기록되기 시작했다. [그림 

3-1]의  수치는 연도별 변화 비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체적으로 소수점을 뺀 100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 “Corruption Perception Index,” 연도별 자료, https://

www.transparency.org/research/cpi/cpi_early/0(검색일: 2016.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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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to)91)가 진행되면서 38점(2015)을 기록하며 76위로 떨어져 2015년 부패인

식지수 조사 대상국 중 과테말라, 레소토와 함께 최대 점수 하락 국가 범주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 브라질이 80위라는 최악의 순위를 기록한 

이래 두 번째의 최저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라바자뚜 사건은 최근 아메리카 대

륙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여겨질 만큼 브라질 부패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잇달아 밝혀지는 정치인과 기업인의 대형 부패 스캔들은 브라질이 지켜

온 대외 위상과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

키고 있다.92)

그림 3-2. 브라질 부패인식지수 세계순위(1996~2015년)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연도별 자료(검색일: 2016. 7. 1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일반적으로 부패인식지수(CPI)는 공직자 부패문제, 공공계약에서의 뇌물수

수, 공금횡령, 공공구매에 대한 커미션 및 부패척결에 대한 효력 등을 조사하여 

평가하고 있다. 비록 부패인식지수(CPI)가 한 국가의 전반적인 부패를 측정하

91) 라바자뚜 작전은 최근 일어난 브라질의 대형 부패스캔들로서 부패 사례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이다.

92)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2015,” https://www.transparenc

y.org/cpi2015#results-table(검색일: 201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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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

치와 행정적 부패 범위를 포괄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지수화하여 

부패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대안적 범위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부패척결이나 대처방안 연구에 좋은 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93) 

브라질에서 부패 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패를 정치경제적으로나 사회적 개념으로 반영한다거나, 

법적 규제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등의 구체적 논의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다. 

이러한 무관심은 브라질 사람들이 원래 부패에 대한 관용적 입장이 있다든가 

특별한 관심을 가질 만큼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패행위를 해도 그 행위로 인한 처벌을 신경 쓰지 않고, 해결의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브라질 부패는 역사적으로 사회 

깊숙이 뿌리 내려왔고 일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94) 

브라질의 부패는 역사적으로 식민지 관료들이 본국 정부를 상대로 행하면서 

시작됐다. 포르투갈 왕실을 상대로 밀무역이나 위법을 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던 

공무원들이 당시 국제시장에서 고가 상품으로 여겼던 빠우브라질(pau-brasil)

이나 향료, 담배, 금, 다이아몬드, 노예와 같은 고가상품의 밀매를 행하면서 부

패가 시작되었다. 독립 후에 영국이 국제적으로 노예밀매를 금지하였을 때 대

외적으로는 노예밀매 금지법을 만들어 영국정부에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보

이면서 내부적으로는 노예밀매를 몰래하는 등 정부와 국민 간의 암묵적인 관용

을 베풀어왔다. 

브라질 격언에는 ‘단지 영국에 보여주기 위해서(só para inglês ver)’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산업혁명을 통해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영국이 국제

93) 부패인식지수의 결정 방법론 관계를 설명함.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0),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0 Long Methodological Brief,” https://www.transparency.org/cpi201

0/in_detail(검색일: 2016. 7. 15).

94) Filgueiras(2009), “A tolerância à corrupção no Brasil: uma antinomia entre normas 

morais e prática social,” OPINIÃO PÚBLICA, Campinas, vol. 15, nº 2, (Novembro), pp. 

38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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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군림하던 시기에 무역 상대국에 노예제도 폐지 압력을 행사했을 당시 

나온 말이다. 아직 농업국에 머물러 있던 브라질은 노예의 필요성이 절실했지

만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던 영국의 정책을 따라야만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노예

밀매금지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잠재울 방법을 찾아야만했다. 결국 대외적으로는 영국에 보여주기 위해 노예밀

매금지법을 만들었지만 브라질 사람끼리는 대충 드러나지 않게 나름대로의 거

래를 허용하였다.95)  

19세기 초 브라질에서의 부패는 노예제도하에서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브라질 정부가 산업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요 공공건설을 위한 입

찰을 시작했는데, 당시 이러한 혜택들을 새롭게 등장한 일부 기업에 주기 시작

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인물이 브라질 산업화의 아버지라고 여기는 마우아 자

작(Visconde de Mauá)이라는 인물로서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많은 사업을 자

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외국기업에 판매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곤 했다.

이렇게 국책사업 외에도 개인적 이익추구는 선거제도에서 보다 확실하게 나

타났다. 브라질 입헌 군주시대(1822~88)에는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일종의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다.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적을 두어

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선거 위원회를 통과해야 했다. 즉 선거과정에서 선거

관계자들은 유권자의 자격을 사전에 작성된 위원회 명단 등재여부로 판단하는

데, 이러한 과정에서 선거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패행위가 자주 일어났다. 

공화정 수립 이후에는 보뚜지까브레스뚜(Voto de cabresto)96)라는 방식

의 강요된 투표로서 대토지를 소유하던 지방의 유지인 꼬로네우(coronel)가 

경제적으로 수하에 있는 유권자에게 공개투표를 통하여 투표를 강제로 매입하

95) Gurgel(2008), “Uma Lei para Inglês ver: a Trajetória da Lei de 7 de Novembro de 1831,” 

pp. 6-7, http://docplayer.com.br/50111-Uma-lei-para-ingles-ver-a-trajetoria-da-lei-de

-7-de-novembro-de-1831.html(검색일: 2016. 6. 25).

96) 보뚜지까브레스뚜(voto de cabresto)는 고삐에 끌려 하는 투표라는 뜻이다. Santiago, Emerson, 

http://www.infoescola.com/historia-do-brasil/voto-de-cabresto(검색일:201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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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했다. 이러한 투표방식은 공화정 이전인 입헌 군주제 시기부터 시작하여 20

세기 초에 절정을 이루었으며 1932년 선거법이 최초로 제정되면서 실시된 비

밀선거와 함께 천천히 개선되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주지사들이 대통

령 지지 확보를 위해 연방하원의원 선거전을 조정하는 데골라 시스템(Sistema de 

degolas)이 있었다. 이 시스템은 선출된 하원이라도 정부의 의지에 반대하면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스템으로서 이는 국회에서 정부에 유리한 다수석을 확

보하기 위해 행해졌던 방법이다.97)

1950년대 선거비리로 유명한 사건은 당시 ‘공사 실천가(fazedor de obra)’로 

알려진 아데마르의 비자금(Caixinha do Adhemar) 비리이다. 당시 상파울루 

정치인이던 아데마르(Adhemar de Barros)는 정치적 지지를 담보로 불법복

권판매인, 거래업체, 기업인,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아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당시 ‘도둑질은 하되 무엇인가는 해놓는다!(Rouba mas faz)’라는 아데마르의 

좌우명은 브라질 사람들에게 크게 회자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아

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도둑질만 하는 것보다 자신이 부패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무언가는 결과물이 있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뜻이다.98)

브라질 정부 관련 부패는 군사정권시대에도 발생하였다. 대규모 공사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부패비리가 일어났는데, 그중 하나가 또깡칭스

(Tocantins) 강에 건설하기로 한 뚜꾸루이(Tucuruí) 수력발전소에 관한 것이다. 

당시 군사정부는 광물 및 금속 허브를 만들기 위해 전기에너지 인프라 건설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까뻬미 농목축회

사(Agropeucária Capemi Indústria e Comércio Ltda.)와 계약하면서 부

97) ‘Sistema de degolas’는 일명 ‘참수시스템’ 또는 ‘반대파를 참수하다(degolar oposições)’로 선거관련 

조사기록을 통해 선거위원회에서 결정했다.심포지엄 발표논문, Figueiredo, Vítor  Fonseca(2015. 

7. 27~31), “Diplomar, reconhecer ou degolar: uma revisão sobre o sistema de verificação 

de Poderes dos Deputados federais brasileiros durante a Primeira República,” XXVIII Simpósio 

Nacional de História.  Florianópolis/SC, pp.5-6, http://www.snh2015.anpuh.org/resourc

es/anais/39/1439774038_ARQUIVO_TextocompletoANPUH2015-VitorFFigueiredo.pdf

(검색일: 2016. 8. 2).

9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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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비리에 연루되었다.99) 까뻬미(CAPEMI: Carteira de Pensões dos 

Militares)100)는 원래 군인들에 의해 경영되던 민간 퇴직연금 및 사회부조금 

적립회사였다. 1958년 회사가 설립된 이래 생산이나 건설 경험이 없던 이 회사는 

1980년 뚜꾸루이 수력발전소 주변의 침수지역의 벌목과 목재 판매권을 승인 

받아 공사를 위한 장비 구입에 1억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1983년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회사 대표들이 목재를 빼돌리면서 결국 

까뻬미는 도산하게 되었다. 이후 수많은 연금수급자들이 보상금 지급을 위해 

오랫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101)

또 다른 군사정권 시대의 부패 스캔들 중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은 

1985년 꼬로아브레스떼우(Coroa-Brastel) 스캔들로서 당시 재무부장관인 

에르나니 가우베아스(Ernane Galvêas)와 기획부장관 델핑 네뚜(Delfim Neto)

가 브라질 연방저축은행(Caixa Econômica Federal)의 정부자금을 개별회

사 주인인 아씨스 빠잉(Assis Paim)에게 빌려주어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다. 빠

잉은 당시 1970~80년대 브라질에서 가장 부자이고, 영향력이 큰 사람 중의 한

명으로서 기업의 매출이 연 10억 달러에 달했다. 결국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업

정리를 발표하였으며, 회사는 파산했지만 처벌수준은 높지 않았다.102)    

민간정부가 들어선 1980년대 중반 이후 브라질의 부패는 민주화의 영향으

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1990년대 초 꼴로르(Fernando Collor de 

Mello) 대통령  탄핵은 새롭게 시작하는 정치 사이클의 분수령이 되었다. 뻬쎄

파리아 계략(Esquema PC Faria)이라고 알려진 수사가 진행되면서 꼴로르 대

99) Sindipetro AL/SE(2013), “Denuncias a serem investigadas pela Comissão da Verdade,” http://

sindipetroalse.org.br/noticia/616후략(검색일: 2016. 7. 20).

100) Capemi는  군인 비상금 저축은행(Caixa de Pecúlio dos Militares)으로도 알려졌다. Caso Capemi, 

http://www.muco.com.br/index.php?option=com_content&id=393:caso-capemi&Ite

mid=53(검색일: 2016. 8. 29).

101) Sindipetro AL/SE, op. cit.
102) Vasconcelos(1998. 10. 1), http://www1.folha.uol.com.br/fsp/dinheiro/후략(검색일: 2016. 8. 

29); “Paim, Rico Novamente”(2001. 6. 30), http://www.istoedinheiro.com.br/noticias/FNIA

ncas/후략(검색일: 201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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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은 탄핵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결국 이 계략으로 조성된 비자금과 공금 횡

령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브라질 최초로 직접선거를 통해 당선된 꼴로르 대통령

은 부패비리에 연루되어 탄핵되었다. 당시 탄핵의 단초가 되었던 뻬쎄파리아 

계략은 1989년 대통령 선거전부터 꼴로르의 회계를 담당했던 기업가 빠울루 

쎄자르 까발깐찌 파리아스(Paulo César Cavalcante Farias)의 이름에서 나

온 말이다. 뻬쎄파리아스는 꼴로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정부 각계각층

에 관계하여 다양한 차원의 부패행위를 계획하고 지휘하면서 정부와 중앙은행

을 통해 정부의 모든 부처와 경제부문에 개입했다. 모든 권력을 손에 쥔 뻬쎄파

리아스는 교육, 위생, 치안 및 사회보장연금에 쓰여야 할 공금을 문서위조와 가

명계좌를 만들어 빼돌렸다. 현재 통화로 환산하여 약 1,500만 헤알(R$)을 모

으고, 공금에서 10억 헤알 이상의 자금을 동원하기도 했다.103)       

숫자적으로 1960~70년대 미미한 정도에 머무르던 정치부패는 1980~90년

대 들어 점점 증가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그 숫자가 훨씬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바로 이전 수준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심각

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정치관련 부패스캔들의 숫자는 1990년대

보다 훨씬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2000년대부터는 작은 규모

의 부패스캔들보다 대형 부패비리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브라질 사회를 흔들고 

있다.

특히 2005년 멘살러웅(Mensalão) 이후 최근 10년 동안 브라질에서 일어난 

부패연루 사건을 살펴보면, 뱀파이어 스캔들(Escândalo dos Sanguessugas) 

또는 구급차 마피아(máfia das ambulâncias)로 알려진 부패사건이 있었는

데, 이는 2006년 가격을 부풀려 청구된 구급차 매입을 두고 의회 수정안을 제

출하는 과정에서 발각된 공금 횡령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4년 11월에 이미 

브라질연방감찰국(CGU: Controladora Geral da União)이 몇몇 지방자치

103) Gasparetto Junior, “Esquema PC Farias,” http://www.infoescola.com/historia-do-brasil

/esquema-pc-farias(검색일: 201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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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서 구급차 관련 입찰비리를 발견하고 보건부 장관인 움베르토 꼬스타

(Humberto Costa)에게 조치를 요청했지만, 2006년 7월 뒤늦게야 의회조사

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전면화된 사건이다. 이 스캔들에는 87명의 하원의원과 

3명의 상원의원이 연루되었으며, 1억 1,000만 헤알(R$) 상당의 공금 횡령이 

드러났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종결되었다.104) 

2009년 말에는 연방특별구 스캔들(Escândalo do Mensalão no Distrito 

Federal) 또는 메살러웅두뎅(Mensalão do DEM)으로 알려진 부패비리가 있

었는데, 이 비리는 연방특별구 지사인 주제 호베르토 아후다(José Roberto 

Arruda)와 그가 속해 있는 브라질 중도우파 정당 뎅(DEM: Democratas)의 

당원들 외 부지사 및 연방특별구 의회 의장 등이 기업 특혜를 구실로 뇌물을 수

수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는 연방특별구 정부(GDF: Governo do Distrito 

Federal), 기독교사회당(PSC: Partido Social Cristão) 사회대중당(PPS: 

Partido Popular Socialista),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Partido do Movimento 

Democrático Brasileiro)의 하원의원들이 연루되었다. 총 비자금 액수는 약 

40억 헤알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37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주제 호베르토는 

직위박탈 및 3개월 형을 선고받았다.105)  

나. 부패의 유형 

세계적으로 부패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 그 규모와 정도의 차이가 있고,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종류도 조금씩 또는 크게 차이가 있겠

지만, 부패는 각 국가의 역사와 사회구조 및 제도적 틀 안에서 어디에서나 있었

다. 브라질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부패도 일반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는 않지만, 최근까지 밝혀진 다양한 차원의 부패 스캔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104) Wikipédia livre, “Escândalo dos Sanguessugas,” https://pt.wikipedia.org/wiki/Esc%C3%

A2ndalo_dos_Sanguessugas(검색일: 2016. 8. 30).

105) Wikipédia livre, “Escândalo dos Sanguessugas,” https://pt.wikipedia.org/wiki/Esc%C3%

A2ndalo_do_Mensal%C3%A3o_no_Distrito_Federal(검색일: 2016.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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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특유의 부패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그림 3-3 참고).

브라질의 부패 유형은 영향력 행사(Tráfico de influência), 공직자직위남

용알선(Advocacia Administrativa), 입찰법 위반죄(Crime de Lei de 

Licitações), 부정선거(Corrupção Eleiotral), 부당이득 청구(Concussão), 

국제무역에서의 능동적 부패(Corrupção Ativa em Transação Comercial  

Internacional),  정보시스템의 불법변경(Modificação ou Alteração Não 

Autorizada de Sistema de Informação), 범죄적 차별(Condescência 

Criminosa), 허위데이터 삽입(Inserção de Dados Falsos em Sistemas de 

Informações), 시장과 시의원 책임범죄(Crime de Responsabilidade de 

Prefeitos e Vereadores), 능동적 부패(Corrupção Ativa), 수동적 부패

(Corrupção Passiva), 부정축재적 행정남용(Improviade Administrativa), 

직무유기(Prevaricação), 업무비밀 누설(Violação de Sigilo Funcional), 공

그림 3-3. 브라질 부패의 유형

자료: MPF, Combate à Corrupção, “Tipos de corrupção,” http://combateacorrupcao.mpf.mp.br/tipos-de
-corrupcao(검색일: 201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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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변칙적 이용(Emprego Irregular de Verbas ou Rendas Públicas), 밀

수나 착복종용(Facilitação de Contrabando ou Descaminho), 공금유용

(Peculato)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106) 

제도적 차원에서 부패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삼권분립, 많은 법

조인의 수, 사법권 독립, 지나친 관료제와 지나치게 많은 정당의 수 및 비합리

적인 선거제도 등의 범주로도 나눠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류 안에서도 전문인

이나 개인적 관점에 따라 그 분류 유형이 나뉘고 있다.107) 브라질의 부패를 살

펴보면 시기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즉 과거의 부패의 경우, 관료 및 공

직자들의 비리를 정부가 묵인하는 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현재의 부패는 

정부가 부패를 직접 조직하여 부패 구조를 조직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2003년부터 시작된 노동자당(PT) 정부이래 부패가 일종의 통치 방식

(modo de governar)이 되었고, 정부를 중심으로 집권여당 상원 및 하원과 연

정을 한 몇몇 정당의 정치인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범죄 조직을 만

들어 비자금을 모으는 부패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108) 이러한 맥락에서 본 

단원은 브라질 부패의 원인을 구조와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1) 브라질 부패의 정치-사회적 요인

최근 브라질의 대형 부패비리 사건인 라바자뚜 수사(Operação Lava-Jato)

의 재판을 맡아 일약 스타덤에 오른 세르지우 모루(Sérgio Moro) 연방지방법

원판사는 브라질의 부패를 ‘시스템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비관적 구조

는 뇌물 지불이 일상생활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109) 

그는 강연 때마다 브라질의 부패가 ‘시스템적’이라서, 보다 ‘강력한 법 적용’이 

106) MPF Combate à Corrupção, “Tipos de corrupção,” http://combateacorrupcao.mpf.mp.

br/tipos-de-corrupcao(검색일: 2016. 10. 24).

107) Corrêa(2015. 3. 19), http://www.bbc.com/portuguese/noticias/2015/03/후략(검색일: 2016. 9. 28).

108) Carvalhosa(2015. 9. 24), http://veja.abril.com.br/multimidia/video/후략(검색일: 2016.9. 28).

109) “Moro diz que quadro de corrupção sistêmica no Brasil é ‘desalentador’”(2016. 8. 4), http://

www.valor.com.br/politica/후략(검색일: 201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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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법적 소송이 더 이상 하는 척하는 소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한다.110) 한편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은 브라질에서 부패가 일어나기 쉬운 이유

로 크게 다섯 가지 관계적 측면−정치자금 조달(FNIAnciamento político), 

무처벌(impunidade), 투명성(transparência), 지역정치(política local), 공

공서비스(serviço público)−을 살펴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적 또는 공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스템적이라는 것을 행정단위 차원

에서 시(municipal), 주(estadual), 연방(federal)의 단위로 생각할 수 있고, 

이는 또다시 각 단위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 즉, 크고 작은 사회의 연결이나 포

함관계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부패는 사회적으로 연결되어있는 한 사회에

서 다른 사회 또는 그 작은 사회를 포함하는 더 큰 사회로 연결되어있어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는 또 사회를 일종의 집단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다

양한 집단은 이익을 목적으로 결성된 이익집단 차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가) 브라질 코포라티즘

브라질은 일찍이 이해관계 대표와 공공정책 집행에 참여하는 노-사-정 삼자

간 정치협상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정치 운영 원리하에서 발전되

어왔다. 즉 브라질에서 말하는 코포라티즘적 사고방식은 정부주도의 초기 산업

화 과정에서 발전된 삼자간의 긴밀한 관계가 국가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

용한다고 믿는 것이다.111) 단지 노-사간의 역관계는 상충되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고 회사와 정부와의 관계는 더욱더 긴밀한 관계로 발전되어 원래의 취지가 

변질되기 시작했고, 오히려 ‘경제를 카르텔화(cartelização da economia)’하

여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엇보다도 산업부문별 협회들이 국가정책 추진에 역동적 활약을 하는 대신 

부패하는 주체로까지 발전하면서 영향력의 수혜의 대상이 되는 메커니즘이 안

110) “Processo não pode ser ‘faz de conta’, diz Moro após prisão de Cunha”(2016. 10. 20).

111) 정병기, 도묘연(2015), op. cit., pp. 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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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되어 부패의 시발점이 되는 경향이 있다. 브라질 경제의 중심에 있는 상파울

루주산업연맹(FIESP)과 같은 협회의 입김이 정부의 산업정책 추진 방향에 영

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며,112) 이러한 관계는 한국정부

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과의 ‘정경유착’ 관계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프라 건설과 같은 정부의 대형 공사의 경우, 정부가 모든 비용을 감

당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건설 방식의 대안으로 민관합작투자(PPP) 방식이 추

진된다. 그러나 브라질에서 민관합작투자방식의 경우, 기업들은 정부의 특혜

를 받을 가능성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받은 만큼 바쳐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사업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한 인프라 건설 계획 회견에서 한 

변호사는 기업인들의 코포라티즘적 조합체제가 부패를 야기한다고 주장하기

도 했다.113)  

나) 브라질 선거제도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기 위한 시스템이다. 현 브라질의 선

거제도는 1988년 헌법에 기초하며 1965년 제정된 선거법(Códico Eleitoral), 

｢법률 제4737호(lei 4.737)｣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TSE: 

Tribunal Superior Eleitoral)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브라질 선거제도는 크

게 절대다수제(sistema majoritário absoluto),114) 단순다수제(sistema 

majoritário simples), 그리고 입법부를 관장하는 주와 시의 하원의원을 선출

하는 비례제(sistema proporcional)로 구분한다. 앞의 두 가지 방식의 경우

는 득표수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고, 후자는 선거방식이 다양

112) Fiesp는 CNI(브라질경제인연합회) 산하에 있으며, 브라질 산업계를 대표하는 가장 큰 조직이다. 모

든 산업부문과 다양한 규모의 생산체인을 갖춘 약 13만 산업체를 대표하며, 약 131개의 회사조합

(sindicatos patronais)으로 이루어졌다. Fiesp 사이트, http://www.fiesp.com.br/sobre-a-fiesp/  

(검색일: 2016. 9. 25).

113) Appy et al.(2012), “Especialistas analisam na Fiesp as parcerias público-privadas em 

infraestrutura,” http://www.fiesp.com.br/mobile/noticia/?id=1128(검색일: 2016. 9. 10).

114) 과반수가 안될 경우 과반수가 넘을 때까지 선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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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매우 복잡하다.115)

절대다수제는 후보자가 과반수 이상(50%+1명 이상)의 실득표수를 얻어야 

당선되는 제도로서 대통령과 주지사 및 20만 명 이상의 선거인이 있는 시의 시

장을 뽑을 경우에 해당하며, 상원의원과 20만 명 이하의 선거인이 있는 시에서

는 단순다수제(sistema majoritário simples)가 적용된다. 

한편 브라질의 비례제는 부패에 노출될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원래 비

례제가 만들어진 목적은 다수제의 약점을 보완하여 소수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비례제를 통해 투표를 하는 이유는 후보가 속해 있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유권자들은 투표를 할 때 

후보자에게 투표한다고 생각하지 정당에 투표한다는 인식을 별로 하지 않는다. 

브라질 선거법(Código Eleitoral), ｢법률 제4737호(Lei 4.737/64)｣에 의하

면 브라질에서 주, 연방, 연방특별구 하원의원과 시의원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

는 정당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의무적 규정이 있다. 즉 무소속 출마는 허용되지 

않는다.116) 

비례제는 인기 많은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인 선호도

나 후보자가 속해 있는 정당의 이념과는 상관없이 유권자들은 잘 모르는 정당

에 투표할 수도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정당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117) 또한 브라질 비례제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활용하지 않는 ‘오픈리

스트(lista aberta)’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명목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정

당 강화의 목적은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지만, 당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당

내 경쟁까지 심화하여 경쟁을 위한 비용을 초래하고, 결국 부패하기 쉬운 환경

115) Bittar Filho, “O voto no Brasil hoje,” http://www.ambito-juridico.com.br/site/index.ph

p?n_link=revista_artigos_leitura&artigo_id=5471(검색일: 2016. 9. 12). 

116) 선거법에 따르면 브라질의 비례제는 명목으로만 존재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시스템인 ‘오픈리스

트시스템(sistema de lista aberta)’과 각 정당마다 가장 많은 수의 표를 획득한 후보들의 명단인 ‘정

당리스트(listas partidárias)’를 활용한다. Pereira and Gelape(2015), pp. 261-279.

117) Passos(2013. 11. 30), “Sistema eleitoral brasileiro: sistema proporcional,” https://www.yo

utube.com/watch?v=rbIBWP6Evek(검색일: 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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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고 있다.118) 

특히 브라질의 상원의원을 제외한 모든 입법부 구성원을 비례제로 선출하는

데, 비례제의 가장 큰 단점은 당선자를 선출하는 계산에서 반올림하고 남는 득

표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례제로 산출하는 방식에 선거지수

(quociente eleitoral)를 이용하는데, 각 정당의 유효 투표수를 이 선거지수로 

나눈 것이 정당지수(quociente partidário)이며 이 지표가 바로 그 정당의 공

석수가 정해진다.119) 무엇보다도 비례제는 각 주마다 하원의원 수가 정해져 있

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할 만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

어 상파울로 주에서 하원의원이 되기 위해서 33만 3,000표가 필요하다면, 브

라질 북부의 아주 작은 주인 호라이마에서는 단지 1만 7,000표만 얻으면 당선

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헌법에 명시된 ‘하나의 표는 모든 후보에게 똑

같은 가치가 있다(valor igual para todos)’라는 말의 의미를 무색하게 한다. 

그러나 이 말은 비례제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정해놓은 각 주

의 의원 수가 문제가 되고 있다. 

비례제의 또 다른 폐단은 정당이나 연립정당(partido de coligação) 명목

으로 행해지는 투표방식으로 인한 부조리이다. 한 정당에 ‘표몰이를 하는 후보

자(puxador de votos)’가 있을 경우 가끔 득표수가 그 한 후보자에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그 후보자가 다른 정당보다 3~4배 혹은 더 많은 표를 

얻어 함께 출마한 같은 정당 후보자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경우가 있는데, 이를 

브라질 사람들은 ‘찌리리카 효과(o efeito Tiririca)’ 또는 ‘에네아스 효과(o 

efeito Eneas)’라고 한다. 즉 신생 정당이나 연립정당이 득표수를 늘리기 위해 

118) 오픈리스트 방식은 브라질 국민의 사고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유권자가 처음에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에 대해 투표할 때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후보 중 각 정당의 쿼터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

는 같은 정당의 후보자 중 쿼터에 못 미치는 후보자에게 표를 나눠줘서 당선되게 하는 일종의 ‘당내 

득표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최고 득표수를 획득한 당선자는 쿼터 이외의 표를 정당의 의석

수를 늘리는 데 기여하여 정당을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Pereira and Gelape(2015), pp. 

265-267.

119) 선거지수(qociente eleitoral)는 각 정당이 하나의 공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득표수이다.  

예를 들어 한 정당이 전체 150의 득표를 했다면 선거지수가 100일 경우 그 정당의 당선자는 한 명만 

나올 수 있고, 다른 정당의 득표수가 301표를 얻으면 그 정당은 세 명의 당선자가 나올 수 있다.



제3장 라틴아메리카 주요국별 부패의 특성과 유형 • 85

정당의 이념 또는 목표와는 별개로 인기 있는 후보를 영입하여 선거전에서 이

기는 방식이다.120) 오히려 정치적 신념만 있고, 인기가 부족한 다른 정당의 유

력했던 후보자는 득표수 부족으로 낙선할 개연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례선거

제의 본래 목적인 소수의 의견 반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

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정치학자들은 브라질 정당과 선거구의 수를 줄여야 한

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21)   

혹독한 부패 스캔들 도중에 치러진 2016년 지방선거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선거자금 관련한 법 개정이 반영된 선거를 치렀다.122) 2015년 선거법 개정에 

의해 ｢선거법 제13,165호(lei nº 13.165/Código Eleitoral)｣가 제정되어 

선거운동 기간의 축소와 선거비용 이용 범위의 한계 적용 등 다양한 차원의 개

선이 일어났다. 특히 법인의 선거자금 기부가 금지되고 비용 지출에 대한 제한

이 생긴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법 2015년 109조(artigo 109)에 따르면 ‘표몰

이 후보자(puxadores de voto)’ 이용을 금지하기 위해 ‘장벽항목(cláusula 

de barreira)’도 신설되었다. 비록 새로운 선거자금 관련 법에 대한 평가가 나

오기엔 이르지만, 부패의 개연성이 높았던 선거과정에 대해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123) 

120) Carlomagno(2016), pp. 2-5.

121) D'Agostino(2016), “Com veto a empresas, saiba como serão as doações eleitorais em 2016,”

G1, http://g1.globo.com/politica/eleicoes/2016/noticia/2016/07/com-veto-empresas

-saiba-como-serao-doacoes-eleitorais-em-2016.html(검색일: 2016. 10. 10).

122) 브라질 선거자금은 정당기금(Fundo Partidário)에 의해 마련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법인

의 기부가 최근 금지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금이나 자연인 기부, 연방정부예산 할당금 

등으로 제한되었다. 특히 대형 부패 스캔들 발생 이후 정부는 부담금을 늘려 결국 국민의 부담만 커지게 

되었다. Diário(2016), “Fundo Partidário,” Política Nacional,  http://www.diariodoamap

a.com.br/2016/08/01/fundo-partidario-pagou-mais-de-r-65-milhoes-aos-partidos-

politicos-em-julho-e-junho(검색일: 2016. 12. 16); Portal Patos absoluto(2016), “Fundo 

Partidário pagou mais de R$65 mi aos partidos Políticos em julho e junho,” http://www.

portalpatos.com/v13/noticia.asp?cor=8&id=38830(검색일: 2016. 12. 16).

123) 후보자 자신을 비롯해 허용된 기부자는 자연인, 후보자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들, 정당기금 

및 당 소속 자연인만을 허용하고, 법인과 외국 출처의 기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비용 지출 

제한이나, 자연인의 기부일 경우 개인의 1년 수입의 10% 이상을 넘지 못하는  제한이 생겼다.  D'Agostino, 

(2016), “Com veto a empresas, saiba como serão as doações eleitorais em 2016,” http://

g1.globo.com/politica/eleicoes/2016/noticia/2016/07/com-veto-empresas-saib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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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브라질의 다당제

브라질은 다당제 국가이며 현재 브라질 선거관리위원회(TSE: Tribunal 

Superior Eleitoral)에 등록된 정당의 수는 35개이다.124) 지나치게 많은 정당

의 난립은 브라질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브라질의 정당 난립 구조는 법안

의 통과는 물론 연립 정부 구성을 위한 높은 비용의 정치를 초래하며 이는 정치 

부패의 중요한 원천을 제공한다.

또한 브라질은 선거비용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드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2002년 이미 3억 2,100만 달러에 달했던 브라질의 선거비용은 2014년에는 

30억 달러로 늘어났는데, 선거비용의 이러한 증가는 부패를 더욱더 조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더욱이 이러한 비용부담 중 95%를 기업이 부담하는 가운데 

기업의 이익을 포함하는 사적 이익이 정책수립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브라질에서 무엇보다도 다수정당제가 문제점으로 부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치게 많은 정당의 존재로 인해 정당들이 서로 연립하지 않고서는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당연립의 형성은 이념

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정당들끼리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선거의 목적을 변질시

킬 뿐만 아니라 부패와 같은 훨씬 광범위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지니

고 있다.125) 

브라질 정치시스템의 논리는 공공생활의 민영화에 의해 특정지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도덕적 측면보다는 구조적인 측면 내에서 파악해야 함을 의미

한다. 예를 들어, 선거전을 위한 자금 지원과정에서 정당차원의 공공지원이 작

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채널은 오히려 비자금의 축적을 부추기고 있다.  

mo-serao-doacoes-eleitorais-em-2016.html(검색일: 2016. 11. 20).

124) 브라질 현재 등록된 정당은 PMDB, PTB, PDT, PT, DEM, PCdoB, PSB, PSDB, PTC, PSC, PMN, 

PRP, PPS, PV, PTdoB, PP, PSTU, PCB, PRTB, PHS, PSDC, PCO, PTN, PSL, PRB, PSOL, PR, 

PSD, PPL, PEN, PROS, SD, NOVO, REDE, PMB이다. 브라질 TSE(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http://www.tse.jus.br/partidos/partidos-politicos/registrados-no-tse(검색일: 2016. 7. 20).

125) 현재 브라질 정당의 수는 약 35개이며, 그 수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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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치용어 중에서 선거전을 고려하여 ‘임대하는 정당(partido de 

aluguel)’,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시간 판매(venda do tempo na TV e no 

rádio)’가 존재하는데, 이 배경에는 지나치게 다양한 브라질의 정당 수에 빗대

어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을 흡수할 경우 텔레비전에서 할 수 있는 정당별 선거전 

시간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126) 즉 정당의 이념 추구를 위한 정직한 정

치보다는 민간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 신규 기업의 생성이나, 인수, 합병을 하

는 것처럼 사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그 역할이 변질되어가고 있는 

브라질의 연립정당구조를 풍자한 말들이다.   

 

2) 브라질 부패의 경제적 요인

브라질 정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흔히, “정치와 부패의 관계는 기업과 권력

이 비정상적으로 결탁한 것이다”, “브라질 정치시스템은 부패에 의존한다” 또

는 “브라질은 부패하기 쉬운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부패의 시스템적 특성을 경제적 측면에서 말하면, 부패의 영향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축소하고, 일부 특혜 계층에 부당 이득이 돌아가게 하며, 경제적 성장을 

비정상적으로 이끌어 소득의 불평등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즉 경제적 안

정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필요한데, 

이미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성장을 추구하므로 자연이 그 성장의 궤도가 비

정상 궤도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브라질에서 흔히 말하는 부패는 뇌물수수(suborno), 금품강요

(extorsão), 정실인사(fisiologismo), 친족등용(nepotismo), 연고주의(clientelismo), 

공금횡령(peculato) 등이다.127) 그 외에도 부패는 범죄적 거래와 연관된 세금

126) Wikipédia, a enciclopédia livre, “partido de aluguel,” https://pt.wikipedia.org/wiki/Partido

_de_aluguel(검색일: 2016. 8. 26). 

127) 브라질에서 흔히 말하는 끌리엔뗄리즈므(clientelismo)는 한국의 연고주의와 달리 브라질 정치관계

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하부시스템 격이다. 즉 일종의 ‘청탁교환(troca de favores)’ 시스템으로서 

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대신 지지받은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로 정치적으로 보호해주는 것

이다. 여기서 의뢰인(cliente)은 상관(patrão)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관계에 있다. Wikipédia liv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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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 돈세탁, 정치나 선거운동에 대한 불법적 지원, 비자금(caixa dois)조성,  

더 나아가서 마약거래, 인신매매와 같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범죄까지 부패 범

주에 포함할 수 있다. 

1990년대 이래 경제학자들은 국가별 부패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계량경제학적 측면을 이용하면서 부패와 투자 및 성장과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최근 뻬레이라(Pereira)와 깜뿌스(Campos)는 부패

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보고 그 안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

칭이 부패행위를 주도하는 주 대리인(o agente principal)에 의해 문제점과 

인센티브들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관료적, 제도적 비효율성과 부정

적으로 관계하여 부패행위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2014년 브라

질 월드컵과 2016년 리우올림픽 준비를 위해 제정된 ｢법률 12,462호(Lei n. 

12.462)｣128)가 ‘입찰규정의 유연화’를 유발하여 부수적인 부패증가를 가져오

고 이러한 양상은 브라질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보다는 투자와 상품 축소 및 

생산성과 경제효율성도 떨어뜨린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즉 위험감수 성향이 있

는 대리인은 법적 구조를 포함한 제도적 허약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사리사욕

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다는 것이다.129) 

“clientelismo,” https://pt.wikipedia.org/wiki/Clientelismo(검색일: 2016. 8. 26); Santiago, 

Emerson, “Clientelismo,” InfoEscola, http://www.infoescola.com/politica/clientelismo

(검색일: 2016. 8. 26).

128) 브라질 연방정부의 공공 건설용역 계약에는 1993년에 제정된 ｢공공입찰법 법률 제8666호(lei 8.66

6)｣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별화된 공공입찰법(RDC: Regime Diferenciado de Contr

atação), 그리고 페트로브라스(Petrobras) 자체가 진행해온 입찰 방식이 있다. ｢공공입찰법 제866

6｣은 전통적 서비스와 공사에 관한  행정계약의 일반적인 규범을 제정한 법이고, 이 ｢입찰법 8666｣ 
보완을 위해 정부가 2011년 만든 규정이 ｢법률 제12,462호｣인 차별화된 입찰법(RDC: Regime Di

ferenciado de Contratação)이다. RDC는 세계적 행사로 인해 급증하는 건설 수요를 충당하기 위

해 제정되었으며, 기존의 입찰과정의 지연을 보완, 공사기간과 계획비용 축소를 위해 마련되었다. 

Ministério do Planejamento(2013), “Entenda como funciona o RDC,” http://www.pac.g

ov.br/noticia/564012c0(검색일: 2016. 5. 10); Fariello(2015), “No Brasil, governo tem três 

modelos de contratação para obras públicas,” http://oglobo.globo.com/economia/infr

aestrutura/후략(검색일: 2016. 5. 10).

129) Pereira and Campos(2016), “Corrupção e ineficiência no Brasil: Uma análise de equilíbrio 

geral,” pp. 37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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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라바자뚜 사건(Operação Lava Jato)과 같이 연관 산업 부문의 파장이 

큰 에너지 산업 부문 기업의 부패가 한 국가의 실질적 살림을 좌우하는 건설부

문과 얼마나 긴밀하게 작용하여 브라질 생산체인 시스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

을 입히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130) 더욱이 인프라 사업은 규모가 큰 대형 

건설기업뿐만 아니라, 생산이나 공급체인에 연계되어 있는 중-소기업들도 다

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높은 사업인데, 2016 올림픽 특수

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브라질 경제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 데 커다

란 몫을 하였다. 이미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고 있

던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브라질 경기를 지탱하던 건설부문의 위기는 한 산업부

문의 부패가 국가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 최근 부패사건과 브라질 부패의 특징

지금까지 브라질의 전반적인 부패구조, 요인 그리고 유형을 알아보면서 거

시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분석의 틀을 잡아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브라질 부패

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어려운 가운데 본 단원은 브라질의 부패를 보다 구체

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최근까지 벌어진 몇몇 부패 사건들을 중심으로 미시적 

차원의 접근을 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최근 10년 이상 브라질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킨 두 대형 부패사건−멘살러웅(Mensalão), 라바자뚜 사건

(Escandalo de Lava Jato)−을 비롯하여 최근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국책

기관, 브라질경제개발은행(BNDES)의 역할을 살펴보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세 

가지 사례 외에 본 단원의 마지막에 언급될 지우마(Dilma Rousseff) 정부의 

재정 분식회계 사건(Pedalada Fiscal)은 대통령 탄핵과 직결되고, 행정시스템

까지 건드리는 부분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사례 검토 수준으로 한정하겠다.

130) Revista Exame(2015), “Construção civil vive crise sem precedentes no Brasil,” 

http://exame.abril.com.br/revista-exame/edicoes/109202/후략(검색일: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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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멘살러웅 스캔들(Escandalo do Mensalão)

멘살러웅 스캔들은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정부 1기 중 2005~06년 

브라질 국회를 중심으로 벌어진 의회투표매수계략(Esquema de compra de 

votos parlamentares)을 브라질 언론이 불렀던 이름이다. 제 470호 기소사

건(Ação Penal 470)이라고도 하는 이 사건은 룰라 정부의 일부 관료들과 노동

자당(PT) 및 연루된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연방대법원의 검찰(Ministério 

Público)이 기소하면서 수사에 들어간 부패 스캔들이다.

멘살러웅이란 메자다(mesada)라고 하여 ‘한 달 용돈’이라는 단어에 확대어

미를 붙여 만든 용어로서 ‘매달 받는 거액의 용돈’이라는 뜻이다. 멘살러웅 스

캔들은 룰라 제1기 정부 당시 정부정책을 국회에서 쉽게 통과시키기 위해 매달 

3만 헤알의 용돈을 일부 하원의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의회 투표권을 

매수한 일종의 시스템적 계략이다. 사건의 발단은 2005년 6월 6일 당시 브라

질노동당(PTB) 출신 연방하원의원 호베르뚜 제퍼슨(Roberto Jefferson)이 

다른 입찰비리에 연루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멘살러웅 사실을 

브라질의 유명 신문사 Folha de São Paulo를 통해 폭로하면서 시작되었다.131) 

멘살러웅의 운영체계는 노동자당(PT)의 선거 비자금 은닉부터 시작되는데, 

비자금 은닉을 위해 노동자당에 자금을 기부하는 기업들은 광고회사 사장인 마

르꾸 발레리우(Marco Valério)가 운영하는 회사에 기부금을 전달한다. 이후 

이 기부금이 노동자당에 적법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마르꾸 발레리

우는 BMG 은행(Banco BMG)이나 지방은행(Banco Rural) 또는 브라질 은행

(Banco do Brasil)에서 대출을 받는 형식을 이용하여 노동자당이나 연립정당

131) 제퍼슨에 따르면, 뇌물 지불체계가 당시 노동자당 회계담당 델루비우 소아리스(Delúbio Soares)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용의자는 대통령 수석보좌관인 주제 지르세우(José Dirceu)와 노동자당(PT) 당

수인 주제 제노이누(José Jenoino)라고 밝혔다. 제퍼슨은 당시 그가 당수로 있었던 PTB와 브라질우

편전신기업(ECT: Empresa Brasileira de Correios e Telégrafos) 관련 입찰비리로 기소되어 수

를 받던 중이었다. Época(2007), “Entenda o escândalo do mensalão,” http://revistaepoca.

globo.com/Revista/Epoca/0,,EDG78680-6009,00-ENTENDA+O+ESCANDALOBR+DO+

MENSALAO.html(검색일: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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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금을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미 채무형태를 갖춘 비자금은 자연스럽

게 마르꾸 발레리우가 은행에 상환하는 식으로 쓰임으로서 결국 적법적으로 자

금세탁이 되는 셈이다.132)

당시 노동자당이 멘살러웅을 이용하여 의회투표를 매수한 이유는 1988년 

민주헌법 제정 이래 연립내각 대통령제(Presidencialismo de coalisão)에 의

해 운영되었던 정치시스템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연립내각은 정당간의 연립

을 의미하며 정당들의 합의나 협력을 통해 정부의 직책을 맡거나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방법이다. 그런데 다당제 국가에서 둘 이상

의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의석수가 충분하지 않

을 경우 정부는 국가정책을 승인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비

하여 여당인 노동자당(PT)은 다른 정당들과 연립하여 일종의 ‘지지기반’을 만

들어놓아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러한 기반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부패 비리가 

생긴 것이다.133) 2003년 룰라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자당(PT) 정부는 숙적인 

브라질민주운동당(PMDB)과 연정하지 않고 다수여당을 만들기 위해 다른 정

당들과 연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표를 돈을 주고 매수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표를 매수하기 위해 지불했던 뇌물이 멘살러웅인 것이다. 

수사 결과 2006년 3월 검찰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료들과 정치인 40명

을 기소하였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2007년 11월에 이 기소를 형사소송 제 

470호로 개시했으며, 2014년 4월에 판결을 마치면서 멘살러웅 사건은 발발 9

년 만에 종결되었다. 대법원을 거치면서 기소된 40명 중 24명이 유죄판결을 받

았으며, 13명은 무죄를, 2명은 소송에서 제외를, 그리고 1명은 1심에서 해결되

었다.134)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 중에는 룰라 정부와 노동자당의 간판이라고 

132) Ibid.
133) Condato and Costa(2006), “O que é presidencialismo de coalisão,” http://adrianocodato.

blogspot.kr/2006/12/o-que-o-presidencialismo-de-coalizo.html(검색일: 2016. 9. 1).

134) Estadão, “Julgamento do Mensalão,” http://topicos.estadao.com.br/mensalao(검색일: 20
16. 11. 11); UOL notícias, “Mensalão julgou 37 e condenou 24; relembre o caso dez anos 
depois,” http://noticias.uol.com.br/politica/ultimas-noticias/2015/06/05/dez-anos-de
pois-relembre-o-caso-mensalao.htm(검색일: 201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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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주제 지르세우(José Dirceu)와 주제 제노이누(José Jenoino)도 포

함되었다.135) 

무엇보다도 멘살러웅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비록 멘살러웅 이외의 

많은 부패비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일말의 조치

도 쓸 수 없었던 경험과는 달리 오랜 기간과 비용에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공공

기관의 고위 관료들을 처벌했다는 점이다. 비록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제도

적으로 정치인 보호 장치로 인해 처벌을 감면하고, 다양한 특혜가 제공되기도 

했지만, 처벌조차 생각지도 못했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실제로 법적 절차와 효

력을 발휘하는 체제가 생겼다는 점은 고질적인 정치적 부패를 줄일 수 있는 가

능성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라바자뚜 작전(Operação Lava Jato) 

라바자뚜 작전은 룰라 정부의 멘살러웅 스캔들(Escândalo do Mensalão)

에 이어 그 규모와 파장이 엄청나다는 뜻에서 일명 빼뜨롤러웅(Petrolão)이라

고도 불린다.136) 라바자뚜 스캔들은 브라질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

(Petrobras)의 자금횡령 계획에서 발단하여 브라질 정치인, 공기업 이사 및 민

간부문 대기업이 연루된 대형 부패사건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건 자체의 규모와 횡령 및 자금세탁 액수가 엄청나게 큰 데다가 연루 

대상자의 범위가 정치인과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포함되어 기소범

위의 폭이 매우 넓어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라바자뚜 사건이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는 13년 이상 집권여당으로서 자리매김하던 노동자당(PT)의 위상을 

멘살러웅 사건에 이어 다시금 추락시켜 지우마 제2기 정부를 초기부터 곤궁에 

135) 당시 연루 정당은 노동자당(PT), 사회민중당(PPS), 브라질노동당(PTB), 공화당(PR), 브라질사회당

(PSB), 진보공화당(PRP), 진보당(PP)이 포함되었다. Biason, Rita de Cássia(2009), “Breve historia 

da corrupção no Brasil,”  http://www.contracorrupcao.org/2013/10/breve-historia-da

-corrupcao-no-brasil.html(검색일: 2016. 10. 15).

136)  Lava Jato는 원래 일반 주유소에서 쓰는 세차용 고압분사기로서 2014년 3월 17일 브라질 연방경찰

이 돈세탁 혐의를 받던 범죄조직과 관계된 한 주유소를 수사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Folha de S. 

Paulo, http://arte.folha.uol.com.br/poder/operacao-lava-jato/#capitulo8(검색일: 201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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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트렸기 때문이다.137)  

라바자뚜 작전은 기존의 다른 부패사건들과 비교해봐도 고질적인 브라질 부

패에 대한 해결과정부터 많이 변했다. 기존의 대부분의 범죄 사건들이 사건위

주의 명칭으로 ‘스캔들’로 표현된 데 반해 수사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명칭이 붙

여져 라바자뚜 작전이라고 불린다는 점이다.138) 즉 수사를 담당하는 팀 차원에

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되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의욕 있는 젊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담반이 꾸려졌으며 사건 발생 이후 연루된 케이스가 계속 

발견되는대로 엄청난 규모의 사건들이 다이내믹하게 처리되었다는 점 또한 

이례적이다. 2014년 3월 첫 수사가 시작된 이래 2016년 10월 현재 라바자뚜 

작전은 35번째 수사단계(35ª Fase da Operação)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까지 빠라나연방재판소(Justiça Federal do Paraná)에서 53건의 형사소송과 

75명의 유죄선고, 147개의 예방이나 임시 구금 요청 등이 진행되었고, 80명은 

연방헌법법원(STF) 조사로 넘겨졌다.139)

라바자뚜 작전의 진상을 간단히 종합하면, 브라질 연방경찰이 100억 헤알

(현 시세, 약 28억 달러)이상의 돈세탁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2014년 3월 17일 

꾸리찌바(Curitiba)의 한 주유소 세차장에서 단서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당

시 꾸리찌바 연방경찰은 달러 환전상인 아우베르뚜 유세프(Alberto Youssef)

와 페트로브라스의 전 구매이사인 빠울루 호베르뚜 다꼬스따(Paulo Roberto 

da Costa)를 자금세탁과 공금횡령 혐의로 체포했는데, 이들의 검거와 진술을 

통해 각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140)  

137) 브라질 대통령 임기는 4년이므로 지우마 대통령의 제1기 정부는 2011~14년이었고, 제2기 정부는 20
15~18년이었지만, 2016년 5월 12일 탄핵심판 소송이 시작되면서 직무가 정지되고, 2016년 8월 31일 
브라질 상원의회 투표를 통해 탄핵되었다. G1(2016), “Senado aprova impeachment, Dilma per
de mandato e Temer assume,” http://g1.globo.com/politica/processo-de-impeach
ment-de-dilma/noticia/2016/08/senado-aprova-impeachment-dilma-perde-man
dato-e-temer-assume.html(검색일: 2016. 9. 1).

138) 역사적으로 브라질에서 일어난 부패사건들을 보면, 멘살러웅 스캔들(Escandalo de Mensalão)이
나 아데마르의 비자금(Caixinha do Adhemar), 뻬쎄파리아 계략(Esquema PC Faria) 등 대부분
이 사건자체의 명칭을 붙이고 명명해왔다. 

139) 2014년 3월 17일 아우베르뚜 유세프가 체포된 첫 번째 수사단계(1ª fase da Operação)를 시작으
로  최근 2016년 9월 22일 35번째 수사단계인 오메르따 작전(Operação Omertà)이 진행 중이다. 
Folha de São Paulo(2016), “Operação Lava Jato,” http://arte.folha.uol.com.br/poder/
operacao-lava-jato(검색일: 2016. 11. 9).

140) Curitiba는 브라질 남부에 위치한 빠라나(Paraná) 주의 주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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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검찰이 설명하는 라바자뚜 계략(Esquema Lava Jato)은 페트로브라스의 

이사나 직원이 자기가 다니는 국영기업의 거래처인 건설사와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을 정계에 전달하는 순환구조라고 설명한다. 즉 페트로브라스와 거래

처 기업은 거래에 관한 계약 때부터 뇌물로 쓰일 액수를 포함하여 가격을 과다 

책정하고, 여기서 마련된 뇌물은 횡령되어 환전상이나 로비스트에게 전달, 해

외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후 다시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

라는 것이다. 여기서 라바자뚜 시스템에서 밝혀진 각 담당부분의 피의자는 먼

저 페트로브라스의 꼬스따가 공기업의 이사이고, 계약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을 

깨끗한 돈으로 둔갑시키는 환전상 유세프(Alberto Youssef)가 ‘대리인’의 역

할을 하여 다시 자금을 정치인에게 전달하는 구조이다. 

최근 일어난 부패 사건들은 이전의 부패와 달리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라바자뚜 계략이나 멘살러웅 계략도 이러한 조직성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두 사건은 동기적 측면에서도 서로 공

통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여당인 노동자당이 완전한 다수여당의 구실을 하기 

위해 의회에서 표 매수를 위한 비자금 마련이나 자금횡령, 자금세탁, 뇌물수수 

등을 이용한 것이다. 단지 두 사건의 차이점을 찾는다면 라바자뚜 사건의 경우 

뇌물을 받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다시 뇌물을 거둬들이는 공기업 인사에게 영향

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즉 뇌물을 받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국회의 안건 통과

에 일조하는 역할 외에 공기업 수뇌부 인사에 관여하여 공기업의 수뇌부가 정

치인들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자금을 거둬들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조직적 체계인 것이다. 당시 페트로브라스 사내 각각의 행정업무를 맡고 있던 

부서의 경영이사들은 일정 정당의 정치적 지지를 통해 직위를 받거나 유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구매부의 경우 진보당(PP)이나 브라질민주운동당

(PMDB)의 임명 성향이 높고, 서비스과 이사는 노동자당(PT), 국외업무과는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에서 임명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141) 

141) MPF Combate à Corrupção, “Caso Lava Jato,” http://lavajato.mpf.mp.br/entenda-o-caso

(검색일: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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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범죄가 조직적으로 변해감에 따라 수사와 재판과정도 역동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라바자뚜 작전을 수행하는 수사전담반의 추진력에서

도 나타나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담판사가 검사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수사 진행과 함께 1심에서 바로 재판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법은 멘살러

웅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데, 멘살러웅의 피의자들이 거의 고위 관료와 정치인

이었기 때문에 특혜가 부여되어 1심 재판보다는 연방 대법원에서 재판이 이루

어지는 가운데 시간이 지체되고 비효율적인 처리행태를 보여주었다.142) 라바

자뚜의 경우 세르지우 모루(Sérgio Moro) 연방 1심 판사가 수사팀과 보조를 

맞추어 가능한 1심에서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부분의 소송이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을 보이고 있다.143) 이러한 재판의 신속성은 국내는 물론 세계 유명 언론

매체를 통해 모루 판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라는 명성

을 얻게 되었다.144)    

이러한 수사의 역동성의 비밀은 수사 방법에서도 나타나는데, 라바자뚜 작

전 초기부터 쓰여진 사전형량조정제도가 바로 그것이다.145) 이 제도는 브라질 

연방경찰 라바자뚜 수사전담반이 피의자들에게 주로 활용하고 있는 방편으로 

일종의 ‘협상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검찰이 사건 수사를  보다 용이하

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나 증거를 주거나 공범을 인도하여 수사진전에 

기여하는 피의자에게 법적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이미 브라질에서는 1990년

대부터 기존 법에 존재하였다.146) 라바자뚜 작전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감옥 

142) 브라질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은 일반적으로 법적 면책(Foro Privilegiado)에 의해 1심에서 판결을 
받지 않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Significados, “Significado de Foro 
privilegiado,” https://www.significados.com.br/foro-privilegiado(검색일: 2016. 10. 29). 

143) Carta Capital(2014), “Quando a Justiça tarda é porque já falhou,” http://www.cartacapital.
com.br/dialogos-capitais/quando-a-justica-tarda-e-porque-ja-falhou-5139.html
(검색일: 2016. 11. 12).

144) Veja.com(2016), “Moro é eleito o décimo mais influente do mundo na lista da Bloomberg,” 
http://veja.abril.com.br/blog/maquiavel/moro-e-eleito-o-decimo-mais-influente-do
-mundo-na-lista-da-bloomberg(검색일: 2016. 11. 12).

145) Delação Premiada는 양형거래라고도 한다. Andrade, “Delação premiada frente a Operação 
Lava Jato,” https://thaissandradee.jusbrasil.com.br/artigos/317106671/delacao-prem
iada-frente-a-operacao-lava-jato(검색일: 2016. 11. 10).

146) 브라질에서 사전형량조정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 법은 1986년 국가금융시스템 범죄 방지법, 1990년 

조세 및 경제 체계와 소비관련 범죄 방지법, 1990년 잔인하거나 유사범죄 관련 형법, 1994년 경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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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가택연금 형으로 감형받은 경우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147)   

라바자뚜 작전의 또 다른 특징은 수사의 초점이 페트로브라스의 거래처인 

대형 건설업체에 맞춰졌다는 것이다. 기존의 부패범죄 수사와 처벌은 진행과정

에서 연루된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처벌에 집중되었고 경제 주체에 대한 처

벌은 구체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 멘살러웅 경우에도 부패 연루 대상이 자연

인에 초점을 맞춰 처벌도 기업인에게만 한정되었지만, 라바자뚜 작전에서는 연

루된 기업 이사진과 관계자는 물론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고 있다

는 점이다.148) 이렇게 기업인과 기업에 대한 재판 양상은 2013년 제정된 반부

패법(Lei Anticorrupção)이 적용되면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의 재판 결과를 

보면 까마르구 꼬헤아(Camargo Corrêa)는 2015년 8월에, 안드라지 구치에

레스(Andrade Gutierrez)는 2016년 5월에 판결을 받아 두 기업의 소송만이 

종결되었고, 나머지 일곱 기업은 아직 진행하고 있다.149)

정치인 소송의 경우, 상원, 하원, 주지사를 포함한 53명에 대한 수사가 연방

대법원(STF)과 고등사법재판소(STJ: Superior Tribunal de Justiça)의 승인

을 받아 연방감찰국(CGU: Controladoria-Geral da União)에 의해 2015년 

3월부터 시작됐다. 특히 지우마 대통령의 경우 2010년 선거전 자금 조달 관련 

부패 혐의 진술이 있었지만, 근거 부족으로 취하되었으며, 현 미셰우 떼메르

(Michel Temer) 대통령 역시 혐의 진술이 있었지만, 역시 기소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단지 룰라 전 대통령은 브라질리아연방법원(Justiça Federal do DF) 

저해범죄 방지법, 1995년 범죄조직 방지법, 1998년 돈세탁 방지법, 1999년 증인 보호법, 2006년 

마약 관련 범죄 방지법이다. “A delação premiada com o advento na Lei 9.807/99,” http://

www.ambito-juridico.com.br/site/?n_link=revista_artigos_leitura&artigo_id=11229&r

evista_caderno=3(검색일: 2016. 11. 11).

147) Jota(2015), “Prêmio da delação na Lava Jato será cumprir prisão domiciliar,” 

http://jota.info/delacao-rende-prisao-domiciliar-a-executivos-da-camargo-correa

(검색일: 2016. 11. 10). 

148) Folha de São Paulo(2016), “Operação Lava Jato,” http://arte.folha.uol.com.br/poder/

operacao-lava-jato(검색일: 2016. 11. 11).

149) Folha de São Paulo(2016), “Operação Lava Jato,” http://arte.folha.uol.com.br/poder/

operacao-lava-jato(검색일: 201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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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대상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150) 

다)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역할

부패가 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유는 브라질의 주요 산업정책

이 국책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경제적 동력을 

창출하는 산업정책 이행을 위해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Banc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Econô
-mico e Social)은 설립 초기부터 인프라와 같은 국책사업 추진의 핵심적 역

할을 해 왔다.151) 무엇보다도 브라질과 같은 세계 최고의 금리 국가에서 시중 

금융기관이 생산부문에 대한 신용거래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시중보다 훨씬 낮

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주는 BNDES에 문제가 생기면 산업정책 자체에 문제

가 생기게 된다.152) 

BNDES는 브라질 사회 전반을 위한 개발투자에 관계되어 있어 인프라뿐만 

아니라 위생, 교육, 치안, 주거환경 등 사회기반에 투자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한 BNDES는 사회적 소외와 경제적 불평등 해결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민간

기업 지원 등 그 역할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한편 BNDES는 대외적으로 해외

에 진출한 브라질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

로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에서도 해외 진출 브라질 건설업체에 금융지원

을 집중하기도 하였다(그림 3-4 참고).153)

150) Folha de São Paulo(2016), “Operação Lava Jato,” http://arte.folha.uol.com.br/poder/

operacao-lava-jato(검색일: 2016. 11. 11).

151) Hirt(2013), Espaço e Economia, Revista brasileira de geografia Econômica, N.3, pp. 

35-37.

152) BNDES는 1952년 설립되어 1990년대 브라질 시장개방이 본격화 되면서 민영화 사업 추진을 주도 

하는 등 산업과 무역정책관련 수행이 주 업무이다. Lacerda et al.(2002), pp. 190-194.

153) 이상현 외(2014), pp. 2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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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BNDES의 신용거래 기업비중

(단위: %)

자료: Miltão, Eduardo(2014), “Odebrecht e Embraer concentram 81% do crédito do BNDES para o exterior,” 
Congresso em Foco, http://congressoemfoco.uol.com.br/noticias/odebrecht-e-embraer-concentram
-81-do-credito-do-bndes-para-o-exterior(검색일: 2016. 5. 10).

BNDES는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건전

성이나 부패문제에 매우 민감한 기관이기도 하다. BNDES가 현 시점에서 주목

을 받는 이유는 라바자뚜 사건에 직접 연루된 기업이 이 은행의 지원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브라질 건설 업체라는 사실이다(그림 3-4 참고).154) 

BNDES가 금리인하를 도구로 대출확장을 시도하다가 소비자의 채무불이행과 

은행들의 ‘조세채무은폐’를 자극하여 공공지출 증가를 조장하는 역할을 한 점

이나, 정부 최고의 신용보조 기관인 국고가 BNDES에 지원하는 세금공제 융자

확장 채널을 이용하여 국책은행의 자금운용 목적과 동떨어진 시중 은행과의 경

쟁구도를 만드는 시도를 했다는 점 등 BNDES 활동범위의 불확실성과 모호함

은 BNDES와 관련된 부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155) 

154) 이 기간에 BNDES는 대형 건설업체인 오데브레쉬(Odebrecht)와 비행기제조업체인 엠브라에르(E

mbraer) 두 기업에 122억 9,000만 달러(272억 헤알)의 자금을 대출해주었고, 세 건설사, Andrade 

Gutierrez, Queiroz Galvão, Camargo Corrêa에도 그 뒤를 잇는 비중으로 혜택을 주었으며, 그 

외의 78개의 기업이 작은 비중의 혜택을 받았다. 특히 Odebrecht는 BNDES 대출 중 41%를 기록하

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빌린 50억 달러가 외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수출에 쓰였다. Revista Con-

gresso em Foco(2014), http://congressoemfoco.uol.com.br/noticias/odebrecht-e-embr

aer-concentram-81-do-credito-do-bndes-para-o-exterior(검색일: 2016. 5. 10).

155) 해골(esqueleto)이라는 원래 뜻을 갖고 있는 이 용어의 경제적 의미는 이전부터 내려오는 ‘숨겨놓은 

장부’라는 뜻이다. Estado de São Paulo(2016), “Esqueletos” deixados pelo governo Dilma pod

em passar de R$ 250 bilhões, http://economia.estadao.com.br/noticias/geral,esqueletos-dei

xados-pelo-governo-dilma-podem-passar-de-r-250-bilhoes,1866066(검색일: 201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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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경제위기로 인해 BNDES의 기업에 대한 지출이 

2016년 1월~9월에 34% 하락하여 622억 500만 헤알(R$)로 감소했다고 전했

다. 이 액수는 정부의 경제확장정책의 막바지 시기인 2014년 같은 시기에 지출

했던 1,296억 4,900만 헤알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최근의 BNDES의 

어려움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다. 은행 최고 책임자에 따르면, BNDES가 

1,000억 헤알 이하의 지출을 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은행 측은 또한 

1995년 1월까지 자료를 소급적으로 전수 조사하여 투명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고 밝혔으며, 앞으로 BNDES의 기능 범위 축소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156) 

테메르(Michel Temer) 대통령이 대통령권한대행 시기에 BNDES 역할 축

소를 언급하면서 국책기관의 경제 주도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다. 이

러한 시점에서 브라질 시장은 외국 자본의 유입 증가가 예측되고 있으며, 무엇

보다도 최근 계속되는 헤알의 가치 하락 역시 외국 금융자본 유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다.157) 부패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국영은행과 기

업 및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늘어난 공공부채

는 이미 헤알 개혁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당(PT) 정부의 장기집

권이 공공부채의 원인으로 오인될 정도로 좌파정부는 국책 은행의 역할을 지나

치게 비대하게 만들었으며 그 여파 또한 크게 작용하고 있다. 

라) 지우마(Dilma Rousseff) 정부의 재정분식회계(Pedalada Fiscal)

최근 브라질 부패비리의 첫째 등급으로 꼽히는 지우마(Dilma Rousseff) 정

부의 재정분식회계 사건은 정부가 계획적으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공공금

융기관 이용을 계기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간 사건이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156) BNDES의 지출은 2013년 1,904억 헤알을 지출하면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이러

한 하락추세에 연관된 산업부문은 채집산업이10만 헤알로 줄면서 -99%를 기록했고, 운송부문은 19

억 2,700만 헤알로 떨어져 -62%를 기록했으며, 도로운송부문은 5억 7,100만 헤알로 -39%, 섬유와 

의류 부문은  5억 6,600만 헤알로 줄어 -36%를 기록했다. Folha de São Paulo(2016), “Com crise 

econômica, desembolsos do BNDES para empresas caem 34%,” http://www1.folha.uol.

com.br/mercado/2016/10/1824651-desembolsos-do-bndes-caem-34-e-devem-fechar

-ano-abaixo-dos-r-100-bi.shtml(검색일: 2016. 11. 2).

157) 류동현(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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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을 조작 남용했다는 관점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정부의 회계업무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부패비리이므로 구조적인 문제이다. 즉 브라질의 재정문제의 

심각성이 지우마 정부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정부의 부패가 더 표면화 되었지

만, 이전 정부들도 이런 식의 회계처리에 결코 무관하지 않다. 

브라질의 재정정책 위기는 실지로 군사정부부터 시작됐지만 방만한 공공지

출에 대한 통제와 정부의 예산책정 및 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2000년대에 

들어서 시작되었다. 특히 1998년 금융위기가 브라질의 허약한 재정상황에 큰 

타격을 주면서 재정개혁과 긴축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개

혁에 대한 시도가 2000년 ｢보완법 101(Lei Complimentar n.101)｣ 일명 

｢공공회계책임법(Lei de Responsabilidade Fiscal)｣ 제정을 통해 시작되었다.158) 

룰라(Lula) 제1기 정부는 사회보장 개혁과 재정조정을 통한 지출통제와 조

세부담증가 정책 등으로 재정균형 유지에 주력했고, 제2기 정부 역시 멘살러웅 

파문으로 재선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공예산에 대한 개방적 방안 마련과 중

국발 경기 상승 덕분으로 재정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상

황이 지우마 정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지우마 정부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외부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경

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공공예산 증가 정책을 실현하려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맞아 공공적자 증가를 초래했다. 게다가 연방저축은행(Caixa Econômica 

Federal)과 브라질 은행(Banco do Brasil)과 같은 국영은행이 금리인하를 도

구로 대출확대를 시도하여 소비자의 채무불이행과 은행의 ‘조세채무 은폐’를 

부추겨 공공지출 증가를 더욱더 자극했다. 뿐만 아니라 지우마 정부의 경제 규

제 및 개입 정책은 시장보호를 부추기고 부패에 대한 위험성을 더욱더 조장하

였다. 대외적으로도 정부의 경제개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지고,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커졌다. 결국 지우마 정부의 이러한 부정적 행보는 2014년 

158) 이는 브라질 연방, 주, 시 정부의 공공행정의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출한계와 수입원 보장

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정부지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미정(2016), http://www.lakis.or.kr

/webzine/33/02_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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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회계 조작 및 페트로브라스의 불법자금의 선거자금 유용이라는 오명을 쓰

고,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다. 

브라질 재정 분식회계는 공공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에서 기인한다. 연

방정부 예산 중 공공부채 상환의 부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국고

에서 나가야 할 정기적 지출 중 일부를 공공은행이 먼저 지불하고 정부가 나중

에 갚는 식의 분식회계를 한 것이다.159)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칙적 회계방법이 

이전 정부에서도 흔히 일어났는데, 유독 지우마 정부에서 문제시되는 이유는 

분식회계 액수가 지나치게 크고, 이러한 비리가 책임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탄핵소추 과정에서 연방회계법원(TCU: Tribunal de Contas da União)에 

따르면 지우마 정부가 자금이체를 지연하면서 불법적으로 여신업무를 했으며, 

이 행위는 ｢재정책임법(Lei de Responsabilidade Fiscal)｣ 29조 셋째 항

(Inciso III do Artigo 29)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에서 정부는 공

공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지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지불 지연이 채무관계가 아니라고 변론했다.160) 무엇보다도 제도적

으로 대통령 탄핵을 피할 수 없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1950년에 제정된 법 제

1079호 10조에 있는 탄핵법(Lei do Impeachment) 때문이다. 이 조항에는 

예산법에 반하는 책임범죄에 대한 다양한 준수사항이 적시되어 있으며, 이 중에

는 2014~15년에 지우마 대통령 임기 중에 공포한 많은 수의 대통령령 중에 보

충신용개설이 국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져 엄연한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161) 

159) 최근 브라질 예산에서 부채관련비용은 40%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 여기서 정기적 지출의 일부는 사회

복지프로그램이고, 분식회계에 연루된 공공금융기관은 연방저축은행(Caixa Econômica Federal), 

브라질은행(Banco do Brasil), 국가경제개발사회은행(BNDES)이다. Fattorelli(2016), “Orçameto 

Geral da União 2015,” http://www.auditoriacidada.org.br/blog/2016/11/09/ex plicacao

-sobre-o-grafico-do-orcamento-elaborado-pela-auditoria-cdada-da-divida(검색일: 

2016. 10. 29); CSB(2013. 10. 10),“Dívida consumirá mais de um trilhão de reais em 2014,” 

http://www.csbbrasil.org.br/blog/2013/10/10/divida-consumira-mais-de-um-t후략(검

색일: 2016. 7. 5); O Globo,“As razões alegadas para o impeachment de Dilma”(검색일: 20

16. 5. 12). 

160) O Globo, “As razões alegadas para o impeachment de Dilma,” op. cit.(검색일: 2016. 11. 13).

161) Jusbrasil, “Art. 10 da Lei do Impeachment - Lei 1079/50,” https://www.jusbrasil.com.br

/topicos/11733042/artigo-10-da-lei-n-1079-de-10-de-abril-de-1950(검색일: 201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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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브라질 부패의 시사점

1) 브라질 부패의 영향

최근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 부패스캔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정치인과 공직자의 부패는 그 파장이 정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재

계와 직접 맞물려있고, 이러한 구조는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어떤 한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부패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렇게 부패의 영향이 단선적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부패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회 전반의 입장은 수동적으로 그 여파를 받는 처지가 된다. 이

러한 맥락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대형 부패 스캔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

어난 다양한 부패 사례들에 비추어 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브라질 사회의 입

장을 알아보는 것은 부패의 근원과 사건의 이해에만 치중해온 이전의 내용과 

구별된다. 

이하의 내용은 2016년 8월 저자가 브라질 현지조사에서 실행한 브라질 주

재 한국기업 및 기관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브라질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

패의 영향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다루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인터뷰 대상자들이 

현지에서 장기 거주하는 가운데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근

거로 작성된 내용이므로 다른 단원에서 보여준 이론과 문헌적 분석보다 현실적 

차원의 내용이 될 것이다. 인터뷰는 설문조사 형식에 치중하면 질문에 대한 응

답자의 의견을 지나치게 객관화하여 본래의 요지를 축소할 위험성이 있어서, 

응답자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되 비교 가능하게 짧고 포괄적인 서술방식으로 

표 안에 수록했다(표 3-4, 3-5, 3-6, 3-7 참고). 

인터뷰 전체 질문은 크게 8가지로 나누며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브라질 부패에 대한 소견과 그 이유

2. 직-간접 부패 경험사례와 그 내용

3. 브라질 부패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O Globo, “As razões alegadas para o impeachment de Dilma,” op. cit.(검색일: 201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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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라질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브라질 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6. 브라질 부패와 치안과의 관계

7. 브라질 부패방지책에 대한 인식

8. 브라질 부패현황에 대한 대응

이 8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본문에 수록한 [표 3-4]에서 [표 3-7]까지의 

내용은 질문 1, 3, 4, 5항에 관한 답변의 요지이며 모든 8개 항목에 대한 질문

과 답변 전체 내용은 보고서 전체 내용을 고려하여 뒷부분에 첨부되었다.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브라질의 부패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다(표 3-4 참고).  

표 3-4. 브라질 사회가 인식하는 부패의 정도 

인터뷰 

대상자
브라질 사회가 인식하는 부패의 심각성과 그 이유

1 매우 심각함 구조적이고 관행적이므로

2 심각함 
대기업들의 인프라 건설 등을 이용한 

카르텔 형성 때문에

3 매우 심함 역사 문화적으로 정서에 배어 있어서

4 조금 심함
부패가 존재하지만 최근에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5 매우 심함
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복잡, 까다로우며, 

관료주의가 심하므로

6
비용적으로 다 연관되어 심하기는 하지만 

비관적은 아님
해결방법이 있으므로 

7 매우 심각한 수준임
행정 전반과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주: 2016년 8월 10일~20일에 시행한 브라질 현지, 상파울루 시(cidade São Paulo)에서 실시한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과 
브라질 주재 한국공관을 대상으로 행한 인터뷰 조사내용 중의 일부임(자세한 내용은 첨부에 포함됨).

자료: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O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1,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L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8,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C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7,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T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6,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A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7,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H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9,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주재 한국공관
관계자 인터뷰(2016. 8. 19, 브라질 상파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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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부패가 브라질 정치에 미치는 영향

인터뷰 

대상자
부패와 정치의 관계와 부패로 인한 정치적 영향에 대한 의견

1
조세피해와 같은 일종의 정치적 피해에 대해 기업이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
게 돌아간다고 봄.

2
다국적기업 측면에서 멕시코와 비교할 경우 브라질이 부패로 인해 효율성이 더 낮고, 비
용이 훨씬 더 높은 국가라고 봄.

3
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부족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양질의 고급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짐. 이러한 관계는 정부주도 사업에서 노동력의 기능적 역할보다 정치적 로비를 통
한 인력고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봄. 

4
기업의 부패는 탈세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됨. 국민이 
낸 세금이 세어나가게 살림을 하는 정부에 대해 국민은 탈세를 해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
게 되고 오히려 자신의 탈세가 정당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음.

5
관료주의가 심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부패가 만연되어 있음. 공무원 각자의 업무영역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전문 인력시스템보다는 실권을 장악한 리더와 하부구조가 인맥으
로 연결, 정치와 부패가 밀착되게 함.

6
브라질이 잠재력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부패로 인해 발전 속도가 늦어진다고 봄. 
부패와 정치의 관계도 브라질 사람 특유의 일 처리 습관이나, 감성적 사고방식의 영향이
라고 봄

7
정치권에서 국고를 착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봄. 고위 관료나 정치인과 같은 일
부 계층의 공금착복은 브라질 시민에게 분배되어야 할 교육, 건강, 안전 등 복지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봄

자료: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O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1,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L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8,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C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7,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T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6,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A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7,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H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9,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주재 한국공관 
관계자 인터뷰(2016. 8. 19, 브라질 상파울루).

부패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관점은 정부가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패로 인해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로 되어가고 있다는 견

해가 대부분이다. 특히 라바자뚜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브라질 경제 비중의 

60%를 차지하는 국영기업이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줌으로써 다른 기업의 시장진

입을 방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한 성장촉진프로그램(PAC)과 이 프로

그램의 일환인 민관합작사업(PPP)이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혜택이라고 광고

는 해왔지만, 실제로 국내 대기업 위주의 사업 편성으로 인해 특혜에서 제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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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민간 기업은 공정한 참여자격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었다

(표 3-5 참고). 

표 3-6. 부패가 브라질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인터뷰 

대상자
부패로 인해 경제활동에서 입은 피해와 부패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의견

1

정부발주와 같은 큰 사업권 획득과정에서 대기업에 특혜가 돌아갈 경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공정경쟁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존재함. 즉 일부 대기업에 발주하여 리베이트
를 받는 경우 법적 근거나 한계치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제도적 법적 환경이 중-
소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봄.

2
브라질 내 생산공장을 설치하는 이유는 국내시장 외 주변국 수출도 고려해서인데, 노동 
및 물류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서 타격이 심함. 특히 물류비용은 인프라문제와 직접 연결
되는 문제이므로 결국 정부의 개발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봄.

3

세금 부담이 너무 크고 부당하게 적용된다고 봄. 세금이 체납될 경우 연방경찰이 사무실 
수사를 통해 벌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돈을 요구할 경우가 있음. 최근 전자세금계산방식
이 도입되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납세와 벌금, 또는 뇌물 중에서 선
택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음.

4

탈세를 안하는 기업이 탈세하는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음, 비록 탈세 기간이 
길어지면 탈세기업은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만, 단기간의 탈세를 이용해 이익을 보고 빠
지는 방식의 기업운영을 하는 기업들이 있음. 주로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데, 이로 인해 
한국기업들이 피해가 늘어나기도 함.

5

영세기업들이 부패로 인해 특별히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부패방지 대책 실
행에 따른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있음. 원단을 수입하
는 의류업체들은 기존의 거래방식인 오프라인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다가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컨트롤 방식에 바로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음.

6
관료제로 인한 인증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데다가 부패와 관련된 정책이 예고 없이 급작
스럽게 시행되어 기업이 대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 정책변경이 있을 경우 적응시간
과 사전 모니터링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환경이 미비하여 결국 피해를 받음.

7
브라질의 정치, 경재 부패가 국가의 대외 신용도를 하락시키고, 한국기업들이 현지 진출
을 주저하게 하는 동시에 현지 진출 시 투자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봄.

자료: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O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1,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L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8,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C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7,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T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6,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A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7,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H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9,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주재 한국공관 관계자 인터뷰(2016. 8. 
19, 브라질 상파울루).

부패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의견은 일반적으로 세금과 비용측면에 수렴한

다. 부당한 세금 적용과 이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반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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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방지 대책이 추진되어 제도가 바뀌고는 있지만 그에 대한 인지여부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있다는 것이다. 즉 부당한 세금 적용에서 뇌물 공여 여부

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행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반면, 부패척결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와 공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그 외 인프라 비용 문제는 대기

업 시장 진출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 동시에 고질적인 브라질 비용에 대해 언

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표 3-6 참고). 

표 3-7. 부패가 브라질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터뷰 

대상자
브라질 사회의 부패에 대처하는 태도에 대한 의견

1

사회계층별로 부패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고 봄. 고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은 여론

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부패가 주는 피해와 악영향에 대해 평가, 판단, 수용의 태도를 보

이지만, 저소득의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은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하여 포퓰리즘 성격의 

정치기류에 동화되기 쉬운 성향이 있다고 봄.

2

인식이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구분된다고 봄. 지식층이나 학생들은 부패에 

대해 격분하여 개선을 요구하며 항의와 시위를 끊임없이 하는 데 반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봄. 단지 부패에 대해 인식하는 계층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밀어줄 만한 리더십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봄.

3

대중이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봄. 대학생이나 지식인층은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개선을 위한 시위도 하지만, 인식조차 없거나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은 바로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음. 즉 계층간의 인식차이가 부패에 대한 태도를 만든다고 봄. 

4

내가 하는 부패는 생존이고, 남이 하는 부패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봄. 소

상인은 탈세하며 부패하지만, 대기업은 정부와 결탁하여 크게 부패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있음. 단지 다행히도 최근에 기존의 인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학생과 지식

층 사이에서 성장하고 있어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 확산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함. 

5

브라질의 부패는 시스템적이고 만성적이어서 특별히 부패가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고 봄. 개선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도 않으며, 알면서도 방관하는 태도가 사회 전반

적 분위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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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계속

6

사회활동에서 부패를 안 하면 남에게 뒤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제는 인식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용한다고 봄. 현실을 바꾸기 어려우므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부패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혁할 리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런 인물의 부재로 인해 아쉬

워하기도 함.

7

국민은 부패, 비리척결을 원하고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시위도 많이 일어나는 편이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패를 일종의 ‘관행’으로 여기고 넘어가는 경

향이 있음.

자료: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O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1,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L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8,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C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7,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T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6,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A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7,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H사 관계자 인터뷰(2016. 8. 19,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주재 한국공관 관계자 인터뷰(2016. 8. 
19, 브라질 상파울루).

인터뷰 대상자들은 부패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 계층과 교육수준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회적 반응이라고 언급했다. 브라질은 역사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계층간의 구별이 뚜렷하여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며, 교육수준이 높은 자들이 사회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이 부패라는 문제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밑받침 

되어야 하는데, 부패 문제에서 브라질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부패를 ‘관행

이다’, ‘습관이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최소한의 교육환경 지원을 생각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부패에 대한 반응과 대응에 대해 요구해야 할 것이다. 

2) 브라질 부패의 시사점 

모든 국가에는 부패가 존재한다. 브라질에서 일어나는 부패가 외면적으로는 

더 심각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브라질 사람들이 매일같이 부패에 고통받

으며 살지는 않는다. 부패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빈도수로 일어나는지, 부패 행

위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부패행위를 해도 의식하지 못하는 정도인지 

등 부패가 생활처럼 느낄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지금까지 브라질에

서 일어나는 부패와 관련하여 다양한 차원의 분석을 통해 부패의 역사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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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하여, 요인, 유형, 사례, 영향, 대책과 성과 등 브라질 부패에 대한 전반

적인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

는 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공통점도 많이 있겠지만, 브라질 부패의 요

지는 부패방지책에 있다고 본다.

브라질의 경우 부패와 관련하여 이미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여 각 규정에 

위배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수사하는 방법 및 수단을 비롯하여 처벌받는 죄목과 

형량 또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물론 이러한 처벌 

규정이 확립되었다는 사실이 범죄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그다지 

좋은 평가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브라질의 부패방지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 이유는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도 손을 쓸 수 있는 법체계가 정립되어 있다

는 점이다.

부패의 정도를 측정할 때 세계적으로 기준을 삼는 것은 투명도이다. 대부분

의 민간 기업은 현실적 흐름에 발을 맞추어 경쟁적으로 사내 회계감사 부서를 

두고 투명도를 높이는 추세에 있지만, 국영기업이나 그 밖의  정치적 요소가 개

입될 수 있는 경제주체는 모든 논리를 경제논리로 해결하지만은 않는다. 브라

질의 경우도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공정한  환경 구축방

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브라질은 선진국과 같이 오래전부터 산업 발전에는 성공했지만, 인프라 개

발과 같이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은 아직까지 선진국보다 뒤져 있다. 브라질의 

경우, 무역에서 상당부분 차지하는 수출 상품인 원자재나 농산물 운송을 효율

성 높은 철도나 선박보다는 자동차 도로를 주로 이용한다. 산업화가 진행되면

서 정부에 의해 수많은 인프라 개발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목표

치를 달성해본 경험이 없었다.

즉 경제적 측면의 발전계획을 세워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국가개발계획

을 세우지만,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 말뿐인 계획이 되는 경우가 빈번했

다. 1980년대 브라질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했던 구조주의 학파 경제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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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브라질의 경제파행은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간섭이 문제가 아니라 간섭을 잘 

못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라바자뚜 스캔들이다. 페트로브라스가 부패 없이 경제적 논리대로만 운영

되었다면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국영 석유회사로서 브라질 국민

의 자부심과 긍지를 보존할 수 있었는데, 사리사욕으로 인한 조직적 부패로 인

해 사업하기 나쁜 환경을 키워놓은 셈이다.  

특히 공공입찰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정부의 취지를 빨리 간파하

고 반응하는 국내 대기업과 결탁하여 역사적으로 그랬듯이 과점적 입찰체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페트로브라스 경영진이 간과한 한 가지 사실

은 브라질의 경제정책은 이미 선진 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브라질

에서는 대규모 민간기업도 상파울루나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이 드문

데, 대부분의 부패스캔들에 취약한 구조를 보이는 기업은 투명도는 낮고 상장

한 기업들이다. 즉  페트로브라스는 브라질 국영기업 중 외부영향권에 노출된 

기업 중의 하나이다. 

라바자뚜 사건은 2014년에 꼭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이미 그

보다 훨씬 이전부터 수사가 진행되어온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지우마 정부의 

재정회계조작사건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우연의 일치처럼 두 사건이 연달아 터

지면서 마치 지우마 정부는 부패정부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게 되었다. 그

러나 무엇보다도 분명한 사실은 꼴로르 대통령 탄핵시절에는 탄핵의 명분이 분

명한 데 비해 지우마 대통령 자체는 부패를 하지 않고도 부패혐의로 탄핵을 당

한 것이다. 물론 책임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은 큰 과실이지만, 개

인적인 이익보다는 정책 수행에 더 집중했던 사실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2013년 제정된 브라질의 반부패법은 국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정부와 밀착되어 

있는 대형 민간 기업을 개혁하자는 취지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페트로브라

스 사건에 연루된 기업은 역사적으로 브라질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기업이며 브

라질 제조업 부문에서 국영기업 외에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건설부문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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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으로서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브라

질 기업의 이미지가 부패연루로 추락함으로써 앞으로 자생할 만한 산업부문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은 이미 부패척결을 위해 다양한 국제협정과 미국법들의 영향을 받는 

국가로서 다양한 차원의 규정을 어길 시 기업은 국제적인 심판대에 설 개연성

이 있다. 더욱이 상장된 다국적기업의 경우 회계상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국내

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도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현재 OECD 국가 사

이에 확산되기 시작한 부패척결 추세는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국가마다 경

기침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막연한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

의해야 할 점은 선진국에서 행해진 부패척결 방법이 모든 국가에 똑같은 결과

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부패척결 방식에 관한 선진화된 시스템

은 국가마다 그 파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성범죄자일 경우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감시한다. 최근의 브라질

에서도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범죄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들은 성범죄자가 

아니라 부패연루 사건으로 감형을 받아 감옥형 대신 가택연금을 선고받은 사람

들이다. 멘살러웅 사건에 이어 라바자뚜 사건에서 수사에 협조한 많은 죄인들

은 사전형량조정제도의 혜택을 받아 수십 년의 감금형에서 감형을 받아 경찰이 

감시하는 컨트롤 시스템의 대상이 되었다. 즉 여기서 주지할 사항은 새로운 죄

목이 생기고 이러한 죄목이 외국에서 들어왔을 경우 그 처벌에 필요한 재화나 

소프트웨어도 외국에서 수입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브라질 부

패범죄에 대한 처벌은 국내에서 행하던 낙후된 처벌 시스템이 첨단 처벌 시스

템으로 대체되어 현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브라질에서 부패척결에 대한 법체계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라는 메시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부패로 인해 걸림돌이 되

어오던 절차적인 측면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한국의 부패척결의 초

점은 인간관계에서 야기되는 부패 행위에 초점을 맞춰 국가마다 부패방지에 대



제3장 라틴아메리카 주요국별 부패의 특성과 유형 • 111

한 시각도 차이가 있다. 현재 브라질의 부패 척결은 부패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그동안에 부패범죄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부패가 

되풀이되어왔다는 관점이 작용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시각 역시 효과가 있을지

는 의문이다. 인터뷰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패 척

결 방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법을 피해

갈 사람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점이다. 모든 브라질 사람들이 일상처럼 하는 부

패가 법 제정으로 인해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낙관하지는 않는다는 관점이다.  

지금까지 부패 척결에 관하여  브라질에서 벌어진 다양한 시도와 정책을 살

펴보았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브라질의 특징은 바로 제도에 있다. 부패척결을 

위한 정책을 통해 다양한 법제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처벌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브라질 노동법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는데, 1940년대부터 만들

어진 브라질의 노동법은 브라질에 주재하는 외국 다국적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

해 더 지불해야 하는 ‘브라질 비용’의 하나로 언급하는 제도이다. 노동법 조항 

하나하나가 매우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 기업이 세부사항에서 조금이라도 

위반이 있을 경우 노동자가 승소할 수 있다. 반부패 관련법들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규정들이 모여서 결국 부패방지 차원의 다양한 법들이 마련된 

가운데, 조금의 위반이라도 일어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브라질에서는 이제 문화 또는 관례적으로 여기던 부패가 일종의 범죄라고 

인식되기 시작했다.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만들어진 이상 부패하는 문화

가 조금씩 바뀔 것은 분명하다. 즉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이제 부패 요인

이 내재하기 어려운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반드시 처벌

이 따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브라질은 지금까지 시장 보호 차원의 다양한 장벽

을 설치해놓고 남미 최대의 시장을 공략하는 외국기업에 많은 어려움을 주어왔

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부패방지 시스템을 가동하며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

들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대형의 외국기업에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부패 척결 대책은 여전히 모든 사회계층을 만족시

키며 완성된 수준으로 가기에는 아직 여정이 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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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르헨티나

가. 부패 현황

한 국가의 부패수준은 부패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구분하여 측정된다.  

수요측면에서 부패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준은 국제투명성기구(IT)가 매

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이다. 1995년 아르헨티나의 부패인식지수는 

5.2점으로 전체 조사대상국 41개국 중 24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6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CPI 지수는 메넴정부 말기인 1999년에는 3.0을 

기록하면서 메넴정부 2기의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

다. 부패가 아르헨티나 경제침체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된 결과 페론당은 

정권연장에 실패했고, 반부패 공약으로 집권에 성공한 연합(Alianza) 정부도 

뇌물스캔들에 연루되어 2001년에 조기 퇴진하였다. 

그림 3-5. 아르헨티나 국민의 제도에 대한 부패 인식

자료: Trading Economics, “Argentina Corruption Rank,” http://www.tradingeconomics.com/argentina/corruption
-rank(검색일: 201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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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아르헨티나에서의 부패로부터의 자유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 Freedom from Corruption 2000-2016, http://www.heritage.org/index/country
/argentina(검색일: 2016. 8. 22).

2003년 부패척결을 강조한 페론당 내 키르츠네르파(FPV)가 정권획득에는 

성공하였으나, 아르헨티나의 투명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2003년 부패인

식지수는 2.5로 하락하였고, 키르츠네르 정부 12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국제투

명성에 있어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최근의 조사결과(2015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조사대상 167개국 가운데 107위(10점 만점에 32점)를 

기록하여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군에 속한다.162)

그리고 헤리티지재단이 경제자유도 지수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한 ‘부패로부

터의 자유’ 점수에서 아르헨티나는 세계평균은 물론 라틴아메리카 평균보다 훨

씬 낮았다.163) 달리 말하면 아르헨티나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부패가 가장 

큰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부패의 공급측면을 보여주는 기준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뇌물공

여지수(BPI: Bribery Payers Perception Index)이다. 2011년 주요수출국 

28개국의 3,000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르헨티나는 기업 활동

162)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research/cpi(검색일: 2016. 8. 20).

163) The Heritage Foundation, http://www.heritage.org/index/country/argentina(검색일: 

2016.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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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아르헨티나 국민의 정부의 반부패정책 성과와 부패 증가에 대한 인식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country/#ARG_PublicOpinion(검색일: 2016. 8. 22).

을 위해 뇌물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국가순위 23위(BPI=7.3)를 기록했다.164)

다시 말해서 세계주요기업들은 아르헨티나에서 공개입찰을 받고 규정을 피하

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허가절차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또는 정부정책에 영

향을 미치기 위해서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의 여론조사(Global Corruption Barometer)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민의 62%는 최근 아르헨티나의 부패수준이 증가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77%는 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가장 부

패한 제도를 정당(4.1/5)이라고 평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관료와 공무원(4/5), 

의회(3.9/5),  경찰(3.8/5), 사법부(3.7/5)순이었다.165) 여론조사 응답자의 

16%는 최근 2년 동안 경찰에게 뇌물을 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79%는 

아르헨티나에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접촉이 중요하다고 생각했

다. 뇌물을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47%는 서류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45%

는 뇌물 없이는 공공업무 자체가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15%는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리고 2%는 비용절감을 위해서라고 응답했다.166) 

164)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bpi2011/results(검색일: 2016. 

8. 22).

165)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country/#ARG_PublicOpinion

(검색일: 2016. 8. 22).

166) Poder Ciudadano, “El crecimiento de la corrupción en Argentina según los argentinos – 
Barómetro de CorrupciónPoder Ciudadano“ http://poderciudadano.org/el-crecimiento

-de-la-corrupcion-en-argentina-segun-los-argentinos-barometro-de-corrupcion(검색일: 

2016.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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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제도부패에 대한 아르헨티나 국민 여론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country/#ARG_PublicOpinion(검색일: 2016. 8. 22).

아르헨티나 사회의 제도에 대한 불신감은 현지 한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도 잘 나타난다.

부정부패사례가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 힘들며, 부패는 일상이라고 답

했다. 사업장에 국세청과 시청직원이 불시에 감찰을 나오며, 뇌물을 줄 

경우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절차 없이 물건과 판매금을 압수해가는 경우

도 있었으며, 압수된 물건의 소재에 대해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찾아올 수 없었다고 했다. 한번은 도둑을 잡아 신고했는데 도둑은 

몇 시간 만에 훈방조치되었고, 피해자인 자신은 경찰서에 구류되어 다

음날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도난물건은 경찰이 가져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며,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 거주 한인남성, 60세, 의류업종사, 2016년 9

월 7일).  

국가투명성 기구의 여론조사와 저자의 현지 인터뷰에서 잘 드러나듯이 아르

헨티나의 부패인식은 제도적 불신감에서 높게 나타난다. 최근 El Edelman 

Trust Barometer 2015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인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1%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중남미의 주요 부패국인  브라질의 37%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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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멕시코의 33%보다도 낮은 수준이다.167)

최근 아르헨티나 부패의 최대 이슈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대통령과 측

근들이 연루된 부정축재사건들로서 주로 대형공공사업, 세관밀수 그리고 달러

조작과 연결돼있다. 공공사업부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출된 공공사

업비용의 20% 이상이 부패로 낭비됐다. 

공권력의 권한과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행정부는 규제를 이용하여 기업과 

부패카르텔을 조직하였고 그리고 기업은 사업적 편이성과 독점적 이익을 위하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부패카르텔에 참여하였다. 메넴 정부시기 0.5~2%였

던 커미션은 두알데 정부시기에는 3% 그리고 키르츠네르 시기에는 10%로 증

가하였다.168) 2015년 국세청에 신고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03년 대통령궁 입성 시 신고한 금액보다 830% 증가한 6,400만 페

소였다. 그러나 신고되지 않은 재산까지 포함하여 실제 재산은 1억 페소(2014

년 기준) 이상으로 추정되었다.169) 뿐만 아니라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기예르모 모레노(Guillermo Moreno) 전 상업부 차관 1만 3,000%, 국세청장 

리카르도 에체가라이(Ricardo Echegaray)는 무려 39배, 후안 만수르(Juan 

Manzur) 보건부 장관은 234%, 플로렌시오 란다소(Florencia Randazzo) 내무

부 장관은 4배, 키실로프(Kicillof) 경제부 장관은 165%, 아니발 페르난데스 

내각수석 장관은 재산이 4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부패의 핵심에 있는 훌리오 

데비도 기획부장관의 경우 재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모든 재산소유가 차명으로 되어 있어 정확한 재산증식의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

다. 그러나 증가한 재산규모는 국세청에 신고된 양성화된 재산에 해당되기 때

문에 음성화된 재산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가 천문학적일 것으로 파악된다.  

167) Edelman Trust Barometer 2015 – Argentina,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

h?q=cache:Zebq4OZRDBwJ:es.slideshare.net/EdelmanBA/edelman-trust-barometer-2015

-argentina+&cd=5&hl=ko&ct=clnk&gl=kr(검색일: 2016. 8. 25).

168) “Cartelización: La génesis de la corrupción en la Obra Pública”(2016. 8. 14), La Nación(검

색일: 2016. 8. 25).

169) “El crecimiento de la fortuna de los Kirchner: de 7 a 100 millones”(2015. 12. 8), La Nación

(검색일: 201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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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5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 접수된 고위급 부패소송건만 무려 

2,160건에 달한다.170)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Fernandez) 전 대통

령 419건, 2010년에 사망한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Nestor Kirchner) 전 대

통령 193건, 아마도 보우도우(Amado Boudou) 전 부통령 117건, 전 기획부

장관 훌리오 데 비도(Julio de Vido) 117건, 전 내각수석 장관 아니발 페르난

데스(Anival Fernandez) 108건, 전 교통부 장관 리카르도 하이메(Ricardo 

Jaime), 전 상업부장관 기예르모 모레모(Guillermo Moreno) 67건, 전 국방

안보부 장관 닐다 가레(Nilda Garre) 67건, 전 내각수석 장관 호르헤 카피타니

치(Jorge Capitanich) 61건, 그리고 전 부통령 다니엘 시올리(Daniel Scioli) 

51건, 그 외에도 최소 10개 이상의 소송에 걸려있는 전직 장관과 차관이 무려 

27명이나 된다. 그 가운데 2013년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온세역 기

차사고와 관련하여 전 교통부 장관 리카르도 하이메(Ricardo Jaime)에게 징

역형이 선고되었을 뿐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 정부에서는 키르츠네르 정권을 의식하여 법원의 고위층에 대한 부패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정권 교체 후 신정부의 반부패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수사가 급류를 타고 있다. 2016년 10월 20일 법원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과 전직 장관들을 소환하고 이들의 자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취하였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처벌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 부패의 구조적 원인

1) 경제적 원인

부패의 원인은 정부의 규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부의 규모가 증가

할수록 부패와 뇌물의 기회가 증가한다. 정부지출, 불평등 그리고 경제 개방성 

170) “En los gobiernos K, se hicieron 2,160 denuncias por corrupción ante la justicia,” Cl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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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경제 자유도는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경제적 요인이다. 부패한 

나라일수록 막대한 정부예산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경제 자유도가 낮다. 

그리고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사회 내 권력의 불평등을 초래하여 부패를 촉진

한다.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ㆍ감사 등 과정의 적절성, 시의적절한 예산 서류의 공

개 여부,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국

제예산협력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는 예산투명성, 예산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그리고 국회 및 감사기구에 의한 예산통제 등 3개 부문에 

걸쳐 설문조사를 통해 OBI를 산출한다. 2015년 아르헨티나의 예산투명성지수

(OBI: Open Budget Index)는 59점으로 102개국 중 25위로 투명성이 부족

한 국가로 분류되었다.171) 국제평균 45점보다는 높지만, 남미에서는 브라질

(77점)과 페루(75점)에 이어 셋째로 투명성이 높은 국가이다. 예산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27점 그리고 국회에 의한 예산감독부분은 30점으로 매우 낮은 수

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 참여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국가재

정운용계획 공개 토론회, 지방재정 협의회 등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반

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산행정의 불투명성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부패의 원인을 제공

하며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르헨티나

의 경우 시민의 예산책정 참여와 재정운용결과 보고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 이유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의 

투명성과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국민의 국가예산의 최

종적 목적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접근이 불가능할 경우 시민, 국

회의원,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이 적극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

에 행정투명성이 결여되어 부패와 비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171)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https://www.internationalbudget.org/wp-content/uploads/

OBS2015-CS-Argentina-English.pdf(검색일: 201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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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아르헨티나 예산투명성(2015년)

자료: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https://www.internationalbudget.org/wp-content/up-loads/OBS2015-CS
-Argentina-English.pdf(검색일: 2016. 8. 20).

정보의 불투명에 기인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고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의 예산편성과정은 정부가 국가예산처(Oficina Nacional 

de Presupuesto)를 통해서 각 정부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검토한 후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정부는 예산을 분배

하여 집행하고, 정부의 재정의운용은 국가재무청(Contaduría General de la 

Nación)과 국가감사원(Auditoría General de la Nación)을 통해서 감사를 

받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예산참여와 국회 중간보고서 제출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포

고령이나 내각수석장관 결의안에 따라 예산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

에 중간보고서 심사는 예산투명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2007년 정부

는 승인된 예산보다 30%나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하였고 2012년에는 16%를 추

가로 지출하였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에서 지출목적과 액수의 변경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 재량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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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추가경정예산편성 재량권을 제한하고 정부의 예산과 재정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4년 ｢법률 제25917 연방재정책임제도(Régimen 

Federal de Responsabilidad Fiscal)｣가 제정되었다. 이 제도는 임의적인 

정부지출 규제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

았거나, 예산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관료 또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관

료에 대한 징계가 주된 내용이나, 실제적으로 책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효과가 없었다. 

2) 정치적 원인: 정치제도의 취약성

경제적 기회가 정치적 기회보다 풍부하면 사람들은 권력을 사기 위해서 부

를 이용한다. 반대로 정치적 기회가 경제적 기회보다 많으면 사람들은 부를 축

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력을 이용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정치와 부패를 동일

하게 인식할 정도로 정치부패가 만연해 있다. 그 이유는 정치적 권력을 이용한 

부의 축적을 견제하지 못하는 제도의 취약성에 있다. 제도는 사람들의 행위를 

조직하는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에 제도의 질은 부패발생의 기회와 제약에 영

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식적인 제도가 실제 게임에서 규칙으로 기능하지 않을 

경우 제도는 오히려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공식적 제도를 대체하는 비공

식적 제도가 발달하게 된다.  

가) 부패에 취약한 강력한 대통령주의

아르헨티나는 대통령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995년 전까지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 투표로 이루어졌으나, 1994년 헌법개정을 통해서 직

접선거를 통한 연임제로 바뀌었다. 20세기 동안 군부의 잦은 정치개입과 독재

정치로 인한 정치 불안정으로 의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행정부

가 입법권까지 행사하면서 대통령에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대통령

이 빈번하게 행정령과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은 약화되었고 정부

의 책임정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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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대통령은 긴급필요 행정령(Need and Urgency Decree)을 통

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외채 재협상과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회는 권한을 행정부에 이임하게 되

었다. 1989년 민영화와 관련한 의회의 권한이임으로 메넴대통령은 새로운 조

세법과 경제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률들을 제정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였

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외에도 아르헨티나에서는 대통령이 

정당의 선거 후보자와 정당지도부의 선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정당에 대해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비록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고 책임정치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

도적 장치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도는 의회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제

한하고 대통령의 재량권을 강화하면서 왜곡된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헌법에

서는 의회와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되어있지만, 사

실상 대통령이 국무위원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의회는 정부의 노선에 반대하기 어렵다. 대통령과 야당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의회는 교착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회 다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국정운영이 어려워진다. 따라

서 대통령은 주요부처 관직임명권, 공공사업 인허가권, 공직임용권, 지방재정

분배권,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의원들과 협상을 주도

하고 의회를 지배한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견제와 균형 그리고 책임성을 제한하기 때

문에 오도넬이 얘기하는 ‘위임민주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나) 사법부의 취약한 독립성 

아르헨티나에서는 전통적으로 행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보유함에 따라 사법

부의 독립과 신뢰성이 약하다.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대법원의 조직을 변형해왔

으며 특히 메넴 대통령은 취임 초기 대법관을 친정부 인사로 대폭 교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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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부터 1983년까지 지속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사법부 특히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독립성을 상실하였다. 1989년 민주주의로 복

귀하면서 알폰신 대통령은 대법원의 권위회복에 노력하였으나, 메넴 정부하에서 

판사들이 친정부 인사들로 임명되면서 대법원의 권위와 독립성은 추락하였다. 

네스토르 키르츠네르(Kirchner) 대통령은 집권 직후 6명의 대법원 판사에

게 사퇴를 종용하였다. 명백한 행정부의 사법부 권한 침해였다. 행정부가 사법

부의 인사권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법부는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

았다. 사례로 2006년에도 시민단체들이 의회의 승인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편

성한 행정부를 법원에 기소하였지만 대법원은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리

고 2010년 대법원이 산타크루즈 주 검찰총장 에두아르도 소사(Eduardo 

Sosa)의 직무복귀를 반대한 키르츠네르 계열의 산타크루즈(Santa Cruz) 주 

다니엘 페랄타(Daniel Peralta) 주지사를 파면조치하자 크리스티나 페르난데

스 대통령이 대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였다. 이 사건 이후 대법원은 정부의 결

정에 결코 도전하지 않았다. 

키르츠네르 정부는 사법부를 행정부의 정책노선에 복속시키기 위해서 게임

의 규칙을 바꾸었다. 1994년 헌법개정을 통해서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판사채

용과 운영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의회, 법원, 법조인, 로스쿨의 대의원들로 구

성된 자율적인 기관을 만들기 위해 사법시스템과 판사채용을 담당하는 사법위

원회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사법위원회의 의원

수를 20명에서 13명(의회에서 선출된 6명의 국회의원, 1명의 행정부 대표, 사

법부에서 선출된 3명의 법관, 변호사협회에서 선출된 2명의 변호사, 국립대에

서 선출된 교수 1명)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사법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기 위

한 조치였다. 

사법위원회의 세 명의 법관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임명이 가능했으며, 상

원은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거부하는 후보자는 사법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었다. 정부는 친정부 인사를 법관으로 임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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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법관임명을 지체하여 위원석을 공석으로 남겨두거나 정치적 압력을 행사

하여 정부의 노선과 달리하는 의원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법위원회를 행정부

의 도구로 복속시켰다. 2013년 전국 하급법원의 판사직 20%와 항소법원 판사

직 30%는 대통령의 임명거부로 인해 공석이었다.172) 당시 판사 부족으로 많은 

소송들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법원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특히 형사법원의 경우 

사태가 더욱 심각했다. 부패관련 소송은 형사법원에서 처리되었고 당시 키르츠

네르 일가와 다수의 고위급 관료의 부패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부가 의도적으로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

는 비난을 받았다.

2013년 4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는 법원 민주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사법부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위원회 위원을 13명에서 19명(의회에서 선출

된 6명의 국회의원, 1명의 행정부 대표, 사법부에서 선출된 5명의 법관, 변호

사협회에서 선출된 4명의 변호사, 국립대에서 선출된 교수 5명)으로 증원하고 

그중 12명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고, 3개의 항소법원을 신설하고, 국가

에 대한 사법부의 가처분 명령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혁안은 사

법부를 행정부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사법부개혁을 통해서 

정부의 노선과 생각을 달리하는 판사들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

기되었다. 결국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의 결정에 순종하면서 사법부의 정통

성과 자율성은 크게 약화되었다. 비록 대법원이 사법부개혁의 위헌 판결을 내

렸으나, 사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회복되지 않았다.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정부시기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정도로 

정부는 대법원과 사법위원회보다 검찰청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2004년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측근인 에스테반 리히(Esteban Righi)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였다. 리히는 페론주의자이며 키르츠네르가 산타페 주지사 시절 부정축

172) Vázquez(201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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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혐의로 기소되었을 당시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었다. 리히는 행정감찰검찰국

(Fiscalía Nacional de Investigaciónes Administrativas)이 다수의 공무원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키르츠네르 대통령의 부정축재173) 가능성을 보고하자 

이를 묵살하였다.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외압이나 공격으로부터 자유

로워야 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법부가 정치적 특권을 행사하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부정부패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 14년간 부패혐의로 기소된 

750건의 소송 가운데 단지 15건만이 유죄판결을 받았다.174)

다) 입법부의 취약성 

1983년 민주주의로 복귀한 이래 아르헨티나 의회는 무력했으며 행정부 견

제에 충분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정치체제의 특성에 있다. 아르헨티나 다수의  

주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공공부문 고용과 연방보조금에 대한 의존

도가 높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주의 주지사와 정당리더는 지역출신 국회의

원에게 정부의 정책과 법안에 찬성해줄 것을 요청한다. 국회의원의 선출과정에

서 주지사와 정당리더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쥐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야당의원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의원 매수 또는 

정치적 압력 행사를 통해서 비협조적인 야당의원의 결정을 바꾸도록 만들었다. 

의회의 기능이 약화되는 또 다른 수단은 행정부가 의회를 우회하는 방법이

다. 메넴정부시기 시장중심의 개혁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메넴이 즐겨 

사용했던 긴급필요행정령(decree of necessity and urgency)은 키르츠네르 

173) Manzetti(2014), pp. 183-184. 

174) Jujuy al Montero.com, http://www.jujuyalmomento.com/post/22400/cristina-la-segun

da-presidente-mas-corrupta-del-mundo.html(검색일: 2016.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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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하에서도 습관적으로 사용되었다. 1994년 개헌에서 행정령 남발 제한을 

명시하였으나 메넴 대통령과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이 규정을 회피하거나 또는 

무시하였다.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임기 동안 무려 249번의 행정령을 사용하였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실의 핵심관료가 최소한 월 1회 의회를 방문하여 정부의 

주요 법안에 대해서 의원들과 상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켜

지지 않았다. 문제가 되는 정책이나 안건에 대해서 국회 위원회는 관련 부처 장

관을 개별적으로 소환하여 설명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키르츠네르 정부하

에서 국회의 소환명령에 응한 국무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여당

(FPV)은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정부의 정책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공식

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의회가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는 긴급 권한위임도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하는 제도로 기능한다. 1989년부터 의회는 경제와 사회정책 관련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였다.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권

한 이임을 받아 예산용도를 재량껏 변경할 수 있었다. 의회는 2001년과 2006

년 행정부에 권력을 위임하였고 정부는 의회의 간섭 없이 예산을 변경하였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계정이 흑자였을 때 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연방예산에 포함하지 않은 채 사용하였다.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연방신

탁자금(federal fiduciary funds)을 의회의 간섭 없이 운용하였다. 사실상 내

각수석 장관이 이 자금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녔으나 이를 이행

하지 않았다. 키르츠네르 정부시기 행정부는 행정령을 통해서 의회의 통제 없이 

막대한 정부자금을 임의대로 사용했다. 대통령 행정명령과 의회의 권한위임은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였고,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약화하였다. 

라) 부패에 취약한 선거 및 선거자금 제도

선거관련 규칙 즉 각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발제도 및 과정, 선거운동 및 선거

자금 그리고 지방 의정활동은 아르헨티나 부패의 구조적 요인이다.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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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3개 주와 1개의 연방수도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다. 그러나 각 주간 인구

분포와 경제발전의 정도 차이가 커서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선

거구간 형평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의석수를  배정하고 있다. 따라

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19개 주는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4개 주와 

1개의 자치 시와 비교하여 정치적 대표성이 높다. 

아르헨티나 선거제도는 각 선거구간 형평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을 위해 

상원은 각 선거구(23개 주와 1개의 자치 시)에 공통적으로 3석을 그리고 하원

은 선거구별 인구비례에 따라 차별적으로 의석이 배분되나, 최소 5석을 배정하

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주에 상대

적으로 많은 의석이 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규모 주의 과대대표성175) 문

제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아르헨티나 선거제도의 과대대표성 문제는 정당경쟁의 지방분권

화에 영향을 미쳐 정치의 중심을 지방으로 만든다. 선거에서 승리하고 의회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의석점유율이 높은 지방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요

구되기 때문에 정부는 지방의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서 정치적･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지방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주지사와 협력한다. 따라서 지방에서

의 선거결과는 국가의 정책방향과 상관없이 주지사의 자원분배능력에 달려있

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지방의 과대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는 의회를 지배하고자 하는 중

앙과 보다 많은 자원을 배분받고자 하는 지방간의 정치적 연합의 가능성을 배

가시킨다. 아르헨티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속 명

부식으로 비례대표의 순위를 결정한다. 구속식 정당명부는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택이 유권자들에 의한 직접선거가 아닌 정당별로 결정한 후보자의 순위에 의

175) 전체 인구의 30%가 집중된 19개 주 상원의원의 의회대표성이 83%인 반면 전체 인구의 38%가 밀집

된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는 단지 4%의 대표성을 갖는다. 하원의 경우에도 전체 인구의 30%만이 집중

된 19개 주의 의회대표성이 52%이고 전제 인구의 38%를 차지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의회대표성

은 겨우 27%에 불과하다. 손혜현(2014), pp. 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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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때 정당별 후보자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서 지방정당의 우두머리이자 자원동원능력이 있는 주지사의 영향력이 크게 작

용하며, 부패와 정쟁의 원인이 된다. 

정당과 선거 활동을 위한 자금은 부패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아르헨

티나에는 정부부패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치자금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

요하다는 데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특히 선거운동시간에는 시민단체와 언론조

차도 정치자금 감시에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 그러나 정치자금은 정부, 공공행

정,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강력한 정당을 유지하고,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선거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정치자금의 주된 원천은 일반적으로 선거 후보자 개인의 

자금, 당원들이 납부하는 당비, 시민과 기업의 기부금 그리고 정당국고 보조금

이다. 그리고 정치후원금은 선거유세기간뿐만 아니라 선거 이전과 이후에도 정

치활동을 위해 조달되기 때문에 많은 국가는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서 사적인 

정치자금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대표성, 투

명성 그리고 선거 공평성 민주화 법에 의해서 기업의 정당 후원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사용용도를 선거목적으로 국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자금을 규제하며 정치자금과 관련된 법적

규제로는 정당기본법, 국가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이 있다. 1992년 예산법

에 다르면 전체 정당보조금의 20%를 모든 정당에 동일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80%는 마지막 하원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되

어 있다. 2002년에는 기존의 정치자금법을 변경하여 익명의 정치자금과 정치

후원금은 받지 못하도록 하였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처벌을 받도록 법으로 규

정하였다. 이러한 규정강화로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가장 엄격한 정당 정치

자금규제법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에는 공식적

인 법과 실질적인 집행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반부패 시민단체인 Poder Ciudadano의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된 정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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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법은 2007년 대선에서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실제 들어온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처와 사용액수에 대한 은폐 및 축소, 후원자 비공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원, 일부 정당에 대한 국고정당보조금의 불공정한 지급,  그리고 정치자금 집

행에 대한 보고서 제출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었다(Brodschi, Fracchia, and 

Amorós 2009).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정당과 선거활동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정당국고보조

금이 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2003~04년 PJ와 UCR이 정부로부터 공식적

으로 지원받은 선거자금은 각각 50만 달러와 1만 달러였다. 그마저 소수정당

들은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정당자금법의 규정대로 국가보조금이 지급되

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수정당의 경우에도 정치자금은 항상 부족하다. 

그러나 현행 정치체제에서 행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쓸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

지기 때문에 여당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정당체제의 파편화로 정당간 경쟁이 가열되어 선기

비용이 상승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01년부터 전국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의 득표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권자가 적은 표의 대표성이 높은 곳

에서는 전통정당인 PJ와 UCR 두 정당에 표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유권

자가 밀집된 대도시의 경우에는 정당체제의 파편화 현상으로 인해서 다수의 정

당이 경쟁하는 구도이다. 따라서 지방에서는 후보자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이 

치열해졌고, 대도시에서는 페론주의 분열에 따른 파벌의 등장과 신생정당의 출

현으로 인한 정당간 경쟁이 치열지면서 정당과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은 증가하

였다. 이러한 이유로 정당들이 선거자금 확보를 위해 비공식적인 메커니즘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부정부패는 악화되었다.  

마) 정치적 후견주의

권력의 집중은 아르헨티나의 독특한 정치문화인 후견주의(clientalism)를 

발전시켰다. 정치적 후견주의는 정치리더가 지지를 받는 대가로 추종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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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물질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관행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치적 교환과정에서 부패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시민은 편의와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을 받는 대신 시민사회 내에서 자율성을 상실한다. 

정당과 정치 지도자는 공적자원을 사회전체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추종자들

을 위해서 정치적 지지의 대가를 보상하거나 권력구조를 유지 또는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정치적 정적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결국 공적자원이 사적이익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수당(사회복지, 보조금, 장학금), 공공근로, 공무원 채용 등은 정치적 후

견주의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공적자원이다. 아르헨티나의 이와 같은 정치적 

후견주의 관행은 국가의 효율성과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특히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정실인사와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국가기구의 비효율성과 국가재정의 위기로 이어진다. 후견주의와 부패의 관계

에 대한 증언은 현지 인터뷰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아래의 인터뷰 내

용은 모두 아르헨티나 현지 한인사업가들이 후견주의의와 부패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현지 교민사업가들과 주상사 주재원들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아르헨티

나 정치부패와 경제 저발전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아르헨티나에

서 사업을 하거나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인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했다(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 한인 사업가, 남성, 53세, 2016년 9월 9일).

사업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사업 수주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는 입찰받기가 불가능하며, 정치인과 

관료를 통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주차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경찰이나 공무원 또는 실력자와 인맥이 있거나 뇌

물을 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 한인 사업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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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2016년 9월 9일).

정치적 후견주의의 심각성은 우민화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크리스티

나 정부시기 교육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 

확대 결과 국민의 의식수준이 더욱 낮아졌으며, 교육에 대한 낮은 투자로 

국가의 경쟁력이 추락했다고 했다. 그리고 빈곤한 이웃국가 이민자들에게 

보조금과 시민권을 부여하고 비판없는 지지자로 만들었다고 말했다(부에

노스아이레스 현지 한인 대학원생, 남성, 24세, 2016년 9월 9일).

다. 부패의 역사

1) 식민시대부터 페론 정부 이전까지 

아르헨티나는 다른 스페인령 국가와는 달리 대규모의 노동력도 금도 없었기 

때문에 스페인정복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아르헨티나의 가장 중요

한 자원은 광활하고 비옥한 토지와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뿐이었다. 18세기 

후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부왕령이 설치된 이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유럽과

의 중심 무역항으로 기능하게 되면서 도시가 번창하였다. 당시 부에노스아이레

스의 최대 산업은 밀수였다. 스페인 당국은 밀수를 통제하고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 스페인관료들을 파견하였지만, 파견된 관료들조차 본국정부가 정한 법률

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밀수를 

용인해주는 부정거래가 더욱 증가하였다. 고위급 관료들로부터 항구도시의 일

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위를 부와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인식하였고 도덕

적 죄책감이 부재했다. 이미 부패는 비공식화된 제도였다. 

1663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처음으로 설치된 아우디엔시아의 관직은 1년 

단위로 양도되었고, 1675년 스페인 왕이 투꾸만(Tucuman) 주의 카빌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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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수여했던 칙허장 역시 양도되었다. 당시 관직매수 행위는 부패를 촉진하

는 주된 요인이었으며 크게 성행하였다. 식민지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스페인계 

백인인 크리오요들은 부는 축적할 수 있었으나 식민지 행정과 교회 요직에서 

소외되었고, 수지맞는 수출입 무역과 지역간 교역을 지배하는 고위직은 여전히 

본국 출신인 페닌술라레스들에게만 제한되었다. 따라서 부패는 상업활동과 정

부와 교회의 요직에 진출하고 제도화된 차별로 신분상승이 막힌 식민지에서 부

를 축적하고 출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1810년 5월 혁명으로 크리오요 정부가 수립되면서 스페인 당국이 조장했던 

외부적 부패는 근절됐으나 자생적인 부패가 새롭게 등장했다. 비록 스페인으로

부터는 독립을 할 수 있었으나, 식민지배시기 습득한 부패의 습관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했다. 부패는 이미 아르헨티나인의 몸에 밴 문화가 되었다. 스페인 

지배가 끝나고 영토적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면서 ‘밀수’는 영토

전쟁을 위한 재정지원수단이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독립국가가 되었고 자체적

인 법이 존재했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법은 준수되지 않았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 문화는 세대가 바뀌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후안 마누엘 로사스(Juan Manuel rosas)는 준법의 무용성을 주장했던 대

표적인 인물이다. 로사스는 헌법을 ‘공책’이라고 비하하여 부를 정도로 법에 기

반한 권력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법은 존경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지 준수하

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로사스의 오랜 

독재로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법을 준수하는 문화는 뿌리내리지 못했고 아르헨

티나 국가의 제도화는 지연되었다.  

1912년 비밀 그리고 보편선거를 명시한 사엔스 페냐(Saenz Peňa) 법이 제

정된 이후 아르헨티나는 헌정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듯 보였다. 개방적이고 깨

끗한 선거는 대법원의 독립성과 함께 민주주의 체제가 확고해지면서 아르헨티

나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동시달성이 가능한 국가가 되는 듯 했다. 투표권

의 확대로 권력이 대중적 기반과 대중동원 능력으로부터 나오면서 보수주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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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지배층은 권력으로부터 멀어졌다. 혁신적인 사엔스 페냐 선거법으로 부패한 

보수주의자들이 권력에서 멀어지고 대중적 기반을 구축한 개혁주의 성향의 직

업정치인들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아르헨티나의 정치체제는 민주화되었다. 

그러나 경제대공황으로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1930년 정치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개혁이전의 과두제 복귀를 희망하는 군 장교들과 과두엘리트들이 

연합한 쿠데타가 발발하였고, 보수지배층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면서 아르헨티

나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되지 못했다. 

보수주의세력은 이리고옌(Yrigoyen)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권력을 장악

한다면 공정한 선거에서 충분히 라디깔당(Union Cïvica Radical)과의 경쟁

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결과는 패배였다. 군부는 선거결과

를 무시하고 호세 F. 우리부(José F. Uriburu)의 보수주의 정부를 승인하였다. 

라디깔당 후보자들의 참여를 금지한 1932년 대선에서 아구스틴 P. 후스토

(Agustín P. Justo)가 당선되면서 일명 ‘추악한 10년(década infame)’으로 

불리는 부패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업과 여당인 콘코르단시아

(Condordancia) 정당연합과 야당은 크게 부패하였다. 부정투표, 야당 정치인 

탄압, 행정부패, 경제적 낭비, 도덕적 해이. 매수, 횡령 등은 ‘추악한 10년’의 

결과였다. 이 시기 최대 부패스캔들은 CHADE(Companía Hispano Argentina 

de Electricidad)와 관계가 있다. 전력회사인 CHADE가 관료에게 지급하던 

뇌물은 공공연한 것이어서 뇌물을 수수하는 관료들을 차데사람(chadistas)이

라고 불렀다. 또 다른 사건은 하원의장 후안 카이세르(Juan Kaiser) 스캔들로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육군부지 23헥타르 매매과정에 개입한 비리가 폭로

되어 1940년 의장직에서 사퇴하였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노동자들의 증가와 

대중을 기반으로 한 정당의 성장으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나, 

보수세력의 집권은 부정부표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유럽에서의 전쟁확산을 목격하면서 아르헨티나의 군부엘리트들은 아르헨티

나를 혼란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강력한 군부가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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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했고, 1943년 연합장교단이 일으킨 쿠데타는 성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쿠

데타를 부패척결로 정당화하였다. 야심 많은 장교들은 정당을 폐지하고 직업정

치인들을 의회와 내각에서 배제함으로써 정치체제 전반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아르헨티나 사회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과 헌법을 준수하는 사회로 전

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비록 군부가 민주주의와 제도 기능의 필요

성을 인식했다 할지라도 부패를 근절하지는 못했다.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사담당자나 폭로자는 신상의 위협을 받았다. 1930

년대 국민검사로 명성이 높았던 리산드로 데 라 또르레(Lisandrao de la 

Torre) 검사는 아르헨티나 육류와 냉동식품 무역 비리를 조사하던 중 피살당

했다. 당시 부패로 처벌되거나 수감된 사람은 없었다. 아르헨티나 국민의 정부

의 부패에 대한 불신과 비난은 지속되었다. 

2) 페론 정부 시기

부패한 보수주의지배층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등장

한 노동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후안 페론(Juan Perón)이 집권에 성공하

였다. 집권 직후 페론은 아르헨티나 사회를 기능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집

단으로 구분하고 정부가 집단간의 충돌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합주의정치

를 시행하였다. 모든 권력이 페론 개입에 집중되면서, 정당, 의회, 법원은 제도

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페론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인 권력구조가 형성되면

서 1, 2차 집권 시기(1945~55) 부패는 만연되었다. 그 배경에는 수익성이 높

은 민간소유 기업의 국유화정책과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정부규제 그리고 노

동자 총연맹(CGT)이 있었다. 페론이 노동자들을 포섭하는 방법은 파업을 통한 

임금인상이었다. 임금협상의 창구를 CGT로 일원화하면서, CGT는 가장 강력

한 정치기구가 되었다. CGT는 증가하는 자산을 노조은행, 보험, 부동산 등에 

분산투자하였고, 노조의 고위관료들은 많은 혜택을 받았다. CGT의 수익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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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수록 노조지도자들의 부패는 증가하였다. 파업을 막기 위해 기업들은 노조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페론의 대표적인 부패스캔들로 도데로

(Dodero) 해운회사, 영부인 에바 페론의 스위스 비밀여행, 메르세데스 벤츠 

매매계약, 에세이사(Ezeiza) 공항, 철도 등이 있다. 

페론은 1943년 정치무대에 등장하기 전까지 군인장교 월급이 유일한 수입

원이었기 때문에 큰 재산은 없었으며, 1945년 집권 당시 공개된 재산은 패커드 

자동차 한 대, 담보로 잡혀있는 산 비센테(San Vicente) 별장 한 채, 시에라 콰

드라다(Sierra Cuadrada)의 농장 한 개, 차카리타 공원묘지 납골당 하나가 전

부였다. 그러나 1945~55년 10년간 페론의 재산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재산에 대한 출처가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1956년 쿠데타로 페론을 권좌에

서 몰아낸 군사정부가 조사한 페론의 재산은 골드바 1,200개, 금은세공품 756

개, 보석세공품 650개, 상아 144개, 오토바이와 스쿠터 211대, 자동차 19대, 

비행기 1대, 보트 2대, 예술품 394점, 무기 430점, 현금자산, 다수의 부동산

(Gelly & Obes가의 8층 건물, Callao가의 아파트 17채, 코르도바 주 저택 1

채), 다량의 채권과 주식들이 있었다. 페론은 증가한 재산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주로 선물이었다고 밝혔다. 페론의 임기 동안 부정축재된 재산의 다수는 부레

노스아이레스 시립 은행에 보관되어 있다. 

1973년 페론은 망명생활을 끝내고 아르헨티나로 돌아왔고 제3기 정부가 출

범했으나, 1년 뒤 사망하였다. 그 뒤를 부인이자 부통령이었던 이사벨 페론

(Isabel Perón)이 승계하였으나 아르헨티나 사회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로 혼란스러웠고 페론당은 여러 파벌로 분열되었다. 

페론당의 분열로 보스들이 많아지면서 부패의 기회도 많아졌고 사소한 부패는 

윗선에 보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해졌다. 이 시기의 크고 작은 부패사건

들은 기업과 산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 가격통제 그리고 터무니 없는 검열과 같

은 비정상적인 경제정책에 따른 행정업무와 연관되어 있다. 당시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관행들과 제도는 1975년에 발발한 최악의 인플레이션 사태인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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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사태(el Rodrigazo)’176)를 초래했고, 군인들이 정치무대에 다시 등장하

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3) 군부독재 시기 

1976년 쿠데다 군부는 이사벨 페론을 크루사다 데 솔리다리다드 자선재단

의 기금 백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시기 대표적인 부패 스캔들로는 

아르헨티나 최대 기업인 붕헤 이 보른(Bunge y Born)사 오너인 보른(Born) 

형제 납치사건에서 거액의 몸값이 사라진 사건이 있다. 보른가는 형제들의 몸

값으로 6,000만 달러를 페론주의 극좌파 무장단체인 몬토네로스(Montoneros)

에 지불했으나, 몸값은 전달되지 않고 아바나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으며, 페

론주의 고위간부들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1976년부터 1983년 민주화 이전까지 아르헨티나는 공포정치의 시기였다. 

군정은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국가를 재조직한다는 명분으로 자행된 추악한 전

쟁(Dirty War)에서 반정부인사들과 학생들 약 3만 명이 실종되었고 수감시설

에서 탄생한 500명의 신생아들은 거래되었다. 실종자들의 재산은 압수되어 처

분되었고 그 액수가 무려 2억 달러에 달했다. 추악한 전쟁 시기에는 수많은 납

치행위가 있었고, 납치를 지시하거나 가담했던 육군 정보군 장교들은 1983년 

민주화 이후에도 범죄행위를 계속했다. 국가테러에 가담했던 고위급 장교들은 

아르헨티나의 주요 기업의 고위직에 채용됐다. 대표적으로 납치 핵심조직이었

던 육군 정보국 산하조직 Battalion 601의 책임자였던 기예르모 수에레스 만

손(Guillermo Suaréz Manson) 장관은 국영석유기업인 YPF책임자로 임명

되었고, 심각한 부실경영으로 1983년 YPF의 부채는 142배나 증가하였고 60

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176) 1975년 6월 4일 아르헨티나 경제부장관 셀레스티노 로드리고(Celestino Rodrigo)는 160%에 달하

는 환률평가절하에 따른 가격왜곡을 막기 위해서 긴축정책을 실시하였으나 두 배 이상 물가가 폭등하

면서 이사벨 페론정부의 위기를 초래했다. 연간 물가상승률은 777%에 달했으며 1975년 말 명목상 

가격은 183%까지 상승하면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El cronista(2016), “El Rodrig

azo, el ajuste que dejó una huella en los argentinos,” http://www.cronista.com/3dias/El-R

odrigazo-el-ajuste-que-dejo-una-huella-en-los-argentinos-20160513-0017.html(검색일: 

2016.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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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시기 경제부장관을 역임했던 알프레도 마리티네스 데 오스

(Alfredo Martínez de Hoz)는  반노동 정책과 금융규제철폐 정책을 추진하였

다. 그 결과 산업발전과 사회적 신분상승이 중단되었고 국가의 외채부담은 급

증하였다. 산업생산성은 20% 감소했고 실질임금은 최소 36% 감소했으며, 외

채는 1976년 80억 달러에서 1983년 450억 달러로 증가했다. 1985년까지 경

제회복을 위해 투입된 긴급구조자금은 총 230억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구조

자금을 받은 기업들 가운데 마르티네스 데 오스 장관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 

두 군데나 포함되어 있었다. 전기회사 CIADE가 약 4억 달러를 지원받았고, 철

강회사 Acindar가 약 6억 5,0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CIADE 긴급구조금 투

입을 반대했던 후안 카를로스 카사리에고(Juan Carlos Casariego)가 실종되

었다. 그 밖에도 마르티네스 데 오스는 섬유기업주 페데리코와 미겔 구테임

(Federico and Miguel Gutheim) 그리고 은행장 에두아르도 사이에그

(Eduardo Saiegh)의 납치를 지시한 협의로 기소되었으나 사면되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은 또 다른 부패의 배경이 되었다. 포클랜드 전선에 

있는 열악한 부대를 위한 애국모금이 조직되었고 공영방송을 통해서 5,400만 

달러가 모금되었다. 그러나 모금액의 대부분은 본래의 목적이 아닌 포클랜드 

전쟁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중앙은행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상당한 액수의 돈은 

사라졌다. 기부금 반환소송이 이어졌고, 이때 소송에서 유일하게 승리했던 기

부자는 자신이 낸 기부금을 골드바로 돌려받았는데 스위스은행이라고 적혀 있

었다고 한다. 

아르헨티나에서 부패와의 전쟁은 1983년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성공한 라울 

알폰신(RAúl Alfonsin) 대통령이 시작했다. 그러나 알폰신 정부하에서도 아르

헨티나 기업과 정부의 부패는 근절되지 않았다. 부패척결에 대한 관심도가 낮

았고 그 범위도 협소하였다.  중앙은행은 1986년 알라스 은행(Banco Alas)에 

1억 1,100만 달러를 사기당했다. 알폰신 정부의 관세청장이었던 후안 카를로

스 델콘테(Carlos Malconte)는 1998년 유사 세관시스템을 비밀리에 운영하

여 밀수를 가중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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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넴 정부 시기 

메넴 정부가 집권 직후 추진했던 경제개혁의 중요한 수단은 민영화였다. 메

넴은 ｢국가개혁법(La Ley de Reforma del Estado n.23696)｣과 ｢경제긴급

조치법(La Ley de Emergencia Económica n.23697)｣을 통해서 짧은 기간

에 무려 300개의 국영기업을 240억 달러에 매각하는 민영화 조치를 추진했다.

정보통신 독점기업이었던 국영 엔텔(ENTel)로부터 시작하여, 아르헨티나항

구, TV채널, 철도와 지하철, 국영석유회사 YPF, 국영가스회사, 부에노스아이

레스주 전력회사(Segna), 상하수도회사(O.S.N.), 항만, 공항, 국가저축보험회

사, 우편전보회사ENCOTEL), 북파타고니아 전력회사, 철강회사, 국영석탄회

사(YCF), 국영철강회사(SOMISA), 국방부 산하 군산복합체, 연방도로, 석유화

학기업 등의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관료, 국내 중개인, 그리고 해외기업들의 부

정거래와 비리가 만연했다. 

아르헨티나의 민영화는 사실상 산업정책과 같은 거시적 계획이나 경제적 합

리성을 결여한 채 정부관료의 부정축재와 해외기업들의 자본논리로 무차별적

으로 이루어졌다. 민영화는 과중한 외채부담과 재정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

되었으나, 국고는 채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의 부채는 증가했다. 예를 들어 

ENTel은 토지구입비 없이 1억 8,000만 달러에 매각되었고 정부는 2억 5,000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매각된 기업들은 대부분 공공 서비스 독과점 기업들이

었기 때문에 자금동원능력이 있는 일부 국내재벌과 다국적 대기업들이 높은 관

심을 보였다. 

그러나 메넴 정부의 비리는 정부시스템의 감사를 받지 않았다. 의회, 대법원 

그리고 감사원의 암묵적인 지지로 메넴은 실질적으로 수직적인 면책권을 갖게 

되었다. 당시 거의 모든 정부기관들이 부패와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

에 제도의 책임성은 작동하지 않았다. 대통령 자신을 비롯하여 다수의 최고위

층 관료들과 대통령의 측근들은 부패스캔들에 깊숙하게 연루되어있었다. 아르

헨티나의 역사에서 정부의 부패는 뿌리 깊은 현상이었지만, 메넴정부시기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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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는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그 규모와 범위에서 방대했다. 

메넴집권 10년(1989~99) 동안 33번의 부패스캔들이 있었다. 주로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의 가족들을 포함하여 고위급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연루된 대형 

부패 스캔들이었다. 메넴은 전통적인 페론주의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대통령

에 당선되었으나, 집권직후 전통적인 페론주의와는 다른 시장중심의 개혁정책

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페론당 내 반발과 저항이 심각했고 당은 내부적으로 

분열되었다.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실용주의 집단인 셀레스테스(Celestes), 메

넴의 측근집단인 로호 푼소(Rojo Punzó), 그리고 경제부 장관 도밍고 카발로

(Domingo Cavallo) 추종집단인 카바이스타(Cavallista) 간 당내 그리고 정

부 내 권력경쟁이 치열하였다. 특히 민영화는 내부적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었

으며, 파벌 내 실력자들은 국내외 자본과 결탁하여 주요 국영기업 매각에서 중

개인 역할을 하였다. 반면 제1야당이었던 UCR은 경제위기 이후 조직적 기반

이 매우 취약해졌기 때문에 여당을 견제할 능력이 없었다. 메넴정부 1기와 2기 

초반까지 페론당은 의회(상원과 하원)는 물론 지방정부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여당 내 권력 갈등 여당을 견제하지 못하는 야당의 무능으로 정

치부패는 심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줄곧 부패문제는 가장 심각한 정치·사회적 화두가 되어왔다.  

부패는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민주주의 제도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경제성장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인식되었다. 1989

년 대통령선거유세에서 카를로스 메넴은 부패를 아르헨티나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언급하였고 특히 공직부패를 근절을 강조하였다. 대선에서 

메넴의 반부패공약은 레토릭에 불과했고, 정부의 경제개혁을 정당화하고 명분

화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했다. 

1990년 부통령실 산하에 사회와 국가의 도덕성 회복 위원회(Comisión 

para la Recuperación Ética de la Sociedad y el Estado)를 설치하여 부

정축재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국가관료 조사검사국의 예산증액, 공직자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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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뇌물과 부정축재 처벌 그리고 정당의 정치자금 감독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추진하였다. 1997년에는 미주 반부패회의 개최를 위해서 대통령 직

속의 국가국민도덕성센터를 설립하고 부패근절을 위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법

적, 도덕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노력을 과시하였다.177)

메넴 정부시기 부패척결을 중요한 정책의제로 포함하였으나 모순적이게도 

메넴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고위급관료들과 정치인들은 부정축재와 비리혐의

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메넴정부시기 수립되었던 

반부패기구와 제도는 실질적으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사를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판사들을 친정부 인사들로 충원함

으로써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메넴정부시기 부패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권력을 독점한 대통령과 측근 관

료들은 민영화, 공개입찰, 공무원 불법 수당, 밀수, 은행대출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5) 키르츠네르주의 정부(네스토르 키르츠네르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2003년 대통령선거유세에서 키르츠네르는 정부제도의 강화와 메넴정부시

기 확대된 부패의 근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면서 키

르츠네르는 권력을 행정부에 집중시키고 제도의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무력화 

시켰다. 메넴 정부와 키르츠네르 정부는 경제정책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책임

성과 제한된 정부의 원칙을 무시하고 권위주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다는 측면

에서는 유사했다. 키르츠네르 정부 시기 제도는 쇠퇴했다. 

키르츠네르 부부 대통령이 집권했던 12년은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가장 부패

한 정부로 기록된다. 이전 페론주의 정부와는 달리 키르츠네르 시기의 부패는 

177) 공공부(Ministerío Público)는 삼권으로부터 독립적(dlau), 기능적으로 자율성을 가지며 재정적 자

립성을 갖는다, 재판관위원회(consejo de la Magistratura)는 사법부의 하급판사의 선출과 해임권을 

갖는다. 국가감사원과 국민고충위원회는 기능적인 자율성을 가진다. Astarita(2014), pp. 171-190.



140 •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10~20%의 커미션 정도로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실

질적인 경영에 개입하였고 비리를 통해서 막대한 재물을 축적하였다. 메넴시기

와는 규모와 정도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역대 최대의 부패 스캔들이 발생

했다.  

리오 가예고 시장재임 시절부터 시작된 키르츠네르가의 부패는 산타크루즈 

주지사를 거쳐 대통령으로 이어졌다. 네스토르 키르츠네르의 재산이 크게 증가

한 시점은 메넴정부시기 산타크루즈의 주지사로 재임할 당시 YPF의 민영화의 

대가로 산타크루주 주 정부가 6억 달러를 받게 되면서부터였다. 이 돈은 그 어

떤 은행거래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고 이후 후임 주지사들은 이 돈의 행

방과 관련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리오 가예고스 시장과 산타 크루주 주 주지사 재임시절 키르츠네르가는 노

른자 위치의 정부 땅을 취득했다. 대통령재임시절인 2006년 리오 카예고의 K

파 시장인 네스토르 멘데스(Nestor Mendéz)는 네스토르 키르츠네르에게 정

부부지 2헥타르를 5만 달러에 넘겨주었다. 키르츠네르는 이를 유통체인 회사 

Jumbo에 240만 달러에 되팔아 엄청난 차익을 남겼다. 

네르토르 키르츠네르 집권초기에는 심각한 경제상황과 초기 회복에 집중하

였기 때문에 큰 부패 스캔들이 없었다. 그러나 집권중반 이후부터 키르츠네르

주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부패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

하게 확산되었다. 초기에는 부패한 관료들을 경질하였으나, 대통령 자신과 측

근이 부패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자 키르츠네르는 언론 그리고 비리를 조사하

는 기관들과 정면으로 대항하였다. 2009년 미국무부는 아르헨티나의 반부패

시스템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의 부재가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키르츠네르 정부의 의회와 사법부의 무력화가 

관료와 정치인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여 부패를 촉진한다고 지적하였다.178) 

178) U.S. Embasy clasified cable 205821,5/6/2009 21;41,09BUEBNOSAIRES534, http://bucket.

clanacion.com.ar/common/anexos/Informes/07/55607.pdf(검색일: 201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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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연간 8~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국

가소득의 증가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고, 정부는 대형 공공사업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Plan Federal de Construcción 

de Viviendas), 학교건설사업(Programa Nacional + Escuelas), 에너지개

발사업(Plan Energético Nacional), 전기연결시스템사업(Sistema Argentino 

de Interconexión de Energía Eléctrica), 원자력개발사업(Plan Nuclear 

Argentino),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 노후기차교체사업 등이 있다. 

2003~15년 키르츠네르 정부시기에 발생한 부패는 대형 공공사업 발주와 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고위급 관료와 기업 간 정경유착의 형태로 나타났다. 

현재 연방법원에 접수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전직 

장관들과 관료들이 연루된 부패 소송이 무려 745건 달한다. 그 가운데 전 대통

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가 289건 그리고 부통령인 아마도 보우도우가 85건

이다.179)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가장 부패한 세계 지도자 명단에서 크리스

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2위를 차지하였다.180) 국내에서는 키르츠네르 

일가의 부정축재와 자금세탁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호르헤 라나타(Jorge 

Lanata) 기자가 지난 15년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재산이 46배나 

증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의 격분을 샀다.181) 뿐만 아니라 호세 로

페스(José Lopéz) 전직 공공부장관의 800만 달러 수도원 은닉사건 그리고 자

금세탁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키르츠네르 일가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라사로 바에스(Lázaro Báez)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부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확대되었다. 

179) “El gabinete y CFK suman 745 denuncias en tribunales”(2016. 8. 9), Perfil, http://www.

perfil.com/politica/el-gabinete-y-cfk-suman-745-denuncias-en-tribunales-0907-0037.

phtml?utm_source=redir_url_legacy(검색일: 2016. 8. 25).

180)  Jujuy al Montero.com, http://www.jujuyalmomento.com/post/22400/cristina-la-segun

da-presidente-mas-corrupta-del-mundo.html(검색일: 2016. 8. 22).

181) “Lanata reveló que el patrimonio de Kirchner creció 46 veces en 15 años”(2013. 6. 24), 

Clarín, http://www.clarin.com/politica/nota-lanata_0_H1TMPyvoPQe.html(검색일: 201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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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역사상 최대 부패스캔들로 일컬어지는 라사로 바에스(Lázaro 

Báez) 자금세탁사건은 키르츠네르 부부대통령이 재임시절인 2003년에서 

2015년까지 공공사업과 관련된 고위층들의 비리가 폭로된 사건이었다. 바에

스는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대통령 취임직전에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공공사업

을 독점하였고,182) 공사비가 지급됐지만 미완인 상태이거나 부실공사로 지적

된 공사들이 다수이다. 약 2억 달러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

졌고, 부동산 소유권은 바에스의 가족이나 기업 측근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

나, 실질적인 소유주는 키르츠네르 일가일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그 이

유는 바에스가 키르츠네르 부부대통령과 동향인으로서 오래 전부터 각별한 친

분관계를 유지해왔고, 공공사업 독점에 전직 대통령 부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

용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바에스가 키르츠네르 대통령 부부의 불법 

자금 세탁과 유출을 책임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수사는 키르츠

네르 일가의 불법자금 흐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183) 자금 추정에서 키르츠

네르 일가의 부동산 회사인 로스 사우세스 부동산 회사는 공공사업수주과정에

서 특정 기업에 공공사업을 변칙적으로 수주해주고 뇌물을 월세형식으로 받기 

위해 이용하였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돈이 수백만 페소에 이른다는 정황이 드러났다.184)

현재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니스만 검사185) 사건과 환율조작

182) 라사로 바에스는 산타크루즈 주 금융인 출신으로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전 대통령의 산타크르즈 주 주

지사 시절부터 키르츠네르가와 각별한 친분을 쌓아왔다. 네스토르 키르츠네 전 대통령이 주지사로 

있을 때부터 주정부의 공공사업을 수주 받아 부를 축적하였으며, 특히 산타크르 주의 공공사업의 경

우 80%를 바에스기업이 독점하였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는 216억 규모의 공공사업을 

수주받았다. 현재 부정축재와 자금세탁혐의로 15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183) Infobae, http://www.infobae.com/politica/2016/06/30/la-camara-confirmo-el-proce

samiento-embargo-y-prision-preventiva-de-lazaro-baez(검색일: 2016. 8. 23).

184) Clarín(2016), “Denuncian que Cristina recibió coimas de Lázaro y Cristóbal López”(검색일: 

2016. 8. 25).

185) 1994년 3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이스라엘-아르헨티나 친선협회(AIMA) 건

물에서 폭탄테러사건을 조사해왔던 알베르토 니스만 검사가 국회 비밀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사망하

였다. 니스만 검사는 수사 결과 이 사건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용의자들의 처

벌을 막아주는 대가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이란과 비밀거래가 있다는 의혹을 발표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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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lar Future) 혐의186)로 기소된 상태이다. 현재 법원은 키르츠네르 일가의 

돈세탁과 부정축재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예금을 압류하고 크리스티나 페르난

데스 전 대통령의 연금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이미 

많은 재산들은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해 11월부터 

세탁되어 해외로 반출되었다. 

키르츠네르 정부 부패의 단면을 상징적인 보여주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는 

불법노점상(만테로:mantero)의 숫자와 규모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미온

적인 대응이다. 불법노점상은 세금을 내며 사업하는 상인들에게 위협이 되지

만, 경찰은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을 눈감아주고 있고, 더 윗선으로 올라

가면 경찰 고위급이 밀수조직과 결탁돼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세금을 내며 장

사를 하는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불평했다(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 한인 상

인, 여, 44세, 2016년 9월 10일).

키르츠네르 정부의 부패는 악화된 치안상황에서 잘 나타난다. 실제 범죄율

은 공식적인 범죄율보다 훨씬 높다. 그 이유는 경찰이 범죄지표를 고려하여 처

리를 지연하거나 피의자를 번거롭게 하여 피의자 스스로 신고를 포기하게 함으

로써 범죄율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 그러나 범죄위협에 대한 노출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밤거리를 걷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됐고, 차를 길가에 세워

놓으면 바로 표적이 된다. 주변에 휴대폰과 가방을 도난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치안부재의 상황이다. 본인도 휴가로 집을 비운 사이 집안에 

도둑이 들어 현금과 귀중품을 도난당한 경험이 있고,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사

고수습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 

한인 교민, 45세, 주부, 2016년 9월 10일).

정이었기 때문에 니스만 검사의 배후에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다는 강한 의

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폭탄테러사건 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현재 법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186)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퇴임직전에 중앙은행에 지시하여 선물이장에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

격에 달러를 매도함으로써 국가에 52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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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패의 유형

아르헨티나의 부패는 ‘엘리트 카르텔 부패’로 유형화할 수 있다(Johnston 

2005, p. 89).187) 엘리트 카르텔형은 엘리트(정치, 경제, 관료)가 폐쇄적이며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당이익을 얻고 권력을 유지하는 유형의 부패

이다. 비대한 정부, 비생산적인 국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법원과 정당 즉 

제도적 취약성이 정보, 권력, 그리고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엘리트로 하여금 카

르텔을 형성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부패의 이익은 정치·관료 엘리트와 경제엘리트 간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구

축하는데 이용되며, 경제엘리트에게 불확실성과 경쟁은 불안정한 정치제도와 

불완전한 법의 집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제약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엘

리트 카르텔 네트워크가 경제엘리트에게는 치열한 경쟁에서 보호막이 되어주

고 정치엘리트에게는 정치적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 주기 때문

이다. 

경제 엘리트는 시장경쟁에서 보호받고 자본주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국가기구에 접근한다. 그리고 정치·관료 엘리트는 자신들의 이익을 확

대하기 위해서 규제를 이용한다. 제도적으로 취약한 국가에서 부패 관행은 정

치인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정치적 경쟁을 완화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제도적 취약성은 정치·경제 엘리트가 국가자원과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서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아르헨티나에서의 부패거래는 비공식적인 행위를 넘어 비공식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다. ‘기업가의 정직성과 청렴성이 아르헨티나 시장 경쟁에서는 비효

율적이기 때문에 부패거래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다’는 공감대가 

사회 내 만연해 있다. 엘리트 카르텔 네트워크는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을 연결

187) 존스턴 교수는 부패의 유형을 독재형, 족벌형, 엘리트 카르텔형, 시장 로비형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Johnston(2005), p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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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적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일들도 가능하도록 해준다. 

아르헨티나의 엘리트 카르텔은 반복적이고 과장된 정치적·경제적 위기와 정

부의 책임성 부재로 인해서 강화된 측면이 있다. 정치·경제 엘리트 모두 엘리

트 카르텔에 참여할 경우 반부패제도를 우회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부

패거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익보다 손실이 많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엘리

트 카르텔은 부패가 만연한 아르헨티나에서는 하나의 이탈된 행위가 아니라 정

책과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비공식 제도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미국대사는 미국기업 Swift-Armour의 시설장비 수입과정에서 메

넴정부가 관세인하를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사실을 고발하였다. 메넴정부는 미

국대사의 고소를 비난하면서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고, 이후 미국기업은 공식

적인 발표를 통해 메넴정부의 부당한 금품요구가 없었음을 인정함으로써 기업

이 정부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는 무효화되었다. 그러나 기업이 정부의 부

당행위를 법원에 기소한 경우 기업의 뇌물제공혐의는 인정되었고 처벌을 받았

다. 2008년 지멘스가 메넴 전 대통령과 고위급관료에 뇌물을 제공한 것과 

2010년 키르츠네르 정부 기획부장관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가격을 부풀린 

사건은 처벌을 받았다. 

기업은 단순한 물질적 손실만이 아닌 살해의 위험까지도 직면한다. 1998년 

IBM 부패스캔들의 핵심 증인인 카를로스 카타네오(Carlos Cattaneo)는 의문

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188) 그리고 2010년 기업인 라울 에스피노사 (Raúl 

Espinosa)는 산타크루즈(Santa Cruz) 주 어장개발과 관련된 부패거래를 고발

하기 위해 야당 정치인을 접촉한 직후 살해되었다.189) 기업인뿐만 아니라 정치

인도 엘리트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제외될 경우 정치적 경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다. 

188) “Otro suicidio a la medida de la impunidad”(1998. 10. 5).

189) “Asesinato de un empresario: elevan la causa a juicio”(2010. 6. 11), http://opisantacruz.

com.ar/home/2010/06/11/asesinato-de-un-periodista-elevan-la-causa-a-juicio/9291

(검색일: 201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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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의 취약성과 정치행위자들의 제도적 취약성에 대한 기대는 아르헨

티나에서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형성과 발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

이다. 정치엘리트에게 많은 재량권이 있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거래는 

은폐될 수 있고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정부활동에 대한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

지 않고 절차와 규정이 분명하지 않은 점은 부패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반부패기구들간의 협력과 공조의 부재는 반부패정책의 효율성을 제한

한다.

마. 부패의 비용

1) 정치제도의 약화 

부패는 정치제도의 정통성을 약화시킨다. 2003~15년 키르츠네르 세력이 

의회(2003~09, 2011~13)를 장악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정부관료들이 비리행위에 개입하는 기회가 증가했다. 1989년 이후 아르헨티

나의 제도적 취약성은 더 악화되었다.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 간의 격차

와 게임의 규칙으로서의 제도가 실제로 잘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견제와 균형 

그리고 정부의 책임정치를 약화시키고 부패의 동기와 기회를 촉진시켰다. 

아르헨티나 행정부의 책임성이 부족한 이유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가 제도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제도가 불안정하고 제대로 이행되

지 않기 때문에  국회위원들은 행정부가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보

다는 부정거래를 통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확대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정치적 

행위자들은 부패가 하나의 비공식적인 제도로 확립되면서 이익과 손실을 계산

하여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결론은 부패에 편승하는 것이다. 제도의 

취약성은 공식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위기를 악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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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 대부분 의류･섬유관련 업종에 종사한다. 특히 완제품 의류의 경

우 수입제한품목이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한인들의 경우 세관부패에 연루

되었다. 수입을 위해서는 수출실적이 있어야 합법적인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입자격을 갖춘 한인 사업가들은 거의 없었다. 그밖에

도 사전수입허가증을 발급받으려면 상업차관실에 10~15%의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통관사와 중개

인에게 모든 통관업무를 일임하고,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컨테이너를 받아

보는 대가로 컨테이너 하나당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를 지불하였다고 

한다.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건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

에 경제적이었다고 답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한 통관은 불가능하며 생각

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 거주 한인 사업가 5명 인

터뷰, 2016년 9월 10일).

세관부패의 원인을 행정규정과 절차의 복잡성과 까다로움에 있다고 대

답했으며 부패가 만연되고 제도화된 나라에서 뇌물을 받기 위해서 지킬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놨다고 비판하였다(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사업가 1

명 인터뷰, 2016년 9월 10일).

2) 경제환경의 악화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부패비용에는 단순히 국가의 손실액수와 사회적 결과뿐만 아니라 정부의 비

효율성, 투자의 감소, 국가예산의 잘못된 편성 등이 초래한 손실까지도 포함해

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손실비용 산출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르헨티나의 경제범죄조사와 방지센터(Cipce)가 1980년부터 2007

년까지 기소된 750건의 사건을 조사하여 손실비용을 돈으로 계산한 결과 약 

13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190) 이 금액은 

아르헨티나의 사회복지부의 10년 예산과 맞먹는 액수이다. 

190) “El Estado perdió 13.000 millones de dólares por la corrupción”(200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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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의 선진국 진입 실패의 주된 원인이 부패에 있

다고 지적한다. 부패로 인해 생산요소들이 생산적인 분야로 분배되지 못함에 

따라 성장 동력이 소진된 결과 경제성장이 둔화됐다는 견해이다. 부패가 투자

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다부디와 탄지(Davoodi and Tanzi 1997)는 국제투명기

구의 부패인식지수가 2점 감소할 때마다 GDP는 0.5% 감소한다는 결과를 내

놓았다(Soto 2000). 부패와 경제성장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IMF(2016)는 ‘부패척결은 성장과 거시경제안정에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보고

서를 통해 부패가 경제발전을 제한하고 건전한 정부정책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부패척결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뇌물은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정부조달과 공공사업에서의 비리는 공급가격을 부

풀려 공공지출을 증가시키고, 재정정책을 왜곡시켜 국가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더군다나 뇌물은 대부분 해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국내경제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지출증가로 인한 적자는 국민저축을 감

소시키고 경제성장에 실질적인 부담을 준다. 경제성장이 정체되면, 정부는 공

공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통화량을 늘리게 되고, 그 결과 인플레이

션이 야기된다. 뿐만 아니라 부패로 인해 규제와 은행감독이 부실해져 금융시

스템 안정이 더욱 악화되며, 금융시장접근비용이 높아져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

가하고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위축된다.191) [표 

3-8]에서 보여주듯이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 경쟁력 지수는 부패인식지수의 

하락과 비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90년대 말부터 꾸준한 하락추세에 있으며, 

세계하위수준이다.

191) IMF, “IMF Survey: Fighting Corruption Critical for Growth and Macroeconomic Stability

—IMF Paper,”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15/09/28/04/53/sores051116a

(검색일: 201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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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 경쟁력 지수(총 138개국)

국가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아르헨티나 37 42 49 78 72 85 85 85 104 106

자료: WEF(2016), World Economic Forum, Davos Suiza.

부패는 경제개방성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개방성은 렌트추구 행위의 가능성

과 부패와 결합된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경제개방성이 높은 국

가의 경우 부패인식지수가 높다. 반대로 폐쇄적인 경제개방성이 낮은 국가의 

경우 많은 규제가 존재하고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행위가 발달하기 

때문에 부패인식지수가 낮다. 

부패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며, 부와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다

시 권력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권력의 집중은 권력과 부를 가진 계층들의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공권력 남용이나 공적자원 사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권력엘리트는 많은 커미션을 받고 공공사업입찰권을 기업

에 부당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수월하게 대출을 받게 해주고, 세금을 감면해

주고 투자규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권력엘리트와 비공식적인 연계를 구축하고 

있는 일부기업에만 혜택을 보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경쟁에서 소외된다. 그 결

과 사회적 부의 불평등현상이 심화되어 중산층의 규모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 중산층의 증가는 민주적 시민의식을 배양하고 정부와 특수이익집단의 유

착관계를 억제하며, 정부의 정치적 책임성을 감시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감소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2005년 아르헨티나 국가 감찰청 조사에 따르면 10만 달러 이상의 부패혐의 

소송 15건 가운데 불과 3건만 할증된 가격이 100% 미만이었고, 나머지 12건

은 공급가격이 100% 이상 부풀려서 거래되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아

르헨티나 연방정부는 공공투자에 125억 달러를 지출하였다(지방정부와 시정

부 제외). 평균 프리미엄이 공급가격의 20%라고 가정할 경우 과다 청구한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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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25억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횡령한 돈은 해외로 유출되었다. 1990~2013년 

사이 이러한 방식으로 아르헨티나가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62억 달러에 달한다. 

부패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공공자원을 이용하기 때

문에 부패한 정부는 교육, 의료 그리고  교통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켜 공공비스의 질을 악화시키고 빈곤을 심화시킨다. 그리고 빈곤의 심화

는 범죄율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불안의 주된 원인이 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

르면 아르헨티나 국민은 치안부재와 높은 물가상승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192) 부패가 치안불안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193) 아래 

인터뷰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한인교포들은 현재 아르헨티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치안불안으로 

지적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모두 거리에서의 강도, 차 파손, 소매치기, 집

과 사업장에서의 도난 등을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으며, 정치적 부패와 무

관하지 않다고 애기했다. 범죄의 증가와 마약중독자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으며, 수익성이 높은 마약범죄에 권력층이 개입되어 있다고 얘기했다. 

소득불평등과 빈곤심화도 치안불안의 주된 원인이라고 얘기했다. 결국 부

패로 인해 부가 소수에 집중되고 사회전체의 소득은 감소하면서 사회가 

빈곤해졌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아지고 치안이 불안해졌다고 말했다(부에

노스아이레스 현지 거주 한인 여성 50세 의류사업, 남성 55세 의류사업,  

2016년 9월 7일).

한인교포들의 현지 사법기관과 경찰에 대한 불신은 매우 낮았다. 특히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과 범죄자들이 범죄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경찰이 

범죄조직에 정보를 넘겨주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마약범죄를 

192) “Inseguridad, inflación y corrupción, las principales preocupaciones de los argentinos,”

(2016. 2. 29), Infobae.
193) “Inseguridad por corrupción policial en Argentina”(2002. 8. 29), La H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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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하기 어려운 이유도 경찰과 범죄조직과의 연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도둑이나 강도를 당했을 경우 어차피 경찰이 해결해주지 못하므

로 신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 사법

적인 절차를 통한 문제해결을 선호하지 않고 비공식적 방식 즉 돈을 주고 

해결한다고 답했다(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 한인 여성 35세, 의류판매원, 

2016년 9월 7일).

바. 아르헨티나 부패의 시사점

아르헨티나의 역사는 식민지배시기부터 민주화 이후까지 부패와 비리 스캔

들로 얼룩져 있다. 특히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관료들은 시대

를 막론하고 부패의 중심에 있다.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정치제도

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003년 민주화 30주년을 기념하였

다. 공정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정착되고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절차

적 민주주의는 안정을 이루었으나, 민주주의적 태도가 확립되지 못하고 정부의 

책임성이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위임된 민주주의’에 그치고 말았다. 지난 30년간 

아르헨티나 정치의 화두는 부패였다. 비록 선거에서 국민다수의 지지를 받고 

통치를 위임받은 정부가 집권했지만, 이 정부들은 소수 엘리트와의 담합과 공

모를 통해서 임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그 이유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

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제도의 구조와 특징은 부패유발의 동기와 기댓값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국

가와 사회, 개인과 집단의 이익 그리고 공적･사적 영역과 자원에 대한 경계를 

설정함으로 이러한 경계가 취약한 곳에서 부패는 번성할 수밖에 없다. ‘책임성 

혹은 책임정치’는 부패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며 민주주의적 기제이다. 

지금까지 역사적 발전과정과 제도적 특징을 통해서 살펴본 아르헨티나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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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는 관행이 아닌 비공식적 제도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제도는 행위의 규범

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는 공식적 제도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비공식적 제도 즉 부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기대가 작용하기 때문에 공식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고 비공

식적 제도에 대한 의존이 높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대형 정치스캔들에서 나타나듯이 

아르헨티나의 부패는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대

통령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제도를 통해서 발생한다. 대통령은 공공사업, 관직

임명, 인허가, 공직임용, 지방 재정분배, 사회보장혜택과 같은 국가자원을 사용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권력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제도가 취약한 정치체

제에서 자원을 독점한 엘리트의 재량권은 부패를 양산한다. 정부의 국가자원 

사용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공식적 규정과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엘

리트는 임의대로 자원을 사용하고 분배할 수 있다. 지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

스 정부시기 공공사업과 인프라를 관장하는 기획부와 세관을 관리하는 상업청

이 부패의 핵심부처였던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들의 부정행위를 견제하고 처

벌할 수 있는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아르헨티나에서의 부패는 심

화되고 확산되었다. 그 비용과 고통은 국민들의 몫이었다.  

제도화가 취약한 민주주의체제에서는 책임성과 부패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부패는 계속해서 재생산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비공

식제도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를 상실

하게 된다. 제도가 문제를 해결을 위한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수단

이 되지 않을 때 제도는 약화되고, 위임민주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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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페루

가. 부패 현황

2000년 민주주의로 복귀하기 전까지 페루는 여러 부패 스캔들로 인해 부패 

정도가 높은 국가로 남아있었다. 1990년부터 10년 동안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중단시킨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집권기에 있었던 대규모 부패 스캔들인 소위 

몬떼시노스 스캔들194) 이후에도, 페루는 부패방지를 위한 개혁과 건전한 거버

넌스를 확고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전 대통령인 후지모리(Alberto Fujimori)는 10년 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고 

그가 페루 헌법에서 금지한 삼선을 시도하면서 부패의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게 

되었다. 후지모리의 실각은 그의 정권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초

국적 조직범죄와 부패 척결 노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지모리의 집권기 동안 인권의 폭력적 침해, 주요 대중언론 특히, 공영 텔레

비전 채널에서의 부패, 외국으로의 무기 및 마약 밀매에 대한 불법적 커미션 등

의 부정부패가 자행되었다. 이는 당시 국가정보서비스국의 몬테시노스 국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후지모리 정권의 부정부패 네트워크는 적극적인 군부의 참여

를 통해 불법적 이익을 공유했다.195)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집권한 톨레도(Alejandro Toledo) 전 대

통령이 후지모리 정부에서 구성된 부정부패 네트워크의 연관성을 단호히 부정

하며 부패 척결을 강조했지만 호화 사치재 구입 등의 논란을 남기며 부정부패

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후 집권한 가르시아(Alan Garcia) 또한 부패 방송

사 사장을 사면하는 등 크고 작은 부패 스캔들은 지속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우

194) 후지모리 대통령이 세 번째 대선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당시 정보부장이었던 몬테시노

(Vladimiro Montesinos)가 야당의원을 돈으로 매수하는 비디오 테이프가 2000년 11월 공개되면

서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음이 드러나고 실각하게 된 사건이다. 이후 집권 기간의 부정비리가 속속 드

러나면서 인권침해 뿐만 아니라 부패혐의로 재판을 받고 형량이 늘어났다. 

195) Navarro(2006), pp. 48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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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Ollanta Humala) 전 대통령의 부인이 남편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돈세탁 

혐의로 4개월의 출국 금지와 보석금 부과라는 법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1998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한 페루의 CPI는 

2000년까지는 부패 수준이 가장 낮은 등급인 10점을 기준으로 4.5-5점 사이, 

국가순위는 40위 안팎이었으나 2001년부터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에 페루 정

부는 2010년 2월 새로운 부패방지위원회를 설립하고 같은 해 6월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만드는 등 부패방지를 위해 법적 개선을 추진했으나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은 그다지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표 3-9. 페루의 부패인식지수(2000~16년)

2015 2014 2013 2012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88 36 85 38 83 38 83 38

2011 2010 2009 2008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80 3.4 78 3.5 75 3.7 72 3.6

2007 2006 2005 2004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72 3.5 70 3.3 65 3.5 64 3.6

2011 2010 2009 2008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59 3.7 45 4 44 4.1 41 4.4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cpi(검색일: 2016. 9. 1) 재구성.

그림 3-10. 페루의 CPI 변화 추이(2009~16년)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cpi(검색일: 2016. 9. 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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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Proética196)에서 실시한 부패에 대한 6개국 인식조사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페루의 경우는 빈곤, 실업 및 마약보다 

부패를 우선 순위에 둘 정도로 부패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되었다.197) 이후 

2011년 대선 공약으로 우말라 대통령이 강력한 부패척결의사를 보이며 당선

되었고 2016년 선거에서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부패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

을 주장했으나 페루는 남미 국가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부패 수준이 높은 국

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앞 장에서 언급한 부패의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하는 경우, 주로 부패가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행위라는 인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

들은 공적 영역에서의 부패, 정치인의 부패 스캔들에 주목하게 된다. 페루의 경

우 또한 소소한 뇌물을 주는 것과 같은 작은 부패가 구조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관심은 정치권력의 경제적 부당이득 형태로 나타나는 대형 정치스캔

들의 노출 정도에 따라 부패 수준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누구나 부패가 갖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부패는 공적 영

역에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부패를 

척결하기 어렵다. 

페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작은 부패가 사회 전

반에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를 척결해야 하는 주체인 공적 영역의 

행위자가 가장 많은 부패를 저지르며 부패 척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는 페루의 부패가 정치경

제적, 사회적 구조에서 파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에 대

한 신뢰가 현저히 떨어지는 제도적 요인에 의해서도 심화됨을 보여준다.    

 

196) 국제투명성기구(TI)의 페루 지부이다. 

197)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d Proetica(2011), http://www.proetica.org.pe/Descargas

/sexta%20encuesta.pp#741.1.Slide1(검색일: 201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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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패의 요인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부패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 페루의 경우는 아직까지

도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의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일상적 생활에 대해서

도 과도한 정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기업 활동과 관

련한 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상당하며 선거 당일의 주류 판매 

금지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정부 규제 또한 남아있다. 

또한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시스템으로 인해 자신이 그러한 서

비스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는 생각이 공공의 가치와 도덕, 원칙의 준수보다는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선호하는 윤리의식의 부족을 야기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공공 서비스 및 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게끔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임금과 보

상체계가 따르지 않는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특정 정당, 공직의 권력자에게 보상을 기대하는 재정적 지원 능력이 있

는 민간 기업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인식과 폐쇄적인 관료

체제도 근본적으로 부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기소하는 데 실패한, 고도로 부패한 일련의 스캔들은 정부의 핵심적인 

제도들이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해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부패방

지를 위한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

다. 페루의 경우 정치적, 경제적 제도에 대한 불신 또는 비효율성이 사회 전반

적으로 만연해 있어 금융 및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성장을 통한 분배, 정치과

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를 

야기하는 구조적 조건을 형성하기도 한다. 특히 지역간 경제발전의 불균형 심

화와 상이한 산업구조, 전통적 산업의 높은 비중 등은 페루 경제의 비공식성

(informality)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는데, 경제에서 비공식부문이 차지하는 비

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패의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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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페루는 지방 분권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 변

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심각한 왜곡을 야기하기도 한다. 분권화는 지방 정부

의 무능과 재량권, 국민 사이에서의 혼란과 부패 위험을 증가시켜왔다. 예를 들

어 감사국(Contraloría General de la República)은 거의 350만 솔의 가치

를 갖는 기금이 지방 정부의 부패로 인해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불행히도 Proética에 의해 행해진 여론조사는 많은 국민이 부패에 참여할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비용이 

드는 절차를 양산하는 비효율적인 정부 때문에 규준에 맞는 절차를 따르기보다

는 뇌물을 주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민은 체계적인 부패

에 점점 익숙해지게 되는데, 이는 다시 무능력한 서비스와 비효율적인 절차를 

고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민은 라이선스를 얻거나 약속 일정을 잡는 것과 

같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학생의 성적을 바꾸거나 금지약물을 

사는 것과 같이 불법적인 행동을 위해 비공식적인 지불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소소한 뇌물들은 법치가 침해당하고 

있고 국가가 비공식적 성격을 갖게 된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라 할 수 있다.198) 

부패의 제도적 원인들에 대해서는 자국의 부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일반인 대상의 여론조사 응답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국제

투명성기구에서는 매년 발표하는 CPI 외에, 각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면대면, 

또는 인터뷰나 서면 응답을 통한 여론조사를 통해 사람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 및 

부패 수준, 부패방지의 의지 등을 조사한 Global Corruption Barometer(GCB)

를 발표하고 있다. 2013년 GCB 조사에서 페루의 경우 1,211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을 실행했다.199) 이 중 지난 2년 동안 페루의 부패 수준에 변화가 

198)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d Proética(2011), p. 4. 

199)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부패인식지수(CPI)와 함께 글로벌부패지표(GCB: Global Corruption 

Barometer)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GCB는 서베이 기관의 1차 자료를 모아 가중치를 부여, 부

패 정도의 국가순위를 매긴 CPI와는 달리 대상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뽑아 설문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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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88%가 ‘예’라고 대답했으나 이들 

중 79%가 부패 수준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대답했다.

그림 3-11. 부패 정도의 변화에 대한 인식

Percentage of people who feel that from 2007-2010 the level of corruption in the country has: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3), “TI 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13,” https://www.transpa
-rency.org/gcb2013(검색일: 2016. 8. 23).

페루의 경우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부패한 행위를 처벌하고 방지하는 법적 토

대를 제공해야 할 사법부를 가장 부패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의 

설문에서 가장 부패한 사회 부문을 경찰이라고 답변한 응답에서 변화한 것이며 

일상에서 느끼는 개별적 손해 또는 부패보다 더 큰 문제가 구조적, 제도적 차원

에서의 부패 양산이라고 인식함을 보여준다. 페루는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정

부 부처의 활동에 대한 모든 법적 근거와 조치의 책임을 사법부에 두고 있다. 

따라서 사법부는 부패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관이며 사법부의 부패 정도는 

페루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 볼 수 있다. 

만일 사법부가 공적 영역 중에 가장 부패했거나 부패하기 쉽다고 국민이 인식

한다면 부패 척결의 법적, 제도적 기반 자체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응답자들은 

그 결과를 발표한다. 따라서 설문항목에 따라 대상 국가의 전체 순위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식을 가늠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3), “TI 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13,” https://www.transpa-rency.org/gcb2013(검색일: 201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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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의 부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소수의 단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함으

로써 부패 척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정부가 부패 행위의 주 행위자라고 생각하

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의 실효성도 그리 크지 않다고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그림 3-12. 정부의 부패방지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

Percentage of people who feel their government’s efforts to fight corruption are: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3), “TI 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13,” https://www.transpa
-rency.org/gcb2013(검색일: 2016. 8. 23).

그림 3-13. 주요 기관별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3), “TI 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13,” https://www.transpa
-rency.org/gcb2013(검색일: 201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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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부패 사건과 페루 부패의 특징200)

1) 후지모리-몬테시노스 부패 스캔들과 부패의 제도화

몬테시노스가 후지모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 전의 경력을 보면 그 이전부

터 범죄에 심각하게 연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군에 있을 때 페루 군

의 군사 기밀을 미국 정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군대에서 불명예로 퇴

직한 후 마약 밀매상의 소송을 도와주는 변호사로 일했다. 이후 그는 1990년 6

월, 정치적으로 아웃사이더였던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57%의 지지를 얻어 대통

령으로 당선되었던 선거의 1차 투표와 2차 투표 기간 중에 한 국회의원이 부동

산 관련 세금 횡령에 대해 후보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도입하려고 계획 중이라

는 사실이 밝혀진 도청의 녹취록을 가지고 후지모리에게 접근했다. 3일 후에 

몬테시노스는 선거 이후까지 그 사실을 연기할 해결책을 법원에 전달했다. 이

를 계기로 몬테시노스는 후지모리의 개인 법률자문을 맡게 되었고 곧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핵심 조언자로 공직에 임명되었다. 

관료에 대한 후지모리의 급격한 개혁주의적 접근은 몬테시노스의 권력 축적

에 최상의 조건이 되었다. 1990년에서 1992년까지 몬테시노스는 군부 지도자

들의 대부분을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로 대체했다. 1991년 12월 의회와 몬테

시노스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후지모리 

대통령은 1992년 4월 친위쿠데타를 일으켰고 이후 몬테시노스는 중단된 입법

부와 사법부에도 자신의 세력을 다수 포진시키면서 통제력을 증대할 수 있었

다. 몬테시노스에 집중된 권력은 후지모리 대통령의 재선으로 강화되었고 다양

한 형태의 부패를 유발하고 은폐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201) 

200) 이 절에서는 페루에서 개별적인 정치인의 부정부패 스캔들이 아니라 구조적, 제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따라서 이후 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변화를 가져온 사건을 중심으로 페루 

부패의 특징을 서술하고자 했다. 따라서 비록 시기적으로 제한적이지만 후지모리 정부와 가르시아 

정부에서의 부패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201) Jorge(2007), p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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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시노스의 부패 네트워크는 불법마약거래와 연계되어 있었고 방산비리, 

군사기밀의 대가로 뇌물 수수, 무기 밀매, 이후의 정치인 및 법조인 매수 등 다

방면에 걸쳐 있었고 군인과 경찰 연금기금의 횡령 및 유용, 국가정보국의 예산 

유용 등의 방법을 통해 조직적 범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 

맥밀란과 쏘이도의 연구에 따르면, 몬테시노스가 후지모리의 3선을 위한 불

법선거운동을 하기 전에 이미 조직적으로 여러 범죄를 저지르며 부패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있었고 개인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부패 네트워크를 운영했다.202) 몬테시노스를 앞세운 후지모리 정

부에서의 부패 행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03)

<불법 마약거래와의 연계> 몬테시노스가 마약 거래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

다는 루머는 ‘바티카노’로 알려져 있는 마약 중개상 드미트리오 차베스 펜나에

레라(Demetrio Chavez Pennaherrera)의 자백으로 사실임이 드러났다. 바

티카노는 1991년과 1992년 그의 불법적인 마약 거래 고리가 몬테시노스의 완

전한 비호 아래 운영될 수 있었고 매달 5만 달러를 몬테시노스에게 상납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몬테시노스가 두 배의 상납금을 요구하고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지자 콜롬비아로 도주했는데 이로써 그들의 관계는 끝났다. 자백 열흘 뒤 

바티카노는 다시 재판정에 섰고 자신의 자백을 철회했는데 그의 변호사는 바티

카노가 감옥에서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자백을 뒤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했다.

<군인, 경찰 연금 기금 유용 및 횡령> 1991년부터 2000년까지 ‘군, 경 연금 

기금’은 몬테시노스가 다양한 방식으로 횡령했던, 이른바 블랙박스였다. 예를 

들어 몬테시노스의 프론트맨이었던 빅토르 베네로 가리도(Victor Venero 

Garrido)와 다른 동료들은 연금 기금과 그들의 사적 재산을 페루 금융기관인 

202) McMillan and Zoido(2004), pp. 69-70.

203) 아래의 내용은 Jorge(2007)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논문은 2007년 9월 5~7일 사이에 개최된 

‘국제반부패 규준 마련을 위한 세미나’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패널들 중 후지모리-몬테시노스 부패에 

관한 페루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 그동안의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검토한 것이다. Jorge(2007), 

p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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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수르(FinSur: FNIAnciera del Sur)의 주요 지분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베네로는 핀수르를 대신하여 투자를 결정하고 은행과 연금 기금이 재정지원할 

건설과 부동산 프로젝트를 지정했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시행할 건설회

사를 관리했는데 프로젝트들의 비용은 실제보다 평균 25% 정도 과장되었다. 

베네로에 의해 시행된 프로젝트들은 ‘군, 경 연금 기금’에 있는 이사들에 의해 

자동적으로 승인되었고 이들은 정기적인 뇌물을 받았다. 이 사건을 조사한 의

회의 위원회는 약 3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추정했다. 

<무기 밀매를 위한 뇌물수령> 1995년 페루와 에콰도르 사이에 국경분쟁이 

있었을 때, 아르헨티나의 메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는 이 분쟁의 중재자를 자

처하며 비밀리에 에콰도르에 무기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려 했다. 몬테시노스는 

페루 정부국의 수장으로 이 사실을 사전에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해

주는 대가로 2백만 달러를 요구했다. 

<방산비리>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몬테시노스의 동료들은 방산설비 구매를 

중개하기 위해 바하마, 파나마, 그리고 버지니아 제도에 30여 개 이상의 운송 

회사를 세워 무기를 구매했는데 이 회사들을 운영하기 위한 뇌물과 수수료 등

은 1억 2천 달러를 상회한다. 

<콜롬비아 게릴라에 무기 판매> 1999년 몬테시노스에 의해 발표된 허위의 

공식 자료를 이용해서 그의 동료들은 페루 정부를 대신해 만 개의 AKM을 요르

단 정부로부터 구매했다. 그러나 이 무기들은 운항 중인 비행기로부터 콜롬비

아 무장혁명군의 관할구역에 떨어졌다. 2006년 9월 21일, 몬테시노스는 콜롬

비아 게릴라에게 무기를 밀매했다는 죄목으로 20년의 형량과 300만 달러의 벌

금형을 확정받았다.204) 

언급한 부패행위 이외에도 몬테시노스가 연루된 부정부패의 규모는 더 방대

했을 것이고 추정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부패행위가 후지모리 대통령의 비호 

아래 정보국을 포함, 정부 부처를 장악한 몬테시노스와 그의 측근이 그들의 사

204) Ibid.,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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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익을 위해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입힌 권력형 경제적 비리의 형태를 보인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페루를 뒤흔든 가장 큰 부패 스캔들이자 민주주의의 근

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부정부패의 정점을 보여준 사건은 후지모리-몬테시노스에 

의해 자행된 정치인, 법조인, 미디어를 총망라한 정치적 매수와 뇌물 공여였다.

<정치적 매수와 뇌물 공여> 1993년 헌법에 따르면, 페루에서 대통령은 재임

까지만 가능하다.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연속적인 입법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하거나 국민투표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고 이를 국

회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몬테시노스와 후지모리는 두 방법 모두 성

공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1996년 1월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3선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한 결과도 나왔다. 따라서 이들이 생각한 

다른 방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관들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3선을 위한 국민투표에 대한 반대 노력을 차단하

는 것이었다. 그들은 1998년 7월경 상당한 법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에

서 국민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서명을 채울 수 있었다. 또한 국가선거위원회는 

의회승인을 요구하는 법이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유출된 비

디오에 따르면, 국가선거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몬테시노스가 국가선거위원

회의 기존 멤버 다섯 명 중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멤버 둘에게는 뇌물을 

제공하고, 다른 멤버를 제거한 후 새로운 멤버를 지명하는 것에 의해 가능했다. 

1998년 8월 27일, 67명이 투표한 의회 투표 결과 국민투표를 막기 위해 필요

한 최소 48표를 획득하지 못했고 결국 몬테시노스의 의도가 성공했다. 이를 위

해 몬테시노스가 뇌물로 사용한 금액은 15만 달러에 조금 못 미쳤다.205) 

두 번째 단계는 캠페인의 보도를 위해 미디어를 통제하는 것이었다. 몬테시

노스는 이것이 판사에게 뇌물을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 예상

했지만 후지모리 정부하에서 정보국의 예산이 50~60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비

205) Ibid.,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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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몬테시노스는 비밀리에 외교부 및 군부의 동맹

세력에 비용의 일부를 요구할 수도 있었다. 10년의 집권기 동안 국가정보국은 

다른 정부 부처들로부터 약 6,6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몬테시

노스가 자금이 더 필요할 때는 다른 불법 기업에 있는 공범자에게 기부금을 요

구했다. 몬테시노스의 회계 장부 담당자는 2000년도에 100만 달러 이상의 자

금이 국가정보국으로 유입되었다고 증언했다. 

표 3-10. 다른 정부기관에서 국가정보국에 출자된 자금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총계

내무부 - 3.0 2.7 2.7 2.4 2.3 2.0 1.8 1.4 18.4

국방부 4.4 6.0 4.4 4.3 3.9 3.6 3.3 2.8 7.7 40.4

해양부 - - 0.3 - - - - - - 0.3

공군 - - 0.3 - - - - - - 0.3

육군 - - 0.5 1.3 1.1 1.4 1.8 1.0 - 7.2

총계 4.4 9.1 8.2 8.2 7.4 7.3 7.1 5.6 9.1 66.5

자료: Servicio de Intelligencia Nacional(2002), http://www.congreso.gob.pe/congresista/2001/destrada/denun
-cias/denuncia-6.pdf(검색일: 2016. 9. 23), 재인용: McMillan and Zoido(2004), p. 77.

그가 관리하는 확인되지 않은 자금을 이용해서 몬테시노스는 미디어 소유주

들과 협상했고 공식적인 계약을 맺었다. 그가 처음 매수한 사람은 America 

TV(채널 4)의 주요 주주이자 CEO였던 크로시야트(Jose Francisco Crousillat)

였다. 그들은 채널 4가 재선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에 합의했다. 이후 크로시야

트는 1,000만 달러의 대가를 받았다. 그 후로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계약이 대

부분의 민간 소유 TV 채널과 체결되었다. 채널 2는 1999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300만 달러의 계약에 더해 1999년 12월 몬테시노스에게 주식의 

27%를 넘기는 무상증자에 대해 307만 달러를 받았다. 채널 5는 900만 달러를 

계약했고 현금으로 35만 달러를 받았다. 케이블 채널인 CCN은 1999년 11월 

국방부장관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200만 달러를 받았다. Andina T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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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비판적인 저널리스트 두 명을 해고하는 대가로 5만 달러를 받았다. 몬

테시노스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현금으로 뇌물을 주는 방법 이외에 채널 13의 

법적 문제를 대중적 인기가 있는 논평자를 해고하는 조건으로 해결해주었다. 

뇌물과 계약을 이용한 광범위한 언론의 매수는 신문사들에 대해서도 행해졌다.

정치적 부패의 마지막 단계는 1차 투표와 2차 투표 사이에 이루어졌다. 1차 

투표에서 후지모리는 의회 102석 중 52석을 차지했는데 이는 그의 두 번째 임

기 동안 누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다수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부를 장악하

기 위해 몬테시노스의 정치적 공작이 시작되었다. 그의 목적은 현직 의원들과 

후보자들 모두에게 후지모리의 정당으로 이적하거나 그들의 원래 정당에서 스

파이로서 후지모리의 재선을 위해 비밀리에 활동할 것을 경제적 대가를 통해 

설득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12명의 의원들이 2000년 5월과 9월 사이에 만 달

러에서 5만 달러까지 매달 뇌물을 받았다.206) 

이 장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부패는 구

조화, 일상화되어 있다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구조적 부패 또는 부패의 

일상화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만연한 부패 행위가 범죄와 연

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조직적인 범죄를 위해 부패한 행동을 하는 경우

도 있으며 작은 부패 행위들이 중첩되어 결과적으로 대규모 범죄를 야기하기도 

한다. 

페루는 일상적으로 소위 꼬이마(coima)로 불리는 뒷돈이나 선물과 뇌물의 

경계가 모호한 부패 행위가 개인적 차원에서 당연하게 행해지고 이것이 부패 

행위임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형태의 ‘일상적인 부패’, ‘작은 부패’가 고착

화된 사례를 보여왔다. 물론 고위 공직자 또는 정치인의 부패 스캔들이 폭로되

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말 그대로의 스

캔들 또는 루머로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러나 1990년 후지모리

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몬테시노스의 야당의원에 대한 뇌물 공여 비디오 폭로

206) McMillan and Zoido(2004),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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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퇴진하기까지의 10년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부패가 부패 네트워크 내에서

의 조직적 범죄라는 형태로 ‘제도화’되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몬테시노스 부패 네트워크의 정치적 영향

아이러니하게도 몬테시노스의 정치 공작은 후지모리를 당선시키고 국회의 

다수를 통제하는 데 성공한 몇 주 후에 폭로되었다. 2000년 9월 몬테시노스가 

한 의원에게 뇌물을 주는 장면이 들어있는 비디오 중 하나가 대중에게 공개되

었고 후지모리 정부는 무너졌다. 비디오가 공개된 10일 후 몬테시노스는 면직

되었고 국외로 달아났다. 2000년 11월 16일, 후지모리는 아시아-태평양 정상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해서 일본으로 망명한 후 팩스를 통해 대통령을 사

임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의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11월 22일 후지모리

를 탄핵했다. 몬테시노스는 2001년 6월 23일 베네수엘라에서 체포되어 페루

의 감옥에 수감되었고 이후 후지모리도 부패와 인권유린으로 재판을 받고 수감 

중이다. 후지모리-몬테시노스의 부패 스캔들은 최고 권력자와 그의 대리인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화된 부패 네트워크와 제도화된 부패를 재규정하고 방지할 

수 있는 법적 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후지모리와 몬테시노스의 부패가 페루 정치에 미친 가장 큰 영

향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쇠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2장에서도 지적했듯이 

부패는 단순히 공적 영역에서의 권한 남용에 의한 이익구조의 왜곡, 정치적 신

뢰에 대한 배신뿐만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부패는 공적 자원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에서 결과한 정부기관의 정당성 및 권력을 감소시킨다. 후지모리 집권 10

년 동안 몬테시노스의 국가정보국을 제외한 다른 정부기관, 의회는 그들의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이 매우 축소되었다. 또한 군사기밀 유출과 방산 비리

를 통한 안보의 침해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몬테시노스는 사적 목적을 

위해 국가 권력과 자원을 마음대로 행사했으며 무기 및 마약의 불법적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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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시장법칙의 공정성을 침해했다. 가장 크게는 부패 네트워크를 만들고 운

영하면서 사법부, 입법부, 나아가 미디어까지 조직적으로 매수하고 법과 규칙

의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가 기대고 있는 법치의 근간을 흔들었

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부패는 집단적 결정 및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일부를 배제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경우 부패는 불공정한 권한박탈의 특정한 종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부패의 특성은 참여의 원리를 한 축으로 하는 민

주주의와의 규범적 연관성 속에서 이론적, 정책적으로 부패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부패로 인한 배제는 집단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집회나 투표 등을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들의 힘을 약화시킨다. 민주주의

의 특성 중 하나는 집단적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다양한 참여의 방식으로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패는 집단적 결정과 이러한 영향력 사

이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다. 또한 부패는 집단적 행

동의 공적 대리인들 즉, 공직자 또는 관료들을 사적 이익의 도구로 인식하게끔 

함으로써 효과적인 공적 행위의 영역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범위를 

제한한다. 이외에도 정치적 부패는 공적 결정과 이의 실행과정에 대한 정당성

과 국민들의 신뢰를 해침으로써 민주적 문화를 침해한다.207) 

 페루는 민주적 기제 즉, 헌법, 야당, 정기적인 선거, 제한적인 대통령 임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보호 조치, 그리고 자유로운 언론이 작동하는 국가였으

나 2000년 후지모리 대통령의 3선을 실현하기 위한 몬테시노스의 뇌물 영수증

과 야당 의원에게 뇌물을 주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폭로는 대의

제 민주주의의 전제인 견제와 균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몬테시노스는 TV 뉴스 채널에 대한 대규모의 뇌물 공여를 통해 후지모

리 대통령의 이미지를 조작하고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통로를 막고

207) Warren(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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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권력층을 감시하고 정책 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과 비

판의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을 매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시

민사회 영역에 대한 통제를 통해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Petroaudio’ 사건과 부패의 경제적 영향

2008년 10월 5일, 한 TV 뉴스 프로그램에서 ‘네 개의 권력’이라는 오디오 

방송을 진행했다. 이 방송은 PETROPERU의 이사인 낌페르(Alberto Quimper)

와 여당 의원인 알레그리아(Romulo Leon Alegria)의 비밀스런 대화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낌페르, 알레그리아, 그리고 페루에 진출한 노르웨이 석유

탐사회사의 법정대리인인 슈레이버(Ernesto Arias-Schreiber)가 석유와 가

스 지대를 차단하는 해저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대가로 매달 불법적으로 상납금

을 주고받는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그들은 2월 

1일, 5월 15일, 6월 11일, 그리고 9월 11일 네 차례에 걸쳐 만났고 그것이 모

두 녹음되었다. 방송 이후, 교사, 노동자, 의료종사자가 주도하는 대규모 시위

에 이어 내각이 총사퇴했다. Petroaudio라고 불리는 부패 스캔들에 의해 각료

회의의 의장인 까스티요(Jorge del Castillo)가 사퇴하고 뒤이어 시몬

(Yehuda Simon)을 수장으로 하는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었다. 이후 정부는 

‘부패 척결을 위한 국가계획 2008(PNLC-2008: Plan Nacional de Lucha 

Contra la Corrupcion 2008)’을 발표했다.208) 

많은 학자들이 부패는 장기적으로 기업 활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국가 

제도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침해하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고 지적해왔다. 부패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다양

하지만 2008년 페루의 Petroaudio 스캔들은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에 미치는 

직접적인 부정적 효과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해준다. 뇌물을 주고 당장의 특혜

를 받으면 투자 대비 즉각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208) Peña-Mancillas(2011), p. 8(검색일: 201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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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뇌물은 기업에 하나의 비용이 된다. 부패는 기업의 투자 양상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궁극적으로 사적 영역에서 경제활동의 비효율성이 순환될 수밖에 없

는 구조적 병폐를 양산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의 조정과 

운영 등의 비효율성을 감추기 위해 더 많은 생산요소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 공정한 경쟁구조를 갖지 못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저하할 수밖에 없다. 

라. 소결

 

2000년도 이후 페루는 부패와 관련해서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페루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적, 국내적 인

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페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부패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점차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부패 유형으로 변하고 있다. 부패인식지

수나 거버넌스 지수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는 가시적이지 않으며 국민 또한 정부

의 부패방지정책에 대해 신뢰도가 낮고 오히려 공무원이나 정치인, 법조인의 

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페루의 부패는 구조적으로 정치적 제도의 취약성과 비효율적인 행정시스템, 

이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정부 개입과 비공식부문에서 기인한다. 중앙 정부나 지

방 정부 모두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과 재량권이 집중되는 수직적 구조를 가지

고 있다. 공공서비스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일상적인 부패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어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치도 매

우 낮다. 부패방지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top-down의 방

식으로 발표되지만 국민들은 정작 정부로 대표되는 개별 공무원이 부패 네트워

크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부패한 분야가 공적 영역이며 부패 네트워크의 핵심에는 정부의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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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있을 것이라 불신 받는 정부가 부패 척결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

부 부문에서의 부패 네트워크에 대한 엄정한 심사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민에 대해 부패 척결의 필요성과 실천방법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

어져야 하며 정부와 시민사회의 긴밀한 협력 또한 필수적이다. 그리고 매년 개

정되는 법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분산된 부패 관련 기

구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또한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할 만한 시스템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높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부패 

이슈와 관련하여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화의 수준은 쉽게 개선되고 있

지 않은데 제도적 부패로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지고 있다. 

결국 페냐(Peña)가 지적하듯이, 페루의 부패 수준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사

법 시스템이나 법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패방지법들과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페루는 투명성과 관련하여 공정하게 

발전한 법률을 가지고 있고 이 법에 근거한 기구들도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패방지정책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정부 구조와 기능에 의

해 주도되어왔고 국민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명확

히 제시한 적은 없다.209) 

부패 척결을 위해 법적, 제도적인 정비를 하고 부패방지계획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페루의 경우는 어느 한 행위자의 주도 

만으로 사회 전체적인 부패 수준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과 부패 척결의 주체

가 곧 부패 행위의 주체로 인식될 때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

다는 점을 매우 잘 보여준다.  

209) Peña-Mancillas(2011)(검색일: 201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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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스타리카

가. 부패 현황

코스타리카는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투명하고 부패가 적은 국가이다. 물론 

라틴아메리카 전체로 볼 때도 가장 투명한 국가 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극도의 

부패와 혼란을 경험한 다른 중앙아메리카 국가와 비교하면 코스타리카가 걸어

온 길은 더욱 명확히 구분된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

수 2015(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2015)에 의하면, 코스타리카

는 전 세계 168개 조사대상국 중 40위, 중남미에서 셋째로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00점 만점에 55점을 기록한 코스타리카는 조사대상국 중 

37위를 기록한 한국과 거의 비슷한 부패인식지수를 나타내고 있다.210) 

그림 3-14. 코스타리카의 부패인식지수 

주: 수치는 0이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되는 상태, 100이 가장 깨끗하다고 인식되는 상태.
자료: Trading Economics, “Costa Rica Corruption Index,” http://www.tradingeconomics.com/costa-rica/corrup

-tion-index(검색일: 2016. 8. 15).

210)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5,” https://www.transparenc

y.org/cpi2015/#results-table(검색일: 201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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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코스타리카의 부패인식 순위/청렴도 순위 

주: 2015년 조사대상국 수는 전 세계 168개국임.
자료: Trading Economics, “Costa Rica Corruption Rank,” http://www.tradingeconomics.com/costa-rica/corru

ption-rank(검색일: 2016. 8. 15).

2000년대 초반 부패 지수가 다소 악화하기는 하였으나, 다시 회복세를 보이

고 있다. [그림 3-14]에서 보듯이,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

지수 조사 대상이 된 첫 해인 1997년 코스타리카는 지수가 64.5를 기록하며 

상당히 높은 투명도를 나타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수치가 하락, 2006년 41

까지 감소하며 부패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켰다. 최근 들어 부패 척결에 대한 자

각과 노력으로 지수가 다소 상승하여 50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3-15]

에서 보듯이, 부패인식 순위, 즉 청렴도 순위도 마찬가지로 1997년 20위에서 

2006년 55위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40위권으로 다소 향상되었다. 한편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부패인식지수 평균은 50.61로 대부분의 라틴아메리

카 국가보다 높은 부패인식지수, 즉 낮은 부패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청렴도 

순위는 전 세계 조사대상국 중 평균 42.05위를 나타내고 있다.211)

이렇게 비교적 투명한 사회를 보유하고 있는 코스타리카도 지난 20여 년간 

211) Trading Economics, “Costa Rica Corruption Index,” http://www.tradingeconomics.com

/costa-rica/corruption-index(검색일: 2016. 8. 15); Trading Economics, “Costa Rica Corr

uption Rank,” http://www.tradingeconomics.com/costa-rica/corruption-index(검색일: 

2016.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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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터져 나오는 정치적 부패 스캔들로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2004년에 1990~2000년대 초까지 코스타리카를 집권한 세 명의 대통령이 차

례로 부패 혐의로 기소되면서 코스타리카는 충격에 빠졌다. 기존에 양당체제를 

구축하던 민족해방당(PLN: Partido Liberación Nacional)과 사회기독당

(PUSC: Partido de Unidad Socialcristiana) 소속인 이 대통령들의 부패 사건은 

국민으로 하여금 양당체제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가지게 하였다. 1990~94년에 집

권한 라파엘 앙헬 칼데론(Rafael Ángel Calderón)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코스타

리카 국가의료체제인 CCSS(Caja Costarricense de Seguro Social)에 장비를 

공급하는 핀란드 회사로부터 불법 대가성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998~2002년에 집권한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Miguel Ángel Rodríguez) 전 

대통령은 코스타리카 국가전기통신회사인 ICE(Instituto Costarricense de 

Electricidad)의 이동통신 관련 사업 수주에 대한 대가로 프랑스 통신회사인 알

카텔(Alcatel)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로

드리게스는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의 사무총장

직에 오른 지 2주 만에 사임하였다. 1994~98년에 집권한 호세 마리아 피게레

스(José María Figueres) 전 대통령 역시 알카텔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이사직에서 바로 사임

하였다. 2007년 9월 피게레스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패의 

오명은 지울 수 없었다.

최근 2010~14년에 집권한 라우라 친치야(Laura Chinchilla)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부패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집권 내내 측근과 정부 관료들

의 부패로 몸살을 앓았다. 예를 들어, 공공사업 교통부 장관이던 프란시스코 히

메네스(Francisco Jiménez)는 친치야 정권이 들어선 지 한 달 만에 니카라과 

국경 주변 산 후안(San Juan) 강 유역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회사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사임하였다. 히메네스 전 장관의 사임 바로 이전

에도 재무장관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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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한 바 있다. 2013년 3월에는 친치야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Hugo Chávez)의 장례식과 페루로의 사적인 여행에 가브리엘 모랄레스 파욘

(Gabriel Morales Fallón)이라는 콜롬비아인의 제트기를 이용하였는데, 이 

콜롬비아인은 코스타리카 정보원에 의해 마약밀매 혐의로 수사 중에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2013년 5월 15일 통신부 장관 프란시스코 차콘

(Francisco Chacón)이 사임하였고, 그 다음날에는 정보원장이자 반마약위원

장인 마우리시오 보라스치(Mauricio Boraschi)와 대통령 보좌관인 이레네 

파체코(Irene Pacheco)가 사임하였다. 이런 일련의 스캔들로 인해 친치야 정

권의 정부신뢰지수(ICG: Indice de Confianza en el Gobierno)는 계속 하

락하였으며, 2012년에는 2003년 우니메르(Unimer)가 코스타리카 정부신뢰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2013년 11월

에는 0.67까지 하락하였다(그림 3-16 참고).  

그림 3-16. 친치야 정부에 대한 정부신뢰지수

주: 정부신뢰지수(ICG)는 0이 최저, 5가 최대 신뢰를 나타냄.

자료: Oviedo(2013. 12. 5), http://www.nacion.com/nacional/politica/후략(검색일: 2016.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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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패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기존 양당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중도좌파 시민행동당(PAC: Partido Acción Ciudadana)의 부상을 낳았다. 

2014년 2월 총선에서 PAC의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Luis Guillersmo 

Solís)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코스타리카의 전통적인 양당체제는 사

실상 무너졌고, 어느 한 당의 절대적인 지배 없이 9개의 정당이 국회 의석을 나

누어가지게 되었다. 

한편 솔리스 대통령은 집권 100일 연설에서 코스타리카의 부패 문제를 지적

하며 부패 비용이 국가 GDP의 7%에 육박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부패가 

전 정권과 연관되어 있지만,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도 2014년 선거 당시 선

거자금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일련의 부패 스캔들이 코스타리카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낳기도 하였다. 경제 규모가 작은 코스타리카로서는 중남미에서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사회질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해외 투자를 유치

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림 3-17]에서 

보듯이, 코스타리카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FDI)는 별 다른 영향을 받지 않

았다. 부패 스캔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코스타리카에 대한 신뢰 하락을 막았

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7. 코스타리카로의 해외직접투자(1980~2014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OMEX(2016), http://www.comex.go.cr/estadisticas/inversiones.aspx(검색일: 2016.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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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낮은 부패 수준의 요인

라틴아메리카의 스위스로 불리며 역내 유일한 중립국으로 안정적인 민주주

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코스타리카는 1948년 군대 폐지를 선언한 이후 군대

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군사 쿠데타나 군부 독재와 같은 정치적 풍파로

부터 자유로웠다.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1970년대 전후 시대가 

군사독재로 얼룩졌고 그 잔재가 지금까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과 대조를 이룬다. 

코스타리카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패 수준이 낮은 

이유는 먼저 이러한 코스타리카의 정치 역사, 즉 민주주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Wilson and Villarreal(2015)은 코스타리카가 부패의 억제를 점진적으

로 이루어가는 과정을 네 단계의 시기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독립 후 20세기 초반까지의 기간으로, 행정부로부터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 

관료들의 전문성이 확립되기 시작한 시기였다.212) 사실 코스타리카의 독립 후 

권력 패턴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새로이 만들어진 

대통령직의 힘은 강력하였고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선거를 통해서가 아닌 비민

주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다. 민주주의와 정치적 청렴성을 향한 변화는 점

진적이고 서서히 일어났다. 1871년 자유주의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1880년대

에 들어서는 전문적인 제도, 독립적인 사법부,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법률문화

를 지닌 근대 국가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부상하였다. 1879년과 1937년 사법

권에 관한 기본법을 차례로 제정하여 공식적인 권력의 분립의 기초를 다졌고, 

법원은 정치적 간섭 없이 법규에 따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부

여받았으며, 1889년에는 선거를 통해 코스타리카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후보

에게 평화적 정권 이양이 이루어졌다. 

212) Wilson and Villarreal(2015), p. 2, p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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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부패의 사회로 두 번째 역사적 단계는 1948년 부패와 부정선거, 정실

인사, 그리고 공산주의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해 발발한 짧지만 피로 얼룩졌던 

내전 이후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다.213) 코스타리카는 1948년 

선거부정이 발단이 되어 6주간 2,0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내전 종결 후 군대 

폐지를 선언하였고 이듬해 11월 평화헌법을 통해 군대를 금지하고 단지 경찰

력만을 인정하였다. 코스타리카는 군대를 폐지함으로써 남은 예산을 교육예산

으로 돌려 국민에 대한 평화 교육과 민주적인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 교육을 강

화하였다. 1948년의 내전의 결과로 새롭게 만들어진 1949년의 헌법은 현재까

지 그 틀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헌법으로 인해 코스타리카는 라틴아메리카에

서 대통령의 권한이 가장 약한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최고선거재판소

(Supreme Election Tribunal)의 설립을 통해 공정한 자유선거를 보장하고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방지함으로써 부정선거의 위험을 낮추었다. 1949년 헌

법은 또한 감사원(Comptroller General’s Office)과 검찰총장실(Attorney 

General’s office)을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부패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였

다. 결국 1948년의 강렬한 내전이 코스타리카를 안정된 민주주의와 반부패 정

서의 분기점이 되었다. 코스타리카는 1949년 이래로 지난 친치야 정권까지 민

족해방당(PLN)과 사회기독당(PUSC)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잡는 안정된 양당

제를 유지하였다.

부패 감소의 세 번째 기간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민주주의와 반부

패에 관한 기존의 제도적 틀을 더욱 공고히 한 시기다.214) 1983년 코스타리카

는 당시 대통령 루이스 알베르토 몽헤(Luis Alberto Monge)가 비무장영세중

립국을 선언하며 코스타리카의 민주주의적 전통을 심화하였다. 1989년에는 

헌법재판소(Sala IV)를 설립하였는데,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법원 중

의 하나인 코스타리카의 헌법재판소는 설립 때부터 코스타리카의 주요한 반부

213) Ibid., p. 2, pp. 6-7.

214) Ibid., p. 2, pp.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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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장치로서 역할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외에도 다양한 법 체제가 도입되어 더

욱 강력하고 포괄적인 민주주의 및 반부패의 제도화를 이루어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반부패에 관한 제도적 틀이 확장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종종 정치적 부패 

스캔들이 터지면서, 코스타리카에서는 감시자로서의 대중매체의 역할이 주목

을 받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대통령, 부통령, 장관 등 최고위 관료들이 연

루된 최소 10개의 중대한 부패 스캔들이 주요 대중매체에 의해 폭로되기도 하

였다.215)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타나

는 일련의 정치 부패 스캔들로 기존의 반부패 기관과 제도들의 한계를 드러낸 

21세기 현 코스타리카다.216) 21세기의 코스타리카는 먼저 2000년에 헌법의 

개정을 통한 민주주의의 심화에 노력을 경주하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연이어 

터진 전직 대통령들의 부패 사건들로 인해 코스타리카는 큰 충격에 빠졌고 이

러한 정치적 부패로 인해 1948년 이후로 내려오던 양당 정치 체제가 붕괴되었

다. 2014년 비주류 정당의 후보인 루이스 솔리스(Luis Solís)가 대통령에 등극

하였고, 솔리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

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코스타리카는 부패를 낮추는 다양한 제도적인 

강점들이 있다. [그림 3-18]에서 보듯이,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세계거버넌스

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에 따르면 코스타리카는 고소득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다소 못하나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나 한국보다도 

부패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코스타리카는 부

패통제지수 백분위순위(percentile rank)가 75로 라틴아메리카 평균 52, 한

국 70보다 높으며, 고소득 OECD 평균 85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부

패통제지수 외에 국민의 의사 반영도(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안

215) Ibid., p. 9.

216) Ibid., p. 2, pp.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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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Terrorism), 정부의 효

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법치

(Rule of Law) 등 직간접적으로 부패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요인들도 코스

타리카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국민 의사 반영도는 백

분위순위 84로 라틴아메리카 평균(61)이나 한국(69)보다 훨씬 높으며 고소득 

OECD 평균(87)과 견줄 만하다. 정치적 안정성 역시 백분위순위 67로 고소

그림 3-18. 코스타리카의 부패 관련 거버넌스 지표

주: 지표는 백분위 점수로 가장 우수한 순위가 100, 가장 나쁜 순위가 0임.
자료: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ig/후략(검색일: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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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코스타리카의 제도에 관한 국가경쟁력 지표

구분
코스타리카 한국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사법부의 독립성 5.1 30 3.8 69

정부 정책 수립의 투명성 4.4 45 3.3 123

기업의 도덕성 4.2 50 3.6 95

주: 총 조사 대상국은 140개 국가임.지수는 1-7로, 1이 가장 낮은/부정적 상태, 7이 가장 높은/긍정적 점수임.
자료: Schwab(2016), pp. 145-223.

득 OECD 평균(77)보다는 낮지만 라틴아메리카 평균(58)과 한국(54)보다도 

높다. 정부의 효율성은 백분위순위 69로 고소득 OECD 평균(88)과 한국(87)

에 비해 낮지만 여전히 라틴아메리카 평균(53)보다는 월등히 높았다. 규제가 

민간부문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규제의 질에 있어서도 코스타리

카는 백분위순위 70으로 고소득 OECD 평균(87)과 한국(84)에 비해서는 낮지

만 라틴아메리카 평균(54)보다는 눈에 띄게 높다. 법치는 백분위순위 71로 고

소득 OECD 평균 88과 한국 81보다는 낮지만 라틴아메리카 평균(48)보다 월

등히 높다. 이렇듯 부패와 연관성이 있는 다양한 거버넌스 지표들이 모두 라틴

아메리카의 평균 지표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코스타리카 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예측 가능한 투명성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217)

[표 3-11]에서 보듯이, 코스타리카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비해 비교

적 청렴한 요인들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발표

하는 세계경쟁력지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제경쟁력지수는 첫째 세부 항목으로 제도에 관한 지표들을 보여주

는데, 코스타리카의 경우 특히 부패와 관련이 있는 제도적 요인들이 긍정적인 

수치를 나타낸다. 코스타리카의 사법부 독립성을 보면 경쟁력 지수가 5.1, 순

217)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ig/

후략(검색일: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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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30위로 상대적으로 사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가

지고 있다. 참고로 한국의 사법부 독립성은 지수 3.8, 순위 69위에 불과하다. 

정부의 정책수립의 투명성에 대한 지표도 코스타리카는 지수 4.4, 순위 45위

로 한국(지수 3.3, 순위 123위)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행정

부의 정책 수립 과정이 비교적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의 제도적 요

인과 비교하여, 기업적 요인 또한 긍정적이다. 코스타리카의 기업 도덕성을 보

면, 지수 4.2, 순위 50위로 한국의 지수 3.6, 순위 95위보다 훨씬 더 청렴한 것

으로 나타났다.218) 

다. 코스타리카 부패의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스타리카는 중미에서 가장 투명하고 부패가 적

은 국가이다. 끊임없는 혁명과 혼란을 거치며 심각한 부패를 경험한 다른 중미

의 국가와 달리, 코스타리카는 라틴아메리카 전체에서도 가장 청렴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일련의 큰 부패 사건들이 터지면서 코스

타리카 사회에는 부패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1990년 이래로 한 명의 대통령만 

빼고 모두 임기를 마친 후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불법 대가성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는데 정경유착과 권력오용의 전형적인 예가 되었다. 다행히 

부패 사건에 대한 발빠른 수사와 대처로 부패인식지수가 다시 다소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정치 부패로 인한 국민의 불만은 오랜 세월동안 유지되어오

던 양당제도의 붕괴를 가져왔다.

코스타리카가 낮은 부패 수준을 나타내는 이유는 역내의 유일한 중립국으로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데서 그 부분적인 답을 찾을 수 있다. 

독립 이후 시기부터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민주주의와 투명성에 대한 개선을 이

218) Schwab(2016), pp. 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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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내면서 코스타리카는 현재에 이른 것이다. 특히 1948년 선거부정이 발단

이 되어 시작된 짧지만 강렬했던 내전이 코스타리카가 민주주의의 길을 확립하

는 데 분수령이 되었다. 하지만 1948년의 내전 이외에도 오랜 세월에 걸쳐 강

화된 민주주의와 부패방지에 관한 제도적 틀이 지금의 청렴한 코스타리카를 낳

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코스타리카는 전반적인 제도적 측면에서 라틴아메

리카 대부분의 국가보다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선진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부패에 직간접적인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커버넌스 

지표들이 크게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 정부 

정책 수립의 투명성, 그리고 기업의 도덕성과 같은 국가 경쟁력 지표들은 한국

보다 훨씬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6. 칠레

가. 부패 현황

칠레는 전통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부패가 가장 낮은 국가로 꼽힌다. 천 

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현금으로 사도 바로 영수증을 건네주고, 음식을 배달시켜

도 영수증이 항상 함께 온다. 공직 사회에는 공짜 회식이란 것이 없어서 식사를 

겸한 모임이 있는 다음 날이면 1인당 분담금 청구서가 참석자들에게 전달된다. 

또한 공직자나 정치인은 임직할 때뿐 아니라 퇴직할 때도 자신의 전 재산을 신

고해야 한다. 이 정도로 세세한 부분까지 부정부패가 뿌리 내리기 어렵게 제도

가 조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변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달리 이러한 제도들

이 준수하게 지켜지는 나라가 칠레다. 따라서 경찰서나 법정, 그리고 다른 일상

생활에서 뇌물 수수는 보기 드물며 뇌물에 대한 필요성 또한 높게 인식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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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

수 2015(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2015)에 의하면, 칠레는 현

재 전 세계 168개 조사대상국 중 23째로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100점 만점에 70점을 기록하여, 74점으로 세계 21위를 기록한 우루과

이의 뒤를 이어 중남미에서 둘째로 높은 부패인식지수다.219) 줄곧 라틴아메리

카에서 가장 높은 부패인식지수를 나타내던 칠레는 2012년 우루과이와 처음 

같은 지수를 나타냈으며 2015년 들어 우루과이의 지표가 다소 향상되고 칠레

의 지표가 악화되면서 두 국가간의 간격이 벌어졌다.220)

그림 3-19. 칠레의 부패인식지수

주: 수치는 0이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되는 상태, 100이 가장 깨끗하다고 인식되는 상태.
자료: Trading Economics, “Chile Corruption Index,” http://www.tradingeconomics.com/chile/corruption-index

(검색일: 2016. 8. 15).

219)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5,” https://www.trans

parency.org/cpi2015/#result-table(검색일: 2016. 10. 15).

220) Trading Economics, “Chile Corruption Index,” http://www.tradingeconomics.com/chile/

corruption-index; Trading Economics, “Uruguay Corruption Index,” http://www.trading

economics.com/uruguay/corruption-index(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6.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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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칠레의 부패인식 순위/청렴도 순위 

주: 2015년 조사 대상국 수는 전 세계 168개국임.
자료: Trading Economics, “Chile Corruption Rank,” http://www.tradingeconomics.com/chile/corruption-rank

(검색일: 2016. 8. 15).

20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부패인식지수가 이전에 비해 악화하기는 하였지만 

칠레는 조사 기간 내 한 번도 6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그림 3-19]에서 보

듯이,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 조사 대상이 된 첫 해인 

1995년 칠레는 부패인식지수가 79.4를 기록하며 매우 높은 투명도를 나타내

었으나, 1997년 60.5까지 하락하며 부패에 대한 염려를 낳았다. [그림 3-20]

에서 보듯이, 부패인식 순위, 즉 청렴도 순위 또한 1995년 세계 14위에서 

1997년 23위까지 떨어졌다. 2000년 들어 다시 호전되던 칠레의 청렴도는 

2008년 다시 한 번 바닥을 치며 부패인식지수 67을 기록, 청렴도 순위에서 25

위까지 떨어졌다. 최근에는 부패인식지수 7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렴도 순

위도 20위권 초반을 나타내고 있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칠레의 부패인식

지수 평균은 71.38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최고의 부패인식지수, 즉 최저 부패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청렴도 순위는 전 세계 조사대상국 중 평균 20.48위다.221) 

한편 [표 3-12]에서 보듯이,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 발표하는 

Global Corruption Barometer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에 칠레

인들은 전반적으로 자국의 부패 수준이 다소 상승했다고 여기고 있는데, 특히 

221) Trading Economics, “Chile Corruption Index,” http://www.tradingeconomics.com/chile
/corruption-index; Trading Economics, “Chile Corruption Rank,” http://www.tradinge
conomics.com/chile/corruption-Rank(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6.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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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당, 사법체제, 그리고 국회를 가장 부패한 집단 또는 기관으로 꼽고 있다. 

표 3-12. 칠레의 분야별 부패인식지수

연도 정당 의회 군 NGO 언론 종교 사업 교육 사법 의료 경찰 공공

2005 4.2 3.8 3 2.6 3 2.2 3.5 2.4 4.1 2.6 3.5 3

2006 3.9 3.8 3.3 2.6 3.2 2.7 3.6 2.8 3.8 2.7 3.4 2.9

2009 4.2 3.9 - - 3.4 - 3.8 - 4.2 - - 4

2011 4 3.7 2.8 2.9 2.7 3 3.4 3 3.6 - 3.1 3.6

2013 4.2 4 3 2.9 3.4 3.3 3.9 3.7 3.9 3.5 3.5 3.7

주: 1은 전혀 부패하지 않음, 5는 극도로 부패함을 나타냄.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whatwedo/publication/gcb_2005;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whatwedo/publication/gcb_2006;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whatwedo/publication/global_corruption_barometer_20091;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gcb2013/report;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 
transparency.org/gcb2c1011/in_detai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6. 10. 1).

칠레의 낮은 부패 수준은 투자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미국

의 국무부가 발표한 Investment Climate Statements for 2016에 의하면, 

칠레의 투자 환경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22)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규제, 외환 규제, 분쟁 해결, 투자 유인, 지적 재산권, 시장의 

효율성 등등 대부분의 요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패에 관한 직

접적인 평가로, 반부패 노력이 공공부문을 넘어서 점점 더 많은 사기업들이 부

패와 관련한 내부 통제수단을 도입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업 관리의 한 부분으

로 윤리 위원회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한편 규제체제의 투명성이 높고 정부 규

제기관이 임의적 재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관련 제

도들이 경쟁을 위한 명확한 규칙과 외국 투자자를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

공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투명성과 예측성은 다른 여러 요소들과 함께 칠레를 투

자하기 좋은 국가, 나아가 사업하기 좋은 국가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보기 드물게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니고 있는 칠레이

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연속된 부패 사건으로 인해 원치 않는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3월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미첼 바첼렛(Michelle Bachelet) 현 정

222) U.S. Department of State(2016), “Investment Climate Statements for 2016,” http://www.

state.gov/e/eb후략(검색일: 201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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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세 개의 큰 부패 스캔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사건이 

바로 펜타(Penta) 그룹 스캔들이다. 펜타 그룹은 금융, 보험, 연금, 의료제도,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지주회사로 칠레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 집단 중의 하나다. 2014년 펜타 그룹의 회장 우고 브라보

(Hugo Bravo)는 국세청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로 기

소되었고, 이 과정에서 환급받은 돈이 정치계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원래 칠레는 정치 기부에 대한 규율이 없었다. 하

지만 이 사건이 터지면서 2014년 12월 바첼렛 대통령은 정치 기부에 대한 법

안에 서명하였다. 펜타 그룹 이외에도 100명이 넘는 납세자들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수수한 이반 알바레스(Ivan Alvarez) 감사를 비롯한 관세청 관료들은 

실형, 집행유예, 벌금, 압류 등의 처벌을 받았다. 펜타 그룹의 설립자인 카를로

스 델라노(Carlos Délano)와 카를로스 라빈(Carlos Lavín)은 우파 정당인 독

립민주연합(UDI: Unión Demócrata Independiente)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

는데, 브라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펜타 그룹이 UDI의 정치인들에게 가짜 영

수증을 받고 정치 자금을 건네준 혐의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펜타 그룹의 두 

설립자를 비롯한 중역들과 정치 자금을 수수한 국회의원 이반 모레이라(Iván 

Moreira), 그리고 UDI의 전 산티아고 시장인 파블로 살라켓(Pablo Zalaquet)

이 기소되었다.

펜타 그룹 사건은 칠레의 또 하나의 거대 기업인 SQM(Cheministry and 

Mining Society) 스캔들을 들춰내는 계기가 되었다. SQM은 많은 외부 계약

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다수가 정치인이나 그 측근, 그리고 정부 관료들이

다. 2015년 2월 SQM의 한 비서가 SQM이 세금 감면을 위해 가짜 영수증을 발

행했음을 폭로하였다. SQM은 옛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딸 베로니카 

피노체트의 전 남편이자 산림토목기사인 훌리오 폰세 레로우(Julio Ponce 

Lerou)가 대표이사로 있는데, 피노체트 시절 폰세는 주요 공기업들을 이끌며 

많은 부를 쌓았다. 그의 존재가 대중에게 너무 알려지면서 1983년 당시 재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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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공기업 Corfo(Corporación de Fomento de la Produción)의 총수직

에서 물러났지만, 폰세는 이미 정계와 재계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폰세하에서 SQM은 정치 활동에 자금을 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정부의 광산부 차관 파블로 와그너

(Pablo Wagner), UDI당 소속 의원 하이메 오르프스 보우촌(Jaime Orps 

Bouchon) 등 여러 명의 우파 인사들이 기소되었다. 펜타 그룹이 우파 정당들

에만 정치 자금을 준 반면, SQM은 2013년 대선 당시 바첼렛을 후보로 내세운 

중도좌파연합 새로운 다수(Nueva Mayoría)를 비롯한 좌파 인사들에게도 정

치 자금을 대주었는데, 바첼렛 정부의 내무부 장관 로드리고 페냘리요

(Rodrigo Peñalillo), 산티아고 시장 다비드 플로레스(David Flores) 등 다수

가 기소되었다.

또 한 가지 큰 부패 스캔들이자 현 바첼렛 정부에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비리가 바로 바첼렛의 며느리가 관련된 스캔들이다. 며느리 게이트(누에라게

이트: Nueragate)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바첼렛의 아들 세바스티안 다발로

스(Sebastián Dávalos)의 아내인 나탈리아 콤파그논(Natalia Compagnon)

이 기업 대출에 특혜를 받은 혐의로 대통령의 이미지에 큰 상처를 준 사건이다. 

콤파그논은 자신이 주식의 반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카발(Caval)이 1,000만 

달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칠레중앙은행의 부총재 안드로니코 루크시크

(Andrónico Luksic)와 만남을 가졌고, 2013년 바첼렛이 대선에서 승리한 다

음날 중앙은행은 대출을 승인한다고 알려왔다. 이 사건으로 인해 콤파그논과 

그녀의 카발 사업 파트너 마우리시오 발레로(Mauricio Valero)가 약 16만 

5,000달러의 세금 회피를 위한 청구서 조작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편 1,000만 

달러의 대출로 카발은 수도 산티아고 남쪽에 마찰리 시에 27만 에이커의 땅을 

매입하였는데, 당시 마찰리 시는 카발이 사들이려던 농토를 도시개발용으로 용

도 변경을 고려 중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은행, 관료, 사업가, 법조인 등

이 카발의 투기적 부동산 매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외에도 칠레 항공사 란(LAN)이 2014년 아르헨티나 노선의 개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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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부패 스캔들이 터

지면서 현 바첼렛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2014년 2기 

임기 초반에 58%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2016년 1월에는 25%, 7월에는 22%까

지 하락하여 바첼렛 1기과 2기를 통틀어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였다.223)

나. 낮은 부패 수준의 요인

칠레의 높은 투명성은 우선 오랜 세월을 거쳐 뿌리내린 민주주의 전통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칠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드물게 독립 후 약 20년 

만에 민주주의 질서를 구축하여 매우 긴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810년 

독립을 선언한 칠레는 1830년부터 1973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쿠데타로 

독재 정권을 창출하기 전까지 몇몇 경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대권을 물려주었다. 칠레는 이러한 과정에서 1833년 헌법과 

1925년 헌법에 입각하여 민주주의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켰는데, 특히 1833년 

헌법은 인구의 10%에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소수 지배층의 민주주의기는 했지

만,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는 형태를 취하며 칠레 민주주의의 시초를 알렸

다.224) 1900년을 전후한 의회주의 공화국을 통해 칠레의 정당들은 개방적이

고 경쟁적인 정치 체제의 견고한 기반으로 성장하였고, 그 후 피노체트 정권 전

까지의 대통령제 공화국을 거치며 그 전통은 공고해졌다. 이는 칠레가 1970년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좌파 사회주의 정권인 Salvador Allende 대통령의 등

장을 경험하게도 하였다. 물론 1973년 피노체트의 등장은 칠레 민주주의에 급

작스런 후퇴 또는 단절을 가져왔다. 피노체트는 의회를 해산하고 오랜 전통의 

정당 정치를 사실상 붕괴하였다. 하지만 16년간의 통치를 끝으로 피노체트 정

권이 쇠퇴하고 1989년 중도좌파연합인 콘세르타시온(Concertación de 

Partidos por la Democracia)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칠레에서는 

223) Esposito and Slattery(2016. 7. 6).

224) Valenzuela(1994),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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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민주주의 전통을 복원하려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피노체트가 집권하에 저지른 엄청난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반영한 것이었다. 피노체트는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정부 공

금을 자신과 가족 명의로 해외은행계좌에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1990년 다시 

민주화를 이룩한 칠레는 좌우의 정치 이념에 상관없이 청렴과 투명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아 국가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

과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깨끗한 국가 중의 하나로 꼽히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칠레는 다양한 제도적 부문에서 부패를 제

어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림 3-21]에서 보듯이, 칠레는 라틴아메리

카는 물론이고 한국이나 고소득 OECD 국가에 비해서도 준수한 수준의 제도

적 환경을 지니고 있다. 칠레는 백분위순위(percentile rank)가 91로 라틴아

메리카 평균 52, 한국 70, 그리고 고소득 OECD 평균 85보다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국민 의사 반영도는 백분위순위 80으로 고소득 OECD 평균(87)보

다는 낮지만 라틴아메리카 평균(61)보다 훨씬 높고 한국(69)보다도 높았다. 정

치적 안정성 역시 백분위순위 63으로 고소득 OECD 평균(77)보다는 낮지만 

라틴아메리카 평균(58)과 한국(54)보다도 높았다. 정부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백분위순위 84로 고소득 OECD 평균(88) 및 한국(87)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라틴아메리카 평균(53)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았다. 규제의 질에 

있어서는, 칠레가 백분위순위 92로 라틴아메리카 평균(54)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84) 및 고소득 OECD 평균(87)을 능가하였다. 법치에 있어서도, 칠레는 

백분위순위 88로 라틴아메리카 평균(48)의 두 배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으며, 

한국(81)보다 높고 고소득 OECD 평균(88)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이렇듯 칠

레는 직접적인 부패 관련 지표 이외에도 부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거버넌스 분야에서 다른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보다 월등히 긍정

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225) 

225)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

/wgi/후략(검색일: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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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칠레의 부패 관련 거버넌스 지표

주: 지표는 백분위 점수로 가장 우수한 순위가 100, 가장 나쁜 순위가 0임.
자료: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후략(검색일: 

2016. 10. 1).

표 3-13. 칠레의 제도에 관한 국가경쟁력 지표

구분
칠레 한국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사법부의 독립성 5 31 3.8 69

정부 정책 수립의 투명성 4.9 26 3.3 123

기업의 도덕성 4.5 32 3.6 95

주: 총 조사 대상국은 140개 국가임. 지수는 1-7로, 1이 가장 낮은/부정적 상태, 7이 가장 높은/긍정적 점수임.
자료: Schwab(2016), pp. 13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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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에서 보듯이, 칠레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비해 월등히 투명

하고 깨끗할 수 있는 요인들은 세계경쟁력지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칠레의 사법부 독립성은 지수로 5, 순위로는 31

위로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

는 토대가 견고하다. 정부의 정책수립의 투명성에 대한 지표도 칠레는 지수 

4.9, 순위 26위로 아주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부패에 대한 가능성을 낮춘다. 기

업의 도덕성을 볼 때도, 칠레는 지수 4.5, 순위 32위로 세계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한국과 비교해도 모두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으며, 이

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칠레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226) 

피노체트라는 악명 높은 독재자에 의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이던 

민주주의 역사의 단절을 경험한 칠레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 하는 시민사회의 인식과 참여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보다 비교적 높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시민사회가 결집한 결과로 NGO가 설립되기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인 ‘총명한 시민(Fundación Ciudadano Inteligente)’은 투명

성과 시민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에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불평등

을 감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9년에 만들어졌다. 특히 온라인을 이용하여 

국민이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

움을 주고 있다. 원래 ‘총명한 시민’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와 시민 사이에 존

재하는 정보의 간격을 줄이고 시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발족하였다. 발족 이듬해에 ‘총명한 시민’은 국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구하

고 입법에 있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일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 

NGO는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나 조직으로서는 어떠한 정

치 정당이나 운동과도 제휴하지 않으며, 완전한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

해 정부나 정당, 또는 정치적 이익관계를 지닌 노동조합으로부터 절대 자금 조

달을 받지 않는다.227) 

226) Schwab(2016), pp. 13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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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싱크탱크 네트워크로 ‘대중의 공간(Espacio 

Público)’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연구 네트워

크다. 중도좌파의 성향을 지닌 ‘대중의 공간’은 ‘총명한 시민’과는 회원의 성격

이 다르기는 하지만, 공공정책의 개선과 집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투명성 증

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하는 시민 사회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대중의 공간’은 도시와 영토, 자유경쟁과 소비자,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다양성

과 포용성, 교육, 보건의료, 청년 고용, 환경과 천연자원 등 8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228) 한편 ‘대중의 공간’은 최근 치러진 지방자치선거의 공정한 실시를 

위해 LupaElectoral이라는 웹사이트(http://www.lupaelectoral.cl/)를 만

들어 선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선거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장소, 후보자의 관심 등의 정보, 선거 후원금과 후원자 리스트, 선거관

리위원회(Servel: Servicio Electoral de Chile)에 의해 제공되는 후보자의 

고소 및 징계에 대한 통계 등이 그것이다.229) 

2015년에는 ‘총명한 시민’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연구 단체인 ‘대

중의 공간(Espacio Público)’과 연합하여 ‘반부패 전망대(Observatorio 

Anticorrupción)’라는 또 하나의 NGO를 설립하였다. 반부패 전망대는 2015

년 발족한 반부패 대통령 자문위원회(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Corruption, Conflicts of Interest, and Trafficking of Influences)가 공

표한 제안들이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NGO다. 이 단체는 

반부패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이행 여부를 상세히 웹사이트에 공개함으로써 모

든 국민이 현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에 얼마나 큰 의지를 보이는지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6년 11월 현재 ‘반부패 전망대’에 따르면, 반

부패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전체 약속한 제안에 55%를 이행하였으며 그 질은 7

점 만점에 4.4점을 기록하고 있다.230)

227) Ciudadano Inteligente, http://en.ciudadanointeligente.org/후략(검색일: 2016. 10. 30).

228) Espacio Público, http://www.espaciopublico.cl/후략(검색일: 2016. 10. 30).

229) Lupa Electoral, http://www.lupaelectoral.cl(검색일: 2016. 11. 1).

230) Observatorio Antocorrupción, “Cumplimiento de las propuestas,” http://observatorioanti

-corrupcion.cl/후략(검색일: 201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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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칠레 부패의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칠레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있어서 라틴아메리카에

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 부패인식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칠레의 평균 부패인식지수

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단연 가장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었고, 전 세계에서도 약 

상위 12%에 해당하는 낮은 부패 수준을 보였다. 물론 최근 2년여 동안 터진 큰 

부패 사건들이 칠레 사회도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펜타 그

룹 스캔들, SQM(Cheministry and Mining Society) 스캔들, 그리고 ‘며느리 

스캔들’ 등의 굵직한 부패 사건들은 칠레 사회도 정경유착에서 오는 부패의 고

리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경고한 것이다. 다행히도 여전히 칠레는 중남미에서 

부패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 중의 하나다. 부패 사건들이 터졌을 

때 칠레 정부는 비교적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고 관

련자들을 적극 수사하였다. 전·현 정부 관료, 여·야 의원, 정부·민간 할 것 없이 

부패 수사에 포괄적이고 철저한 자세를 취하였다. 

부패에 대한 칠레 사회의 높은 민감성은 일찍이 시작한 민주주의 역사와 피

노체트라는 독재자에 의한 민주주의의 단절, 그리고 피노체트가 물러난 후 잃

었던 민주주의의 회복으로 이어진 정치적인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피노

체트 독재정권하에서 벌어진 수많은 부정부패는 칠레 사회로 하여금 제도적 차

원에서의 민주주의의 회복뿐만 아니라 청렴과 투명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고취

시켰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칠레는 각종 거버넌스 지표를 비롯하여 사

법부의 독립성, 정부 정책 수립의 투명성, 그리고 기업이 도덕성 등 공공 부문

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라틴아메리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많은 부패의 요

인이 될 수 있는 지표들에서 한국보다도 더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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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OECD 국가에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는다. 부패인식지수가 라틴아메리카에

서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유다.

한편 최근 칠레의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인식과 열망을 바탕으

로 사회의 투명성과 부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온라인을 이용한 대중의 

참여를 도모하는 NGO ‘총명한 시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싱크탱크 네트워

크 ‘대중의 공간’, 그리고 국가의 부패척결 노력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감시하

기 위해 앞의 두 단체가 연합하여 만든 ‘반부패 전망대’ 등이 그 좋은 예이다.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국가 제도의 우수함에 더해, 시민 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민감함이 칠레의 현재를 만들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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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구조 비교분석

가.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보편적 특성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에 대한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수준이 심각하다

는 점에 집중하여, 각국의 부패 현황을 파악하고 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

다. 라틴아메리카를 아우르는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경우는 매우 드물거나 제한적이며, 기존 부패의 이론이나 개념으로 라

틴아메리카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했을 뿐이다. 본 연구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

헨티나 그리고 페루의 사례를 통하여 네 가지 사례를 관통하는 라틴아메리카 

부패가 갖는 공통의 성향, 즉 권위주의적 정치시스템하에서 발생하는 후견주의

적 부패를 파악하였다. 후견주의(Clientelism)는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구조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현상 중 하나이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

고 페루의 사례 연구에서 후견주의는 각국의 정치제도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

드로 등장하며, 정치주체간의 관계 속에서 후견주의적 부패가 양산된다고 파악

할 수 있었다. 

멕시코의 경우 멕시코 혁명 이후 제도혁명당의 건설과 함께 다양한 혁명주

체 세력이 정치제도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형적인 후견주의적 정치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민주적인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제도혁명

당의 오랜 일당 독재를 공고히 하는 제도적 기틀이 되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권

력과 자원의 분배가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혁명당

의 권력을 유지하고 기득권 세력의 부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민

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을 통한 권력과 부의 재분배가 아닌, 개인적인 관계 즉 후

원-수혜 관계를 통한 권력과 부의 재분배가 제도화되었으며 이를 후견주의적 

부패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혁명 이후부터 시작된 후견주의적 부패의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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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의 비대해진 국가 시스템하에서 유지 및 강화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실시된 신자유주의하에서도 붕괴되기는커녕 다변화되었다는 

증거들을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다. 

브라질 또한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후견주의적 정치 구조하에서 부패가 제도

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브라질은 본 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일찍이 이익집

단의 대표가 공공정책의 결정에 참여하는 노-사-정 삼자간 정치협상이 정착되

어왔다. 이러한 제도가 국가의 발전에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패연구의 측면에서 볼 때, 노-사-정 

삼자의 참여를 강조하며, 사회 각 주체간의 협상을 통한 의사결정과정이 민주

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패가 자리 잡을 여지가 커질 수 있다

는 것을 브라질의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특히 산업부문별 협회들이 각 산

업의 노동자들을 실제로 대표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나아가 노-사-정 삼자간

의 협의가 정부 혹은 정당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 부와 권력의 분배는 후견주의적 부패를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역시 후견주의적 부패가 나타나고 있다. 강력한 대통령

제에서 기인한 권력의 집중은 정치적 리더가 지지를 받는 대가로 추종자들에게 

편의, 물질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주의가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였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사회수당(사회복지, 보조금, 장학

금), 공공근로, 공무원 채용 등이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흔히 사용되는 공적자원

으로 이러한 자원의 분배 과정에서 후견주의적 부패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페루 사례에서도 페루의 부패가 후견주의적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후지모리의 독재를 공고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정치 및 

사회 주체들을 매수했던 몬테시노스 스캔들은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후견주의

적 성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특히 3선을 위한 국민투표를 성사시키

기 위하여 몬테시노스가 이에 반대하는 국가선거위원회의 위원들을 매수하는 

장면을 포착한 동영상은 정치권력이 부패를 활용하여 지지 혹은 충성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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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페루의 사례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후

견주의적 부패 양상은 라틴아메리카의 고질적 부패와 권위주의적 정치시스템

의 관계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가 다양한 사회적 주

체들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였다는 웨이랜드의 주장과는 달

리,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권위주의적 정치시스템이 후견주의

적 부패가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한 것으로 사료된다. 차후 논한 

칠레와 코스타리카의 청렴성의 원인도 이 두 국가의 비교적 오랜 민주주의적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즉 정치

적 권위주의는 한 사회의 부패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나. 각국 부패의 특수성

라틴아메리카의 부패를 관통하는 후견주의적 성향이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공통점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각국의 처한 독특한 사회, 정치 및 역

사적 환경 속에서 특수한 부패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사례 연구를 통하

여 각국의 부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나, 이 장에서는 각 국가의 부

패가 보여준 대표적인 특성들을 정리해봄으로써 각국의 특성이 부패구조에 끼

친 영향을 고찰해보았다. 

1)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부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멕시코에서의 마약 카르텔의 성장은 1980년대 미국

의 주도로 콜롬비아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던 마약과의 전쟁과 무관하지 않

다. 콜롬비아 메데진 카르텔의 몰락으로 미국으로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 망에 

생긴 공백을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 채웠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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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의 성장에는 멕시코의 부패구조가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행으로 멕시코는 전통적인 엘리트 

뿐 아니라 기술관료 등 새로운 지배 엘리트가 등장하였으며 이는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다양한 세력들이 부패의 구조를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새로운 세력들 중 하나로 마약 카르텔이 등장한 

것은 멕시코 사회에는 매우 불행한 전개였다. 마약 카르텔은 멕시코 정치 권력

자를 경제적으로 후원하며 마약 밀매에 필요한 다양한 법적, 정치적 보호를 받

을 수 있었으며, 멕시코의 정치 권력자들은 마약밀매를 통한 이윤을 직간접 적

으로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확장하거나 공고히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과 정치 권력자 간의 이러한 부패

는 마약부패라고 규정될 수 있는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 멕시코 

사회가 직면한 부패 중 가장 심각하며 치명적인 부패가 되었다. 

2) 브라질: 정당제도와 부패

브라질의 경우 최근 터져나온 부패 스캔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패의 구조

가 정치제도 특히 선거 및 정당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비단 브라질 노동당 지도자들의 부패 스캔들뿐 아니라 콜로르 대통령의 탄

핵에도 부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치인들의 부패를 

단순히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제도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브라질의 다당제는 부패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유독 정치 스캔들이 많은 이유도 이러한 다당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당수가 지나치게 많은 브라질의 다당제는 정책수행을 위하여 대통령이 

때에 따라서는 30여 개의 정당과 협상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하는 환경을 제공

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대통령은 특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차후 특혜를 약속하며 다양한 정당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인다. 

앞서 언급한 전형적인 후견주의 부패의 예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치 부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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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정당제도가 갖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은 정당의 문제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만 부패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정당의 연합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있다. 문제는 다수 

정당들의 연합이 유사한 정치적 지향점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만은 없다는 점이

다.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 지향점과는 무관하게 대선의 승리를 위하여 포섭한 

정당들에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제도적으로 

후견주의 부패를 양산하는 토대가 된다. 이는 오늘날 브라질의 부패 스캔들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3) 아르헨티나: 엘리트와 부패

아르헨티나는 오랜 과두제적 정치·경제 엘리트의 역사를 반영하듯 정치·경

제·관료 엘리트의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하는 엘리트 카르텔 부패를 보여준다. 

강력한 대통령제와 연방주의적 재정제도라는 토대 위에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 

부패가 성장한 것이다. 이들은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부패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불안정한 정치 및 경제 

시스템 속에서 엘리트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각종 이권을 결정하는 정치 및 관료 엘리트와 이러한 이권을 확보하기 위하

여 노력하는 경제 엘리트가 형성한 카르텔은 청렴하거나 정직한 기업행위가 아

르헨티나 시장에서는 비효율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형성한다. 반

복되는 정치 및 경제적 위기는 부패의 엘리트 카르텔이 확장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즉 예측 불가능한 정치 및 경제 환경 속에서 경제 엘리트들은 절

차와 제도에 의한 결정보다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시도하고, 정·관계의 엘리트 역시 불안한 정치 및 경제 상황 속

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경제 엘리트와 결탁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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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행은 1991년 미국기업  Swift-Armour의 시설장비 수입과정에서 

일어난 메넴 정부의 뇌물요구로 가시화된다. 경제 위기 속에서 정권을 잡은 메

넴 정부가 Swift-Armour사에 관세 인하의 대가로 요구했던 뇌물은 아르헨티

나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실상을 보여준다. 당시 아르헨티나 정·관계 엘리트는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개혁을 추진하던 메넴 정부가 갖고 있던 엄청난 

권력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경제 엘리트에게 제공하며 사적인 이득을 취

하고자 시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 부패에 저항한 미국 기업의 고

발로 인하여 이 사건은 이후 처벌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으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아르헨티나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페루: 정부의 개입과 부패의 제도화

멕시코,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비하여 더욱 정치시스템의 제도화가 

뒤떨어진 페루의 경우 제도화된 정치제도의 부재가 역설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통한 부패의 제도화를 가져오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특히 취약한 시민사회를 

지닌 페루의 경우 정치권력이 다양한 정부의 규제를 활용하여 오히려 부패를 

양산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다. 그 결과 후지모리 정권

하에서 나타난 몬테시노스의 부패 스캔들과 같은 정권형 부패가 만연하게 된다.

후지모리의 비호 아래 행해진 몬테시노스의 여러 부패 사건은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장악한 정부가 이를 활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정당 및 공직의 권력자들이 폐쇄적인 관료제

도와 정부시스템을 활용하여 특정 경제인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정책

적 대가를 약속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페루 이

외의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부패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페루의 경우가 

다른 국가와 차별되는 점은 제도화되지 못한 정치와 취약한 시민사회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강화된다는 점이다. 후지모리 정권하의 부패 스캔들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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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듯이 이러한 페루의 구조적 취약성은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이 부패의 

확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이 그 정

책이 추진하고자 했던 본원의 목적보다는 부패의 기회로 활용되곤 하였다. 분

권화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분권화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권력과 부의 균형적인 분배를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무능으로 지방정부에 이전되었던 재량권은 국

민 사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였고, 불완전한 제도를 활용한 부패의 확장을 

가져왔다. 결론적으로 페루는 정치의 제도화에 실패한 결과 부패의 제도화를 

가속화했다고 볼 수 있다.

5) 코스타리카와 칠레: 민주주의와 부패의 관계

앞서 언급한 국가에서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공통된 특징과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국가별 특수성에 기인한 나름의 부패 부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코스타리

카와 칠레는 부패의 확산이 용이한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도 불구

하고 부패를 최소화하고 방지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준다. 칠레

와 코스타리카는 라틴아메리카 내에서 낮은 부패지수를 기록할 뿐 아니라 우리

나라와 비교해서도 더 청렴한 사회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페루와 같이 상당한 부패의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와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은 성공적인 반부패정책을 가져오는 결정요인을 파악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칠레와 코스타리카 모두 정치시스

템의 안정 즉 민주주의의 정착이 해당 국가의 부패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

했다는 점이다. 칠레의 경우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정당정치의 전통이 가장 긴 

국가이다. 피노체트의 군사쿠데타로 인하여 이러한 전통이 잠시 단절된 경험을 

갖고 있으나 1940년대부터 정착된 정당정치의 전통은 군부독재 시기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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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맥을 유지하며 이후 군사정권을 붕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민주화와 

함께 부활하였다. 특히 피노체트 정권의 붕괴를 가져온 1989년 국민투표를 효

과적으로 활용한 야당의 활동과 민주화 이후 칠레의 우파와 좌파를 대변하는 

정치정당의 형성과 이들의 제도화는 칠레 정치시스템의 선진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정부의 정책결정이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에 의해서 견제될 수 있는 토

대가 마련되었으며, 시민사회의 성장 또한 견인할 수 있었다. 

코스타리카 역시 칠레와 마찬가지로 오랜 정당정치 및 민주주의의 전통을 

갖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유일의 중립국으로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코스타리카는 군사 쿠데타나 군부독재와 같은 민주주의의 단절을 경험하지 않

았다. 1948년 6주간의 내전을 종결한 이후 군대의 폐지를 결정한 코스타리카

는 이후 지난 친치야 정권까지 민족해방당과 사회기독당의 양당 시스템하에서 

안정적인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이뤄왔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코스타리카가 군대의 폐지를 통하여 얻은 재정을 교육 및 보건에 활용하

여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해왔다는 점이다. 높은 교육수준은 시민사회의 

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을 

자랑하는 코스타리카에서 시민사회가 상대적으로 성숙하고 민주주의가 잘 정

착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제도적 성숙은 다양한 반부패정책

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이어졌다. 

이 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부패를 규정하는 부패의 특성을 확인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가별 부패의 유형도 정리해보았

다. 특히 칠레와 코스타리카의 낮은 부패지수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성공적인 반부패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환경은 민주주의의 정착

과 제도화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라틴아메리카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로 지목되고 있는 부패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였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구조적 조건을 충족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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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제도적이고 직접적으로 부패에 대응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이에 이러한 제도적 노력의 내

용을 살펴보고, 그 성과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2. 각국의 부패방지법

1970년대 위기적 국면에서 통치 정당성의 위기를 맞이한 정부들이 취한 정

책에는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개혁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포르티요 

정부(1976~82)는 ‘정치조직 및 선거과정에 관한 연방법’하에 ‘정당승인 절차

의 자유화’, ‘연합하원의 개혁’, ‘선거절차의 변화’, ‘매스컴에 대한 정당 접근 

가능성의 확대’ 등을 통해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231) 또한 델 

라 마드리드 정부(1982~88)에서는 ‘정부 관료와 경찰의 부패를 추방하기 위

한 목적으로 도덕 혁신운동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행정부 내의 부패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각료급의 감사원장과 감사원을 신설’하는 등의 정치 개혁을 펼

치기도 했다.232) 하지만 이러한 반부패정책들은 이성형(2007)이 지적하고 있

듯이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에 처한 정권들이 정치적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활

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근본적으로 부패를 양산하는 구조를 개혁하는 데는 

한계를 노출해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는 2012년 3월 30일 연방 정부는 

물론이고, 주정부와 지역 정부를 포함하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부패 억제를 위

한 기구인 국가 부패방지 위원회(Comisión Nacional Anticorrupción)의 

설립의지를 밝혔다. 이후 같은 해 9월 헌법 개정과 국가 부패방지 위원회 설립

을 위해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12월에 이를 현실화했다. 1여 년

231) 강문구, 조성권(2000), p. 6.

232) 위의 책,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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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원에서의 논의를 거쳐 헌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하였으나 하원에서 그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2014년 10월에 또 다시 국민행동당(PAN)의 주도로 

국가 부패방지 체제(Sistema Nacional Anticorrupción, 이하 SNA) 형성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 SNA 법 체제 형성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2014

년 12월부터 2015년 2월 동안 Transparencia Mexicana를 비롯한 시민 단

체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일명 ‘3 por 3 법안’(이후 SNA 내의 ‘공직자 일반 행

정 책임을 위한 법’으로 제정됨) 논의 참여를 위한 캠페인이 이뤄졌다. 그 내용

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산에 대한 신고를 하고 이해 충돌에 대해 밝힐 것을 요

구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 각계각층의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가운데, 2015년 5월 22일 의회에서 

국가 부패방지 체제(SNA) 형성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SNA는 부

패 행위를 예방,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의 여러 부처와, 각종 

사회단체, 학계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의사를 ‘조정’하고, 다양한 메커

니즘을 통해 부패 행위를 ‘예방’, ‘통제’하며, ‘처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체제

이다. 2016년 7월 18일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SNA를 구성하는 7개의 법안을 

최종적으로 공표하였다.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제인 SNA는 

다음과 같은 총 7개의 법안을 포함하고 있다.

표 4-1. 국가 부패방지 체제(SNA) 7개 법안

법안 내용

국가 부패방지 체제에 대한 일반 법 (Ley General 
del Sistema Nacional Anticorrupción)

- SNA는 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기관, 사
회단체, 학계 인사 등 다양한 사회 행위자들이 참
여하여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조율하는 체제임
을 명시

- 특히 모든 이해관계의 조율은 조정 위원회 
(Comité Coodinador)를 통해 운용

회계와 감사를 위한 연방법(Ley Federal de 
Fiscalización y Rendición de Cuentas)

- 감사원(Auditoría Superior de Federación)의 
역할 강화

- 감사의 주체와 객체의 범위와 정보공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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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법안 내용

공직자 행정 책임을 위한 일반 법(Ley General 

de Responsabilidades Administrativas de 

Servidores Públicos, 일명 3x3법안(Iniciativa 

de 3 por 3)으로 시민 사회 단체들의 참여와 

제안이 기본적 내용 구성)

- 공직자의 재산 공개와 이해 충돌 방지관련 내용

을 포함

- 공직자의 의무와 처벌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규

정한 공직자 행동강령 포함

행정 정의를 위한 연방 법원 기본법

(Ley Orgánica del Tribunal Federal de 

Justicia Administrativa)

- 공무 관련 부패 혐의에 대한 처벌에 있어 공직자 

뿐 아니라 관련자까지 함께 처벌하는 방안 포함

연방 행정 기본법(Ley Orgánica de la 

Administración Pública Federal)

- 공공행정부(SFP: Secretaría de la Función 

Pública)를 폐지하지 않고 그 존재를 유지하면서 

연방 공공 행정을 책임지도록 함.

- 행정적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도

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적 조처를 보

완하는 책임 포함

연방 형법(Código Penal Federal) 개정

- 일명 ‘por 3 법안’은 부패의 행태를 정확하게 명

시하고, 조사와 처벌 과정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부패 행위는 연방 형법에 의거에 처벌

검찰 기본법(Ley Orgánica de la Procuraduría 

General de la República) 개정

- 독립적으로 부패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별 검찰기관을 설립

자료: Instituto Mexicano para la Competitividad(IMCO), http://imco.org.mx/politica_buen_gobierno/las-siete
-leyes-del-sistema-nacional-anticorrupcion(검색일: 2016. 10. 25).

위와 같이 고질적인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NA가 최종적으로 공표되

기는 하였지만, 최종 공표를 며칠 앞두고 대통령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3 

por 3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반쪽자리 체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3 por 3 법안’을 기반으로 시민 단체들은 공직자 행정 책임을 위한 일

반법을 제안하였고, 법안 제출을 위한 최소 투표 조건은 12만 표였으나 최종적

으로 63만 4,143표를 획득했다. 특히 2012년 12월 말에 정권을 잡은 페냐 니

에토 정부는 교육, 에너지, 통신, 조세, 선거제도 등의 부분에 걸쳐 광범위한 구

조적 개혁을 시도해왔는데, 그 개혁의 하나가 부패방지 개혁이었던 것이다. 이

러한 논란과 함께 멕시코에서 야심차게 출발한 SNA가 얼마나 제도화된 부패 

구조와 제도적 허약성을 극복하고 부패 예방, 통제, 처벌에 기여할지의 여부는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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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브라질 반부패정책과 그 성과

브라질 부패비리 사건들은 거시와 미시의 범위로 나누어볼 수 있다. 거시적

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통제력 강화를 위한 의회의 지지기반 확충과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는 입법기관의 추천인물을 공기업 고위관직에 임명하는 방법이

다. 즉 의회에서 발언권이 높은 정당이 추천하는 인물을 이윤을 많이 내는 공공

기관에 등용하는 대신 정부가 추진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국회의 추천을 

받아 고위직에 앉은 관료들은 돈을 수거하여 국회에 뇌물을 공여하는 식의 큰 

범위의 부패 범위이다. 그러나 브라질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서로의 이익을 맞

교환하는 식의 코포라티즘적(governança corporativa) 사고방식이 오래전

부터 고착화되어 경우에 따라서 뇌물수수가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부패혐

의 적용이 어려울 때가 많다.233) 비합법적인 선거전과 그 선거 관계자들의 개

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뇌물이 쓰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흔히 뇌물수수자들

은 선거전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기부받았다는 핑계를 대며 단지 그 돈의 출처

가 더러울 뿐이라고 흔히 진술한다.234)

미시적 차원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기업이나 기업인, 다른 한쪽에서는 공무

원, 즉, 정치인이나 공기업 고위간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즉 전자가 후자에게 

뇌물을 주는 관계에서 전문적으로 돈세탁하는 중개인이 끼어들어 한쪽으로부

터 다른 한쪽으로 뇌물이 건네지는 과정에서 뇌물(더러운 돈)을 표면적으로 깨

끗한 돈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인은 카르텔을 형

성하여 관련사업 입찰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책정된 가격의 기업 이윤 안에 뇌

물을 포함하여 결국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이윤의 일부가 돌아가게 하는 방식으

로 운영되는 것이다.235) 

233) 코포라티즘은 일종의 정치시스템으로서 중세의 직능집단들(corporations)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이념을 지칭하는 개념에서 유래되어 경제, 산업, 직업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를 통해 시민이 자

신의 경제적 권리를 주장 등,정치에 참여하여 의견반영을 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이다. 정병기, 도

묘연(2015), pp. 32~38. 

234) 라디오 채널 CBN 인터뷰(2016. 8. 15). 

235) Fonseca(2011), “A corrupção como fenômeno político,” http://ibase.br/pt/후략(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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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부터 잘못 잡힌 정계의 고질적인 관행은 결국 대형 부패스캔들로 이어

졌고,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절실한 가운데 테메르 대통령은 대통령 대행시기

부터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그 일환으로 ｢개헌제안(PEC: Proposta de Emenda 

à Constituição) 241｣을 발표했다.236) 특히 정치개혁은 정치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선거제도부터 고쳐야 한다는 뜻을 내보이면서 재정개혁부터 선거

제도 등 포괄적인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237)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정부의 대응

과정이 매우 합당하고, 겉으로는 절실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영으로 보이지

만, 지금까지 행해진 부패척결에 관한 정부정책과 제도의 경험을 살펴보면서 

현재의 대응방향이 실효를 보일 수 있을지의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1) 브라질의 부패방지정책과 제도

반부패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브라질 정부에서 추진해온 부패척결 대책들의 

주안점은 ‘투명성’이다. 정부의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 2000년부터 관련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멘살러웅 스캔들 이후 만들어진 ｢보완

법 제131호(Lei Complementar 131)｣는 일명 투명성법(Lei da Transparência)

이라고 하여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238) 이 법이 제정되면서 브라질 연방

과 주, 시 정부들은 비용지출을 실시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이

를 위반할 시 어떤 시민, 정당, 협회, 조합원이든지 주 산하의 회계재판소(또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되었다.239) 그 밖에 브라질에서 마련되어온 주요 부패

방지 관련 제도는 [표 4-2]와 같다.

2016. 8. 2).

236) 2016년 6월 15일에 테메르 대통령 대행은 PEC를 공식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다. Adufop(2016), 

“Saiba mais sobre a PEC 241/2016,” http://adufop.org.br/courses/saiba-mais-sobre-a-

pec-2412016(검색일: 2016. 8. 2).

237) O Globo(2016. 6. 24), “ Temer quer reforma política em ‘brevíssimo tempo’ ”; Estado de 

São Paulo(2016. 9. 3). 테메르 대통령은 정치개혁 없이 35개의 정당과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 승인을 강조했다. 

238) 이 법은 ‘까삐베르비 법(Lei Capiberibe)’이라고도 한다.

239) Biason(2016b), http://www.contracorrupcao.org/2013/10/breve-historia-da-corrupcao

-no-brasil.html(검색일: 2016.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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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브라질 부패방지정책의 역사

연도 브라질 부패방지 관련 법과 제도

1992 법률 제8429호(Lei N.8429) 또는 공직자윤리법(Lei de Improbidade Administrativa)240)

1993
법률 제8666호(Lei 8666) 또는 공공입찰법(Lei de Licitações e  Contratos 
Administrativos)

1998 법률 제9613호(Lei 9.613), 일명 자금세탁에 대한 법(Lei de Lavagem de Dinheiro)

2000 재정회계 책임법(LRF - Lei de Responsabilidade Fiscal)

2002
아메리카부패반대협정/미주기구(OAS) 승인(Decreto Legislativo nº 152/ 2002. 6. 
25) 및 공포(Decreto Presidencial nº 4.410/2002. 10. 7)241)

2003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연방감찰국(CGU-Controladoria-Geral da União) 설립

2004 투명성 포털사이트(Portal da Transparência)242)

2005 전자입찰거래에 관한 규정(Regulamentação do Pregão Eletrônico)

2007 의무지불카드협정시스템SICONV(Cartão de pagamento obrigatório SICONV)

2008 불성실중단기업의 국가등록(Cadastro de Empresas Inidôneas e Suspensas - CEIS)

2009 보완법 131호(Lei Complementar nº 131) 투명성법(Lei da Transparência)

2010 보완법(Lei Complimentar) 제135호 또는 청렴이력법(Lei da Ficha Limpa)

2011
법률 제12,529호 또는 공정거래법(Lei de Defesa da Concorrência); 정보접근법(Lei 
de acesso à informação); 법률 제12462호(Lei N.12.462) 또는 공공입찰계약차별
화제도(RDC: Regime Diferenciado de Contratações Públicas)

2012
제1차 투명성과 사회통제에 대한 국가회의(1ª Conferência Nacional sobre 
Transparência e Controle Social)

2013 법률 제12846호(lei n.12.846) 또는 반부패법(Lei Anticorrupção)

2016 임시조치 726(Medida Provisória 726)

자료: Lei N.8429, Lei 8666, de 21 de Junho de 1993, Pinheiro, Ailk de Souza, “Aspectos gerais da Lei de
Improbidade Administrativa à luz da Constituição Federal de 1.988,” Âmbito Jurídico.com.br; Junqueira,
Daniela Cerri, “Licitações e contratos da administração pública,” Âmbito Jurídico.com.br; Lei Nº 9.613,
de 3 de Março de 1998, Lei de Responsabilidade Fiscal, Tesouro Nacional; Decreto Nº 4.410, de 7
de Outubro de 2002, Estadão Política, “Anâlise - A ex- Controladoria-Geral da União e sua crise anunciada”;
Portal da Transparência; Decreto Nº 5.450, de 31 de Maio de 2005, SAEP-DF(2014), “Brasil está em
12º lugar no ranking da transparência pública”; Cadastro de Empresas Inidôneas e Suspensas; Lei
Complimentar Nº 131, de 27 de Maio de 2009; Lei Nº 12.529, de 30 de Novembro de 2011; Lei
Nº 12.527, de 18 de Novembro de 2011; Lei Nº 12.462, de 4 de Agosto de 2011; Consocial(2012);
Lei Nº 12.846, de 1º de Agosto de 2013; G1(2016.9.8.), “Senado aprova MP da reforma ministerial 
proposta por Temer”(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6. 8. 23~10. 25).

240) [그림 3-3]에서 언급된 부정축재적 행정남용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241) ASCOM(2014), “Convenção da OEA,” http://www.cgu.gov.br/sobre/perguntas-frequentes
/articula후략(검색일: 2016. 10. 8).

242) 투명성 포털사이트는 브라질 연방정부의 포털사이트로서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인 볼사파밀리아
(Bolsa Família) 혜택을 포함하여  연방정부의 모든 지출과 송금을 조회할 수 있다.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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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회계감사 개념이 생긴 시기는 1990년대 시장개방이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당시 브라질은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

원회로부터 투명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

고, 이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회계감사 관련법이 ｢법률 9613호(Lei 9.613)｣
이다. 이 법은 ‘자금세탁 방지법(Lei de lavagem de dinheiro)’이라고 불렸

고, 2012년에 ｢법률 12683호(Lei 12.683)｣로 개정되었다. 이 법과 관련하여 

브라질에 처음으로 돈세탁 관련 범죄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면서 금융활동조

정위원회(COAF: Conselho de Controle de Atividades FNIAnceiras)가 

신설되었고,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규제와 퇴치는 물론 범죄조직과의 협조와 

정보교환 및 조직 내부의 메커니즘을 조정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외 

2012년부터는 돈세탁 퇴치를 위해 범죄 대상자를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하

기 시작했다.243) 

청렴이력법(Lei de Ficha Limpa)은 160만 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하

원의회에서 승인으로 시작된 일종의 대중적 시도이다. 내용은 선거출마자격을 

박탈당한 후보자가 미래에 비슷한 기관에서 다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배

제하기 위해 비자격자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명 정보접근법(Lei de Acesso a 

Informação)이라고 알려진 ｢법률 12,527호｣는 공공기관 정보에 대한 일반시

민의 접근 가능성을 규정한 법이다. 정보접근법에 의해 브라질 시민은 국가기

밀을 제외한 연방행정부 산하기관이나 국내외 기관 자료들, 회계감사, 입찰절

차, 정보요청 양식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244) 

입찰과 관계하여 1993년에 제정된 ｢법률 제8666호｣는 공공입찰법(Lei de 

Licitação e Contratos Administrativos)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입찰계약차별화제도(RDC: Regime Diferenciado de Contratação 

portaldatransparencia.gov.br(검색일: 2016. 10. 10).

243) Santos Jr. and Pardini(2014), http://interessenacional.com/index.php/edicoes-revista/lei

-anticorrupcao-gera-incertezas-mas-consolida-a-necessidade-do-compliance(검색일: 2016. 

10. 12).

244) 정보 접근법 원문, Lei Nº 12.527, de 18 de Novembro de 2011, http://www.planalto.gov.br

/ccivil_03/_ato2011-2014/2011/lei/l12527.htm(검색일: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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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ública)는 국영기업 자체의 입찰방식과 더불어 브라질 정부의 공공 건설용역

계약을 규정하는 법이다. ｢법률 제 8666호｣는 전통적으로 서비스와 공사 영역

을 중심으로 행정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규범을 정한 법이지만 공사를 중간에 

중단해야 한다든가, 법적 의문점과 관리기관의 허점 등이 많이 노출된다는 비

판을 받아왔다. 특히 법체계 자체에 부패를 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

한다고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RDC가 만들어졌다.245) 특히 RDC

는 당시 2014 월드컵과 2016 하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제정된 법으로서 급증

하는 브라질의 건설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기존의 공공입찰법에서 진일보한 효

율적인 법 구축이라는 취지가 담겨있었다. 

RDC는 기존의 입찰과정의 지연을 보완하여 공사기간과 계획비용을 축소하

고 공사 준비를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지우마 정부가 추진하던 제2차 성장촉진

프로그램(PAC2)의 인프라 계획과 맥락을 같이하기도 한다.246) 연방교통시설

관리국(DNIT: Departamento Nacional de Infraestrutura de Transportes)

에 따르면 RDC가 시행되면서 새로운 통합화 계약을 통해 기존의 공공입찰법

에 의한 계약에 비해 2년 정도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했

다.247) 국영기업 페트로브라스 역시 1998년 이래 ｢법률 제2745호｣를 수정하

면서 건설 수주를 위해 입찰면제와 입찰공고서를 통한 사전 평가, 공급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입찰과정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었다.248) 

대외적 차원에서 브라질의 부패방지정책 마련에 영향을 주는 국제협정은 크

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미주기구의 아메리카부패반대협정(Inter-American c

onvention against Corruption)과 일명 팔레르모 협정이라고 불리는 국제연

245)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과 감독체계가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 Fariello(2015), “No Brasil, governo tem três modelos de contratação para obras 

públicas,” http://oglobo.globo.com/economia/infraestrutura/후략(검색일: 2016. 10. 12).

246) 공공입찰의 차별제도(RDC)는 ｢법률 제8666호｣와 달리 집행계획을 요구하지 않는다. Ministério do 

Planejamento(2013), “Entenda como funciona o RDC,” http://www.pac.gov.br/not-icia

/564012c0(검색일: 2016. 7. 2).

247) 통합계약은 원래의 공공입찰법과 다르게 공공입찰차별제도(RDC)에 포함된 법적 수단으로서 건설 

운영자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 건설서비스 등을 한꺼번에 계약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248) Fariello, op. cit.(검색일: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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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부패방지에 대한 국제협정(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

uption),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관한 국제연합협정(United Nations Convent

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경제협력개발기구 협정이

라고 불리는 국제거래 시 외국공직자 부패에 대한 협정(Convention on Com

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

ransactions)이 그것이다.249) 비록 브라질이 아직 OECD 멤버가 아니지만 O

ECD의 무역거래에서 외국공직자부패퇴치 협약 조인국으로서(1997. 10) 200

0년에 비준되었다.250) 

2) 브라질의 반부패법(Lei Anticorrupção)

2013년 제정되고 2014년 1월에 시행된 ｢법률 제12846호(Lei n.12.846)｣ 
일명 브라질의 반부패법(Lei Anticorrupção)은 1990년대 제정된 공직자윤리

법(Lei de Imporbidade Administrativa)이라고 불리는 ｢법률 제8429호｣가 

그 효시이다.251) 실제로 ｢법률 제12846호｣는 룰라 정부 당시 상정한 법령

(Decreto Lei/2010)이 연방의회에서 계류하다가 2013년 브라질 대중의 반정

부 시위가 심해지면서 국회에서 승인되었다. 즉 반부패법은 라바자뚜 사건이 

터진 시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보다 1년 전에 이미 제정되었고, 외면

적으로는 라바자뚜 부패 스캔들을 수습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처럼 보이지만, 

오래전부터 시작된 부패척결 제도와 정책수립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법이다.252)  

249) UNODC, “Curruption: legal framework, International laws,” https://www.unodc.org/lpo

-brazil/en/corrupcao/marco-legal.html(검색일: 2016. 10. 15).

250) 브라질은 2000년 11월 30일 ｢법령 3678호(Decreto nº 3.678)｣를 통해 브라질 법제도에 포함시켰

다.  Controladoria-Geral da União Internacionais(2007), “Convenção da OECD sobre o 

Combate da Corrupção de Funcionários Públicos Estrangeiros em Transações Comerciais,” 

https://sistemas.mre.gov.br/kitweb/datafiles/Varsovia후략(검색일: 2016. 10. 15).

251) Alencar, and Santos, “Entre Aspas,” Globo News 인터뷰 2016년 1월 5일 방영. 

252) 라바자뚜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진 시기는 2014년 3월 17일부터이다. G1(2014. 4. 14), “Entenda 

Operaçã Lava J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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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부패법 제정의 배경

브라질의 반부패법이 제정된 이유는 부패 비리에 대한 심각성보다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부패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

인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브라질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처벌체계가 없

었다. 이미 부패가 생활화되어 있는 브라질 사회에서 부패구조를 바꿀 만한 처

벌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것은 부패라는 범죄행위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재발

할 여지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발단되었다.253) 

브라질의 반부패법은 미국법,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에 

그 기원을 둔다.254) 이 법은 기업의 부정회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 축

소를 위해 회계감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경영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으

로 생길 수 있는 투자유출이나 회피에 대처하기 위해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하

고,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시

스템을 갖추고 있다.255) 현재 뉴욕증시에 미국예탁증권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 

대기업들은 ｢사베인스-옥슬리법｣을 따르고 있으며, 그 외의 기업들도 이러한 

규제를 따르는 추세에 있다.256)  

브라질의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미국법을 따르는 이유는 미국에서도 일찍이 

브라질과 유사한 부정부패를 겪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법들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로키드사(Lockeed Corporation)의 외국정부에 대한 

특혜 비리 사건 이후 만들어진 회계감사법, 1980년대 거대기업인 엔론사

(Enron Corporation)의 계획적인 회계조작 비리, 통신계의 거물 월드컴

(Worldcom)의 부정회계 사건 등 미국의 초창기 대형부패 스캔들은 최근 브라

253) Bittencourt(2015), pp. 21-30.

254) ‘상장회사 회계개선과 투자자 보호법’ 또는 ‘법인과 회계감사 책임법’이라고 알려진 사베인스-옥슬

리법은 2002년 7월에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폴 베인스(Paul Sarbanes)와 공화당 하원의원 마이클 

옥슬리(Michael Oxley)에 의해 만들어진 법으로서 기업의 부패방지와 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255)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B%B2%A0%EC%9D%B8%EC

후략(검색일: 2016. 10. 15).

256) Wikipédia,  https://pt.wikipedia.org/wiki/Lei_Sarbanes-Oxley(검색일: 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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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 부패스캔들 처리과정에 대한 선례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교훈과 대안을 제시한다.257) 

그 외에도 브라질은 유엔부패방지혁약과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으로

서의 역할 수행 외에 미국에서 시작된 ｢해외부패실행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1977)｣을 참고하여 부패행위 처벌범위 확대에도 활

용하고 있다. 수동적 부패와 능동적 부패죄가 ｢형법｣ 317조와 333조에 각각 

만들어졌고, 같은 ｢형법｣ 337조-B와 337-C의 국제상거래 관련법 변경에도 

영향을 주었다.258) 그러나 이러한 부패척결 대책의 마련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2010년에 재정된 영국의 부패방지관련, 뇌

물수수법이나 최근 한국의 ‘김영란 법’도 이러한 반부패 대책마련 움직임의 세

계적 확산 추세의 일부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브라질 반부패법의 범위와 내용

2013년 제정된 브라질의 반부패법은 ‘청렴기업법’이라고도 불린다. 기존의 

부패방지 관련법은 ｢행정책임법(법률 제8429호/1992)｣, ｢공공입찰법(법률 

제8,666호/1993)｣, ｢청렴이력법(보완법 제135호/2010)｣, ｢공정거래법(법률 

제12,529호/2011)｣, ｢형법(Codigo Penal)｣ 제312조(Artigos.312/1940)의 

257)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자국 기업의 뇌물공여 케이스

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항공기 제조회사인 로키드사(Lockeed Corporation)의 외국정부에 

대한 특혜 비리를 적발하면서 회계감사법을 만들었고, 1980년대 엔론사(Enron Corporation)의 

계획적인 회계조작 비리 사례도 미국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1990년대 미국 통신계 거대기업으로 군

림했던 월드컴(Worldcom)의 인수와 합병 과정에서 조작된 부정회계사건 등 미국사회도 일찍이 부

정부패가 만연했던 때가 있었다. Cnet, “Verizon closes book on MCI merger,” https://www.

cnet.com/news/verizon-closes-book-on-mci-merger(검색일: 2016. 10. 20); Wikipedia,

“MCI Inc,”(검색일: 2016. 10. 20).

258) Trench and Advogados(2013), “A Importância da aderência ao Foreign Corrupt Prcatices 

Act(FCPA): Últimas Tendências e Controvércias,” http://www.acc.com/brazil/upload/TRW

-FCPA.pdf(검색일: 2016. 10. 19); G1(2012), “Os crimes de corrupção passiva e ativa e do at

o de ofício,”, http://g1.globo.com/politica/mensalao/traduzindo-julgamento/platb/20

12/10/03/os-crimes-de-corrupcao-passiva-e-ativa-e-o-ato-de-oficio(검색일: 201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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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행령에 대한 범죄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처벌해왔지만 공직자를 실

제로 매수하는 법인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인

의 책임을 객관적 책임으로 보고, 법인이 책임져야 할 범위를 넓혔다. 브라질에

서는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반대해왔던 경험에 비추어 반부패법에서는 공직

자 매수를 위해 뇌물을 직접 제공하는 법인을 범인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객관적 책임을 매개로 일종의 메커니즘을 만든 것이다.259) 기존의 공공입찰에서

는 주로 ‘라란자(laraja)’라고 하는 중개인이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어 실제이권을 

받는 주체를 숨겨왔으며, 새로운 형법과 공직자윤리법(Lei de Improbidade) 및 

공공입찰법(Lei de Licitações)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정하긴 했어

도 실지 매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260) 즉 브라질의 기

존 법들은 주로 미시적 차원의 부패방지책 마련에 급급해 법인이 실질적 부패

를 시키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부패된 자연인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261)  

일명 컴플라이언스 법(Lei de Compliance) 또는 회계감사법이라고도 불리

는 브라질의 반부패법은 기업적 성격을 띠는 행정법이다. 특히 반부패법은 기

업의 소유 및 경영구조에 관한 개선을 의무화하고, 공권력을 상대로 부패에 연

루된 기업들을 민사적, 경영적으로 처벌하는 행정부 계획이다.262) 

특히 반부패법에는 리니언시 또는 자진신고감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는 라바자뚜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활용했던 사전형량조정제도와 매우 흡

259) 이는 법인이 하는 부패에 대해 강한 책임을 지우려는 취지가 담겨져있다. 조희문(2016), p. 734;  조희문

(2015), pp. 70~72; Jusbrasil, Art. 312, § 1 do Código Penal - Decreto Lei 2848/40 https://

www.jusbrasil.com.br/topicos/10599181/artigo-312-do-decreto-lei-n-2848-de-07-de

-dezembro-de-1940/artigos(검색일: 2016. 10. 19).

260) laranja는 포르투갈어로 오렌지를 말한다. Maffei and Silva(2014), pp. 16-17, http://www.public

-adireito.com.br/artigos/?cod=b555da9b21a5a455(검색일: 2016. 10. 20).

261) 역사적으로 브라질에서 일어나는 부패사건을 볼 때 공직에 있는 부패자(부패된자)는 바뀌었지만 부

패를 시킨 자는 항상 똑같았다고 생각했다.

26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Programa de Compliance)은 또한 협조적 동의(Acordo de Leniência) 

범위에 포함된다. Deloitte(2014), “Lei Anticorrupção : Um retrato das práticas de compliance 

na era da empresa limpa,” pp.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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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다. 단지 리니언시 제도는 금융관련 범죄에서 활용되는 방법으로서 브라질

에서는 2011년 ｢법률 제12,529호, 공정거래법(Lei de Defesa da Concorrência)｣
에도 도입되었으며 브라질 공정거래위원회(CADE, Conselho Administrativo 

de Defesa Econômica｣에 의해 카르텔 형성 방지 차원에서 활용되었다. 반부

패법 제정을 통해 피고의 진술과 협력에 대한 감형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규

정이 자리잡게 되면서 라바자뚜 수사와 재판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피고들이 늘기 시작했다.263) 이는 반부패법이 2013년 8월에 승인되어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5년 3월 ｢법령 8,420(Decreto 8,420/15)｣
을 통해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264)

부패방지법은  ‘부패한 자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알려져있지만, 실제로 경제

적 측면에서 ‘사업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국가별 위험도를 측정하는 경제적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현재 여러 국가들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 

규정들이 있는데, ｢투명성법(Lei da Transparência)｣, 또는 ｢보완법 제131

호(Lei Complementar 131 또는 Lei Capiberibe)｣와 이 반부패법도 그중 

하나이며 브라질도 서명국이다.265) 즉 회계처리과정에 계획적인 비리가 숨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투명성 미비가 결국 어느 기업이든지 사업하기 어려운 환

경에서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페트로브라스는 브라질 

국영기업이지만 상파울루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다국적기업이므로 경영

263) G1(2015), “Delação premiada: entenda os diferentes tipos,” http://g1.globo.com/politica

/operacao-lava-jato/noticia/2015/07/delacao-premiada-entenda-os-diferentes-tipo

s.html(검색일: 2016. 10. 25); Jusbrasil, “Delação premiada e acordo de leniência,” https://

heliobrasil.jusbrasil.com.br/artigos/172445068/delacao-premiada-e-acordo-de-lenie

ncia(검색일: 2016. 11. 12).

264) 이 법령으로 브라질의 부패방지법은 수사 임무를 수행할 기관과 처벌기준 및 법에 근거한 적용 범위 

및 세부적 시행방법의 구체적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Fragoso and Araújo(2014), “Lei Anticorru

pção: Um retrato das práticas de compliance na era da empresa limpa,” p. 4.

265) Revista Exame(2016), “Ranking de Controle Estatal,” Melhores & Maiores, http://mm.

exame.abril.com.br/empresas/filtrar/2016/Todos/estatal(검색일: 2016. 10. 29);  조희문

(2015), op. cit., pp.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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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미국의 반부패법 저촉여부에도 영향을 받는 

기업이다. 즉 라바자뚜 사건으로 드러난 부패된 페트로브라스의 기업 이미지에 

대한 손해는 물론, 단순히 국영기업의 비리 차원을 넘어 부패된 외국기업에 대

한 국제적 간섭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여지를 만들어주었다고도 볼 

수 있다.

반부패법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처벌된 기업의 공개제도이다. 처벌기

업국가등록부(CNEP: Cadastro Nacional de Empresas Punidas)와 오명

입은 영업정지기업등록부(CEIS: Cadastro Nacional de Empresas Inidôneas e 

Suspensas)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록을 공개하는 이유는 한

번 부패로 처벌받은 기업의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공공행정에 관한 입찰이나 

계약체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다양한 차원의 불이익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 

리스트에 대한 시스템접근은 등록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존하기 위해 공공기

관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266)

반부패법의 제재나 처벌 범위는 크게 4가지−형사, 민사, 행정, 정치적−로 

나누어볼 수 있다. 사법적 처벌 범주에는 상품이나 자금 손실, 기업의 강제해

산, 경제활동 중지, 공권력이 제공하는 인센티브, 보조금, 대부 등의 특헤 금지 

등에 관한 것이고, 행정적 처벌 범주에는 벌금, 불명예 리스트 등록을 들 수 있

다.267) 또한 반부패법은 유죄판결 받는 기업에 총매출의 0.1~20%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갖추고 있어 브라질 공무원이나 민간 사회의 

부정부패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  

266) Biason, Rita de Cássia(2009), http://www.contracorrupcao.org/2013/10/breve-historia

-da-corrupcao-no-brasil.html(검색일: 2016. 10. 15).

267) Queiroz, Ronaldo Pinheiro de, ,Videoaula ESMPU - Lei Anticorrupção Empresarial - Aula 

1, Escola Superior do MPU  https://www.youtube.com/watch?v=Txt6s62khjQ&list=PL_

CIj1wqvg321wQAd10LyF-xQjQAKIGlE(검색일: 201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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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라질 부패방지 대책의 성과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이루어진 부패방지 대책은 1990년대 이래 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 제도정립 과정으로서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범위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주헌법 제정 이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선거제도와 같은 정

치개혁에 대한 꾸준한 시도와 함께 다양한 차원의 부패척결에 관한 논의와 시

도들은 처음에는 임시방편이나 사태수습의 형식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

면서 개선이 구체적 개혁으로 공고화되고,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는 법제도로 

안착되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만 가지고는 실제로 사회전체의 ‘관례’를 변화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다. 개별적 법의 기능적 차원의 대응보다는 제도의 형식이 시스템

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현재 브라질 정계는 대통령 탄핵 이후 바로 입찰법

(Lei de Licitação)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브라질 정부의 

부패에 대해 관리 감독하던 감사원(CGU)이 투명성감독감사원부(Ministério 

da Transparência, Fiscalização e Controladoria Geral da União)로 바

뀌어 또 다른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브라질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변화들을 전부 다 긍

정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부패법 이후 법 적용이 어렵고 실질적 효과

도 확실치 않아 지우마 정부는 ｢임시조치 703(Medida Provisória 703)｣을 

선포하고 반부패법의 조항들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원래 반부패법은 수사하기

에는 매우 효율적이지만, 실제로 브라질  환경에 적합한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

은 법이다. 즉 후속조치로서 만들어진 임시조치 703과  반부패법에서 절차적

으로 수행하고 있는 양형거래의 효과도 계속 검증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빈번히 제기되기도 했다.268)

라바자뚜 사건 이후 적용되고 있는 반부패법 위반 형사처벌의 이행은 전례

268) Carta Capital(2016), “MP 703, a medida necessária,” http://www.cartacapital.com.br/re

-vista/883/a-medida-necessaria(검색일: 201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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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과감한 사법적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법 규정에 따라 위반

자들을 1심 재판에 회부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과감한 방식의 절차를 수행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브라질의 반부패법은 법인 경영에 대한 조직의 내부

구조까지 영향을 주는 절차라는 점이 매우 치명적이다. 미국기업은 이미 선진

화된 시스템을 통해 시장환경이나 제반 여건들 사이에서 기업의 경영개혁으로 

이어졌지만 브라질 내 기업도 똑같은 적응과정을 겪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

부가 주로 개입하던 시장과 산업관계가 민간기업 위주의 방향으로 완전히 전향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단은 테메르 정부는 지우마 정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대한 개

혁적 측면을 강조하며 개헌제의를 통해 절차를 밟고 있지만 기존의 행정구조의 

개혁이라기보다는 보존이라는 의견이 더 강하다. 무엇보다도 PEC 241은 브라

질 대중에 대한 복지혜택 축소를 기본골자로 하고 있어 공공적자 만회 계획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269)

부패방지에 대한 대책도 그리 좋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브라

질 정부의 부패관리를 맡아오던 연방감찰국이 테메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정부

운영을 하면서 임시조치 726에 의해 투명성, 관리, 통제부(Ministério de 

Transparência, Fiscalização e Controle)로  바뀌고, 기존의 정부 회계의 

투명성 제고의 기능도 함께 바뀌어 정부에 대한 감사체계가 다시 모호해졌

다.270) 2003년 ｢법률 10,683(Lei nº 10.683)｣에 의해 창설된 CGU는 브라

질 정부 단속기관으로 대통령 직속기관이며, 연방행정부 조종기관이었지만 현

재 그 구성원이 바뀌면서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셈이 되었다. 즉 브라질에서 시

도되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들이 외형적으로는 완성된 모양새를 

보이지만 실질적인 기능 수행에 일관성이 부족해 기능의 본질까지 변질될 수 

269) Gl(2016), “Temer oferecerá jantar a senadores para pedir apoio à PEC do teto,” http://g1.

globo.com/politica/noticia/2016/11/temer-oferecera-jantar-senadores-para-pedir-

apoio-pec-do-teto.html(검색일:2016. 11. 12).

270) 구 연방감찰국(CGU)이 투명성, 관리, 통제부로 2016년 5월 12일에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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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271)    

한국의 부패관련 처벌 범위를 공무원으로 정했다면, 브라질의 반부패법은 

법인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거시적인 틀과 미시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부패관

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업 내  회계관련 부서에 대한 투명성 위주

의 경영 관리시스템 및 법적 처벌기준을 만들어 현 라바자뚜 사건에서 횔용되

는 과정에서 수사와 판결 방법에 대한 통합된 방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브라질의 총 자본형성의 거의 15%가 직-간접적으로 페트로브라스와 대형

건설 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일단 페트로브라스는 카르텔 형성에 대한 

부실경영에 대해 처벌받을 것이고, 부패방지법을 잘 준수하는 기업들은 더욱더 

기회를 얻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될 것이다. 즉 브라질 자본

주의 모델은 ‘정치적으로 지도받는 자본주의’에서 반부패법을 통해 ‘정치적으

로 지도받지 않는’ 경쟁환경으로 변할 것이다.272) 

세계 경기침체와 정부의 재정악화로 인해 민영화의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브라질을 포함한 신흥시장의 인프라 시장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의 호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273) 특히 브라질은 인프라 사업에 정부와 건

설사 간의 뇌물 수수와 이권을 교환하는 비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인해 외국기

업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온 경험을 거울삼아 현 정부는 지우마 정부 때

와는 다른 성과를 올릴 것이다. 

271) Gl(2016), “Ministro Fabiano Silveira decide deixar o cargo,” http://g1.globo.com/politi

ca/noticia/2016/05/ministro-fabiano-silveira-deixa-o-cargo.html(검색일: 2016. 8. 12).

272) Fernandes, Marco(2015. 3. 24).

273) 민간기업의 사회인프라사업에의 진입이 어려웠던 이유는 정부에 의한 기회제한이나 사업의 수익성 

및 투자원의 제한 등이 있다. 류동현(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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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르헨티나의 반부패 기구 및 정책

아르헨티나에는 부패척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즉 공직에 있는 관료와 사적부문 간의 부정한 교환을 예방, 방지 그리고 

처벌하기 위한 분명한 규정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마우리

시오 마크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 회복을 주요 외교정책으로 표

명했으며, 이를 위해서 OECD 가입을 위한 필요조건인 반부패정책을 전략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1) 반부패 기구

반부패청(Oficina de Anticorrupción)274)

OA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대표적인 반부패기구로서 정부 내 정치부패를 조사

하고 추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Ministerio de Justicia y Derechos 

Humanos) 산하기관이다. 페르난도 데 라 루아(Fernando de la Rúa) 정부시

기인 1999년 12월 10일에 ｢법령 25.233｣에 의해서 창설되었다. 반부패청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하나는 정부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정부 관료와 민간

기관이 국가자원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공공부문에서의 반부패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반부패청의 조직 구조는 이와 같은 조직의 기능을 반영하여 두 개의 독립적

이지만 상호보완적인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국(Department for 

Investigation)은 정부부처 내에서의 부패신고를 처리한다. 만약 부당행위가 

입증되면 법적인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투명정책국(Department for 

Transparency Policies)은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곳이다. 그리고 두 부서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정은 행정감시검찰관

(Administrative Control Prosecutor)이 한다. 그러나 부패청 내에서 가장 

274) Oficina de Anticorruption, https://www.argentina.gob.ar/anticorrupcion(검색일: 201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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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감시검찰관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감시검찰관 

내 조사관의 경우 경쟁시험을 통해서 선발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선발시험이 종종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다.   

반부패청은 고발을 접수하고 반부패 예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제도적 그

리고 법률적 개혁을 제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모든 반

부패 기구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부패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반부패청에 접수되는 부패고발은 대부분 공익사업계약, 공급자선정 

특혜, 라이선스계약과 관련된 것이며 국가로부터 공공사업계약과 관련해서는 

하청, 국가재산의 불규칙한 인도, 상환시기, 추가비용 등과 같은 불만들이다. 

현재까지 반부패청이 이룬 대표적인 성과로는 정보공개법(Acceso a la 

Información)과 로비법(Ley de Lobby), 그리고 공무원 재산신고 전산화 시

스템이 있다. 특히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은 세계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반부

패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만 5,000명 이상의 공직자들은(대통령을 비롯한, 

장관, 차관, 차관 그리고 국장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공기업, 외교집

단, 대학 학장과 총장, FF.AA의 위원 등) 매년마다 수입을 구체적으로 신고해

야 한다. 반부패청은 공직자재산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정축재가 의심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반

부패청이 조사한 사건들이 사법처리를 받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다. 뿐만 아

니라 감독기관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축재에 대한 효율적

인 조사가 어렵다. 

행정조사검찰청(National Prosecutor's Office for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행정조사검찰청(FNIA: Fiscal Nacional de Investigaciones Administ

-rativas)는 정부부처의 공직자들의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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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다. 1998년 법무부 산하 조직이 되면서 독립성을 갖게 되었다. FNIA는 중

앙과 지방 행정부 관료와 기업, 사회, 그리고 국가와 협력하는 모든 기관의 행

정 태도를 조사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FNIA는 의회, 사법부 또는 지방과 시정

부에 대한 조사권은 없다. 그리고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행정부 감

시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간혹 중요한 서류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세청과 자산등기소 같은 기관은 부패조사에 핵심적인 정보를 

FNIA와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게다가 FNIA의 법률적도 지위

와 권한이 모호하기 때문에 반부패청과는 달리 부패한 공직자를 기소하는 사례

가 많지 않다. 그동안 FNIA에서 조사되고 있는 사건 중에 47%는 예비조사이

고, 34%는 예심이며, 단지 19%만이 기소되었다. 현재 FNIA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계속 논쟁하고 있다.275)

국가감사원(Sindicatura General de la Nación)

국가감사원이 하는 역할은 행정부 산하의 국가기관의 내부감독과 민영화에 

대한 감시이다. 국가감사원은 공공부문의 내부감시규정을 적용하고 감독한다. 

회계감사를 하고 내용과 결과에 다른 권고사항을 내부감사기구와 내부감찰위

원회에 보낸다. 국가감사원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

에 의문이 있으며, 내부감사기구와 내부감찰위원회에서 후속조치를 취하는지

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국가감사원의 인사권을 행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지 못하다. 또한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내부감사기구(Unidades de Auditoría Interna)

내부감사기구는 행정부 소속 기구의 재정과 행정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

며, 국가감사원의 통제를 받는다. 행정부 각 부처기관의 기획, 조직 그리고 업

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부감사기구의 결점

275) Aranzazu Guillan-Montero, M. P. P.(2011), P.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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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발시험제도를  통한 충원구조가 아니며 상부에 의해 파면될 수 있기 때문

에 내부감사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과 구속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정

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있다. 

국가회계감사원(Auditoría General de la Nación) 

국가회계감사원은 재정적 그리고 기능적 독립성을 가진 기구이다. 국가회계

감사원의 활동은 의회계정검열위원회의 감독하에 있다. 의회에 속해 있기 때문

에 법적권한이 있고 재정적 그리고 기능적 독립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부패감

시기구 중에서 유일하게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국가

회계감사원의 주된 기능은 정부의 예산, 경제, 재정, 재산 그리고 법적 업무에 

대한 감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영기업과 공공서비스 감독기구,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 그리고 민영화를 통해 국영기업을 인수한 민간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의견제출 그리고 의회에 대한 외부감시를 실시하는 것이다. 

2) 반부패 법 및 정책 

자백감형법(Ley de Arrepentido)

범죄에 관여한 용의자가 범죄를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감형을 해주는 

제도인 자백감형법은 2016년 10월 19일 Cambiemos 연립여당의 주도로 하

원에서 찬성 137표를 얻어 통과하였다.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법

안은 현재 마약사건이나 자금세탁, 테러리즘, 인신매매, 납치사건 등에서 용의

자가 수사에 협조하면 감형을 해주고 있으나, 새로운 법안에는 범위를 확대하여 

경제범죄 금융범죄, 공직자 부정부패 등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특히 지난 키르츠네르 정부하에서 부패범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부정부패

와 관련된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자백감형법을 확대하였다. 공직자 

부정부패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수사정보와 물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백을 할 

경우 죄를 감형해 주는 자백감형법은 누적된 부정부패와 비리사건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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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뇌물방지법(Soborno Transnacional)

이미 아르헨티나는 1997년에 OECD의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뇌물방지협약의 이

행을 위한 감시체제도입에 합의했으나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협약을 국내법에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마크리 신 정부는 기존 법을 개정하여 현재 개인에

게 국한되어 있는 형사처벌의 대상을 개인, 시민사회, 재단, 공제조합, 기업(국

내 또는 해외)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번 법안이 개정되면 기업들은 정부부패와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안은 OECD의 

아르헨티나 감사를 앞두고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OECD 가입을 희

망하는 아르헨티나는 국제사회에서 아르헨티나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국제상

거래에서 아르헨티나가 공정한 경쟁조건을 보장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

써 국제신뢰를 회복하고 국제투자를 활성화기 위한 목적이 있다.276)

양성화법(Ley de Blanqueo)

마크리 정부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미신고 자산을 양성화하여 외

화부족을 해결할 목적으로 지하자금 양성화법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국내 혹은 보유한 자금이나 부동산 등 국세청에 신

고하지 않은 자산을 신고하여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화법을 제정하였

다. 지하자금을 양성화할 경우 부당자산 증가의 협의가 있는 자는 조정대상에

서 제외되고 세금포탈 등의 행정법 위반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불하지 않은 세

금에 대해서는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공직자는 양성화의 대상에서 제외

되며, 파산신고자, 경제사범, 고리대금업, 사기, 위조, 살인, 납치, 인신매매 등

의 범죄자는 제외된다.277)

양성화법에 따르면 불법자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제청에 신고할 경우 취

득 불법재산이 30만 5,000페소(약 2만 달러) 미만일 경우 벌금을 내지 않고 합

법적인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80만 페소(약 5만 3,000달러) 이하는 

276) “La AFIP reglamentó la Ley de Blanqueo a través de dos resoluciones”(2016. 7. 29), Infobae, http://

www.infobae.com/economia/2016/07/29/la-afip-reglamento-la-ley-de-blanqueo-a-traves-de

-dos-resoluciones(검색일: 2016. 9. 5).

277) http://www.inversiones.gov.ar/userfiles/ocde-folleto-soborno.pdf(검색일: 201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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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고 80만 페소를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10%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한 자금은 2017년 3월 31일까지 또는 6개월 동안 지정된 특

별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양성화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불법자금을 세밀하게 

감시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납세자의 자금거래현황을 파악하여 불법거

래, 탈세, 자금세탁을 근절하겠다는 의도에 있다. 아래 인터뷰는 이 양성화법에 

대한 한인 사업가들의 반응을 정리한 것이다. 

한인들 대부분 국내은행에 대한 신뢰가 많이 낮았다. 은행과 정부가 공모하

여 재산을 빼돌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은 집이나 해외은행에 

보관한다고 대답했다. 페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페소는 즉각 달러로 환전하

여 보유한다고 말했으며, 세금 부담률이 높아 영세자업자의 경우 모든 세금을 

내고 정식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번 양상화법에 대해서는 낮

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자금을 양상화할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있을 것

이라고 우려하면서 양성화법 참여의지를 나타내지 않았다(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사업가 3명 인터뷰, 2016년 9월 8일)

정부정보공개법( Ley de Acceso a la Información Pública)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열람

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처음으로 19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정부에서 정부공개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2016년 9월 15일 하원에서 찬성 182표, 반대 16

표, 불참 58표로 정부정보공개법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행정부, 사법부, 국회, 

정부부처, 기업, 정당, 대학, 노조 등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은 국민

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정보를 제공 또는 공표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행정의 불투명성은 외부적인 감시와 통제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며,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정보공개로 행정

투명성이 확보되면 부패가 발생할 확률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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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시스템 개혁

세관은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오래된 부패의 온상지이다. 세관에서는 항상 

부정행위가 자행되어왔다. 통관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혹은 서류가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통관사와 세관공무원 간에는 부정거래가 이루어졌다. 

이전 정부에서 실시했던 사전수입허가제(DJAI)는 탈세와 세관부패의 온상이

었다. 관료와의 부정거래를 통해 일부 수입상은 환전규제정책과 이중환률을 이

용하여 가짜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인허가증을 받아 공식환율로 환전을 한 뒤 

수입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해서 막대한 수익을 남겼다. 이 가운데 140억 달러가 

2012~15년 사이에 해외로 유출되었다. 

세관부패는 부두에서 운송, 보세창고 그리고 주무부처인 상업차관실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뇌물로 구조화되어 있다. 아르헨티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한 수입규제로 국제사회에서 악명이 높은 국가이나, 뇌물을 통해서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단하게 처리된다. 세관직원은 수입자와 수입품에 대한 정

보 없이 옵션에 따라 적게는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받고 모든 

물건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주었다. 특히 한인들의 생업과 깊은 관련이 

있는 세관법에 대한 한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한인들 대부분 의류･섬유관련 업종에 종사한다. 특히 완제품 의류의 경우 수

입제한품목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한인들의 경우 세관부패에 연루되었다. 수입

을 위해서는 수출실적이 있어야 합법적인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

입자격을 갖춘 한인 사업가들은 거의 없었다. 그 밖에도 사전수입허가증을 발

급받으려면 상업차관실에 10~15%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통관사와 중개인에게 모든 통관업무를 일임하고,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컨테이너를 받아보는 대가로 컨테이너 하나당 10만 달러

에서 15만 달러를 지불하였다고 한다.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건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었다고 답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한 통

관은 불가능하며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 한인사

업가, 남성, 43세, 2016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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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부패의 원인을 행정규정과 절차의 복잡성과 까다로움에 있다고 대답했

으며 부패가 만연되고 제도화된 나라에서 뇌물을 받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규

정을 만들어놨다고 비판하였다(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사업가, 여성 39세, 

2016년 9월 10일).

신 정부는 기존의 사전수입허가제를 폐지하고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

(SIMI)으로 대체하였다. 기존의 사전수입신고제도는 수입업자가 모든 세무관

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수입금액만큼의 수출실적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입이 불가능한 제도였다. 따라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

는 과정에 관료와 수입업자 간 부정거래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새롭게 마련된 

SIMI 제도에서는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의 물품을 자동수입승인품목으로 지정하고 통관서류를 간소화하였다. 

최근에는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개편과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예

산관리국과 기획국을 신설하여 국제청으로부터 세관을 분리하였으며 분산된 

세관본부를 통합하여 통제권을 강화하고 고위급 관료들을 전문인력으로 충원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다. 페루의 부패방지정책

1) 부패방지를 위한 법 정비와 공적 영역의 부패척결 시스템

2000년까지도 페루의 사법 시스템은 범죄 네트워크를 다룰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몬테시노스의 부패스캔들로 부각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

패 네트워크가 드러난 2000년까지 페루 형사법은 사적-공적 부문이 함께 엮인 

조직적 범죄를 다룰 수 있는 세부적인 법이 미비했다. 뇌물과 횡령, 영향력 행

사와 부정 축재에 대한 고전적 정의를 넘어서는 규준들도 취약했다. 대중이 매

일 밤 TV 뉴스를 통해 접하는 충격적인 행동들에 비례하는 처벌 또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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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용인된 공적 부패가 구조화되었던 관습으로 인해 이러한 유형의 판

례도 존재하지 않았다. 동시에 이해관계의 충돌, 양립 불가능성, 그리고 공적 

의무에 대한 위반을 설명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정과 행정적 절차의 부족으로 부

패방지 시스템 또한 매우 불안정했다. 형사소송법은 기소에 대한 규문주의의 

전통에 따르고 있었고 이 시스템 내에서 형사기소는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공적인 취조로 인식되었다. 전체적인 절차는 일방향적 조사로 인

식되고 조직되었다. 기소는 강제적이고 증거가 없는 경우 기각되었다. 유죄 인

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은 협상되고 타협될 수 없기 때문에 양형거래도 없

었다. 한편 국가 기관간의 조직 내 협조를 위한 법적 틀도 존재하지 않았다.278)

페루의 법은 직위나 직무 규정의 적극적, 소극적 위반 행위, 규범적 기준의 

이탈 행위, 어떤 종류의 이익을 얻고자 기대하는 행위, 관련된 행동의 재량권과 

비밀 유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행위를 부패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의 책

임성과 관련, 행정적 부패 행위의 범주로 볼 수 있는 행위 규정을 ｢27444법

(Ley no. 27444)｣으로 정하고 있다. 즉 “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한 정

부에 상관없이 행정적 요구 절차를 시행하는 데 있어 행정상의 과실을 유발한 

당국과 직원은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행정적으로 질책, 직무정지, 견책, 해고될 

수 있다.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도 위의 대응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책임감을 장려하고 있다.279) 또한 공적 영역에서, 부패는 공직자 또

는 여타 공적 직위를 가진 자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그들이 가진 직위 

또는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 발생한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뇌물과 횡

령 등과 연관된 행동들을 범죄화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에서 2000년까지 페루에서 발생한 부패 행위들은 형사법의 

규범적인 고려를 넘어서는 것이며 소위 ‘제도화된 부패’로 언급될 수 있다. 제

도화된 부패는 단일하고 특정한 뇌물 형태를 포함하는 불법적인 범죄 체제를 

278) McMillan and Zoido(2004), pp. 9-10.

279) Carrera(2012),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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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한다. 결과적으로 제도화된 부패의 사례들은 페루에서 기존의 반부패를 위

한 형사법이 갖는 한계를 부각시켰다. 강제적인 규범들과 부패에 대한 조사권

과 연관된 규칙들이 없다는 점 또한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부패를 다루는 데 한

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280)   

2000년 11월 이후 행해진 일련의 법적 개혁은 검찰 기관과 사법 회의의 전

문화를 통한 능력 강화와 특별절차권한의 도입으로 재판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검찰 기관과 반부패 법원 설립 

사법권과 검찰청을 국가 시스템 내 법무부로 귀속, 법무장관이 검찰청의 수

장이 되어 공무원에 의한 부정 축재의 사례들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행하는 데 

책임을 지며 이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자율성의 원칙에 따라 법

무장관의 사무실은 특별 사법 공무원(magistrados) 팀을 설치, 운영하여 부정 

축재 범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팀은 한 명의 수석 검사, 세 명의 

보조 검사, 지방의 부검사, 금융 컨설턴트와 국가 경찰을 보완할 수 있다. 세 명

의 보조 검사들은 인권, 돈세탁, 불법 마약 거래 등의 전문화된 영역을 각각 담

당할 수 있으며 이들을 조정하는 검사는 지방 검사에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효율적 협조법(Law of Effective Collaboration)’

에 따라 이익을 환수하는 절차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한 대법원 이전의 모든 

반부패 소송절차에 개입한다.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2001년 12월 31일 행정

결의안에 따라 과도적 사법위원회가 항소특별형사재판소와 6개의 반부패 초심

법원을 설립했다. 

280) Navarro(2006), p.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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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도입 

부패 네트워크에 의해 행해지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

치가 요구되었고 이에 ｢Act no. 27378｣281)에 근거하여 부패 네트워크를 해

체하기 위한 특별법들을 제정하였다. UN의 부패방지협약은 37조에서 국제적 

수준의 범죄 및 초국가적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협조

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으며 페루 또한 이를 반

영하여 부패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적으로 축적되고 해외로 유출된 자산을 추

적, 환수하는 ‘효율적 협조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UN 부패방지협약이 처벌

을 완화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데 반해 페루의 ｢27378법｣은 범죄자에 대

한 완전한 처벌 면제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다. 

특정한 절차적 기제의 도입

조직범죄와 연관된 부패에 대응하는 시스템에서 보다 중요한 법적 혁신은 

예방을 위한 체포이다. 예방 체포는 재판 단계 이전에 발생할 수 있다. ｢Act no. 

27379｣에 따라 어떤 범죄의 경우, 판사는 검찰청의 대표가 청구하면 15일까지 

예방 체포를 명령할 수 있다.

배타적 부패방지 시스템의 수립

후지모리-몬테시노스의 부패를 경험한 이후 이와 같은 부패의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해 부패 네트워크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특별 기관 2개를 설립했다. 임

시사무변호사실(AD Hoc Solicitors’ Office)은 국가 이익의 방어를 위해서는 

전대 대통령, 그의 자문가 그리고 그들과 관련한 여타 사람들을 상이하게 조사

하고 개입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은 FEDADOI(불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의 집행

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이러한 조사 기간에 압수된 불법 자금을 모으고 집행하

281) ｢Act no. 27378｣은 2000년 12월 20일에 도입되었는데 1) 범죄 네트워크와의 첫 번째 연계로서 ‘협

력자’의 특징을 이용 2) 정의 협상 시스템을 준비, 추진하고 유지 3) 특별형사절차의 수립에 의해 부

패 네트워크를 해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32 •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는 기능을 수행한다.282) 

일련의 법적 개혁 이후 반부패를 위한 정책 규범 마련과 이를 지원해줄 반부

패 프로그램들이 계속 추진되었다. 2001년 4월에 국가 반부패 계획(INA) 시행 

그룹으로 구성된, ‘부패 척결을 위한 진단 및 입안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반부

패 프로그램’에 대해 승인한 것을 시작으로 2001년 11월 ‘공공기관에서의 윤

리와 투명성 진흥 및 반부패를 위한 국가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lucha contra la Corrupción y la Promoción de la Ética y Transparencia 

en la Gestión Pública)’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각료회의의 장에 속해 있

으며 부패방지와 척결을 위한 정책 제안, 공공기관에서의 윤리와 투명성 촉진, 

부패 예방과 척결을 연간 계획 개발, 부패 행위와 관련된 행동의 보고, 평가, 방

지 및 부패를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한 규범의 제안과 공식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하여 2003년 4월에는 ｢최고법령 no. 120-2001-PCM｣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에서의 윤리와 투명성 진흥 및 반부패를 위한 국가위원

회(Comisión Nacional de lucha contra la Corrupción y la Promoción 

de la Ética y Transparencia en la Gestión Pública y en la Sociedad)’

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5년 5월에는 ｢최고법령 no. 120-2001-PCM｣의 

3조와 4조를 새롭게 개정하였는데 처음으로 1997년 미주기구의 부패방지협

약과 UN의 부패방지협약의 내용을 페루 법의 부분으로 반영했다는 의미를 갖

는다. 이후 국가부패방지실(ONA: Oficina Nacional Anticorrupción)이 

2007년 설립되었고 공직자 윤리 및 부패 척결을 위한 예방, 조사, 협력, 감독 

그리고 투명성 촉진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283) 

2008년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petroaudio 사건 이후 그동안 

간과되었거나 모호해서 포착하지 못했던 부패 행위들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통

282) Navarro(2006).

283) Carrera(2012), pp. 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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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부패방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부패방지계획 2008(PNLC-2008)’

을 발표했다. 이후 2009년 1월 각료결의안에서 PNLC-2008을 보완하여 7개

의 전략적 목표와 19개의 실천전략, 41개의 행동강령과 135개의 실천방안을 

포함한 부패방지안을 발표했다. 2008년 발표된 원래의 PNLC-2008이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7개의 목표와 이에 따르는 41개의 행동강령, 구체적으

로 추진해야 할 127개의 실천방안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에 더해 수정된 내용

은 실천방안과 관련한 공직자의 책임성에 대한 실천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PNLC-2008은 ‘부패없는 페루’, ‘부패에 No라고 말하자’는 슬로건을 내세우

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부패방지 활동을 촉구했다는 점에서도, 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부패방지정책 방향을 제시

했다고 볼 수 있다.284) 

이후 2010년 ｢최고법령 016-2010-PCM｣에 의해 설립되고 ｢법률 제 29976｣
에 의해 2013년 1월 제정된 ‘고위급 부패방지위원회(La Comisión de Alto 

Nivel Anticorrupción: CAN Anticorrupción)’는 각료회의의 장이 책임을 

지며, 페루 정부의 세 영역−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와 검찰청, 지방 의회, 공공조달기관, 시민단체, 종교단체와 노조, 기업 부문까

지 총망라하는 기구였다. 이 위원회는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결합하고 실

천행동들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데 동력이 되는 중

장기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페루의 부패방지전략은 국가 전체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전망을 제시하는 

‘국가부패방지계획’을 따르며 여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다. 

‘국가부패방지계획’을 포함하여 부패방지 주요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84) Peña-Mancillas(2011),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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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부패방지를 위한 주요법들

법령 날짜 내용

법률 제26771 1999년 9월 1일
가족 관계가 있는 경우, 공공 부문에서 직원의 임
명 및 채용에 있어 금지사항을 정하는 법(연고주
의에 관한 법)

법률 제27482 2001년 6월 14일
국가 공무원 및 공무원에 의한 소득, 자산 및 수익
의 공개에 대한 규제법

법률 제27588 2001년 12월 12일
공무원과 모든 계약 양식에  따라 국가에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의 충돌을 정의하고 
금지를 정하는 법

법률 제27785 2002년 7월 23일 국가감독시스템과 감사원실에 대한 기본법

법률 제27806 2002년 8월 3일 투명성과 공공 정보의 접근성에 관한 법

법률 제27815
  S.D. 027-2007-PCM

2002년 8월 13일
2007년 3월 25일

윤리법의 민간서비스 규정
정부기관을 위한 의무적인 국가정책을 정의하고 
수립하기 위한 법

법률 제28024 2003년 7월 12일 정부 내에서의 로비규제법

법률 제28716 2006년 4월 18일 국가기관의 내부 감독에 관한 법

법률 제29542 2010년 6월 22일 행정영역 내에서 내부자고발자의 보호에 관한 법

최고법령 No. 119-2012-PCM 2012년 12월 9일 국가부패방지계획

최고법령 No. 046-2013-PCM 2013년 4월 23일 행정부서의 부패방지 전략

World Bank Group, “Anti-corruption authorites,” https://www.acauthorities.org/country/pe(검색일: 2016. 10. 23).

특히 페루는 공적 영역에서의 부패척결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와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는데 페루의 부패방지 시스템의 특징은 부처별, 부문별

로 자체의 조직 체계를 통해 공적 영역의 부패방지 관련 법규에 근거한 사항들

을 다루는 시스템과 부패방지를 고유 업무로 하는 전담 기구 시스템이 함께 작

동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페루의 부패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대부분의 사건들이 주로 공적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체계적으

로 제도화되고 있는 공적 영역의 부패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미비한 제도적 장

치들을 갖추어 부패 수준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의 기구들은 공적 영역 및 행정부처가 각각 담당하는 부패방지를 위한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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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운영자금조달을 위한 국가기금(FONAFE: El Fondo Nacional de 

FNIAnciamiento de la Actividad Empresarial del Estado) 

- ｢합의서 Nº010-2006-004-FONAFE｣에 근거하여 공기업 노동자 윤리 

규정체계를 주관한다.  페루 공기업의 지주회사인 FONAFE는 일반적인 회사

법과 FONAFE 특별법, 여러 시행령에 의거, 페루 공기업 내부 법규 수립, 공기

업 조달, 공기업간 갈등 조정 업무, 이사회 임원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

히 2013년 3월 FONAFE 이사회는 모든 공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가

이드 코드(BGC)를 새로 도입했는데 공기업 부문의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위험

관리정책, 기업윤리코드, 공기업 법률 체계, 정보공개 및 투명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기업 직원들은 기업 자산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중립성, 투명성, 

재량권에 입각해 행동하고 사회를 위해 책임감있고 효율적으로 행동할 의무를 

갖는다. BGC에는 기업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처벌 조항뿐만 아

니라 윤리적 금지사항들도 포함하고 있다. 

각료회의(Presidencia del Consejo de Ministros)

- ｢지침 001-2009-PCM/SGP｣에 근거, 공공행정에 관한 윤리규정법 보급

과 ｢법 제27815호｣의 실행, 행정부에 대한 규제를 책임진다. 행정부 각 부처

의 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윤리 규범의 보급과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증진하는 책임을 진다. 

사회발전을 위한 협력기금(FONCODES: Fondo de Cooperación para el 

Desarrollo Social) 

- 투명성, 윤리 및 제도적 청렴성을 위한 위원회를 ｢집행위원회 결의안 

008-2002-FONCODES/DE｣에 의거해 설립하여 투명성, 윤리성, 책임성 고

양을 위한 청렴기관 관리를 담당하게 했다. 또한 FONCODES 내의 윤리규정

285) Carrera(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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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 개인 및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족벌주의 방지 기준을 실행하는 업무

를 담당하게 되었다. 

교육부(Ministerio de Educación)

-｢최고법령 023-90-ED｣에 근거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법원을 설립하여 교

육부 공무원 또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접수된 불만사항, 성적 학대와 관련된 사

건, 분쟁, 도용, 위조 및 기타 심각한 행정 부정 및 기능적 위법 사례를 다루게

끔 하였다. 이는 ｢장관 결의안 0074-2005-ED｣에 따라 불만사항을 접수, 확

인, 조사하고 기소하는 불만사항관리위원회에 의해 뒷받침된다. 교육부의 투

명성 및 성실성을 위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교육부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부패방지와 척결을 위한 활동을 한다. 또한 교육부와 연계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계약관계에 있는 공공기관의 부정 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투명성 규

준을 개발, 시행했다. 

내무부(Ministerio del Interior)

- 2002년 5월 16일 ｢장관 결의안 0816-2002-IN/0102｣, 2002년 5월 ｢최

고법령 006-2002-IN 20｣, 2003년 9월 30일 ｢장관 결의안 1739-2003-IN｣, 

그리고 ｢법률 28141｣을 근거로 부패방지를 위한 내무부 사무처를 만들어 잠

정적인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부패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제재를 제안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2005년 장관 결의안에 따라 부패방지정책을 수립하고 시

행할 권한을 주었으나 2009년 페루 경찰국 내 징계체제에 관한 법률이 수정되

면서 조사와 징계에 관한 업무가 이관되고 다른 업무는 수행했으나 2011년 공

식적으로 전체적인 업무가 다른 기구로 이관되었다.

페루 총감사국(Contraloria General de la Republica)

- 크게 네 가지 업무를 담당한다. 첫째로 ｢감사관 결의안 203-2003-CG｣에 



제4장 비교연구: 각국의 부패구조 및 부패방지법 • 237

의거, 부패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팀을 만들어 엘리트 집단의 반부패 정보

를 수집한다. 둘째, ｢국가 통제 시스템과 총감사국 조직법(법률 27785)｣에 따

라 국가 기관의 대내외적 활동, 시기나 개별 기관의 조직적 고려에 관계없이 국

가 기관의 대내외적 활동을 위한 국가 통제 시스템의 규범을 개발한다. 셋째, 

예방적 부패방지 전략의 실행을 위해 ｢총감사국 결의안 233-2006-CG｣에 따

라 공공 윤리에 반하는 행동의 제거 또는 최소화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마

지막으로 ｢지침 No. 010-2008-CG｣에서 규정한 감사국 직원의 객관성, 정확

성, 투명성, 근면성, 적법성, 윤리성, 합법성, 책임성을 규정하는 원칙 및 의무

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공화국 감사관 사무소 인사 통제 및 기관 표준기구’

를 설치하고 감사국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제3자에 의해 지불되는 경제적 보상, 

접대 등을 받지 못하게 금지하는 규정을 보급하고 실행한다. 

법무부(Misterio de Justicia)

- 법무부 또한 ｢장관회의 결의안 378-2004-JUS｣에 따라 투명성 및 부패방

지 위원회를 설립하고 법무부 내 직원의 부패 행위를 조사하고 경고 및 처벌을 

결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만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윤리성과 투명성 및 부패 퇴치를 위한 계획’을 만들어 국가가 요구하는 투명

성, 도덕성, 윤리라는 틀 안에서 공무원과 공무원의 일상적 행동을 강화하고 윤

리성 고양과 부패 근절을 위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법무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계획의 내용에는 정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정보 접근 및 헌법의 완

전한 유효성과 인권 존중에 의거한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교도소기구(INPE: INSTITUTO NACIONAL PENITENCIARIO)

- ｢INPE에 관한 대통령 결의안 505- 2004-INPE-P｣을 통해 투명성 및 반

부패 위원회 창설하여 INPE의 공공기능 수행과 관련된 부패 행위 및 부도덕 행

위에 대한 불만 사항에 관해 상담하고 조사하며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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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전국 교도소에 관한 대통령 결의안 261-2006-INPE-P｣을 통해 

INPE의 규정 위반에 대해 비난하는 INPE 직원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 인센

티브를 수립하는 지침이 승인되었다. 그리고 ｢최고 법령 No. 009-2007-JUS｣
에 의거, INPE 조직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관리, 감독하는 INPE 사무소를 설

치하여 INPE의 여러 기구 내에서 행해지는 부패 및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

당하게 하였다. 

2) 부패방지 시스템의 효과와 한계

2000년 이후 페루의 부패방지정책은 부패 행위와 부패 네트워크에 대한 명

확한 범주의 설정과 함께 법적, 제도적으로 취약한 부패 관련 법규와 사법 시스

템을 확립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페루 내무부의 ‘2014~2016년 부패척

결을 위한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후지모리-몬테시노스 부패 스캔들 

이후 부패방지와 척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의 정치사회적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표 4-4. 부패방지 메커니즘 효과를 평가하는 국제청렴지수의 변화

(단위: %) 

2007 2010

비정부기구, 언론 및 방송 66 나쁨 80 중간

부패방지 비정부기구 69 나쁨 58 매우 나쁨

부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보도 및 방송 기능 72 중간 86 좋음

정부에 관한 정보 관련 청원 58 매우 나쁨 94 매우 좋음

공공행정과 전문성 58 매우 나쁨 81 좋음

민간서비스: 이해갈등의 방지와 정치독립성 69 나쁨 80 중간

내부고발자 보호 21 매우 나쁨 69 나쁨

공공 계약: 투명성, 공평성, 이해갈등 방지 68 나쁨 79 중간

공공행정기능의 민영화: 투명성, 공평성, 이해갈등 방지 74 중간 96 매우 좋음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 환경 62 나쁨 72 중간

부패방지법 100 매우 좋음 100 매우 좋음

부패 척결을 위한 기관과 메커니즘 34 매우 나쁨 71 중간

시민권의 사법적 보장, 사법 독립성 64 나쁨 63 매우 나쁨

법의 강화: 이해갈등 방지 및 전문성 48 매우 나쁨 54 매우 나쁨

자료: Ministerio del Interior(2014), https://www.mininter.gob.pe/sites/default/files/RM_Nro_0963-2014-IN-
DGPP.pdf(검색일: 201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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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을 전후해서 만들어진 법적, 제도적 장치

들은 공적 영역의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후지모리 이후 부패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들에 대해 중간평가라 볼 수 있는 2007년의 청

렴도 지수를 보면 법안을 만들어 법적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

부분 지표들이 매우 나쁘거나 나쁜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 평가 또한 상대적

으로 상황이 나아졌을 뿐, 여전히 공공행정서비스와 공적 영역의 투명성 및 전

문성의 정도가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 

나바로(Navarro 2006)는 페루의 부패방지 시스템이 부패 수준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즉 ① 이익을 얻기 위해 부당취득을 반복하거나 공적 의무를 무시하고 부패한 

행동을 반복할 때 이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② 공적 부

문에서 발생하는, 범죄 네트워크와 관련한 뇌물 공여 및 수수를 형사처벌하는 

방법이 부족하다 ③ 미주간 협약 또는 UN의 반부패협약과 같은 국제적 부패방

지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적 장치가 미비하다 ④ 국제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뇌물 공여 행위

에 대한 기존의 감독 시스템을 넘어서 공공 행정의 주요 이슈에 관련한 민간 부

문에서의 부패한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 ⑤ 때로는 

모호하고 해석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전형적인 행동에 따른 부당한 재산증식과 

연관된 범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⑥ 권위의 남용과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한 일부 사례에 대해 온건하게 처벌하

는 관행 ⑦ 어떠한 행위가 부패했다고 여겨질 때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획득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것과 함께 개인이 범죄 네트워크에 포함되거나 참여하여 부패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즉, 개인의 부패한 행동에 대

한 절차상의 관리 제도가 미비하다 ⑧ 조직범죄를 다루는 기관뿐만 아니라 사

법권(검찰권)과의 제도적 협력에 관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286)는 것이다. 

286) Navarro(2006), pp. 49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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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당선된 우말라 대통령은 페루의 부패방지 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5개년 국가계획’을 세워 보다 강력한 부패방지정

책을 추진해왔다. 그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부패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규와 기구들을 강화하고 재조직화했으며 부패방지를 위한 사회 프로그

램을 제시하고 지방 정부의 부패를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말라 정부의 

반부패정책과 부패방지 시스템 또한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되고는 

있지만 그중에서도 정부 계약에 관한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 고위급의 부패 행

위 방지위원회(CAN), 부패방지 담당 부서의 구조조정, 돈세탁과 소유권 박탈

에 관한 입법 개혁 등은 쿠친스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보여진다.287)  

3) 페루의 부패문제와 부패방지 시스템의 한국적 함의

여전히 높은 부패 수준과 점차 다변화되고 광범위하게 지속되는 부패 네트

워크, 부패의 제도화를 특징으로 하는 페루의 부패문제와 부패방지 시스템이 

갖는 한계는 한국의 사례에도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깝게는 우말라 

정부에서의 부패방지정책이 갖는 한계288)를 지적하며 한국의 경우에 비추어 

보고자 한다. 

첫째,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한 입법안이 부족했다는 점

이다. 특히 페루의 경우, 공적 영역에서의 부패 행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

에 집중하고 투자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민간부문에서의 부패 행위까지 규

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부패 네트워크의 고

리를 끊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또한 관료주위를 줄이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오히려 다양한 행정 절차의 속도를 

287) Bustamante(2016), pp. 28-32, http://idehpucp.pucp.edu.pe/wp-content/uploads/2012/07

/la-lucha-contra-la-corrupcion.pdf(검색일: 2016. 10. 30),

288) Ibid., pp. 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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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해 투명성을 결여하고 입법 개혁의 일상적인 감독을 어렵게 하는 역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부패 행위의 조사와 기소, 처벌과 관련한 정부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부패척결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대통령이나 고

위 공직자의 측근에 대한 조사와 기소가 시도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를 해고하거나 교체함으로써 법적 장치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불

공정성이 우말라 정부에서 여러 번 드러났다. 예를 들어 우말라 대통령의 부인

과 측근이 연루되었을지 모르는 돈세탁의 조사 과정에서 법무장관인 프린시페

(Julia Principe)와 부패방지사무국의 부국장인 빌까토마(Yeni Vilcatoma)

가 해고됨으로써 부패행위의 조사와 처벌에 선별적인 잣대가 주어진다는 비난

에서 자유롭기 어려웠다. 이는 결국 사법권의 독립성이 부패방지와 척결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부패방지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부패척결과 예방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부패방지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도 시민사회의 반부패 인식 수준과 실천, 부패행위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투명

한 정보의 공개, 성역 없는 조사와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세력의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독립적이고 공정

하며 자유로운 언론의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우말라 정부에서 예산의 비효율

적이고 불규칙한 관리와 여당인 Gana Peru의 정치자금 조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TV 프로그램 Panorama에 대한 정부의 비난과 정치적 보복은 한편으

로는 부패 척결을 강조하면서 부패 행위에 대한 공개를 선별적으로 거부하는 

정부의 비일관적이고 불공정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었던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프로그램이나 복지프로그램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

는 부패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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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페루의 경우, 우말라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사회프로그램인 Pension 

6525를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빈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회복

지 프로그램인데 특히 Pension 65의 추진과정에서 국립은행(Banco de la 

Nación)의 사회프로그램 관리자가 자신의 지위와 은행계좌를 이용해서 빈민

지역의 수혜자에게 돌아갈 돈을 인출,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정부

의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만하고 폐쇄적인 관리가 얼마나 많은 부패

행위의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의 다양한 정책들이 예산 수립부터 집행과정까지 투명하고 엄격한 과정을 거쳐

야 하며 지속적인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위에서 지적한 페루 부패방지정책들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분

명하다. 물론 페루는 부패방지와 척결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차원

의 준비에 대한 인식이 후지모리-몬테시노스 부패 스캔들을 겪고 나서야 강조

되었고 그동안의 부패방지정책들의 성과는 크지 않다. 여전히 페루의 부패 수

준은 매우 높으며 실질적인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 내에

서 반부패에 대한 인식과 교육, 제도화의 수준이 높은 한국과 비교해서 상대적

으로 많은 부분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법이나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부패방지의 필요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관료제도의 

효율성과 함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정부의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고위급 공직자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와 일관적

인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부패방지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사법부

와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함은 부패방지와 척결을 위한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

다. 공적 영역과 민간 부문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부패방지시스템이 안착되

어 작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페루 우말라 정부의 부패척결에 대한 초기의 강력

한 의지는 큰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원인들을 검토하고 

정책적 개선점을 찾아 현재의 한국에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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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코스타리카의 반부패정책과 성과

 

코스타리카의 반부패정책과 관련하여, 형법(Penal code)인 ｢법 4573조｣가 

1970년에 제정되었고, ｢법 8221조｣를 통해 공무 및 국가재정에 관한 검찰

(Fiscalía Penal de Hacienda y de la Función Pública)이 2002년에 설립

되었다. 같은 해에 ｢법 8242조｣를 통해 검찰청(Procuraduría General de la 

República) 안에 공직윤리검찰(Procuraduría de la Ética Pública)을 설립

하였다. 2007년에는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위한 법률 시행의 일환으로 공직 부패

에 대한 더욱 가혹한 처벌을 포함한 형법 개정을 시행하였다. 부패 척결의 주요 

기구들로는 감사원(Comptroller General's Office), 검찰총장실(Attorney 

General’s office), 그리고 윤리검찰(Ethics Attorney) 등이 있는데, 부족한 

자금으로 인해 공무원 교육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표 4-5 코스타리카의 반부패 관련 주요 법률

1950 정부 관료의 재산 공개 ｢법 1166조｣
1970 형법(Penal Code) ｢법 4573조｣, 5월4일

1997 미주 반부패 협정 비준 ｢법 1166조｣
2002 공무 및 국가재정에 관한 검찰  설립 ｢법 8221조｣
2003 검찰청 내 공직윤리검찰 신설 ｢법 8242조｣
2004 공직 관련 부패 및 부정축재 방지법 ｢법 8422조｣
2006 UN 반부패 협정 비준 ｢법 8557조｣, 11월29일

2009 조직범죄법 ｢법 8754조｣
자료: Wilson(2014), p. 12.

2004년 10월에 제정된 ｢법 8422조｣, 즉 공직 관련 부패 및 부정축재 방지

법은 가장 중요한 법적 규제 중의 하나다. 먼저 이 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 공직에 종사하는 이들이 다른 공직을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며, 특히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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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은 다른 프리랜서의 형태로 다른 활동을 하거나 다른 공기관의 중역으

로 겸임할 수 없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은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사기업의 대표

이사나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그러한 사기업의 주식도 거래할 수 없다.289) 

｢법 8422조｣는 공무원들이 받는 기부나 선물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하였는데, 

의례적으로나 관례상 받는 기부나 선물이 ｢법 7337조 2항｣에서 명시하는 당

해 일정 수준의 기본급 금액을 넘어설 경우 국가의 자산으로 귀속되도록 하였

다.290) 공직자의 재산 공개에 관해서도, 임명이나 선출 30일 이내에 재산 신고

를 하고 임기 중 매년 5월 첫 15일 이내에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며, 임직에

서 물러나서도 30일 이내에 재산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291) 1950년에 정부 

관료의 재산 공개에 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되었는데 1983년 공무원의 부정축

재에 관한 법이 이 법을 대체하였고, 2004년에는 더욱 강화된 공직 관련 부패 

및 부정축재 방지법이 1983년 법을 대체한 것이다. 한편 ｢법 8422조｣는 다양

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명시하고 있다. 본인에 의해서건 제3자에 의

해서건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나 공공 자금 및 서비스의 오용을 통해 재산을 증

식하거나 권리를 누리는 행위에 대해 3년에서 6년의 징역을, 공무 관련 거래 

및 계약에 관한 조작에 대해서는 2년에서 8년의 징역을, 그리고 부정한 목적을 

위해 외국 공직자 또는 국제기구에 뇌물을 증여한 경우에는 2년에서 8년의 징역

을 내리도록 하였다.292) 이외에도 ｢법 8422조｣는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들을 명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의 틀을 마련하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코스타리카는 로비에 관한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로비 활동을 

합법화하지 않고 있다. 2004년 공직 관련 부패 및 부정축재 방지법이 뇌물을 

통해 공무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끼치려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규정하

289) Contraloría General de la Repúbca de Costa Rica, pp. 6-7, http://www.cgr.go.cr/04-do

cumentos/후략(검색일: 2016. 10. 15).

290) Ibid., p. 8.

291) Ibid., p. 9.

292) Ibid., pp.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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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로비 활동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코스타리카는 

2008년 로비법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최근 다

시 로비법을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2016년 6월에 만들어진 

로비법 추진을 위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타리카의 로비법은 로비스트의 등록

과 보고의 의무도 포함하고 있지만 주로 다양한 형태의 로비를 제한하고 금지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293) 공적 정보를 이용한 이윤 획득 금지, 

정치 캠페인에 대한 후원 금지, 로비의 대상에 대한 기부나 선물 금지, 로비 활

동의 대상 제한,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규제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위반 시 로

비 관련자에 대한 자격 정지와 직위 해제, 벌금 등 로비에 대한 통제가 주 내용

이다. 다시 말해 로비법을 통해 로비를 합법화하고 그 활동의 투명성을 향상시

킨다기보다는, 여전히 로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그 활동을 제한

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코스타리카는 1996년 미주기구(OAS: Organiza

-tion of American State)의 미주 반부패 협정(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서명하여 1997년 비준 및 시행하였으며, 2001년에는 

후속시행방안(MESICIC: Follow-Up Mechanism for its Implementation)을 

도입하였다.294) 또한 2003년에는 UN 반부패 협정(UNCA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서명하고 2006년에 비준하였다.295) 

2012년에는 열린정부파트너십(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에도 

가입하였는데, OGP는 전 세계 국가에 열린 정부와 투명성 향상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준수를 촉구하는 국제기구다.

OGP에 가입을 전후하여 ‘열린 정부’는 코스타리카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었

고 이에 따라 투명한 열린 정부에 대한 두 단계의 변화를 차례로 겪었다. 먼저 

293) Salazar(2016) 참고.

294)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http://www.oas.org/juridico/후략(검색일: 2016. 10. 5).

295) UNOD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Signature and Ratification 

Status as of 21 September 2016,” http://www.oas.org/unodc/en후략(검색일: 201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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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취임한 친치야 정부는 확실한 정부조달 전자화 시스템의 구축을 

열린 정부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였다. 친치야 대통령의 취임 얼마 전인 2010

년 3월 처음 개설된 전자조달시스템포털 ‘Mer-link’는 친치야 정권 내내 정부 

조달에 있어서 투명성 재고를 위한 중심 제도로 성장하였다. 물론 이전부터 전자

조달시스템을 비롯한 열린 정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Mer-link가 

2010년 첫 출발을 할 수 있었으나, 친치야 대통령은 Mer-link를 열린 정부 전

략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며 디지털정부기술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 

of Digital Government)을 2012년 초에 가입한 OGP를 위한 국내 추진체로서 

지목, Mer-link를 통한 공공부문의 변화를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 Mer-link는 

한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KONEPS: Korea On-line e-Procure

-ment System)를 모델로 한 것으로 코스타리카와 한국의 협력 협정하에 한국

정부와 삼성의 참여로 구축된 전자 시스템이다.296) Mer-link에 더하여, 친치

야 정부는 국가 기관 예산의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추진하였다. 2013년까지 코

스타리카에는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몇 해 전부터 재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예산을 분기

별, 연도별로 공개하기는 하였으나 테크니컬한 보고서 같아서 전문가 이외의 

일반대중이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에 감사원의 주도하에 2013년 

8월 ‘당신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보시오(Conozca en qué se gasta su 

dinero)’라는 포털을 개설하여 정부 부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회계와 예산을 

그래픽을 통해 매우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고 있다.297) 감사원에 따르면 포털이 

개시된 2013년 8월 12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만 2,056건의 방문을 

기록하였다.298)

한편 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이 점점 상승하는 가운데 코스타리카

296) Mer-link, “¿Qué es Mer-link?” http://www.mer-link.co.cr/index.jsp(검색일: 2016. 10. 5).

297) Contraloría General de la República de Costa Rica, “Conozca en qué se gasta su dinero,” 

https://www.cgr.go.cr/03-consultas/후략(검색일: 2016. 10. 5).

298) Aragón(2015),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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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4년 현 솔리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열린 정부 전략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기존의 열린 정부 전략에 반부패 및 국민 

참여와 같은 정치적인 이슈를 포함시켰다.299) 부통령이 OGP에 관한 일을 주

관하기 시작하였으며 열린 정부 전략의 확대를 위해 관료들에 대한 교육을 강

화하여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열린 정부 정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공공기관에 대한 투명성을 개별적이면서 통합적으로 공개하는 코스타리카 

공공부분 투명도 지수(Índice de Transparencia del Sector Público 

Costarricense)를 만들었다. 이는 국민권익보호처(Defensoría de los Habitantes)

가 학계와 협력하여 만든 투명도 평가 지수로 2015년부터 매년 각 공공기관의 

투명도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정부 부서, 국립대학, 시 정부 등

을 망라한 206개 국가 기관의 투명도가 국민권익보호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히 공개되었다.300) 이 지수가 가지는 의의는 단순히 모든 국가 기관의 투명도

를 하나의 통로를 통해 공개한다는 것 이외에, 국가 기관의 투명성을 같은 기준

으로 평가한다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국가 기관간에 부패 척결을 위한 선의의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 솔리스 정부에 들어서 부패 척결은 국가발전계획의 하나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솔리스 대통령은 중도좌파 시민행동당(PAC) 출신으로 

2014년 대통령 선거에서 60여 년간 우파정권이 집권하던 코스타리카에 새로

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출마 당시까지 거의 정치적으로 무명에 가까웠던 솔

리스 후보는 경제난 가중과 함께 당시 친치야 대통령 정권의 부패 스캔들로 인

해 국민들이 집권 여당 민족해방당(PLN)에 등을 돌린 상태에서 ‘반부패’를 슬

로건으로 내걸며 급속히 지지를 얻었고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상

승시켰다.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를 기한으로 계획된 코스타리카 

｢2015~2018  국가발전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15-2018)｣
299) Arias, et al.(2016), p. 8.

300) Defensoría de los Habitantes, http://www.dhr.go.cr/red_de_transparencia/후략(검색일: 

201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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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게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제성장과 고용증대, 빈곤 퇴치와 

불평등 감소, 그리고 투명한 정부와 부패척결이 그것이다. 특히 부패척결에 대

한 솔리스 대통령의 의지가 국가발전계획에 그대로 반영되어 코스타리카 사회 

전반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부패와의 전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번 국가발전계획은 16개의 분야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데, 부패척결과 투명성 

향상은 국제정치, 치안(법질서, 사회정의), 경제(산업, 통상),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특히 집중되어 있다.301) 국가발전계획은 먼저 전국가적으로 투명성과 

윤리에 관한 문화를 장려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조직적인 참여를 위해 열린 정

부 모델을 통한 정부기관의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강조하였다.302) 

앞서 언급한 전자 정부를 더욱 확장하고 강화하는 것이 그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2015~2018 국가발전계획｣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증진시켜 국정의 공개와 부패 행위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고, 이와 더불어 부정

부패에 대한 사법처리를 철저히 하여 부패와 불(不)처벌의 고리를 끊고 공무원

들로 하여금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303) 법의 심판을 통한 부패 행

동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법치국가의 원칙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공직자들로 

하여금 불법행위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부패와의 전쟁 및 투명성 문화 공조실(Oficina Coordinadora 

de la Cultura de la Transparencia y Lucha contra la Corrupción)을 만

들어 부패 척결을 강화하고 있다.

요컨대 코스타리카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처벌과 

그에 대한 규정을 부각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부패관련 법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 관련 부패 및 부정축재 방지법(법 8422

조)｣과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로비법 등은 부정부패를 유발할 여지가 있는 

301) Ministerio de Planificación Nacional y Política Económica de Costa Rica(2014), pp. 

72-73.

302) Ibid., p. 71.

303) Ibid., pp.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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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확고히 하고 다양한 범주별 처벌을 상세히 제시하

고 있다. 특히 로비법의 경우 법을 통해 로비를 합법화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

고 로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기보다는 로비 행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

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코스타리카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의 투명

도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반부패 관련 국

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왔던 코스타리카는 2012년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에 가입하면서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반부패정책에 더욱 큰 노력을 기하였다. 

특히 전자조달시스템인 Mer-link와 ‘당신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보시오

(Conozca en qué se gasta su dinero)’를 통해 공공 부문의 정보를 더욱 확

대 공개하기 시작하였으며, 공공부분 투명도 지수(Índice de Transparencia 

del Sector Público Costarricense)를 통해 부패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

였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코스타리카의 노력에는 전자 정부, 전자 상거래의 세

계적인 수준을 지닌 한국과의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반부패에 대한 

강한 전 국가적 의지가 한국의 기술력과 맞물려 더욱 투명한 사회를 위한 새로

운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마. 칠레의 반부패정책과 성과

칠레는 역사적으로 오랜 민주주의 전통이 국민 사이에서 청렴과 투명에 대

한 의식을 높였고, 근래에는 피노체트의 부패한 독재 정권하의 경험이 1990년 

민주화 이후 칠레로 하여금 더욱 강하게 반부패, 청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켰

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는 제도와 법률의 개선과 어우러져 칠레를 라틴아메리

카에서 가장 깨끗하고 예측 가능한 국가로 만들었다.

칠레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일련의 개혁을 점진적

으로 실시하였다. 개혁 이전에는 형사사건의 조사와 기소, 판결 등 모든 일련의 

업무가 한 명의 판사의 손에 달려있었다. 그러나 개혁을 통해 칠레는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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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Oral Trial Criminal Court)과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 판결하기도 하는 보증법원(Guarantee Court)

을 설치하여 부패와 관련된 범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였다.304) 또한 칠레는 

독립적인 공소 기관으로서의 검찰청(Public Prosecutor's Office)의 존재를 

명확히 하였으며, 새로운 형사소송법을 통해 칠레의 형법체계를 직권주의

(inquisitorial)에서 당사자주의(adversarial)로 변화시켰다.305) 칠레에서 검

찰청은 2000년에 들어서야 실질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시작하였는데, 1925

년에 처음 헌법에서 그 이름이 명시된 이래, 2000년 헌법 개정이 있을 때까지 

검찰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306) 2000년에 비로소 

헌법상 범죄의 조사 및 집행을 관할하는 자치적인 기관으로서 인정되었다. 그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검찰청의 역할은 판사들이 하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검찰

청장은 대법원이 추천하는 5인 가운데 대통령이 1인을 선정하여 상원 3분의 2 

찬성으로 표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검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지시는 내

릴 수 없으며 전반적인 규정만을 지시할 수 있다.307) 검찰청에는 6개의 특별팀

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반부패 특별팀이다. 법조인, 회계사, 금융 분석가로 구

성된 반부패 특별팀은 부패 사건을 조사하는 검사들을 원조하는 기능을 담당하

는데, 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 국가방위위원회(State Defense 

Council) 그리고 경찰과 협력한다.308) 검찰청 특별팀 이외에 현재 전국 검찰

에는 647명의 검사가 있는데 그중 63명이 반부패, 64명은 돈세탁과 조직범죄 

전문 검사다.309) 경찰 역시 각각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특별팀

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과 경찰은 중대한 부패 사건에 대해서 합동으로 특별수

사대를 만들어 조사한다. 한편 칠레는 2008년 바첼렛 1기 정부에 들어서야 반

304) Kauffman(2010), p. 621.

305) World Bank Group, “Anti-Corruption Authorities,” https://www.acauthorities.org/su

-cessstory/corruption-prosecution-chile(검색일: 2016. 10. 10).

306) Aguiar(2012), pp. 265-266.

307) Forner(2009), pp. 65-66.

308) Ibid., p. 68.

309) World Bank Group, “Anti-Corruption Authorities,” https://www.acauthorities.org/su

-cessstory/corruption-prosecution-chile(검색일: 201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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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관련법과 전담 국가기관이 만들어졌다. 2008년 시민의 정보 접근을 개선

하는 법을 시행하며 이를 감시하는 기관으로 투명성 기구(Council for 

Transparency)를 설립하였다.310) 2013년부터는 부패 관련 사건에 대한 조

사와 기소를 용이하게 하는 법적 조치들을 취하여 왔으며, 검찰은 고위 공무원

과 국회의원의 부패 사건에 대한 조사에 대거 착수하였다. 2013년에만 칠레 검

찰청은 1,431건의 정부 관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였다.311) 

최근 일련의 부패 사건에 대응하여, 바첼렛 대통령은 2014년 정부 관료에 

대한 로비를 규제하는 법을 시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로비스트를 위한 행동 

규칙 또한 만들었다. 칠레는 2014년 3월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초로 ｢로비에 관

한 법(20,730조)｣을 제정하여 같은 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칠레에

서 로비법에 관한 논의는 2003년 처음 논의되었으나 2008년 당시 대통령인 

바첼렛이 비(非)로비스트에 의한, 즉 대가를 지불받지 않고 로비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함을 주장하며 기각하였고, 2011년 수정된 로비법을 

다시 수년간 정치적 논란 끝에 2014년 로비법으로 제정한 것이다.312) 이 로비

법은 법이 규정하는 특정 직위의 정부 고위 관료를313) 대상으로 한 모든 로비 

활동을 신고하게 하고 그 정보를 웹사이트(http://www.infolobby.cl/)에 공

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로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한

다. 이 로비에 관한 법은 2014년 시행 당시 중앙 정부의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2015년에 단계적으로 지방 정부와 시 정부의 고위 관료에까지 

확대되었다. 이 법을 통하여 칠레는 로비 활동을 합법화하였고, 동시에 법에 의해 

이미 규정되어 있고 처벌 가능한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나 뇌물과 구분하였다.

칠레의 로비법은 로비 활동에 대한 제한적인 규제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로

비스트의 활동을 막으려는 목적보다 로비스트의 활동을 공개함으로써 그 활동

310) Open Government Partnership, http://www.opengovpartnership.org/country/chile

(검색일: 2016. 10. 10).

311) Romano and Gallagher(2016), p. 3.

312) Ramirez, Sternsdorff, and Pastor(2016), p. 3.

313) 대상이 되는 고위 관료의 직위는 Plataforma Ley del Lobby, https://www.leylobby.gob.cl(검색일: 

2016. 9. 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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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정부 관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로비 활동을 감시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대가를 지

불받고 활동하는 로비스트와 대가 없이 로비를 하는 이익 경영자(interest 

manager) 모두를 로비스트로 간주하며 이들을 능동적인 이해관계자(active 

stakeholder)로 분류하고, 로비를 받는 공직자를 수동적인 이해관계자

(passive stakeholder)로 구분하였다. 능동적 이해관계자는 국가에 공식적으

로 등록하도록 권고되지만 의무는 아니다.314) 또한 로비스트가 모든 로비 활동

에 대해 반드시 신고를 할 의무를 가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고

위 관료와 모임을 가질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모임에 참석자와 모임의 성격에 대

해 신고해야 한다. 물론 로비스트를 고용한 회사가 어디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

함된다. 로비스트와 만난 고위 관료 역시 모임 후 모임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고위 관료는 기부나 선물, 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여행에 대해서도 날짜, 이유, 증여자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모임이나 여

행, 기부, 선물 등에 관한 모든 신고는 로비법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법 시

행 이래로 2015년 12월까지 로비스트와 하원의원과의 회의는 2만 948회, 로

비스트가 하원의원에게 한 기부나 선물은 4,501건이 신고 되었다.315)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여 적발될 경우 최대 50UTM(2016년 10월 기준 미화 

약 3,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316)

바첼렛 대통령은 이어서 2015년 3월 ‘반부패 대통령 자문위원회(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Corruption, Conflicts of Interest, and Trafficking 

of Influences)’를 설립하였다. 이 자문위원회는 정경 유착에서 비롯한 국가 

관료에 대한 청탁 및 대가성 뇌물수수 등의 부패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향상하

기 위한 지침마련 및 법제도 개선을 책임지게 되었다. 동시에 ‘재산 공개에 관

한 지침’을 발표하여 모든 관료에게 기존의 법이 명시하는 것 이상의 정보를 포

314) 등록된 로비스트들은 Plataforma Ley del Lobby, https://www.leylobby.gob.cl(검색일: 2016. 

9. 30)에서 확인 가능함.

315) Ramirez, Sternsdorff, and Pastor, op. cit., pp. 12-13.

316) UTM(Unidad Tributaria Mensual)은 칠레에서 세금 계산 시에 이용되는 가상 화폐 단위로 2016년 

10월 현재 1UTM은 미화로 약 70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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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재산 내역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였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

리고 국가가 운영하는 조직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에게 이 조치를 적

용하였다. 이어서 바첼렛은 로비스트 명단 공개, 돈세탁 및 부패방지 시스템 개

발, 시민의식 교육 방안 마련,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윤리지침 마련 등의 

안건을 포함한 청렴 아젠다도 발표하였다.317)

한편 반부패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출범 직후 발표한 공개 보고서를 통해 개

선 의제를 크게 5가지(부패방지, 이해갈등 조절, 민주주의 강화정책 자금조달, 

시장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시민의 진정성, 윤리 및 권리)로 나누고 그 세부 범주에 

대한 개선 안건들을 명시하였는데,318) 시민단체인 반부패 전망대(Observatorio 

Anticorrupción)가 각 범주에 대한 안건들이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

가하고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2016년 11월 현재, 반부패 대통령 자문위원회

의 개선 안건 이행률은 59%이며 그 이행의 질적 점수는 7점 만점에 4.4점인데, 

5가지 큰 범주별 안건 이행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민주주의 강화정책 자금조

달에 관한 안건들이 83%의 가장 높은 이행률과 5.3점의 가장 높은 점수를 기

록하였다. 반면 부패방지에 관한 안건들은 이행률과 점수에서 각각 27%와 3.2

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이해갈등 조절에 관한 안건들은 62%

의 이행률과 4.5점, 시장에 대한 신뢰와 관련한 안건들은 54%의 이행률과 4.4

점, 그리고 시민의 진정성, 윤리 및 권리에 관한 안건들은 42%의 이행률과 3.8

점을 기록하였다.319) 

국제적인 차원에서, 칠레는 1996년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의 미주 반부패 협정(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에 서명하여 1998년 비준하였으며, 2001년에는 후속시행방안(MESICIC: 

317) United Nations and the Rule of Law, “Chile: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in public 

administration,” https://www.un.org./ruleoflow/blog/후략(검색일: 2016. 10. 5).

318) Consejo Asesor Presidencial contra los Conflictos de Interés, el Tráfico de Influencias y 

la Corrupción, “Informe FNIAl,” http://consejoanticorrupcion.cl/wp-content/후략(검색일: 

2016. 11. 5).

319) Observatorio Antocorrupción, “Cumplimiento de las propuestas,” http://observatorioan

-ticorrupcion.cl/후략(검색일: 201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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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Up Mechanism for its Implementation)을 도입하였다. 또한 2001

년에 OECD 뇌물방지 협약(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에 비회원국 

자격으로 서명하고 비준하였다. 2003년에는 UN 반부패 협정(UNCA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서명하고 2006년 비준

하였다. 2012년에는 열린정부파트너십(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에

도 가입하였다. 2016년부터는 12년에 걸쳐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으로부터 청렴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개혁을 위해 1억

3,000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받게 되었다.320) 

칠레는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강력하고 투명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으며 부

정부패를 조사하고 처벌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법제도, 경찰, 공

공 서비스, 부동산, 조세, 관세, 천연자원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부패의 위험이 

매우 낮으나, 공공 조달 분야에 있어서만 정치인과 경제계 사이의 긴밀한 관계

로 인해 부정부패의 위험이 다소 있는 편이다.321) 이는 장관이나 고위급 관료

가 과거에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기업에 자리를 잡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

다. 2015년 이래로 사기, 알선수뢰, 뇌물수수 등 일련의 부패 사건들이 터지고 

있기는 하지만 칠레는 적극적으로 부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뇌물에 대한 형

법은 2002년 처음 시행되어 2009년 더욱 엄격하게 개정되었는데, 이는 관료

들의 직간접적인 뇌물수수를 최저 수준으로 방지하고 있다. 국내 뇌물수수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3년에 벌금은 뇌물의 반에서 세 배까지다.322) 뇌물 이

외에 업무촉진비(facilitation payments) 수수도 금지되어있다. 

기업 활동에서 칠레는 세 가지 중요한 반부패 관련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 

첫째가 바로 법인 형사 책임법(Corporate Criminal Liability)이다. 이 법은 

320) IDB, “Chile Pushes Integrity and Transparency Agenda with Help from the IDB,” 

http://www.iadb.org/en/news/후략(검색일: 2016. 10. 5).

321) GAN Business Anti-corruption Portal, “Chile Corruption Report,” http://www.business-

anti-corruption.com/후략(검색일: 2016. 10. 10).

32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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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자국 또는 외국 관료들의 뇌물 수수를 비롯하

여 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323) 2009년 

칠레는 OECD에 가입하기 위한 강한 정치적 의지를 나타내며 OECD 가입 요

건을 만족시켜나가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OECD 뇌물방지협약이 권고하는 

외국 공직자의 뇌물공여를 국내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이행 규정들

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외국공직자 뇌물공여뿐만 아니

라 국외에서 벌어지는 칠레인에 의한 외국공직자 상대 뇌물 공여까지 포함한

다. 칠레에서 법인 형사 책임법을 위배하는 기업은 최대 약 63만 달러의 벌금

과 일정기간 정부 기관과의 계약 불허,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으로부터 

제외되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324) 칠레는 이러한 법적 규제의 원칙으로, 기업

이 뇌물과 같은 특정 범죄를 방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근거에 따라 기

업에 형사 책임을 묻는다.325) 

법인 형사 책임법과 함께 칠레의 경제 활동의 부패를 방지하는 또 하나의 중

요한 제도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프로그램이다. 법인 형사 책임법은 

자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부정부패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으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증권 

및 보험 감독원(Securities and Insurance Authority)이 해당 지역의 일정 

수의 기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역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326)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성과는 여전히 논란 중인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반부패의 책임을 다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특정 체계를 가지게 되었지만, 인증된 컴플라이

언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과연 부정부패를 전혀 저지르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시행 중임에도 부정부패를 저지른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가 더 큰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논란이 

323) Ellis(2013), “Anti-Corruption Laws in Chile: Three Things Companies should Know,” 

http://fcpamericas.com/english/후략(검색일: 2016. 10. 15).

324) Ibid.
325) Ibid.
326) GAN Business Anti-corruption Portal, op. cit.(검색일: 201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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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다. 

다른 한 가지 칠레의 독특한 기업 부패방지 제도는 관용적 합의(Leniency 

Agreement)이다. 칠레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조건부 소송절차 중단을 허

용하여 검사 측과 피고 측 간에 합의를 유도하기도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

원은 그 합의를 승인하고 피고가 특정 기간에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정하는데, 

이 조건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수수뇌물 반환, 지역사회 기반 및 환

경 개선 등등이 포함된다.327) 앞서 언급한 법인 형사 책임법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칠레 반부패 제도의 다소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측면을 대변하는데 

반해, 이 관용적 합의 제도는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을 통한 반부패 시민정

신의 고양에 기여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반부패 제도가 칠레의 청렴도를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수준으

로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OECD는 이러한 칠레의 노력, 특히 외국 공

직자의 뇌물공여 관련 부패 척결에 대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먼

저 형법의 개혁을 통해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에 진전을 이루었고 국내

에서 뇌물 공여에 연루된 외국 공직자와 해외에서 벌어지는 외국 공직자 상대 

뇌물 공여 칠레인들에 대한 기소와 수사를 위한 국내 사법권을 정비하고 강화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맞추어 많은 칠레 기업은 해외 공직자 뇌물공여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조치를 도입하였다. 한편 공공 부문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만을 제공하던 칠레 법이 민간 부문에서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또 하나의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328) 물론 여전히 부

족한 점으로 지적되는 면도 있다. OECD(2014)에 따르면, 칠레는 여전히 해외 

뇌물공여 혐의에 관한 조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적인 조사가 제

대로 착수되지 않았거나 뇌물공여 관여 상대국과 적절한 법적 협조를 도모하

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재외공관들이 해외에서의 뇌물공여 혐의에 관하여 

327) Ellis, op. cit.(검색일: 2016. 10. 15).

328) OECD(2014),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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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화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칠레 본국에는 적절한 보고를 하지 않기도 

하였다.329) 이러한 개선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부패방지 노력

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요컨대 칠레는 최근 로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현실적으로 로비를 없

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로비를 제도화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투명성

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재산 공개를 공직자에서 공직자 및 공공기

관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에게 확대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통

해 확산되는 부패에 대한 감지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 더불어 부패를 근절

하려는 국제 사회와의 공동 노력으로 다양한 국제 반부패 협정에 가입하였으

며, 특히 2016년부터는 미주개발은행으로부터 장기적인 차관을 지원받아 부

패 척결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였다. 이렇듯 칠레는 반부패와 투명성에 대한 법

적, 제도적 장치를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시행 중이라

고 할 수 있다. 한편 칠레의 반부패정책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언급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다. 이는 단순히 국가가 

기업의 부정부패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로를 평가

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부정부패의 척결이 단순히 공공부분에 속한 이들의 

노력을 넘어야 함을 보여준다.

329) Ibid.,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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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의 특징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고찰을 토

대로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연구가 한국사회에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고

찰하였다. 라틴아메리카 부패 연구의 결과물이 한국 사회에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라틴아메리카와 한국의 외교 관계 속

에서 부패라는 키워드를 통하여 양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

하였고, 라틴아메리카 진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및 정책적 대안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부패가 갖고 있는 특성이 한국 사회 

특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부패라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해보았다.

1.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관계: 부패방지 대책과 국제

협력

가. 한･라틴아메리카 공공행정협력과 부패방지

한국과 라틴아메리카는 모두 부패의 청산이라는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국

제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

한 방안들을 모색해볼 수 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국

제협력의 노력을 다각화하여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면 

이는 한국 국제협력 및 공공행정협력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정부

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 모색해볼 수 있는 협

력 방식으로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과 노하우를 라틴아메리카 정부에 소개

하고, 도입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앞선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핵심에는 항상 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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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있었고, 비효율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전자정부 시스템의 도입은 이러한 폐쇄적인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부의 각

종 사업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다. 특히 선거제도나 조달

업무와 같이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부문들에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함으

로서 투명한 행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견제 또한 수월해질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전자정부 시스템의 라틴아메리카 수출을 위하여 

전자정부 협력 사절단을 구성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르 등을 방문,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 체결의 후속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투표 시스템 도

입을 추진하는 아르헨티나와 전자서명법을 통과시킨 엘살바도르에 관련 전문

인을 파견하여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중미 8개국 협

력체제인 SICA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엘살바도르뿐 아니라 중

미 다른 국가에 전자정부 시스템을 소개하는 기회 또한 가질 수 있었다.330)

현재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홍보는 수출을 위한 노력의 

성격이 강하다. 즉 정부가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정부 기관 실무자와의 협력채

널을 가동하여 한국의 전자정부 혁신 사례를 공유한 후 우리 기업이 해당국가

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전자정부 시스템의 라틴아메리카 수출

이 한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단

순히 산업의 차원을 넘어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전자정부의 전파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라틴아메리카 사회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사회문제의 하나인 부패의 

청산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를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실질적인 도움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30) ｢대한민국 전자정부, 중남미에 알린다｣(2016. 7. 10), http://v.media.daum.net/v/201607101

21006649(검색일: 201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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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기구를 통한 부패방지 협력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국제기구로는  OECD가 있다. 1994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 관련 OECD 각료이사회 권

고’를 채택하였고, 1996년 OECD 뇌물방지협약을 통한 ‘경쟁의 공공성’ 확보 

노력을 경주하였다. 1999년에는 모든 OECD 회원국의 법제화가 의무인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는 칠레, 멕시코에 이어 OECD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멕시코는 1994년부터  OECD 가입국이었으며, 칠레는 2010

년부터 가입국의 지위를 얻었다. 콜롬비아는 2013년부터 가입협상을 시작했

으며, OECD 가입을 위하여 각종 정책들을 정비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2015년부터 가입협상을 시작하였다. 아르헨티나와 페루 역시 OECD 가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OECD 가입국 및 가입의사의 

확대로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에서의 반부패 관련 정책 및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가입국인 한국의 경우 부패의 방지 및 청산을 위한 

OECD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OECD를 통하여 라틴아메리카 국

가들의 반부패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국제기구와 협약에서 정하는 반부패정책 및 협약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제기구와 협약을 통한 한국의 

라틴아메리카 반부패 노력 지원은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아

르헨티나는 미주간 반부패협정(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유엔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그리고 

OECD 국제상거래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방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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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반부패협약은 국내 반부패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으나 실질적으로 적극

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제반부패기구로

부터 지속적으로 대처강화를 권고 받아왔다. 반부패 국제협약들은 부패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 정부가 이를 위해 반부패 기구를 창설하고, 부패방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책임성, 투명성 그리고 청렴

성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를 범죄로 규정하

여 뇌물과 횡령 그리고 자금세탁을 불법화하는 법률을 채택하고 처벌을 강화하

고 국제적 국내적 협력과 공조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와 한국이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협약들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는 노력을 경주한다면, 이는 양 지역의 부패 

청산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부패방지와 척결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최근 칠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시

민사회의 참여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현재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한

국 시민사회의 참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칠레의 ‘반부패 전망대’와 같이 국

가의 반부패정책을 직접적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 공유하는 좀 더 적

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반부

패 전망대’는 원래 공정한 선거를 만들고자 결집한 시민단체와 전문가 네트워

크가 연합하여 만든 NGO다. 물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시민사회의 결집은 한

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

를 통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선거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

였다. 하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한 시민들의 이러한 결집은 선거가 끝나면 금방 

수그러들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칠레의 ‘반부패 전망대’의 

사례는 시민사회의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결집을 넘어 정부가 부패 척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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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방안을 정부 스스로가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

는 상시적 형태의 시민운동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적극

적인 참여와 국가의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역량을 볼 때 

실현 불가능한 사례는 아니다.  

2. 기업의 라틴아메리카 시장 진출과 부패

가. 국가별 부패 현황에 대한 고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별 부패 현황은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

서 성공적인 라틴아메리카 투자 및 무역을 위해서는 부패 문제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라틴아메리카의 후견주의적 부패가 다양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부패의 양상이라면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브

라질에서 모두 각각의 정치 및 경제적 구조의 결과 파생된 특수한 부패의 유형 

또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패 구조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라

틴아메리카 시장 진출에 있어서 부패와 관련한 정교한 정책을 수립할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멕시코의 경우 부패와 범죄 구조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

다. 따라서 멕시코에 진출하고자하는 기업에는 부패와 범죄의 상관성을 인지할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며, 정부 기관 또한 멕시코 범죄조직과 이들의 구조적 부

패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멕시코

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들은 단순히 부패에 대한 

정보 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안과 안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전반적인 

사법제도의 부패에 대한 대응책까지 포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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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브라질의 경우 정치시스템의 불안정이 부패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브라질 진출 기업이 다양한 부패 스캔들에 대한 정치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브

라질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관계 인사와의 

협조 관계에서도 정쟁이 곧 부패 스캔들로 비화되는 일련의 역사적 경험을 인

지하여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브라질에 진출하는 

기업을 위하여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브라질의 특성을 잘 알려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동시에 기업이 각각 정치권에 협조를 구하

는 구조보다는 정부를 매개로 브라질 정치권과의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

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거듭되는 정치 및 경제적 불안과 위기가 정치권과 관료 

및 경제계 인사들 간의 부패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불안정한 사

회가 부패가 확대되는 토양을 제공한 셈이다. 아르헨티나에 진출하는 한국기업 

역시 계속되는 정치 및 경제적 불안과 위기 상황에서 뇌물요구 등 부패에 노출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국의 예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Swift Armour사가 메넴 정부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을 때 이 

회사는 미국 대사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줄 것을 요청하

였고, 미 대사관은 이에 대하여 언론에 알리고 메넴 정부에 항의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였다. 우리 정부가 다양한 이유로 미국 정부와 같은 수위로 자국 기업을 

보호할 수는 없을지라도, 정부가 부패 사례에 대한 대응을 기업과 함께 모색하

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페루 역시 아르헨티나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도하는 부패가 기업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

부 차원에서 기업이 부패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민관이 함께 

이에 대응할 수 있다면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시 직면하는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부패에서 기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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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국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한국정부가 추진할 수 있

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거시적 부패와는 별개로 개별 

기업인이 현지에서 직접 부딪히는 일상적인 부패, 즉 미시적 차원의 부패에 대

한 대응책 또한 필요하다.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뇌물 요구, 상품의 통

관 절차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부정과 부패 등은 제도적이고 거시적인 부패와는 

달리 우리 기업인이 현지에서 일상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부패들이다. 현실적으

로 우리 기업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상적 부패들일 것

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정부는 관련한 정보를 우리 기업인과 공유하는 노력부

터 경주해야 한다. 현지 기업인을 대상으로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례들을 

분석하여 진출하는 기업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기업

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현지 기업인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패의 사례들과 이에 대한 기업인의 대응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

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현지 기업인이 라틴아

메리카에서 느끼는 기업환경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면,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현지 진

출 기업인에게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국가별 반부패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국가별로 부패 현황의 차이가 존재하듯이 반부패관련 

제도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반부패 관련 법률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세워가고 있다. 때때

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있을지라도 라틴아메리카의 법률과 제도에 대한 

무지는 시장 진출에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각국이 반부패 제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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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기업 활동에 지

장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각국의 부패방지정책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 방향은 각각 각국의 독특한 부패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의 부패 유형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부패정책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정보 공유 또한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부패 관련 데이터베

이스 구축 시 반부패정책 및 법률에 대한 상세한 소개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반부패정책 및 법률이 국제기구 및 협약의 내

용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에서 그리고 국제협약을 통해서 라

틴아메리카 국가와 반부패의 기준을 공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

이 보유하고 있는 반부패정책과 법률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그것이 될 때, 한

국의 기업은 라틴아메리카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반부패 법률을 준수하고 

정책에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제도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

라틴아메리카 기업인에게 부패의 현황, 반부패정책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추가적 이해 또한 요구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공무

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봉급 이외에 추가 대가를 지불받는 것은 불법

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추가 대가를 요구하고 지불받는 것이 일상적인 

경우가 많다.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는 민간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뇌물 또는 뇌물로 분류될 수 있는 지불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없다. 따라서 많은 경우 원활한 비즈니스 행위를 위하여, 특히 관

료를 상대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컨설턴트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뇌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지불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는 경우, 비즈니스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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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 특히 치열한 경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

여 때때로 정당한 지불 행위 이외의 지불이 수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라틴아메리카 등 타국에서의 뇌물 행위의 경우에도 처

벌이 된다. 즉 그 누구에게도 뇌물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부분의 경우 

불법적 행위를 권하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제경영학 관련 

저서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제도와 비즈니스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현지의 

독립적인 에이전트 또는 컨설턴트를 총액 지불 방식으로 고용하여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공무원 또는 관료에게 직접 지불하지 않고 총액 형식으로 컨

설턴트를 고용하여 활용하는 것은 불법적 행동이 아니다. 고용한 컨설턴트 또

는 에이전트가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은 기술적으로 고용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3.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부패의 

제도화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의 부패를 면밀히 고찰하여 부패의 유형과 국가별 

특징, 그리고 이러한 부패에 대응하고자 하는 반부패정책 및 법률을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하여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에 대응하는 한국 사회의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결어를 대신하여 한국정부 및 기업이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연

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함께 한국 사회 전반이 라틴아메리카의 사례 연

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 또한 언급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은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

지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다. 이 법률의 대상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할 목적으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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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과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도록 정하였으며,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금품 수수의 상한액을 명시하여 이를 초과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시행 초기인 지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

상, 적용 방식에 대하여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소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다양한 행위들이 부정부패로 규정되는 과정에서 만연한 일상적 부패가 일소될 

수 있는 긍정적인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는가하면 전통과 관습을 부패로 규정하

는 과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시행 초기 이러한 혼란에 

대한 언급과 별개로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연구를 통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한국 사회의 부패 청산에 실질적인 기여

를 할 수 있는가를 고찰해보았다.

앞서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부패한 지역이라는 오

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반부패정책과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었다. 그리

고 이러한 정책들은 매우 정교하고 때로는 가혹한 부패 척결의 의지를 드러내

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정교하고 가혹한 부패방지정책이 곧 부패의 청

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멕시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상적인 

부패는 부패방지정책 및 법률과는 무관하게 계속 일어나는가하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처럼 부패방지 법률이나 정책이 일상적 부패의 청산보다는 정치적 

부패의 청산 혹은 정치적 제스처에 머무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부패가 적은 코

스타리카와 칠레에 비하여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반부패정책과 법률을 갖고 있

는 이 나라들에서 왜 일상적 부패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혹은 비슷한 

법률 혹은 제도적 환경 속에서 왜 코스타리카와 칠레는 부패를 최소화하고 청

렴한 사회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는 ｢부

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성공에 필요한 요소들 또한 가

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미 밝혔듯이 칠레와 코스타리카의 낮은 부패지수에 기여를 

한 것은 칠레와 코스타리카 사회의 민주화 정도가 권력의 부패를 견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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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역량을 담보해주었기 때문이다. 칠레의 경우 제도화된 정당 시스템이 

코스타리카의 경우 건강한 시민사회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반부패 법률과 정책의 제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률이 실효성

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다. 즉 법률의 올바른 적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견제와 감시가 민주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과연 한국사회의 부패가 청산될 수 있는가

에 대한 답은 한국사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잘 

정착시킬 수 있는 민주적인 사회인가에 대한 답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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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uption in Latin American and Its Implications on 

Korean Policy

PARK Yun-Joo, KIM You-Kyoung, KIM Chong-Sup, SEO Ji-Hyun, SON Hye-Hyun, 

LEE Mee-Joung, YI Sang-Hyun, and LIM Taekyoon

Corruption in Latin America is not a transient issue but a chronic 

social problem, which has been the major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as well as a keyword to understand Latin American 

society. Therefore,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Latin American 

corruption and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countermeasures 

against it is an important task for the public as well the private 

sector of Korea which seek to strengthen economic relations 

between Latin America and Korea. 

However, the existing literature on Latin American corruption in 

Korea did not include comprehensive comparative analyses of 

corruption in Latin America by solely focusing on case studies of 

individual country. Furthermore, it lacks analysis on anti-corruption 

measures recently implemented in various Latin American countries. 

In order to overcome limitations of existing literature on corruption 

in Latin America, this study explores corruption in six Latin 

American counties: Mexico, Brazil, Argentina, Peru, Chile and Co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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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a. After looking into individual case in terms of its corruption 

and anti-corruption measures, we engaged in a comparative study 

of the six cases to achieve more thorough understanding of 

characteristics of Latin American corruption as well as possible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In case of Mexico, this study reveals that corruption is deeply 

rooted in its political system, especially corporatist system which 

caused clientelistic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the society. Such 

political system spreads into private sector where private companies 

opt to give political donation in exchange to right to participate in 

governmental projects. Ironically such political corruption worsened 

with the weakening of the state with neoliberalism in 1990s because 

of the emergence of new corruption network among government, 

drug cartel and private companies. 

The most important reason behind the corruption in Brazil is its 

election system where multiple parties compete and collaborate in 

order to obtain its political as well as economic goals. However, the 

Brazilian political system, which is heavily based on negotiations 

and cooperations, could foment an environment where political 

parties buy supports from others. In addition, relatively light 

punishment for politicians resulted in chronic corruption.

Argentine case shows the weak political system which consists of 

overly strong presidentialism and weak judicial as well legislative 

system could cause the structure of corruption. Such concentration 

of power on presidential system brings about clientelism which 

politicians utilize public resources to pursue their private interest. 

Meanwhile, in Peru, inefficient as well as excessive gover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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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and bureaucratic system create generally weak institutions 

in the public sector, which foments a favorable condition for 

corruption. 

FNIAlly, this study looks into Costa Rica and Chile, which 

represent relatively less corrupt cases in Latin America. By analyzing 

the two countries, this study makes known the fact that institutionalized 

democracy as well as well-implemented anti-corruption measures 

are key to achieve a transparent society. 

According to this study, various Latin American countries 

implemented anti-corruption measures, which were introduced as 

an effort to comply to international treaty or a countermeasure to 

political scandals. Despite of detailed measures against corruption, 

most cases show that the intensity of anti-corruption measures does 

nos necessarily reduces corruption. 

This study offer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Latin 

America relations. First of all, it offers detailed information of 

corruption in Latin America and its impact on business environment. 

In addition, this study recommends three types of governmental 

policies to enhance Korea-Latin America relations in terms of 

corruption. First, Korean government can actively engage in 

anti-corruption measures in Latin America b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their treaties against corruption. Also 

Korean government could offer technological support such as 

e-Government to Latin American countries which try to reduce its 

corruption. FNIAlly, Korean government could support Latin 

American civil society which work hard to introduce more 

transparency in Latin American society by providing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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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cooperation. 

By analyzing the corruption in Latin America, this study shed 

lights on the fact that tough anti-corruption measures do not 

automatically reduce corruption. Rather th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should exist as the basis to make anti-corruption measure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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